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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LiteratureThemesofLeeOk

Kim,Hyang-nam

Advisor:Prof.Kim Su-jung,Ph.D.

DepartmentofKoreanLanguageandLiteratur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theliteratureanditsmotifof

LeeOk(1760-1815),alateJoseonDynastywriterandreview thereality

andmeaningofLeeOkliterature,thecenterofanessay.

Inthelate18thcenturytotheearly19thcenturywhenLeeOkplayed

anactivepart,avarietyofchangesappearedsuchastherelaxationofa

SungConfucianview ofliteratureandphasechangesofpeopleincharge

ofliterature.Inthisflow ofthetimes,LeeOkexpressedauniqueview of

literatureof'writinghisownpoemsandowncomposition'andpursued

individualliterature.In particular,hisliteraturewascharacterizedby a

varietyrangeofmotiffrom dailysmallobjectstothingsoforoutof

traditionalConfucianritualism.ItcanbetheliteraryoutcomeofLeeOk

whodefined'awriterasaninterpreterandpainterofallcreatures'and

strivedtodraw therealityofallcreaturesgraphically.

LeeOkadmitteddiversityoftheworldandtookadifferentialview that

divided the reality of object more closely and carefully.Also,by

describing concreterealityof'now-here',hecautionedthefalsenessof

literatureandraisedtheneedofsubjectiveawareness.



- iv -

Then,LeeOkputalotofworkintodiscoveringnew humanbeingsand

shaping them.Healsointactlydescribedcharacterswatchedbyhuman

societyandcloselydepictedthecustomsofstreetsinJoseonsociety.

ItisimpossibletodiscussLeeOkliteraturewithoutwomen.Women

were pointed out as the best motif to manifest 'genuineness' he

advocated. Target women included court ladies, virtuous women,

gisaeng(femaleentertainers),poorcommoners'mothers,technician/artisan

classmaidensabandonedbyyangban(thegentry)'ssonswhowerethe

greatestvictimsandlivedaverydifficultlife.Heshoweddeepempathy

tothem andexpressedtheirdesiresintheirvoices.

LeeOkhadegalitarianism eventoaninsectthattheworldwasthe

placewhereallsortsofinsectslivetogetherand human beingsalso

belongedtoaninsect.Healsorealizedthatasmallorbigbuildcouldnot

acriterionofrelativesuperiorityorvalueandanxietyoftheearthdidnot

originatedfrom bigthingsbutfrom smallthings.Herevealedhisrelative

view onobjectsandview ofliteraturethatpursuedoriginalitythrough

insects.

A floweristherepresentationofbeauty andprovidesthesourceof

imagination.Inparticular,hedependedmuchonwritingsbasedonthe

flowerforhisemotion.Hesometimesrevealedhissadfeelingsthatthe

sameflowervaried with achangeoftime,place,and viewpointand

althoughaflowerwasbeautiful,itwoulddisappeartransiently.

Waterthatconstantlychangesthesubstanceofexistenceanddoesnot

loseitsoriginsymbolizesthechangeableandfluidrealworld.LeeOk

developedhissyntaxthatpursuedtrivialdailylanguageratherthanmeta

discourseofclassicsthroughwater.

Tobaccowasmuch moredaily and literary than any motifhewas

interested.Hehadaunusualbarriertotobaccoandshowedthattobacco,

adailytaste,faithfullyplayedamediatingrolepassingthroughlif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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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throughtobacco-relatedwritingswhichmeantaseriesofworks.

Basedonthereview,LeeOktookmotiffrom empiricalreality,pursuing

themanifestationoftrueindividualityratherthanbeingboundbyaSung

Confucianidea.Hisliterarymotifwasacrowdofpeopleinthestreet,

disadvantaged women,and daily trifling thingssuch asinsect,flower,

water,ortobacco.Hiskey toliteraturewasresonancewith alienated,

small,andmeanthingsratherthanthediscourseofpower,principle,or

admonition.LeeOkpursuedcommunicationwiththeworldbyreversing

hierarchiceyestowardtheworld,rejectingdailyeyes,andturningover

thesystem ofvalue.Then,hecouldbreakupnormativelangueofclassics

andadvancedtotheworldofnew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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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목

이 연구는 조선 후기의 문인 李鈺(1760~1815)의 문학과 그 제재 양상을 살

핌으로써,당시 品文의 심에 있었던 이옥 문학의 실상과 의미를 고구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소품문은 조선 후기의 새로운 문학양식으로,인간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

하고자 한다는 에서 기존의 문학과는 배치되는 경향을 띠었다.기존의 文

은 載道之器,즉 문은 도를 실어 나르는 도구라 여겨 유가이념에 충실했던

반면,소품문은 세계에 한 구체 인식 개성을 표방하 다.따라서 소품

문은 古文이 추구하는 일정한 격식과 내용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형식의

쓰기를 시도함으로써 조선 후기 산문문학의 획기 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옥이 활동했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는 당시의 정치철학이었던 성리

학 규범이 무 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시기 다.상업경

제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실학 사고의 흥기와 같은 내 상황에 명·청의

새로운 사상과 문화,西學의 유입 등 외 요인들이 뒤섞여 사회 반에 걸

쳐 변화를 야기했다.문학의 역에 있어서도 성리학 문학 의 이완 문

학 담당층의 상 변화 등 다양한 변모의 양상들이 나타났고,그 변의 징

후가 상층의 료·문인들에까지 되었다.국왕 정조는 이러한 변화에 기

의식을 느끼고 기야 文體反正의 기치를 내걸고 인 단속을 감행하기

에 이르 다.명·청의 각종 패사소품서들의 국내 반입을 지하고, 각의 공

령문 유생들의 科文에도 醇正한 문체를 요구했다.이에 조정 료들은 문

체를 고친 뒤에라야 경연에 오르게 하는 등 반성문을 써야 했고,주범으로

지목 던 이옥 역시 정거와 충군의 견책을 받아야 했다.

한편,明末 淸初에 성행했던 소품문은 16세기 말엽에 이미 申欽ㆍ許筠 등

에 수용되어  象村野  , 閑情   등에 選 된 바 있었으며 18,19세기 에

는 보다 범 하게 문단에 향을 끼쳤다.이에 수백 년 동안 기본 틀을 유



- 2 -

지하던 한문학 장르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문풍을 진작하게 됨으

로써,주류 이데올로기와도 심상찮은 갈등이 빚어졌다.

이와 같은 시 흐름 속에서 이옥은 ‘나의 시 나의 문장을 짓겠다’는 독자

인 문학 을 피력하며 개성 인 문학을 추구해갔다.그는 실에 한 핍

진한 묘사로써 상의 참(眞)을 드러내고자 하 으며,가치에 지배당하지 않

으려는 평등한 시각을 견지했다.그러나 ‘噍殺’하고 ‘纖靡’하며,‘奇詭’하고 ‘輕

薄’하다는 등의 부정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시 와의 불화를 피할 수 없었

다.이는 감정의 제를 요구하는 성리학의 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이며,언어사용의 일탈과 가벼움 한 정통 고문의 상을 어그러뜨리는 것

이었다.요컨 이옥의 문학은 종래의 규범성을 벗어난 낯설고 새로운 언어

로써 인간의 감성을 자극한다는 것이 그 요체 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옥 문학에 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꾸 한 진척을 보아왔

다.연구사 검토를 통해 밝히겠지만 傳문학을 심으로 한 연구 기에는 주

로 이옥의 소설가 면모를 부각시키거나 소설성을 추출해 내는 방향으로,

한시  俚諺 을 통해서는 조선 인 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으로,이후 소품문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는 소품의 측면에서 근하는 경향이 각 을 받았

다.1)

그 결과 이옥의 문학은 각 장르마다 의 제재와 주제, 쓰기 방식 등에

있어 기존 문학과는 한 차이가 있음이 악되었으며,특히 제재의 일상

성이라든가 통 문법을 흩트려버리는 쓰기 방식은,이옥 문학의 특징 인

성격으로 규명되었다.이옥은 사물의 차이와 다양성을 최 한 부각시키려고

하 으며,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극 으로 표 하고,시정의 삶을 문학

소재로 폭넓게 수용함으로써2)이제까지의 념 인 문학과는 다른,삶의 구

체성을 담보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옥 문학의 제재들은 일상의 자잘한 사물에서부터 통 인 교의 기

에서 벗어난 것 는 벗어나지 않는 것까지 그 층 가 매우 다양하다.이는

문학 제재의 다양성뿐 아니라 제재의 가치,즉 어떤 제재에도 우열을 가리지

1) , ｢  탄  상   비평 용 양상과 그 맥 ｣,  어 연  151, 한 어

연 , 2011, 411~413  참 .

2) , ｢   작 계｣, 울 학  사학 , 2004,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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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그의 작가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옥은,“작가란 천지만물

의 한 역 이며 한 천지만물의 한 화가”3)라고 정의하고,천지만물의 다채

로운 실상을 곡진하게 그려내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보았다.따라서 을

쓰는 것은,작가 자신이 느끼는 내 요구에 따라 로 흘러나오는 것이지,

인 으로 짓는 바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이옥의 속에 시정의 비속

한 인간군상이나 일상의 천근한 사물들,남녀의 정 같은 교에 반하는 제재

들이 서슴없이 들어와 있는 것은,이러한 창작 의 일환이라 해야 할 것이다.

상에 차등을 두거나 가치 단에 얽매지 않는 것 한 이와 연 지을 수

있다.

의 제재는 문학의 가장 기본 이면서 심 인 재료로서,작가에게 상

이란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 성격을 지닌 명칭과 의미규정과 가치 단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이다.4)그러므로 작가가 선택한 제재 속에는 작가의 사상

이나 가치 그 시 의 정신이 배어 있기 마련이다.문학이 무엇보다 역

사 사회 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조선후기의 환기 사회에서 이옥은,개성 인 문학 가치 을 견지하

며 순문학에 념한 특별한 작가 다.따라서 그가 주목한 쓰기의 상과

내용을 통해,조선후기 문학공간에서의 시 의미와 가치,아울러 이옥 문

학의 지향성을 고구해낼 수 있으리라 기 한다.

2.연구사

이옥은 1790년(정조14)31세로 생원시에 제하고 성균 유생으로 있던

36세(1792년,정조16)에 응제문에 소설식 문체를 구사하여 이름이 실록에 올

랐다.5)이 일로 그는 일과로 四六文 50수를 지어 낡은 문체를 완 히 고친

3) ｢一難｣. “ 之  之一象胥也, 亦 之一龍 也.”

4) 찐(1895~1975) , 산 작가에게는 상  다양한 들  모여드는 다. 산

작가 신  도 그  같  다양한 들  하나  그러한 다양한 들  

신   한 경  어주지  그   산  지니는 스는 감지

  없  ‘  리  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미하  찐, 승  역,  장편

과 민 언어 , 창비, 2009,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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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라야 과거에 응시토록 하라는 왕의 견책을 받았으며,그 후로도 문체로

인해 수차 정거와 충군에 처해지는 등 란을 겪었다.유배지에서 돌아온 뒤

그는 더 이상 출사를 포기하고 고향 남양에 칩거하면서 쓰기에 열 하며

여생을 마쳤다.6)

이옥이 우리 문학사에 다시 등장한 것은 1961년  이조한문소설선 에 그의

傳 15편이 번역ㆍ소개되면서부터다.7)역자인 이가원은 책의 서문을 통해 민

족유산의 올바른 계승을 해 역주본을 낸다고 밝히고,독자들이 품을 의문

에 하여도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즉 소개된 작품들이 ‘어째서 모두가 소

설의 가치를 지닐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음을 제하고 동양의

소설 에는 筆記的인 소설,곧 수필계의 소설이나 열 계의 소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들어,서구 인 소설에만 경사되어 있는 인의 眼孔을 비 하

고 있다.이가원은  연암ㆍ문무자 소설정선 8)을 펴내면서 연암소설의 뒤

를 이어 능히 주류를 유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한 로 표기된 ｢춘향 ｣이

있겠고,한문으로 표기된 것으로는 문무자 이옥의 소설을 추천한다고 하여,

이옥의 소설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이가원에 의해 첫 선을 보인 이옥 문학에 한 연구는 김균태의 ｢이옥 연

구｣9)에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이옥 연구 기에는 주로 傳과 한시를

심으로 이루어졌다.이옥의 은 총 25편으로 이에 한 연구는 주로 학

논문에 집 되어 있는 편이다.10)다소 동어 반복되는 이 없지 않지만,연구

5) ｢ 실 ｣(1792  10월 19 ). “日 之應製句 , , 士習 駭 。 

方令 , 日課四 滿五 , 體, 令 科.”

6) , 체에 하여 견책  고  겪게  경  ｢追 始 ｣에  

어 놓 다.

7) 가원,  한 』, 민 , 1961. 

8) 가원,  연 ㆍ   , 사, 1974.

9) 균태, 「  연 」, 울 학  사학 , 1977.

10) 균태,  .

    경,  「   연 」, 여 학  사학 , 1981. 

    충복, 「  연 -  심 」,  동 한 학 1, 동 한 학 , 1982.

    상 , 「   양식  변개양상에 한 고」, 고 학  사학 , 1987.

    용 , 「   특 과 심생  고」, 심여 학  사학 , 1988.

    민경 , 「   연 」, 경 학  사학 , 1991.

    우, 「   학 연 」, 계 학  사학 , 1993.

    병 , 「  학연 -시   심 」, 균 학  사학 , 1996.

    용보, 「   연 」, 지 학  사학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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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지는 체로 소설로의 지향을 보여 다는 과,작품 속에 내재한 근

문학 성격을 추출해 내는데 집 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균태11)는 이옥에 한 작가론 작품론을 검토하면서 이옥 작품이 갖는

소설사 인 의의를 사실성의 한계 극복,근 사회로의 착된 근, 웅소설

과 함께 기 소설로부터 18세기 후반의 소리계 소설로 이행하는 간

치를 지닌 것으로 악하 다.이후 연구를 더욱 포 으로 수행하고 이

옥의 가계와 생애,작가의식,詩,辭賦,散文 文學論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

쳐 언 함으로써 이옥 문학연구의 토 를 마련하 다.12)그는 이옥의 문학을

‘조선 문학’이라는 제 하에,실학 문학세계와는 달리 詞章 취미문학으

로서 인간주의 의식과 반성리학 생활문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

고,이러한 의식과 태도가 곧 근 이행기 문학의 한 특징이라고 주장하 다.

한 이옥의 문학사상,즉 작가의식을 인간평등주의에 입각한 인간성의 정,

고유문화에 한 주체 인식과 실천, 념 한문학에서 탈피하여 생활 수

필 문학으로의 도 등,근 이행기 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문학 가치를 높이 평가하 다.13)

임유경14)은 한문학이 국문학 반과 유기 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이

옥의 은 부분 설화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악하 다.그는,설화의 문

학화는 우리 고유의 문화가 요시되고,자체 내의 문학 능력을 발휘하는

데 심을 가진 계층이 문학을 담당했을 때,더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장덕순

의 말을 인용하여,이옥의 은 그런 면에서 요한 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이홍우15)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옥 의 설화수용양상을

    , 「   작  양식  특  연 」, 연 학  사학 , 2000.

    , 「  에 나타난 작가 식 연 」, 동 학  사학 , 2002.

    경 , 「  에 나타난 여 상 연 」, 충 학  사학 , 2008.

    민 , 「   연 -작가 식 변모양상  심 」, 울시립 학  사학 ,  

         2010.

11) 균태,  .

12) 균태, ｢  학 과 작 계  연 」, 울 학  사학 , 1985.

13) 균태는  에  연  학 나 다산  학  학  가  는 것  그

들  학   사상과  한  학   연   

다    열하  는  식    학 었지 결  모  

것  니 고 하 ,  시  한 학  ‘ ’ 시각  시하 다.

14) 경,  .

15)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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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고 있다.

이상덕16)은 의 본질 특성을 구속성과 개방성이라는 이 인 성격으로

보고,사실 요소와 효용론 기술의도를 구속성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여

이를 실한계의 수용으로 악한다.그리고 허구 요소와 자아실 의지를

개방성의 차원에서 검토하여 에 나타난 야담취향 표 상의 허구화 경향

을 의 열린 양식으로의 개방성으로 악하 으며,아울러 이 인 양식

특성은 이옥의 이 으로서 갖는 변별성으로 인식되게 하는 반면에,양식

해체과정을 보여 다고 하 다.이옥의 이 규범 양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난다는 지 은,김상열17)ㆍ홍용희18)ㆍ임정 19)의 논문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한편 박 원20)은 朴趾源ㆍ이옥ㆍ金鑢의 이 조선후기라는 변화된 역사 환

경 속에서 입 상을 하층민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서 사실을 입 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입 과정에서도 견문,제보,구연방식을 주로 채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작가의 창작의 여지가 넓어지고 작자의 주 에 의해 작품의 변개

가 나타나면서 허구의 삽입이 가능하게 되어 의 소설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傳에 이어 주목한 것은 한시 『俚諺』이다.

이동환21)은, 이언』은 조선후기 한시 에서 그 형식 해체나 괴까지

는 아니더라도 제재에서 조선 인 풍속을 취하고,그 정조에서 민요 인 면

모를 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김균태22)는  이언 의 시를 창작원리와 함께 검토하면서 일상생활언어를 표

음언어로 구사하여 국어 존숭의 의식 언어의 보편성을 인식하 고 아울러

기존 한시의 형식이 일부 변모되었다고 악하 다.도회지의 각계각층의 여

16) 상 ,  .

17) 상열,  .

18) 용 ,  .

19) ,  .

20) 원, 「 후   사실 용 양상」, 『한 한 학 연 』12집, 한 한 학 연 ,   

 1988.

21) 동 , 「 후  한시에 어  민요취향  」, 『한 한 학연 』3, 한 한 학연  

 , 1978.

22) 균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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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생활 감정을 그 본래의 감각을 가지고 구 함으로써 인간성을 정 으로

수용하 을 뿐 아니라 敎民成善의 효용성을 시했다고 평가했다.

이 우23)는  이언 은 그 개성 인 시론과 연작시 등 독특한 미학 특성과

시 배경을 고려했을 때 그에 값하는 주목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

았다. 이옥의 문학세계는 개성을 지향하는 근 문학의 성격을 보여주

는 것으로 시 창작론에 의해 실천 작품을 남긴 것과 함께 당시로서는 가장

진 된 것으로 평가하 다.시의 통이나 격조의 측면에서는 과거 문인의

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생활의 진실한 모습을 묘사하고 조선의 俚語를 수용하

여 사람들이 시를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인식에서 볼 때 그 실제 인 문학

효과는 이 사 부 문학의 수 을 넘어선 것으로 악하 다.이정선24),김

문기25),정출헌26)등이 내놓은 논문 역시 조선풍,조선시라는 말을 통해 『이

언』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박 민27)은 이제까지의  이언  연구는, 이언 

을 잘 짜인 한편의 유기체로 보지 않고 각각의 시편들을 편 으로 단하

여 분석하 음에 문제를 제기하고,왜 ｢이언｣66수가 아조,염조,탕조,비조

등 4부분의 연작시 66수로 구성되었는지를 미시 분석을 통해 제시해 주었

다.

지 까지 살펴 본 이옥의 과 한시  이언 의 주요한 요지는 이옥 문학에

한 근 성격의 부여라 할 수 있다.당시 사회의 다양한 인정물태를 그

려낸 을 통해서는 ‘소설’로서의 면모를,시정 부녀자들의 생생한 삶을 민요

정조로 그려냈다는 에서는 한시에서는 ‘조선 인 것’을 추출해 냈다고

할 수 있다.

소품 작가로서 이옥이 주목된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다.이옥은 정조 연

간에 있었던 문체반정을 발시킨 장본인이자 최 피해자 기 때문에 그의

소품 문체는 일 부터 주목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본격 으로 연구되

기 시작한 것은 90년 어들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이 시기는 우리 사

23) 우, 「  < 언> 연 」, 균 학  사학 , 1993.

24) , 「  시 계  」, 『한 언어 』16, 한 언어 학 , 1998.

25) , 「  < 언>에 나타난 여 」, 『 어 학연 』33, 어 학 , 2001.

26) 출헌, 「  다다  새 운 사  쓰  한 극 -  과 언」, 『 학

과 경계』4, 학과 경계사, 2004.

27) 민, ｢ , 여  체 과 동  주체  생산｣,  고 학과 여 주  시각 , 

출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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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국제화 시 , 로벌 시 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시기로 소통과 융합,경

계 허물기에 나선 때라 할 수 있다.이 시기에 주목되는 작업 의 하나로

고 산문,특히 소품문에 한 인 소개를 들 수 있다.28)아울러 학계

에서는 소품문에 한 연구가 심을 받게 되었고 이후 명청 문학과의 련

성에 주목29)한 연구가 꾸 히 이어지고 있다.

김성진30)은 지 까지의 조선후기의 산문연구는 소설 쪽에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에 소품체 산문에 한 연구는 미흡했음을 지 하고 조선후기 산문문학

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해서는 소품체 산문에 한 종합 인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함을 고려했다.논문을 통하여 그는 소품체 산문의 개념,형성배경과 그

유형,그리고 그 특질을 구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품체 산문의 문학사

의의를 밝히는 데 연구의 목 을 두면서 소품문에 한 본격 인 연구를 개

진하 다.

소품문 연구가 보다 활발해진 것은 90년 말 이후부터이다.소품문의 유

행이 18세기부터 19세기 반의 한문문학사를 특징짓는 요한 사건으로 주

목받으면서 소품문 유행의 양상과 그 형식 특성이 포 으로 논의되는 한

편31)그동안 묻 있었던 한문학 작가들이 소품문을 통해 활발하게 발굴,소

개되었다.32)

28)  역 개  책    마  비우는 지 - 청 청언 ( 민 편역, 솔, 1997), 

 한 과 어병  ( 민 편역, 열림원, 1997),  핍한 날  벗 ( 가 ,  

역, 태학사, 2000),    엇 가 (심 승 , 진 역, 태학사, 2001),  생, 

상  그  심하시  (심경  역, 태학사, 2001) 등  고, 특   역주 집 (실

시학사고 학연  역, 출 , 2001)  간   학에 한  개

가 루어    보 하여 다시 간( 역 집 , 니스트, 2009)하는 

작업  어 다.

29) 1980 지  학 연 는 식민지 사  극복하고 그에 한  근  

싹   내 에  찾고  하는 내재  에 우쳐 었다는 한계  지 하고, 

그 시  과  연  검토하지 다는 가 었다(강 , 「한  한 학 

연  과 새 향」,  한 학 집 29, 계 학  한 학연 , 2002).

30) 진, 「 후  체 산 연 」, 산 학  사학 , 1991. 

31) 진, 「 후  들  생 상과 체 산 」, 『한  고  과 개』, 태학  

         사, 1998.  

    , 「  체  특징에 한 고찰」, 『동양한 학연 』12, 동양한 학 ,1998.

    , 「 후   행과 쓰  변모」, 『한 한 학연 』28, 한 한 학   

         , 2001 등.  들   후   실체』(  엮 , 태학사,     

         2003)  한  여 단행본  출간 었다.

32) 진, 「효  심  학연 」, 고 학  사학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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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이옥은 소설 작가에서 표 인 소품 작가로 주목받

게 되었다.실제로 이옥은 傳은 물론 俚諺,賦,書,序,跋,記,論,說,解,策,

文餘,戱曲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방 한 작품을 남김으로써 그의 작이

어느 한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볼 때 이와 같은 흐름은 일견 타당

한 것으로 보인다.

이옥 소품문에 한 련 논문33)들을 살펴보면 고문 일변도의 기존문학과

는 달리 이옥의 소품은 시속의 변화와 개인의 서정을 붓 가는 로 표 한

근 문학정신에 가장 근 한 산문이라 평하고 있으며34)자신의 감정과 신

    강 , 「   연 」, 『한 고 과 사 학』, 집 당, 1998.

    , 「 용   미학」, 『동 시 연 』34, 한양 학  한 학연 ,     

         2000.

    _____, 「  고」, 『한 학보』6, 우리한 학 , 2002.

    강 , 「   연 」, 『고 학연 』22, 한 고 학 , 2002.

    _____, 「  공 」, 『민 학사연 』21, 민 학사학 , 2002. 

33) 보연, 「  산 에 한 연 」, 고 학  사학 , 2000.

    신 철, 「『 』  쓰  식과 18  한산 산행  모습」, 『 헌과 해 』11,  

         헌과 해 사, 2000.

    _____, 「  학  상 과 사 식」, 『한 실학연 』12, 한 실학연 , 2006.

    심경 , 「 탈과 실험-  산 계」, 『18  연 』3, 한 18 학 , 2001.

    진균, 「  작가   탈 심  쓰 」, 『한 학보』6, 우리한 학 , 2002.

    지양, ｢  학에  남 진 과 열  」, 『한 한 학연 』29, 한 한 학   

         , 2002.

    _____, 「 과 몽룡 산 에  통 과 진  계」, 『한 실학연 』16, 한 실학  

         연 학 , 2008.

    우, 「  학에 어  “진 ”  」, 『한 한 학연 』19, 한 한 학 ,    

         1996.

    _____, 「   연 」, 균 학  사학 , 2002.

    _____, 「 ,   그 학」, 『 어 연 』20, 어 연 , 2006.

    _____, 「『연경』에 나타난 ‘ ’  취향과 목식 쓰 」, 『 후  한 학과   

         학』, 출 , 2009.

    , 「   작 계」, 울 학  사학 , 2004.

    송병 , 「  체 산 고찰」, 『한 학보』13, 우리한 학 , 2005.

    동 , 「 운필 연 」, 『민 』30, 한 고 역원, 2007.

    , ｢  운필 연 -동식 에 한 시각  심 ｣, 균 학  사학   

         , 2010. 

    한 규, 「  쓰  ‘ 원경 ’-  『 운필』  심 」, 『한 학연 』18,   

         2008.

    , 「  연 」, 『한 고 연 』6, 한 고 연 학 , 2008.

    , 「  산 에  ‘  快’  상  식과 그 미-< 七>과 <七 >  심  

         」, 『한 한 학연 』48, 한 한 학연 , 2011.

34) 우, 「   연 」, 균 학  사학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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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보다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방법을 실험한 작가로서 기성의 념으로 사

물과 실을 재단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경험과 인식을 소 하게 여

긴 작가임을 보여 다고 하 다.35)한편 이옥은 일상의 비속하고 사소한 사

물을 문학의 주요 제재로 다루고 있으며36) 세 질서로부터 일탈된 탈 심

쓰기를 지향한다고 보았다.37)

한편 이옥의 속에는 그가 하고 있는 명청 문집 소설,소품서의 서

명이 다량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이옥은 동시 어떤 문인보다 월

등한 독서경험을 보여 다고 하겠다.따라서 이옥 문학에 있어서 명청 소품

의 수용양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이에 한 연구가 새롭게 부각되

었다.38)

김 진39)은 주이씨  선원속보 에서 이옥을 찾아 그의 가계를 더욱 면

히 고증하고,조선후기 명청 소품 수용양상을 살펴 그에 한 향 계를 고

구하 으며, 백운필 과  연경 을 발굴ㆍ소개하는 등 이옥 문학에 한 실증

인 자료를 더해 주었다.

한매40)는 이옥이 김성탄 문학비평을 수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조선후기 문

단의 새로운 흐름은 김성탄의 문학비평과 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35) 심경 ,  .

36) 신 철,  .

37) 진균,  .

38) 진, 「  연 」(1), 『한 연 』18, 한 한 학 , 2002.

    _____, 「  학과 청 -신 료 개  겸하여」, 『고 학연 』23, 한 고 학  

         , 2003.

    _____, 「 후  청  용과  개 양상」, 고 학  사학 ,    

         2003.

    한매, 「  탄 용」, 『한 학연 』11, 한 과학연 , 2003.

    , 「 후   창작과 청 」. 『 학』53, 한 어 학 ,      

         2007.

    우 , 「 후  한 학에 어 탄본 < 상 >  용과 그 미- 탄  ‘ 역  

         재’  심 」, 『고 학연 』34, 한 고 학 , 2008.

    병 , 「  주목한 만 청  들」, 『한 어 학연 』53, 한 어 학연 ,     

         2009.

    , 「  탄 < 상 > 비평 용양상과 그 맥 」, 『어 연 』39, 한 어   

         연 , 2011.

    , ｢  산 에  ‘  ’  상  식과 그 미｣,  한 한 학연  48,   

         한 한 학 , 2011.

39) 진,  .

40) 한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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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조선후기 한문학이 조선 내부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해 움직 다는 기존 연구에 한 재고의 여지를 마련해 것은 사실이지

만 조선에 한 국의 향을 일면 으로 강조한 문제 을 지닌다는 지 이

있었다.41)따라서 어느 한쪽에 기운 일면 인 시각이 아닌,보다 균형 있는

차원에서의 근이 요구되었다.

이후 연구에서 손병국42)은 이옥이 공안 의 향을 지 하게 받았음을 제

시하고 동시에 공안 의 문학이론을 비 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주었다.

안 회43)는 조선 후기 문단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끈 주요한 동인 가운

데 하나로 명ㆍ청 소품문이 있음을 제하고 그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제시

했다.그 결과 통과 정통의 권 를 부정하는 태도,새로운 문장의 시도와

술방법의 다양화,소설과 희곡감상 취향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했다.

정우 44)은 김성탄의 ‘不亦快哉’를 심으로 조선 후기 한문학에 나타난 그

변용 양상에 해 연구했다.이에 다산과 이옥의 문학을 살피고 다산은 한시

와  백상루기 에서 각각 변용과 모방을,이옥은 ‘불역쾌재’의 일부분을 부연

하고 확 하는 방식으로 소한과 유희로서의 문학창작의 동기를 밝히는 맥락

에서,문학의 흥미로운 주제 혹은 모티 로 활용하는 맥락에서는 무료함과

권태의 문제를 집 으로 부각시키고 있음을 밝히고,김성탄의 ‘불역쾌재’를

단순히 모방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미 취향과 창작의도에 맞게 다채롭게

변용하고 있다고 하 다.

안세 45)은 이옥 문학의 형성과정에서 김성탄의  서상기  비평문 消遣

의 문학론과 極微論이 큰 향을 끼쳤다는 을 규명하고 조선후기 무기력한

문인지식인의 등장에 주목하여 그 수용맥락을 고찰하 다.

김홍백46)은 이옥의 ｢七切｣과 ｢夜七｣두 편이 枚乘의 ｢七發｣에서 연원한

七體 漢賦와 김성탄 비평본  西廂記 의 ‘不亦快哉’의 통을 변용한 임을

41) , 「 후  한 학 연  는 ‘타 ’」, 『 동 연 』60, 균 학  

동 연 원, 2007.

42) 병 ,  .

43) ,  .

44) 우 ,  ,

45) ,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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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이옥 문학에서 추구했던 ‘快’에 한 욕망을 분석하 다.

한편,이상신47)은 이옥의 기록을 통하여 언어에 한 그의 심과 18~19세

기의 국어의 모습을 연구하고,근 국어 방언사 자료의 보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등 국어학 분야에서도 심을 보 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옥 문학은 그동안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만

큼 지 않은 성과가 쌓 다.그러나 제재에 하여는 단편 이고 부분 인

연구의 정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단되며,아직 본격 인 논의의 상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이옥 문학의 제재가 워낙 넓고 세미한 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까닭이다.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제재를 집 으로 분석하

고 아직 집성되지 않은 부분을 확충함으로써,이옥 문학의 보다 풍성한 성과

를 확인하고자 한다.이를 통해서 조선후기의 한 역사 서사체인 이옥 문학

에 한 온 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3.연구범 방향

이옥은 다양한 장르의 을 두루 창작한 다작의 작가이지만48) 재 알려진

것으로는 賦 16편,辭 1편,詞 1편, 俚諺 과 희곡 ｢동상기｣를 제외하면 모두

가 산문에 해당되며 이들은 거의 소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다.이옥은

내 으로 앞 시 소품 창작의 경험을 흡수하고,외 으로는 당시에 량으

로 유입되던 명ㆍ청 문집을 섭렵하면서 자각 으로 소품을 창작한 것으로 여

겨지며,그의 은 한 마디로 新ㆍ纖麗한 문투에다 俚俗的인 표 을 특징

으로 하는 소품이 거의 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49)

명말청 시기 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소품문은 16세기 이래 문인들의

47) 상신, ｢  한 18~19  어 료에 한 연 ｣,  과학연  31, 신여

학  과학연 , 2013.

48)  25  에 쓴 ｢ ｣에는 “과거에   지 십  에 거  천 편에 

가 운 시가 고, 거 에  여 편  변  여 , 책  십 편  엮었고 

賦ㆍ論ㆍ ㆍ 義가 틈  타  갈  나 다.”고 하 나 하는 작  가운  책

 볼  는   편에 과하고 시  변  하지 는다.

49) 우, ｢   연 ｣, 균 학  사학 , 200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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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속에 지속 으로 창작되어 오다가 18세기 엽에서 19세기 반에 걸쳐

특징 으로 성행했다.소품문은 비교 분량이 단소하고,제재와 내용이 자유

로운,진실된 감정의,작가의 개성과 풍격이 드러나는 이다.50)따라서 자기

독백이나 내면의식의 표출이 많고,개인의 신변잡사를 비롯한 시정생활의 묘

사가 두드러지는 등,문학 소재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이 소품문의 제재

인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옥은 은 시 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곧 소품문을 선호하 으며,이

러한 배경에는 출신의 한미함과 체질 인 소외의식도 무 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따른다.51)그는 서족 문벌에다 오래 에 정쟁에서 려난 소북 출신

으로,입신출세하기 해서는 과거를 거치는 수밖에 없었지만,문체반정에 휩

쓸리면서 그마 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이에 더욱 락한 형편이 된 이옥

은,그 소외와 불우의식을 문 창작에 념함으로써 극복해 나갔다.

이옥의 문학은 그 제재 인 면에서 매우 다채로운 특징을 보인다.세 한

찰력으로 인정세태의 참 그 로를 담아내고,발랄한 감각으로 건 교에

반하는 모습을 담기도 하며,일상 속의 자잘한 소재들을 취해 자신의 내면을

투사하기도 한다.

이에 본고는 이옥 문학의 제재 다양성과 그 층 를 나 지 않는 특징

시각에 을 두고 다음과 같은 순차에 따라 서술하고자 한다.연구의 범

로는 산문에 한정을 두고 있지만,언 이 필요할 경우 다른 장르의 도 활

용하도록 하겠다.

Ⅱ장에서는 이옥 문학의 제재를 보는 시각에 해 서술한다.이옥은 은

시 부터 독자 인 문학 을 표명하며 남다른 개성을 추구했던바, 상을 바

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세상을 살피는데 있어 정을

시한 그는,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의 발로를 통해 삶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성리학 이념이 추구하는 이성 이고 논리 이며 거

시 인 담론보다,‘지 -여기’의 상에 한 감성 인식을 기 로 세상을

이야기하고자 하 다.본고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상을 통해 지향했던 이

50) 진, ｢ 후  청  용과  개양상｣, 고 학  사학 , 

2004, 21 .

51) 우, ｢ ,   그 학｣,  어 연  , 어 , 2006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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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의 시각을 읽어내고자 한다.

Ⅲ장은 이옥 문학의 각 제재별 양상과 의미를 살피는 실제 인 논의의 장

이다.여기에서는 이옥 문학 제재의 반 인 특징을 검토해보고 각각의 제

재가 지니는 의미를 작품의 분석을 통해 서술하고자 한다.사실 이옥이 사용

하고 있는 문학의 제재는 그 범 한 특징으로 인하여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한 의 문면에 드러나는 표면 인 색채만을 가

지고 함부로 진단할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치사회 배경과 문화 개인의 내면의식의 작용에서 말미암을

것이므로,그 모두를 포 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본고는 이러한

을 최 한 살리면서 각각의 제재가 갖는 시 성 사회 의미,나아가 한

사람의 개별자로서의 이옥이라는 작가가 갖는 문 특징들을 검토해 나가

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문학 제재의 확 를 비롯해 다양한 문체 실험을 거치면서 조

선후기 문학 공간의 확장을 꾀한 이옥 문학의 제재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

다.이옥은,작가란 천지만물의 통역 이자 화가라는 인식을 통해 세상의 眞

을 드러내고자 하 으며 이를 해 情을 주목하 다.이는 18세기 조선 사회

의 변화하는 모습을 반 한 것이며,이옥의 독특한 시각이기도 하다.

마지막 Ⅴ장은 결론으로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선의 경 자가 말한 것”52)이 무엇인지,그가 ‘무

엇’을 ‘어떻게’표 하고자 하 는지 그 실상과 의미를 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는 실시학사 고 문학연구회가 역주한  완역 이옥 집 을 기본 자

료로 삼아,이 집에 실려 있는 원문과 번역문을 심 자료로 사용함을 밝

힌다.

52) ｢三難｣. “ 之 云.”   俚諺   ｢삼난｣에  俚俗  쓰는 것에 한 

 비난에 해 상용어   간   지 하고, 상  상용하는 말  그

 쓰는 것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고 에 한 심과 주체  식  필요

 강 하 , 에 “훗날에 원에 리  채집하는 가 어 내가 컫는 

에 하고 주 하 , ’  경 가 말한 것‘ 고 할 것 다” 고 했

다. ‘ ’는  自  ‘비단  고  는다｣는   시경  ｢

ㆍ 人｣편에 나 는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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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李鈺 문학의 제재를 보는 시각

이 장에서는 이옥 문학의 제재 양상과 특징을 이해하기 한 기 작업

으로서 먼 이옥의 세계에 한 인식과 제재를 하는 시선을 살펴보고,다

음으로 이옥의 에 나타나는 구체 시공간은,‘지 -여기’의 실제 인 공간

이며,이는 眞을 추구하는 문학정신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세계에 한 이옥의 인식은,정을 시하는 감성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이

러한 인식은 성리학 지배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질서화된 세계보다,자유

로운 인간의 정서를 표 하고자 한다는 에서 보다 개성 이다.이는 상

을 핍진하게 드러내고,참 그 로를 묘사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1.세계에 한 감성 인식과 미분 시선

성리학 지배이데올로기 사회에서의 문학은 국가와 정치,윤리와 도덕 같

은 거 담론이 주요 쟁 이었다.따라서 심을 향한 질서화된 세계 과 인

간 을 표방하 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제약이 따랐고, 의 소재나

내용 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변화하는 시 의 조류 속에서

문인들의 의식 한 크게 바 어,정해진 틀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함

께 쓰기에 있어서도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이처럼 문인들의

활성화된 의식은 애 부터 세계는 다양성 속에 포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의

심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다.즉 세계는 하나

의 언어가 아닌 ‘언어들’이라는 것이다.53)이러한 인식은 세계가 서로 상호

조명되며 상호 구별되는 다양한 언어들일 뿐 아니라,내 으로도 더 다양하

고 심도 있는 언어들과 만나게 됨으로써,그동안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쳐

왔던 것들에 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조선후기는 이처럼 세계에 한 자각이 확산되면서 성리학 논리에 근거

53) 찐,  책, 105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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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 이고 통일 인 문학론도 차 해체되어가는 경향을 보 다.이옥은

그러한 변화의 가장 심에 있었던 문인으로,그가 보여 사유의 방식은 이

제까지와는 다른 각도의 획기 인 변모 다.朱子의 을 읽고 남긴 이옥의

독후감에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보통 사람의 일상에서 오나라의 미인과 한나라의 궁녀는 없을지언정 힘센

계집종은 없을 수 없고,주 목왕의 팔 마와 한 무제의 박리는 없을지언정 늙

은 암소는 없을 수 없고,서맥과 선해는 없을지언정 과 소 은 없을 수 없

고,제사와 해 은 없을지언정 포백은 없을 수 없고,큰 궁궐과 높은 는 없

을지언정 가옥은 없을 수 없고,괴ㆍ기ㆍ구ㆍ간의 옥은 없을지언정 자갈돌은

없을 수 없고,훌륭한 나무와 기이한 향기는 없을지언정 섶과 숯은 없을 수

없고, 리한 창과 보배로운 검은 없을지언정 도끼와 삽은 없을 수 없고,청란

과 백록은 없을지언정 닭과 돼지는 없을 수 없고,고문과 선문은 없을지언정

주자의 은 없을 수 없다.

주자의 은 이학가가 읽으면 담론을 잘 할 수 있고,벼슬아치가 읽으면 소

치에 능숙할 수 있고,시골 마을 사람이 읽으면 편지를 잘 쓸 수 있고,서리가

읽으면 장부 정리에 익숙할 수 있다.천하의 은 이것으로 족하다.54)

에서 이옥은 보통 사람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그 일상을

할 수 있는 실질 인 것들, 를 들어 힘센 계집종과 늙은 암소, 과 소

같은 것들이지 미인이나 마나 궁궐 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

보통 사람의 일상에서 古文이나 選文은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朱子의 은

없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왜냐하면 주자의 은 이학가가 읽으면 담론을 잘

할 수 있고,벼슬아치가 읽으면 소치에 능할 수 있으며,시골 사람이 읽으면

편지를 잘 쓸 수 있고,서리가 읽으면 장부정리에 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는 주자의 같은 경서라 할지라도,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의 실용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옥은 경서라고 해서 반드시 고원

54) ｢ ｣. “ 人日 之間, 寧 姬 , 不可 , 寧 , 不可 ; 寧

仙 , 不可 ; 寧 , 不可 ; 寧 高臺, 不可 , 寧 귀

ㆍ ㆍ珣ㆍ , 不可 石; 寧 美 , 不可 ; 寧 利矛寶 , 不可 ; 寧

, 不可 鷄豕; 寧 古 , 不可 .

     , 家 之, 可以 談論; 仕 之, 可以閑 ; 擧 之, 可以 ; 里

人 之, 可以能 翰; 胥史 之, 可以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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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道, 심 가치를 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朱文의 권 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것은,그것이 구에게나 활용 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

기 때문인 것이다.

요컨 이옥은 상에 한 계의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하나의 고정된 시

각을 거부한다.세계는 다양하고 개별 인 방식으로 놓여 있으며,각각의 고

유한 특성을 지닌다고 여기는 것이다.다음의 역시 그러한 에 속한다.

나라에서는 나라 말을 하고,제나라에서는 제나라 말을 하고,추로에서

는 추로의 말을 하고,진에서는 주나라 말을 하고,오에서는 오나라 말을 하는

데.혹은 수다스럽고,혹은 쩝쩝거리고,혹은 머뭇머뭇하고,혹은 깔깔거린다.

한 한 물건에 하여 인이 붙이는 명칭과 오월 사람들이 붙이는 명칭과

연조의 이름,양송의 교에 한 이름,조산열수에서 붙이는 명칭이 있다.이것

이 말이 한 지방의 것이 되는 까닭이다.(…)지방의 말을 들으매,첫날엔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다가 둘째 날에는 반 정도 알아듣고,셋째 날에는 듣는

로 통한다.(…)

호서인들이 수행하던 사람이 여 에 들어 주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 을

일컬어 ‘산 ’,가을을 일컬어 ‘가슬’,마을을 일컬어 ‘마슬’이라고 하니 남인

인 주인이 그것을 크게 웃었다. 남인인 주인은 호서인의 말을 듣고 웃었지

만 호서인 한 남인의 말을 두고 웃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호서인이 남인의 말을 두고 웃는 것이 옳은가, 남인이

호서인의 말을 두고 웃는 것이 옳은가. 어 알겠는가.호서인과 남인이

우리의 말을 두고 웃지 않을는지.55)

의 인용문은  남정십편  의 하나인 ｢방언｣으로 문체반정으로 인하여

삼가로 유배 가던 때에 쓴 이다.한양을 벗어나 경상도의 삼가에 이르기까

지는 충청도와 라도를 거치는 노정을 따른다.그 과정에서 이옥은 각 지방

의 방언들을 들으며 심과 주변 인 것의 의미를 더욱 숙고하게 된다. 나

55) ｢方 ｣,  篇 . “ , , , 秦 , , 惑 , 

惑 , 惑 , 惑 . 且一 也. 關中人 , 於 , 燕 , 揚 之郊 , 

, 之 以方也.(…) 於 之音, 一日 惑辯, 二日 , 三日 貫.(…)

   之人 , 旅 主人 , 今曰‘ 代’, 秋曰‘ ’, 曰‘ ’, 嶺之主人

之. 嶺之主人, 之人之 , 不知 之人亦 嶺之人之 .

   不知, 之人之 嶺之人之 , , 嶺之人之 之人之 , ? 又 知 之人嶺之

人, 不 之人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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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나라 말을 하고,제나라에서는 제나라 말을 하며,오나라에서는

오나라 말을 하는데 혹은 수다스럽고,혹은 쩝쩝거리고,혹은 머뭇머뭇하고,

혹은 깔깔거린다.이와 같이 각각의 말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기 마련이다.물

건의 명칭에 있어서도 하나의 물건이지만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을 가

질 수 있다.우리에게는 ‘지 ’이고 ‘가을’이지만, 들에게는 ‘산 ’이고 ‘가슬’

인 것이다.따라서 언어는 하나의 자의 인 기호이지,그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 인 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한 가지의 물건이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그것을 두고 구의 말이 옳고, 구

의 말이 그른가의 문제를 논할 일은 아니다.

이옥의 시각,다시 말해 하나의 典範을 두지 않으려는 시선은,일상 생

활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에 머물게 됨으로써 심으로부터 벗어난다. 를

들면 이옥은,사회 소외 상이나 그러한 인물을 선호한다는 ,정치에

한 심보다는 문필생활에 치 한다는 ,시정생활의 묘사에 극 으로 참

여하고 있는 등,정치사회 거 담론보다 주변 상에 한 감성 표

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옥 문학에 수용된 의 제재는,크게는 자연과 인간과 사회의 범주를 모

두 아우른다.그러나 자연이라 하여도 자연의 장엄함을 드러내거나 자연에

서 道를 추구하는 거시 상으로서가 아니고,인간이라 하여도 고원한 성

인의 도를 그린 것이 아니라 시정의 비루하고 잡박한 군상들을 그린 것이

부분이며,사회라 하여도 역사 ㆍ통시 으로서가 아니라 앞에 벌어

지는 경험 실을 주로 한다.따라서 풀ㆍ꽃ㆍ나무ㆍ채소 같은 식물들과

새ㆍ물고기ㆍ벌 ㆍ짐승 등의 생명체,여성과 시정인을 비롯한 소외된 인간

군상,물이나 담배 같은 주변의 잡박한 상들이 이옥 문학의 주요 제재가

된다.

이처럼 의 제재에서부터 瑣細함을 보이는 이옥의 문학은,간혹 고문이

아니고 소품일 뿐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 던바,그의 知己 던 金鑢

(1766~1821)는 이를 극 으로 변론하기도 하 다.

을 보는 것은 꽃을 보는 것과 같다.모란과 작약의 풍성함과 요염함을 가

지고 패랭이꽃과 수국을 버리고,가을 국화와 겨울 국화의 고담함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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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복사꽃과 살구꽃을 미워한다면,이를 일러 꽃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

겠는가?56)

즉 김려는 각각의 꽃마다 자체가 지닌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듯이 문학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개성을 존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옥 스스로도 “나는 요

즘 세상의 사람이다.내 스스로 나의 시,나의 문장을 짓는데 선진양한에 무

슨 계가 있으며 진삼당에 무어 얽매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항변한다.

이옥은 “작자라는 것은 천지만물의 일개 역 이며 한 천지만물의 일개 화

가”라고 하여 천지만물의 빛깔과 소리를 있는 그 로 달해주는 개자로

인식했다.이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별 없이 의 소재로 끌어올 수

있으며 을 지을 때 장르나 문체는 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57)이옥의

과 문체가 다종다양한 것은 이 같은 천지만물의 개자로서의 작가의식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鄙俚하거나 瑣細한 상을 섬세하고 俚俗的 언어로 재 한 소품 성

향의 이 거의 부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58)이옥의 들은 ‘正祖’라는

체제가 요구하는 文으로부터는 한참 벗어난 것이었다.문은 貫道之器, 는

載道之器라 하여 道를 나타내기 한 것이었고,여기서 도는 나라의 질서이

거나 마음에서 갖추어야 할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옥은 엄연한 사족의 신분인데다 스스로도 료로서의 삶을 원했지만,과

연 자신의 쓰기가 실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그것이 의미 있

는 행 인지,스스로 회의하고 반문했다.그는 끊임없이 을 썼지만 그러면

서도 끊임없이 갈등하는 주체 다.정해진 투식을 벗어나 쓰기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실험하 으며,형식주의에 빠지거나 허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

도 경계하 다.그 결과 그의 은 체제가 요구하는 틀로부터는 한참을 벗어

난 것이 되었으며,결국 停擧와 充軍의 벌과를 받으면서 료로서의 꿈을

을 수밖에 없었다.

56) 金 , ｢ 花流 ｣,  藫 藁 之 . “且 花。以 丹 藥之富

棄石竹 毬。以秋菊 之枯淡 惡緋 。 可 知花 乎.”

57) , ｢  탄  상   비평 용양상과 그 맥 ｣,  어 연  39, 한 어

연 , 2011, 421 .

58) 우, ｢  생  작 계｣,  역주 집 , 니스트, 20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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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탈 심성과 더불어 이옥 문학의 요한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이 미분 시선이다.이옥은 기존의 언어에 포획되지 않았거나 혹은 기시

되었던 세계에 하여 새롭게 인식하고,그것을 표 하고자 실험 문체를

선호했다. 상을 가늘고 잘게 나 어 섬세한 언어표 으로 재 해 내려는

것이 이옥 쓰기의 요체라고 하겠다.

미분 시선은 상에 한 구체 근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이 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실상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시선은 변화를 수반

하게 되고,이러한 변화가 인간과 사회에 확장되면 기성의 념이나 상식에

반하는 혹은 설명될 수 없었던 모순의 실재와 그것의 재 이 가능해질 것이

다.세계의 구체성을 검토함으로써,체제의 이데올로기가 은폐하고 있는 실상

을 드러낼 것이며,이는 주류 이념인 성리학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 험

한 것이었다.59)이옥은 정조가 지 했던 ‘破碎’,‘纖靡’한 시선을 통해 조각나

고,자질구 하고,미세한 상의 실상을 구체 으로 그려냈다.때문에 체제

와의 불화를 피할 수 없었으나,그 반면 뚜렷하게 자신의 문학 을 견지할

수 있었다.

총 하여 살펴보면 천지만물은 하나의 천지만물이고,나 어 말하면 천지만

물은 각각의 천지만물이다.바람 부는 숲에 떨어진 꽃은 비오는 모양처럼 어

지럽게 흩어져 쌓여 있는데 이를 변별하여 살펴보면 붉은 꽃은 붉고 흰 꽃은

희다.그리고 균천 악이 우 처럼 웅장하게 울리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악

은 악이고 악은 악이다.각각 자기의 색을 그 색으로 하고 각각 자기의

음을 그 음으로 한다.(…)

체로 논하여 보건 ,만물이란 만 가지 물건이니 진실로 하나로 할 수 없

거니와.하나의 하늘이라 해도 하루도 서로 같은 하늘이 없고,하나의 땅이라

해도 한 곳도 서로 같은 땅이 없다.마치 천만 사람이 각자 천만 가지의 성명

을 가졌고,삼백 일(日)에는 한 스스로 삼백 가지의 하는 일(事)이 있음과

같다.오직 그와 같을 뿐이다.60)

59) 강 , ｢ 체  가장 ｣,  후   실체 , 태학사, 2003, 67~69  참 .

60) ｢一難｣. “ 察之, , 一 野; 之, , 也. 

洛花, 雨 , 之, 之 , 之 也; 勻 廣 , 雷 動, 審 之, 

也 , 竹也竹. , 音 音.

    蓋 論之, , 也, 固不可以一之, 一 之 , 亦 一日相 之 ; 一 之 , 

亦 一 相 之 , 人, 自 件 ; 三 日, 另自 三 事 , 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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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은 한시  俚諺 에 앞서 자신의 문학론을 개한 바 있는데 의 인용

문은 거기에 해당된다.여기에서 이옥은 모든 사물은 각각의 개별성을 지니

고 있음을 주장한다.천지만물은 하나의 천지만물이지만,그것을 세심하게

찰해 보면 각각의 천지만물이며,어지럽게 흩어져 쌓인 꽃을 변별하여 살펴

보면,붉은 꽃은 붉고 흰 꽃은 희다.천상의 음악도 우 처럼 하나의 소리로

들리지만,자세히 들어보면 각각의 악기들이 내는 서로 다른 소리가 합쳐진

것이다.하나의 하늘이라 해도 하루도 서로 같은 하늘이 없고,하나의 땅이라

해도 한 곳도 서로 같은 땅이 없듯이,만물이란 만 가지 물건이어서 진실로

하나로 뭉뚱그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어떠한 사물이라도 체성의 테두

리 안에 개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다음의 을 보자.

12월 27일 장날에 나는 무료하기 짝이 없어 종이창 구멍을 통해서 밖을

엿보았다.때는 방이라도 이 내릴 것 같고 구름 그늘이 짙어 분변할 수

없었으나 략 정오를 넘기고 있었다.

소와 송아지를 몰고 오는 사람,소 두 마리를 몰고 오는 사람,멧돼지

네 다리를 묶어 짊어지고 오는 사람,청어를 묶고 들고 오는 사람,청어를

엮어 주 주 드리운 채 오는 사람,북어를 안고 오는 사람, 구를 가지

고 오는 사람,북어를 안고 구나 문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잎담배를 끼

고 오는 사람,미역을 끌고 오는 사람,섶과 땔나무를 매고 오는 사람, 룩

을 지거나 이고 오는 사람, 자루를 짊어지고 오는 사람,곶감을 안고 오

는 사람,종이 한 권을 끼고 오는 사람, 은 종이 한 폭을 들고 오는 사람,

주리에 무를 담아 오는 사람,짚신을 들고 오는 사람,미투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굵은 노끈을 끌고 오는 사람,목면포로 만든 휘장을 묶어서 오

는 사람,자기를 안고 오는 사람,(…)손을 잡아끌어 장난치는 남녀,갔다

가 다시 오는 사람,왔다가 다시 가고 갔다가 다시 바삐 돌아오는 사람,

넓은 소매에 자락이 긴 옷을 입은 사람,소매가 좁고 짧으며 자락이 없는

옷을 입은 사람,방갓에 상복을 입은 사람,승포와 승립을 한 ,패랭이를

쓴 사람 등이 보인다.

(…)아직 다 구경을 하지 못 했는데 나무 한 짐을 짊어진 사람이 종이

창 밖에서 담장을 정면으로 향한 채 쉬고 있었다.나 한 궤안에 의지해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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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다.

세모인 터라 자가 더욱 붐비고 있었다.61)

이 은 1799년 이옥이 삼가 으로 두 번째 충군을 갔을 때,묵고 있던 객

에서 내다본 자거리의 풍경을 은 것이다.이옥은 종이창의 구멍을 통

해 바깥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찰하며 무료한 시간을 신하고 있다.

그의 에 비친 사람들은 시장을 오가는 분주한 인간군상일 뿐이지만,이옥

은 오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낱낱이 찰하여,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음을

보여 다.그러기 해서 이옥은 구체 인 묘사와 장황한 나열을 동반한다.

이는 자칫 언어의 낭비이며,하등의 무가치한 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다.

‘청어를 묶어 들고 오는 사람’과 ‘청어를 엮어 늘어뜨려 가지고 오는 사람’을

구별하여 쓴다는 것,그것이 도 체 무슨 의미인가.그러나 이옥은 여기에 개

의치 않고 고집스럽게 이 지루한 나열을 계속한다.그러고도 모자라,아직 구

경을 다 하지 못했는데 나무 한 짐을 짊어진 사람이 종이창을 가려버려 하는

수없이 궤안에 의지해 웠다고 아쉬운 듯 쓴다.그리고 세모인 터라 자가

더욱 붐비고 있었다고 덧붙이고는 을 마친다.

언뜻 보아 이 은 별다른 주제의식이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무연

히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그러나 사람들로 붐비는 자거리와 이옥이 치

한 객 의 한 칸 방이 이루는 선명한 비는,안쪽과 바깥쪽의 차이를 극명

하게 제시하는 효과를 다.따라서 이 에는 문체반정의 주범으로 몰려 멀

리 외딴 곳에 유폐되어 있는 이옥의 처지가 드러나고,무료함을 달래기 해

종이창 머의 세상을 단지 응시하고 있을 따름이지만,그의 의식은 결코 단

순하지 않다.

61) ｢ ｣. “ 二 之二 七日日 , , 窺之 雪 濃, 雲 不可 , 

已 矣.. 若 , 兩 , 抱鷄 , 拖 , 四

足擔 , , 編 嚲 , 抱 , 口 , 抱

口 . 菸 , 曳 藿 , 擔 若槱 , 負

麯 , , 擁乾枾 , 一 , 一 , 以竹

盛 , 提 不 , , 拖 , 綰 棉 揮 , 抱磁

, (…) 相 , 去 , 去, 去 又 忙忙 ,. 廣

長裾 , 上 下裳 , 長裾 , 短 裾 , 羅濟 凶 , 

僧僧 僧 , 凉 .(…) 觀 , 負一擔柴 , 于 墻 , 亦隱几

臥, 益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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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 다 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시선을 차단하는 나무꾼의 지게는

분명히 앞에 펼쳐진 폭력성에 다름 아니건만,이옥은 그것을 제거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없이 궤안에 의지해 워버린다.이옥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

,즉 무료함 는 권태는 개인 욕구와 객 여건이 불일치할 때 발생

하는 것으로서 치유 불가능한 만성 ㆍ실존 권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된다.62)그러나 이 세심한 찰과 장황한 묘사 뒤에는,오히려 소외된 자의

처지가 극명하게 부각되는 상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이

이 시장사람들의 분주한 행렬을 다만 묘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외따

로 유폐된 자에게로 시선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문제 의 하나라

고 하겠다.다음은 완주 송 사를 둘러보고 쓴 ｢寺觀｣이라는 이다.

나한 을 보니 나한은 오백을 헤아리는데, 은 물고기 같은 것,속 썹이

드리운 것,붕새처럼 불러보는 것,자는 것,불거진 것, 동자가 튀어나온 것

(…), 썹은 칼을 세운 듯 꼿꼿한 것,나방의 더듬이 같은 것(…),코는 사자

처럼 쳐들린 것,양처럼 생긴 것,매부리처럼 굽은 것(…),입은 입술이 말려

올라간 것,앵두 끝처럼 생긴 것(…),얼굴은 런 것,약간 란 것(…),사자

코에 부릅뜬 에 호랑이 입을 한 것이 있다.

이 같으면 코가 다르고,코가 같으면 입이 다르고,입이 다르면 얼굴빛이

같으며 (…)혹은 아녀자 같고,혹은 무사 같고,혹은 어린애 같고,혹은 늙은

이 같아서 천 명이 모인 모임,만 명이 모인 자처럼 제각각이다.63)

나한 에 모여 있는 오백 나한은 얼핏 보면 하나의 나한일 뿐이지만,자세

히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나한이다. 상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미세하게 분

할되고 촘촘하게 재 된다.크기도 모양도 어슷비슷 닮은꼴들이라고 뭉뚱그

려 한 에 꿰지 않고,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고 낱낱이 분석하는 그의

시선은,세상은 천태만상하고 변화무 한 곳이라는 것을 일깨워 다고 하겠

62) 우 , ｢ 후  한 학에 어 탄본  상   용과 미｣,  고 학연  

39, 한 고 학 , 2008, 431 .

63) ｢寺觀｣,  篇 . “觀羅 , 羅 五 . 目, ㆍ ㆍ鳳 ㆍ ㆍ ㆍ

(…) , ㆍ蛾 ㆍ (…) , ㆍ羊 ㆍ鷹 勾 (…) 口 ㆍ櫻

(…) , 黃 ㆍ (…).目 費, 口 , 口 (…) 惑 人ㆍ惑

人ㆍ惑 病人ㆍ惑 ㆍ惑 老人ㆍ 人之 , 人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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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 두 문에서 보았듯이 상에 한 미분 시선은, 상을 치 하게

묘사하고 세세하게 나열하는 기법을 통해 그 구체성과 개별 가치를 획득하

게 해 다.물론 ‘끊임없이 외연의 확장을 꾀하며 찰 상에 해 쉼 없이

시선을 옮기는 것으로,존재를 분열시키고 일정한 거주를 불가능하게 함으로

써,모든 것에 한 깊은 성찰을 어렵게 한다’64)는 비 이 따를 수 있지만,

그보다 거시 시선이 놓치고 간 소외 상황으로부터 일정 정도 회복의 가능

성을 보여 다는 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된다.

이옥이 천착하고 있는 이러한 시선은 일상의 자잘한 행 에서도 어김없이

포착된다.다음 은 그러한 이다.

매년 한 여름 단비가 처음 지나가면 상추잎이 매우 실해져 마치 푸른 비단

치마처럼 된다.큰 동이의 물에 오랫동안 담갔다 정갈하게 씻어내고,이어 반

의 물로 두 손을 깨끗이 씻는다.왼손을 크게 벌려 승로반처럼 만들고,오른손

으로 두텁고 큰 상추를 골라 두 장을 뒤집어 손바닥에 펴놓는다.이제 흰밥을

취해 큰 숟가락으로 퍼서 거 알처럼 둥 게 만들어 상추 에 올려놓되,그

윗부분을 조 평평하게 만든 다음,다시 젓가락으로 얇게 뜬 송어회를 집어

황개장에 담갔다가 밥 에 얹는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상추잎 양쪽을 말아 단단히 오므리는데,마치 연밥처

럼 둥 게 한다.이제 입을 크게 벌려 잇몸은 드러나고 입술은 활처럼 되게

하고,오른손으로 을 입으로 어 넣으며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받친다.마치

성이 난 소가 섶과 꼴을 지고 사립문으로 돌진하다 문지도리에 걸려 멈추는

것과 같다. 은 부릅뜬 것이 화가 난 듯하고,뺨은 볼록한 것이 종기가 생긴

듯하고,입술은 꼭 다문 것이 꿰맨 듯하고,이는 신이 난 것이 무언가를 쪼개

는 듯하다.이런 모양으로 느 하게 씹다가 천천히 삼키면,달고 상큼하고 진

실로 맛이 있어 더 바랄 것이 없다.처음 을 씹을 때는 사람이 우스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만일 조심하지 않고 한번 크

게 웃게 되면 흰 밥알이 튀고 푸른 상추잎이 주 에 흩뿌려져 반드시 다 뱉어

내고서야 그치게 될 것이다.65)

64) , ｢  탄  상   비평 용과 그 맥 ｣,  어 연  151, 한 어

연 , 2011, 427 .

65) ｢談菜｣,  雲  . “每 , 雨 , 裙, 以 盆 , 久 淨 , 因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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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은 여름날 단비가 지나간 뒤 상추 을 먹는 장면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스스로 ‘不 經’이라 칭한다고 하 다.불로란 상추의 다른 이름인 ‘부루’를 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구성은 먼 상추의 종류와 특징을 제시하고,그

다음 상추 을 먹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했다.상추를 씻는 과정에서부터 손

바닥에 올려 흰밥과 송어회를 황개장에 담가 밥 에 얹고… 새로 볶아낸 고

추장을 조 발라 단단히 오무려서 입을 크게 벌려… 느 하게 씹다가 천천

히 삼키면 달고 상큼하고 진실로 맛이 있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생히

장을 개한다.특히 “ 은 부릅뜬 것이 화가 난 듯하고,뺨은 볼록한 것이

종기가 생긴 듯하고,입술은 꼭 다문 것이 꿰맨 듯하고,이는 신이 난 것이

무언가를 쪼개는 듯하다.”는 사실 인 묘사에서는 로 웃음을 짓게 된다.

마지막에는 유달리 상추 을 좋아하여 재미삼아 ‘불로경’을 짓고 세상의 채소

맛을 아는 자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 고자 한다고 하 다.상추 하나가 가

져다주는 행복이 일체세간의 용미 탕과 팔진고량보다 낫다는 것이다.이옥

은 상추 을 하는 장면을 최 한 확 하여 세세하게 묘사하는 특기를 발휘함

으로써 소박한 일상이 주는 행복감을 극 화하 다.

이밖에도 이옥은 꽃이나 나무,새,벌 등 주변의 자잘한 사물들에 심을

두고 미세한 표 을 통해 상의 구체성을 획득하는 작업에 집 하 다.해

배 후 고향에 정착한 그는 자신의 쓰기를 변론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을 남기고 있다.

내가 장차 무엇을 하며 이곳에서 이 날들을 즐길 수 있겠는가?어쩔 수 없

이 손으로 를 신하여 묵경(먹),모생(붓)과 더불어 말을 잊은 경지에서 수

작을 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나는 한 장차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나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천문을 공부한다고

盤 ,, 淨 兩 , 開左 盤, 以右 , 揀取 且 , 傾 二 , 鋪于 上, 

始取 飯, 一 , , 上, , 更以箸取 膾 黃 , 之飯

上.(…)

    以右 , 左右, 緊緊 裹, 若蓮 , 乃 口, , 右 , 左 之, 

芻, 關, , 目 , 豊 , 秘 緘, 快 , 緩緩

嚼, 下, 旣 且 , 美 量, 嚼, 不 旁人談 事, 若不 , 一胡盧, 

, 必 已.”



- 26 -

생각할 것이니 천문을 공부하는 자는 재앙을 입게 마련이다.그것을 할 수 없

다.나는 땅을 이야기 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지리를 안다고 여길

것이니 지리를 아는 자는 남에게 부림을 당한다.그것도 할 수 없다.나는 사

람에 하여 이야기 하고 싶지만 남에 해 이야기 하는 자는 남들 역시 그

사람에 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니 그것도 할 수 없다.(…)

그 다면 나는 한 장차 어떤 이야기를 하며 끼 여야 하는가?그 형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이야기

를 한다면 부득불 새를 이야기하고,물고기를 이야기하고,짐승을 이야기 하

고,벌 를 이야기하고,꽃을 이야기하고,곡식을 이야기하고,과일을 이야기하

고,채소를 이야기하고,나무를 이야기하고,풀을 이야기해야 하겠다.이것이  

백운필 이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고, 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이야

기한 까닭이다.이와 같이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한 이야

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아,입을 다물자!

계해년(1803)5월 상순에 백운사 주인이 백운사의 앞마루에서 쓰다.66)

 백운필 의 서문인 이 은 해배 후 고향에 머물면서 부득불 새를 이야기

하고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꽃ㆍ과일ㆍ채소ㆍ나무ㆍ풀 같은 주변의 자잘한 것

들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여름날은 더디 지

나가고 궁벽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그 다면 이곳에서 장차 무

엇을 하며 지낼 수 있단 말인가?부득불 손으로 를 신하여 먹과 붓을 가

지고 소일할 수밖에 없다.그 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그것 한

궁하다.이옥은 천문ㆍ지리ㆍ사람을 비롯하여 귀신ㆍ성리ㆍ문장ㆍ석가ㆍ노자

ㆍ방술에 해서는 배운 바도 없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고 하 다.

즉 천문을 공부하면 재앙을 입고,지리를 아는 자는 남에게 부림을 당하며,

인사에 여하면 남의 비방을 입게 되고,귀신을 말하면 헛소리로 치부할 것

이며,성리의 이치나 석가ㆍ노자ㆍ방술에 해서는 배운 바도 없고 이야기하

고 싶은 바도 아니라고 하 다.조정의 이해ㆍ지방 의 잘잘못ㆍ벼슬길ㆍ재

66) ｢ ｣,  雲  . “ 曷 日於 ? 不 不以 代 , 黑 毛 , 於忘

之 . 又 談 ? 談 , 人必以 , , 不可. 談 , 

人必以 知 , 知 , 人 ,不可. 談人, 談人 , 人亦談 人, 不可.(…) 

    又 曷談 之 ? 勢不 不談, 不談 已, 談 不 不談鳥談 談 談蟲談

花談 談 談菜談 談⾋ 已矣, 雲 之 不 已也, 亦不 已談 也. 若 乎人之不

能不談, 亦不可以談也. , 磨 !

    亥五  上 , 雲 主人, 于 雲 之 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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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이익ㆍ여색ㆍ주식 등에 해서도 말하지 않기로 일 이 좌우명으로 삼

았기에 그것도 할 수 없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진술은 세상과의 극 소통을 거부하고 일상 속에 갇 버린

한 무기력한 소외문인의 자기합리화 내지는 자신의 문학 토에 한 변명

으로 치부되기 쉽다.그러나 이옥은 자신이 처한 공간 내에서 자신이 경험하

고 인식한 사실들에 하여 남김없이 기술하려는 작가 자세를 견지하 던

만큼,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이니,자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이옥은 사상가도 아니고

경세가도 아니며 본질 으로 작가 다.이옥이 “밤에 돌아와 책상을 하면

펼쳐보는 것이 오직 도서 몇 권뿐이다.그 마음이 간질간질하여 마치 천 마

리,백 마리의 이가 간에서 두루 달리는 것과 같다.나는 한 오장육부를 다

기울여 이 이들을 쏟아내 놓은 뒤에야 그만둘 수밖에 없다.”67)고 했던 것은

쓰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작가로서의 근성을 말하는 것이다.문학이 當代

의 실을 그린 삶의 기록이라고 할 때 이옥은 철 하게 그에 충실한 문인이

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작가는 자신이 알고,경험하고,기억하고,보고,듣고,느낀 것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소재로 하여 을 쓴다.68)그러나 ‘무엇’을 그 속에 담아

야 하는지는 작가 자신의 선택이다.이옥의 선택은 기존의 시각이 놓치고 있

는 미세한 세계의 구체 진술을 통해 그것들의 차이를 발견해 내는 데 있었

다고 악된다.

2.‘지 -여기’와 眞의 추구

이옥의 은 부분이 구체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상에 한 세심한

찰과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구체 시공간,곧 ‘지 -여기’69)는 이옥 문학 공

67) ｢二難｣. “ 乎書 , , 書 也. 心 , 之 乎

也. 亦不 不傾 胃, 出 已矣.”

68) 헬리 ㆍ 트 , 경  역,  작법Ⅱ , 청하, 1984, 98 .

69) 18   후 내  사 변 에  비  들  식변 는 ‘그  ’  ‘도’

 추 하   가 에 , ‘지 -여 ’  진실  추 하는 새 운 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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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주소가 되는 것으로서 시간 으로는 今時를 시하고,공간 으로는

국을 벗어나 조선 인 것을 시하는 것이다.

조선 반의 문단 풍토는 道의 근원을 궁구하거나 윤리 도덕의 실천 등 심

성수양에 심을 두었지 그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실 인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그들의 실은 경 속의 이상 세계,곧 성 의 경지를 추구하는 고

답 인 세계 다.그러나 사회 반에 걸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고조되

어 가면서 뿌리 깊은 世降俗末,厚古薄今의 사고 한 변화를 가져왔다.그들

은 념 인 道보다 앞의 실에 심을 두고, 앞의 실에 충실할 때

그것이 훗날에는 옛날로 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불변의 진리로 알았던 그 옛

날도 그 당시에는 하나의 지 일 뿐이었다는 자각은 고답 념의 늪을 벗

어나 주체의 확립에 기여했으며 주체의 확립은 ‘그때 기’가 아닌 ‘지 여

기’의 추구,즉 求眞의 지향으로 나타났다.70)이는 주자학 국을 사고의

거로 삼았던 세 보편논리로부터 벗어난 것으로서,당시로서는 문학의

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사고는 이옥에게서도

거듭 확인되는 것이다.

“나는 지 세상의 사람이다.내 스스로 나의 시,나의 문장을 짓는데 선진

양한에 무슨 계가 있으며 진삼당에 무어 얽매일 필요가 있는가?”71)

은 이념과 격식에서 보다 자유롭고,허 가 아닌 유용한 것을 모색했

던 이옥의 선언이다.72)이옥은 ‘나는 지 사람’이라는 자각 아래 스스로 주

체가 되어 모방이나 답습이 아닌 스스로의 문학을 하고자 했다.죽은 사람으

다.  경   추상  시공간에  ‘지 -여 ’  실재하는 실  식   가

 것 다.  “나는 지  사 ‘ 는 식  통해 재 사  리얼리티  포착

해 냈   작  통해 했다.  ‘지 -여 ’는  시   지식 들  

식  변  주체  가리키는 말  동시에  실 식  학에 한 시각  

지 하는 미  쓴다.

70) 민, ｢18, 19  지식  통변 식과 그 경 ｣,  18  지식  견 , 

니스트, 2007, 133~153  참 . 민  러한 진  추 가 마 내 연  ‘

’  어지고 다산  ‘ ’ 언  어진다고 하 다.

71) 金 , ｢ ｣. “ 今世人也. 自 , 關乎 秦 , 乎

三 .” 
72) 金 , ｢ ｣, “ 可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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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가 아닌,이 시 를 살아가는 지 사람으로서 느낀 바를 쓰고자 하는

주체 자각이었다.그는 멀리 선진양한의 문장이나 진삼당의 시에 얽

매일 필요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지 의 실을 사실감 있게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무조건 으로 범을 추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개성과 자기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문학을 추구한 것이다.73)

이와 같은 주체 자각 아래 이옥은, 념화ㆍ질곡화의 길을 걷고 있던 당

지배이데올로기에 응하여 그 시 마다 그 시 에 부합하는 그 시 의

문학이 있음을 논하 다.

체로 논하여 보건 ,만물이란 만 가지 물건이니 진실로 하나로 할 수 없

거니와.하나의 하늘이라 해도 하루도 서로 같은 하늘이 없고,하나의 땅이라

해도 한 곳도 서로 같은 땅이 없다.마치 천만 사람이 각자 천만 가지의 성명

을 가졌고,삼백 일에는 한 스스로 삼백 가지의 하는 일이 있음과 같다.오

직 그와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역 로 하ㆍ은ㆍ주ㆍ한ㆍ진ㆍ송ㆍ제ㆍ양ㆍ진ㆍ수ㆍ당ㆍ송ㆍ원들이

한 시 도 다른 한 시 와 같지 않아 각각 한 시 의 시가 있었고,열국으로

주ㆍ소ㆍ패ㆍ용ㆍ정ㆍ제ㆍ ㆍ당ㆍ진들이 한 나라도 다른 한 나라와 같지 않

아서 각각 한 나라의 시가 있었다.삼십 년이 지나면 세 가 변하고,백리를

가면 풍속이 같지 않다.어 하여 청 건륭 연간에 태어나 조선 땅 한양성에

살면서,이에 감히 짧은 목을 길게 빼고 가는 을 억지로 크게 뜨고서 망령

되이 국풍ㆍ악부ㆍ사곡을 짓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가?74)

73) 러한 식  고 한 도 나타난다.   古  今  가  할  없

다는 古今 식  피 한 것 , ‘ 古今’   등 가  주요 학  

  는 청나  시  비평가  원매   가운  ｢ 古今 ｣에  

취한 듯하다( 우, ｢   연 ｣, 균 학  사학 , 2002, 50  참 ). 

원매는 에 었   장  충 보 하여 그 체계  립한 진보  학사

상가 다. 그는 “시  천   갖춰  한다”고 주장하고 “진솔한 감”만  시

가  본질 고 하  간  다양한 감 에 도 특  남 간   시  

하는  원천  요  시  미감 고 생각했다. 한 각 개 에게 고 하게 

재하는  본질  시 나  겨 다니  변 하는 것  니  시  특

 시  에  평가 어 는  다는 시  古今  탈피하고  했다. 공

  계승 시킨   단에도 개 어 연  계열  비

한 다양한 계  들에게도 지 한 향  주었다(송 주, ｢원매  에 나타난 

시 감상 법｣,  어 학 23, 어 학 , 1994; , ｢원매   단

에 미  향 연 ｣,  어 학 집 59, 어 학연 , 2009에  참 ).

74) ｢一難｣. “蓋 論之, , 固不可以一之, 一 之 , 亦 一日相 之 ; 一 一

, 亦 一 相 之 . 人, 自 件姓 ; 三  日, 另自 三 事 , 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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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란 만 가지 물건이니 서로 같을 수가 없고,하나의 하늘이라 해도

서로 같은 하늘이 없고,하나의 땅이라 해도 한 곳도 서로 같은 땅이 없다.

사람에 있어서도,일에 있어서도 그 다.시 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듯이,각

각 한 시 의 시가 있고 각각 한 나라의 시가 있는 것이다.시간에 따라 세

가 변하고,지역에 따라 풍속이 다르니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그러

므로 각각의 시 조건에 부합하는 그 시 의 시가 있을 수밖에 없다.‘지

-여기’의 조선 땅에 살면서 억지로 멀리 ‘그때- 기’를 흉내 낼 필요가 없

다.그것은 오히려 망령된 일일 따름이다.‘그때- 기’의 성 의 도에 진실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 -여기’의 모습에 참된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

다.따라서 각 시 마다 고유의 개별 인 것이 존재하듯이,‘지 -여기’에서

지 의 참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옥의 지론이다.이는  시경 이나 악부,

사곡은 시의 범이라 할 수 있지만,굳이 그 범을 따르지 않고 이언을 짓

는 것에 한 변론인 셈인데,여기에는 상당한 자부심이 느껴진다.이와 같은

사고는 다음의 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나비가 날아서 학령(국화)을 지나치다가 그 차갑고 야 것을 보고 묻기를,

‘는 어째서 매화의 흰색,모란의 붉은 색,도리의 반홍반백색과 같은 빛깔을

띠지 않고 하필 노란색이 되었는가?’하니 학령이 말하 다.‘어 내가 그

게 했겠는가?時가 곧 그 게 만든 것이다.내가 時에 해서 어떻게 하겠는

가?그 한 어 나에게 나비와 같이 묻고 있는가?75)

이옥이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용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時,곧 시

를 의미하는 시간성에 있다.국화가 매화의 흰색,모란의 붉은 색을 띨 수 없

는 것은 때가 그 게 만든 것이지 국화가 그 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모

也. 歷代 殷 也 也 也 梁 也 也 也 也, 一代不 一代, 自

一代之 ; 列 召也邶 也 也 也 也秦也 也, 一 不 一 , 另自 一

之 . 三 二世 矣, 里 不 矣, 之 於 淸乾 之 , 於 之城, 

乃 長短 , 目, 談 ㆍ ㆍ 曲之 乎?”

75) ｢一難｣. “ 飛 乎鶴 , 寒且 , 之曰: ‘ 不 花之 丹之 李之

, 必 黃 ?’ 鶴 曰: ‘ 豈 也? 矣. 於 哉?’ 亦豈 之 也

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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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은 인 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그 시 에 따르는 시간의 흐름

에 존재하는 것이다.이옥 문학의 상이 주변의 자잘한 사물들이나 시정

공간에서 일어나는 생활인들의 이야기,일상 인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이처럼 지 의 때,지 의 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

체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에 인용한 ｢浮穆漢傳｣은 異人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주체 자각에

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다.

속담에 “동네에 명창이 없고 동 에는 문장이 없다(洞內無名倡,同接無文

章)”라고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 스스로를 경시한다.그 기

때문에 월나라에 신선이 있고 나라에 부처가 있다고 하면 믿지만 “신선이나

부처가 우리나라 어떤 산에 있다”고 하면 믿지 않는다.그들이 우리나라 어떤

산이 한 나라ㆍ월나라의 어떤 산과 같다는 것을 어 알겠는가?

이인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화 동진으로 서로 섞여 화두타가

한 것처럼 한다면,역시 얼굴을 마주치더라도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지

도 모를 일이다.밭에서 일하는 여인이 반드시 백의 음이 아닌 것도 아니요,

호숫가를 지나는 나그네가 임 이 아니라고 어 단정할 수 있겠는가?76)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목한 같은 이인이든,노래 잘 하는 명창이든 바로 우

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먼 데서만 찾으려고 한다.

이는 평소 스스로를 경시하는 풍조 때문이다.그 기 때문에 신선이나 부처

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면 믿지만,우리나라 어떤 곳에 있다면 믿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어떤 산도 다른 나라의 어떤 산과 다를 바 없는데 그것

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밭에서 일하는 여인이 백의 음일 수 있고,호숫

가를 지나는 나그네가 바로 임 일 수 있는 것인데,그것들은 늘 멀리 있고

여기에는 없다고 생각한다.주체의식의 결여는 ‘지 -여기’있는 백의 음을

알아보지 못하고,방 지나간 나그네가 임 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우를 범하

는 것이다.따라서 이옥은,문학이란 마땅히 창조의 주체 자신,그리고 그와

76) ｢ 傳｣. “俗諺曰: “ , 章.” 人 自 , ‘ 仙人 ’, 

信, ‘仙 某 ’, 不信. 知 之某 , 亦 之 也? 且 人之 出世

也, 相混, 若 之 , 亦 知, 矣. 間之 , 必 觀音也; 

上 , 之不 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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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표 해야77)하는 주체 산물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옥은 ‘지 -여기’의 실을 이야기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진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거짓 없는 참 그 로여야만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본받을

것은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眞을 추구하는 이옥의 문학론은 다음과 같다.

천지만물에 한 찰은 사람을 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사

람에 한 찰은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묘한 것이 없고,정에 한 찰

은 남녀의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

개 사람의 정이란 혹 기뻐할 것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기뻐하기도 하며,

혹 성낼 것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성내기도 하며,혹 슬퍼할 것이 아닌데도 거

짓으로 슬퍼하기도 하며,혹 즐겁지도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하고자 하

는 것도 아니면서,혹 거짓으로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기도 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모두 그 정의 진실함을

살펴볼 수가 없다.그런데 유독 남녀의 정에서만은 곧 인생의 본연 일이고,

한 천도의 자연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혼례를 올리고 화 을 밝힘에 서로 문빙하고 교배하는 일도 진정

이며,내실 경 앞에서 사납게 다투고 성내어 꾸짖는 것도 진정이며,주렴 아

래나 난간에서 물로 기다리고 꿈속에서 그리워함도 진정이며,청루 거리에

서 황 과 주옥으로 웃음과 노래를 는 것도 진정이며,(…)꽃그늘 달빛 아래

서 옥패를 주고 투항하는 것도 진정이다.

오직 이러한 종류의 진정은 어느 경우에도 진실한 것이 아님이 없다.가령

그것이 단정하고 정일하여 다행히 그 정도를 얻었다고 하면 이 한 참 그

로의 정이고,그것이 방자 편벽되고 나태 오만하여 불행하게도 그 정도를 잃

었다고 하더라도 이 한 참 그 로의 정이다.오직 그것이 진실한 것이기 때

문에 그 정도를 얻었을 때는 족히 본받을 만하고,오직 그것이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잃었을 때는 한 경계할 수 있는 것이다.오직 그것이 진

실한 것이라 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 경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그 사람,그 일,그 풍속,그 땅,그 집안,그 나라,그 시

의 정을 한 이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다.천지만물에 한 찰도 이 남녀

의 정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78)

77) 택, ｢실학사상과 실주  학｣,  한 학사  리  개 , 창작과 비평사, 

2002, 372 .

78) ｢二難｣. “ 之觀, 於觀於人; 人之觀, 乎觀於情; 情之觀, 乎觀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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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란 천지만물의 한 통역 이자 화가라고 인식했던 이옥은,천지만물의

정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보았다.그러기 해서는

참 그 로를 구 해야 한다.즉 천지만물에 한 찰은 사람을 살피는 것이

고,사람에 한 찰은 정을 살피는 것이며,정을 살피는 것은 인간의 일상

인 삶의 정감을 찰하는 것이다.그런데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기로는 남

녀의 정이다. 개 사람의 정이란 기뻐할 것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기뻐하기

도 하고,성낼 일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성을 내는 등 그 진실을 살펴보기 어

렵지만,유독 남녀 간의 정에서만은 진실됨을 볼 수가 있다.그것이 인생의

본연 이치고 자연의 이치인 까닭이다.

남녀 간의 정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

없다.혼례를 올리고 서로 문빙 교배하는 것도 진정이고,사납게 다투고 성내

는 것도 진정이며, 물로 그리워하는 것도 진정이고,청루에서 웃음과 노래

를 는 것도 진정이다.그것이 단정하고 정일하여 다행히 정도를 얻었다고

하면 그것도 진정이고,방자 편벽되고 나태 오만하여 불행히 그 정도를 잃었

다고 해도 그 한 참 그 로의 정이다.이에 정도를 얻었을 때는 족히 본받

을 만하고,그것을 잃었을 때는 한 경계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이 남

녀의 정을 통하여 그 사회의 풍속을 알 수 있으며 천지만물의 핵심을 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옥은,인간의 일상 인 삶에서 생되는 정감의 가치를 인식

하고,정감의 자유로운 유출과 그로 인한 갈등의 역까지 진정으로 악하

고 있으며,남녀의 정을 천지만물 사이의 본연 일로 평가하고,‘진정’을 개

인의 정서 표출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풍속과 치란을 살피

之情,(…) 蓋人之於情也, 惑 , , 哀 哀 , 

樂 惡 , 樂 哀 惡 . , 不 以觀乎 情之 . 

於 女也, 人 固 之事也, 亦 自 之 也. 巹 燭, 交拜 , 亦 情

也; 閨 , 狠 忿 , 亦 情也; 緗 , 淚 , 亦 情也; 柳 , 金

, 亦 情也; (…) 花 下, , 亦 情也. 一 情, 不 . 

端 貞一, , 亦 情也; 僻 傲, 不 , 亦 情也. 

惟 也, , 足可以法 ; 惟 也, , 亦可以 ; 惟 , 可以

法, 可以 也. 心 人, 事 俗, 家, 世之情, 亦 可觀, 

之觀, 於 乎, 於觀 之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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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79)이는 기존의 보수 인 문 론에 한 비

인 의미를 띤 것이었다.기존의 문학에서 다룬 것은 개 자연에서 보고 느

낀 정취나 념 정조 지 일상 삶의 정감,곧 일상세태를 표 한 것은

아니었다.이옥은 당시의 사 부들이 일상 인 것은 다만 잡스럽고 자질구

한 瑣事로 여기던 것과는 달리,사람들의 정감 자체를 세태를 단하는 척도

로 보았다.정을 시하는 이러한 인식은 특히 남녀 간의 정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교주의에 한 과감한 도 을 보여주었다.80)

이옥의 진정론에서 한 주목할 것은 진을 표 하기 한 최상의 제재로서

여성을 지목하 다는 것이다.이옥은 여성에 하여 풍부한 정감을 가진 존

재로서 원 이며 가식 없는 솔직함을 드러낸다고 보았다.그러므로 여성은

천지만물의 정을 드러내는 가장 구체 인 재료로서 문학 형상화의 상이

되는 것이다.이옥이 속된 것이나 바르지 못한 것,부정 인 상에 해서도

과감히 문학 소재로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그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보

았기 때문이다.즉 문학은 실의 참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데 그 역할

이 있으며,그것을 통해 독자는 본받을 만한 것이면 본받고,경계할 것은 경

계하면 되는 것이다.이로써 이옥은 념으로서의 문학을 떠나 일상 실

을 핍진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것을 문학의 지표로 삼았으며, 세 교에

과감한 비 을 던짐으로써 결과 으로는 문학소재의 지평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이옥의 진의 추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는 우리말에 한 인식이다.

‘지 -여기’의 실을 이야기하려는 곡진한 노력은 속에 속담이나 구어,

비속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함으로써 실 되었다.시속의 일상을 주요 제재로

삼은 이옥 문학에서,속담이나 구어의 사용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기존의 시

각에서는 주제넘고 괴 하고 어리석다는 비 이 더 강했다.81)이옥은 자신의

에 이속어를 쓰고 있다는 혹자의 비 에 해 다음과 같이 응하 다.｢

79) 우, ｢   연 ｣, 균 학  사학 , 2001, 46~47  참 .

80) , ｢  학 과 체연 ｣,  한 한 학연  13, 한 한 학 , 1990, 268  

참 .

81) ｢三難｣. “以 僭 , 以 , 以 闇 .”  후에 “독 들  간  그가  

어  사용하고  병통  여 다( , 炳 惑 俚 , 亦 之 (｢ 花

史 ｣)”고 하고, “ 언과 어  사용하는 것  싫어하  장  한  여 다

(惑嫌 方 俚 , 以 之一疵｢ 花石 ｣)”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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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難｣은 이에 한 기록이다.

물건의 이름이 매우 많으니, 앞에 있는 물건 이름으로 말하겠다. 띠풀

로 짜서 까는 것을 옛사람, 국사람들은 ‘席’이라 하는데 나와 그 는 ‘돗자리

(兜單席)’라고 한다. 나무로 시령을 만들어 기름등잔을 놓아두는 것을 옛사

람, 국사람들은 ‘灯檠’이라 하는데 나와 그 는 ‘명(光明)’이라 한다. 털

을 묶어서 뾰족하게 한 것을 들은 ‘筆 ’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붓(賦詩)붓’이

라고 한다. 닥나무 껍질을 찧어서 하얗게 만든 것을 들은 ‘紙’라고 하는

데 우리는 ‘종이(照意)’라 한다. 들은 들의 이름하는 바로써 이름을 삼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하는 바로써 이름을 삼는다.

나는 모르겠거니와, 들의 이름하는 것이 과연 그 물건의 이름이라 할 수

있으며,우리가 이름하는 것이 과연 그 물건의 이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席’이라 하고 ‘등경(灯檠)’이라 한 것은 이미 반고씨가 즉 한 처음

에 칙명으로 내린 이름이 아닐진 , 한 그 본래의 이름이 아니다.그것이 그

본래의 이름이 아님은 동일한 것이다. 들은 마땅히 들의 이름하는 바로

이름하고,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름하는 바를 이름하는 것이다.우리가 어

하여 반드시 우리의 이름하는 것을 버리고, 들의 이름하는 것을 따라야 하

는가? 들은 어 하여 그 이름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이름하는 것을 따르

지 않는단 말인가?82)

는 혹자가 이언 가운데 쓰고 있는 의복,음식,그릇 등 유명무명의 물건들

을 다수 본래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토속이름에 맞추어 문자로 표 하

다고 주제넘고 괴 하고 어리석다고 비난한데 한 이옥의 답변이다.이옥

이 제시한 席과 兜單席,灯檠과 光明,筆과 賦詩(붓),紙와 ‘照意(종이),네 어

휘 席,灯檠,筆,,紙는 국이나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다.

82) ｢三難｣. “ 之 , 請以目 之 之 之. , 古之人中 之人, 曰

‘ ’, , 曰‘ ’, 架 油 , 古之人中 之人, 曰‘ ’, , 曰

‘ ’, 毛 , 曰‘ ’, 曰‘賦 ’, , 曰‘ ’, 曰‘

’. 之 之, 以 之 之. 

     知 之 , ? 之 , ? 之曰‘ ’曰‘ ’ , 旣 盤古

差賜 , 亦 也. 之曰‘賦 曰’ ‘ , 又 毛嫡 之

, 亦 也. 也, 矣. 以 之 之, 以 之

之. 必 之 , 之 乎? 不 之 , 之

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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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兜單席,光明,賦詩 ,照意는 이옥 자신이 만든 우리 고유의 언어다.이옥

은 자의 것이 이미 반고씨가 세상을 지어낼 때부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본래의 이름이 아닌 것처럼,뒤의 것 한 로 이어받은 이름

이 아니라서 본래의 이름이 되지 못한다고 하 다.이처럼 서로 본래의 이름

이 아닐 바에야 국의 것을 그 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우리는 우리의 의

식과 풍속이 담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이는 ｢方 ｣에서 지 한 바

와 같이,같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혹은 시 의 흐름에 따라 변

화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 것이다.이러한 인식은 우리말과 국의

말을 등한 가치로 악하는 것으로서 이옥의 주체 사고를 확인하게 해

다.

이옥은 태수와 아 의 일화를 통해서는 ‘法油’와 ‘등유’를,서울 친구와

시골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淸泡’와 ‘녹두부’를 로 들어,아 이 ‘법유’

를 사지 못하고 시골사람이 ‘청포’를 먹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되묻

는다.철작과 비취, 동과 두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이옥은 그 물건을 이

름한 것이 모두 한 가지로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따르겠지만,그 지 않은

바에야 토속 이름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강변하 다.우리말 사용에

한 그의 자부심은 다음의 로 요약된다.

그 가 이미 나를 참람하다고 하 으니 청컨 참람함을 피하지 않고 큰 소

리로 말하겠다.일 이  강희자  을 보니,‘玏’자가 실려 있는데,‘조선 종실의

이름’이라 하 고, ‘畓’자가 있는데 ‘고려 사람들이 논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하 으며,우장주의 악부에는 우리나라의 속어를 많이 일컬었다.그 는 두고

보라.훗날 국에서 리 채집하는 자가 있어 내가 물명을 기록하고 주석하

기를,‘조선의 경 자가 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우습구려.83)

‘조선의 경 자’는 이옥 자신을 일컫는 것으로서 우리말 사용에 한 이옥의

자부심이 드러난 표 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이옥은 우리말 물명은 물론

속어,속담,민요 등을 활용하는 데 극 이었으며,이는 상의 참을 드러

83) ｢三難｣. “自旣 以僭 , 請不 僭, 談之.  康  , ‘ ’ , 曰‘

之 ’也, 又 ‘ ’ , 曰‘高 人 之 ’也. 長 , 俗 , 知

日中 不 , 之 , 之曰‘ 之 云’乎哉, 矣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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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자 하는 진정의 문학론에도 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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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이옥 문학의 제재 양상과 특징

1.이옥 문학의 제재 양상

이옥은 賦ㆍ書ㆍ序ㆍ跋ㆍ記ㆍ論ㆍ說ㆍ解ㆍ策ㆍ文餘ㆍ傳ㆍ俚諺ㆍ戱曲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쳐 방 한 작품을 남겼으며,삼라만상의 미물에서부터 시정의

인간군상 인간의 욕망에 이르기까지 그 제재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

았다.그는 천부 으로 을 잘 지었으며 한 신속했다.“장편ㆍ 문ㆍ단율

ㆍ소결을 막론하고 원만하지 않은 말이 없었고,익숙하지 않은 자가 없었

다.그의 을 읽는 사람 에는 혹 그가 때때로 방언과 속어를 사용하는 것

을 싫어하여 문장의 한 흠이라 여기기도 하지만,그러나 개는 껄끄럽

거나 견강부회한 흔 이 없었다.”84)고 하 다. 한 그의 은,“그 기묘한 정

감과 특이한 생각이 마치 에가 실을 토하는 것 같고,샘이 구멍에서 솟아

나는 것 같아”85)읽는 이로 하여 깊은 정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문학에서의 진실성을 시한 이옥은,참 그 로의 眞을 발 하기 한 것

으로서,종래의 규범의식에 반발하고,규범의식에 의해 재단된 허 역사의

식을 거부하면서, 실의 진실태를 포착하고자 노력하 다.86)따라서 그는

‘나는 지 사람’이라는 자각 아래,옛 문체를 답습하는 고답 태도를 버리고

자 하 으며,생경하고 껄끄러운 문장을 배격하고 자연스런 행문을 구사하고

자 했다.이를 하여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체를 실험하 으며, 실의 구

체 인 상을 통하여 문학의 진실성을 추구해 나갔다.

이옥의 문학을 이루고 있는 상들은 모기ㆍ 리ㆍ벼룩ㆍ거미 등과 같은

미물들에서부터,꽃이나 나무ㆍ오이ㆍ가라지 같은 주변의 목들,고양이ㆍ개

구리ㆍ거북 같은 생명체들, 잡꾼ㆍ거지ㆍ도둑ㆍ사기꾼ㆍ장인ㆍ기사ㆍ 객

등 시정의 인간군상들,열녀ㆍ기녀ㆍ여염집의 처녀 등 이 시 의 여성들,변

84) 金 , ｢ 花石 ｣. “勿論長篇ㆍ ㆍ短律ㆍ 闋, 不可 之 , 不可壓之

, 之 , 惑嫌 方 俚 , 以 之一疵  了 之 .”

85) 金 , ｢ 花 史 ｣. “ 情 , 之 , 泉竅之 .”

86) 심경 , ｢ 탈과 실험｣,  생, 상  그  심하시  , 태학사, 2001, 25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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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동하면서도 고유성을 잃지 않는 물,그리고 생활의 기호품이라 할 담배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층 를 이루고 있다.이밖에도 근심ㆍ만남ㆍ늙음

ㆍ병 같은 삶의 문제들을 비롯하여 리의 등용 목민 의 자세ㆍ과책ㆍ농

법ㆍ치민의 원리를 밝힌 들을 통하여 사계층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역설하는

등 그의 심 역은 실로 방 하다.이를 문체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87)

① 辭賦:｢後蛙鳴賦｣(개구리 울음),｢七夕賦｣(남녀의 이별),｢龜賦｣(거북

이),｢蟲聲賦｣(가을벌 ),｢詛瘧辭｣(학질),｢魚賦｣(물고기),｢白鳳仙賦｣(백

선),｢草龍賦｣(포도),｢蜘蛛賦｣(거미),｢龍賦｣(용),｢蚤｣(벼룩),｢後蚤｣(벼

룩),｢五子嫗賦｣(다섯 아들을 둔 어미),｢奎章閣賦｣(규장각),｢三道賦｣(남도,

서도,동도).｢哀蝴蝶｣(나비),｢次陶靖節閑情賦韻｣(도정 의 <한정부>에 차

운하여 짓다),｢效潘安仁閑居賦｣(반안인의 <한거부>를 본받아 짓다).

② 記:｢湖上觀角力記｣(씨름 구경),｢善耕奴記｣(농사 잘 짓는 종),｢

奸記｣(시정의 잡꾼),｢泮村四旌閭記｣(반 의 네 정려문),｢聽南鶴歌 記

｣(남학의 노래를 듣고),｢遊梨院聽 記｣(장악원에 가 음악을 듣고),｢種魚陂

記｣(물고기 기르는 못),｢三遊紅寶洞記｣(홍보동에 세 번 놀러간 이야기),｢觀

合德陂記｣(합덕호를 보고),｢登涵碧樓記｣(함벽루에 올라),｢蜃樓記｣(신루기

이야기).

 南征十篇  -｢敍文｣｢路問｣(길을 묻다),｢寺觀｣( ),｢烟經｣(담배연기),

｢方 ｣(방언),｢水喩｣(물),｢屋辯｣(집),｢石嘆｣(돌에 한 단상),｢嶺惑｣(고

개에 한 의문),｢古蹟｣(유 ),｢棉功｣(면포의 공력).

 中 遊記  -｢時日｣(산행날짜),｢伴侶｣(함께 간 사람),｢行狀｣( 비물),｢

約束｣(약속),｢譙堞｣(성곽),｢亭榭｣( 정),｢官廨｣(아건물),｢寮刹｣(사찰),

｢佛像｣(불상),｢緇髡｣(승려),｢泉石｣(자연경 ),｢艸木｣(꽃과 나무),｢眠食｣

(숙식),｢盃觴｣(술),｢總論｣.

③ 論ㆍ說ㆍ解ㆍ辨ㆍ策:｢斗論｣(말에 하여 논함),｢北關妓夜哭論

幷原｣(북 기생의 한밤 통곡),｢蜀葵花說｣( 규화에 하여),｢野人君子說

87) 는  역 집 (실시학사고 학연  역, 니스트, 2009)  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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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과 군자),｢龍耕說｣(용경이야기),｢田稅說｣( 세에 하여),｢花說｣(꽃

에 하여),｢桃花流水館問答｣(도화유수 에서의 문답),｢士悲秋解｣(선비가

가을을 슬퍼하는 이유),｢犼辨｣(강철에 한 논변),｢科策｣(과책),｢丑氏｣(부

처),｢五行｣(오행).

④ 文餘:文餘1 鳳城文餘 ( 성의 풍속과 방언,무속신앙, 설,날씨,물

품 등 67편의 견문),文餘2-｢七切｣(근심을 치료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

夜七｣(밤이 짧게 느껴지는 가상의 상황),｢圓通經｣(곤궁한 처지를 잊는 방법),

｢蟬告｣(매미울음),｢鏡問｣(거울),｢瓜語｣(오이),｢蠅拂刻｣( 리채),｢劾貓｣

(고양이),｢海觀｣(바다의 경 ),｢衆語｣(차조이야기),論西風｣(서풍을 논하

다),｢詰龍｣(용을 힐난하다),｢莠悟｣(가라지에게서 깨닫다),｢祭文神文｣(문신

께 고하는 ),｢除夕文｣(제야의 기도),｢冬至祝｣(동짓날의 축원).

⑤ 傳:｢車崔二義士傳｣(두 의사 차 량ㆍ최효일),｢文廟二 僕傳｣(문묘

의 두 의로운 수복),｢常娘傳｣(상랑),｢烈女李氏傳｣(열녀 이씨),｢守則傳｣

(수칙),｢生烈女傳｣(살아있는 열녀),｢俠孝婦傳｣(산골의 어느 효부),｢申啞

傳｣(신아),｢鄭運昌傳｣(정운창),｢成進士傳｣(성진사),｢崔生員傳｣(최생원),

｢蔣奉事傳｣(장 사),｢歌 宋蟋蟀傳｣(가객 송실솔),｢柳光 傳｣(유 억),｢

沈生傳｣(심생),｢張福先傳｣(장복선),｢李泓傳｣(이홍),｢捕虎妻傳｣(호랑이를

잡은 아낙).｢俠昌紀聞｣(의 심이 있는 창기),｢馬湘蘭傳 補遺｣(마상란 보

유).｢浮穆漢傳｣(부목한),｢申兵使傳｣(신병사).｢所騎馬傳｣(타고 다니던

말),｢南靈傳｣(담배),｢却 先生傳｣(각로 선생)

⑥ 俚諺:｢一難｣,｢二難｣,｢三難｣,｢雅調｣,｢艶調｣,｢宕調｣,｢悱調｣

⑦ 戱曲:｢東庠記｣

⑧ 白雲筆:｢談鳥｣(새),談魚｣(물고기),｢談獸｣(짐승),｢談蟲｣(벌 ),｢

談花｣(꽃),｢談穀｣(곡식),｢談果｣(과일),｢談菜｣(채소),｢談木｣(나무),｢談

艸｣(풀).

⑨ 烟經:담배의 재배.담배의 유래와 성질,담배의 도구,담배의

쓰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옥 문학은 다양한 장르만큼 제재의 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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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매우 다채로운 특성을 지니며,같은 제재라도 양식을 달리하거나

반복하여 쓰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이 발견된다. 를 들면 벌 의 경우,

賦의 양식과 잡문의 양식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며,담배의 경우도 가 체도

있고 백과 서식 체재를 갖춘 것도 있다.물론 이들 작품이 갖는 의미는 그

문체만큼이나 각각 다를 수 있지만,하나의 제재가 한 사람의 작가 안에서

어떤 식으로 변주되어 나타나는지를 검토해보는 일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단된다.이는 이옥 문학의 다종다양한 제재의 양상을 가장 효과 으로 검

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에 주목하여 이옥 문학에 수용된 제재의 제 양상

을 시정인과 여성,벌 와 꽃,물,담배 등으로 나 어 살피고자 한다.제시한

내용이 이옥 문학의 제재를 다 포 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나 이옥의 작품

속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를 통해 이

옥 문학의 제재 특징과 의미를 어느 만큼은 해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제재의 특징과 의미

1)시정의 인간군상과 ‘세태’

(1)시정의 풍속과 인간군상

이옥은 일상 삶의 공간인 井이나 井人88)에 한 깊은 심으로 다양

한 인물들을 작품 속에 담았다.시정공간은 인간의 삶이 구체 으로 펼쳐지

는 곳으로 이야기꺼리가 넘치는 공간이다.이옥은 이곳에서 펼쳐진 다양한

삶의 양태를 취재하고 세 한 묘사를 통하여 시정의 공간과 인물들에 한

88) 井  우  주변에 가 었 에 생겨난 말   장시가 열리는 민

들  생 공간  말하 , 시  사짓거나 상거래하는 민  지 한다( 지양, ｢

후  시 과 학  ｣,  새 민 학사 강  1, 창비, 2010, 392 ). 그러

나 본고에 는 士族  할지 도 출사하지 못했거나 출사했 도 신  행 보다 

민  행  보여주는 경우에는 시 에 포함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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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심을 보 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한문학 내에서 시정공간이나 시정인은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고 훈계나 경계의 상으로 여겨졌을 뿐 본격 으로 문학의 상으

로 포착되지 않았다.89)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이 지 않게 출 하면서 문학사에서 새로운 상으로 주목받기 시작

했다.문장을 통해 도학 이념을 펼치고자 했던 이 의 가치 은 임ㆍ병

란 이후 새로운 사회상의 변화를 겪으면서,추상 이고 념 인 문제보다

일상생활의 구체 인 움직임을 포착하려는 시도로 바 어 나갔다.유교 도

덕 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지 여기에 있는 그 로의 모습,타고

난 자연스러운 정감을 표 하고자 하 다. 의 상 한 양반층이 아닌 하

층민에게로 옮겨가 시정이나 시정공간,시정 풍속을 그린 작품들이 거 등

장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사조는 이미 이 시기부터 배태되어 온 것이었지

만 18,19세기에 와서는 더욱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개되었다.

이옥은 傳90)과 記事文91), 鳳城文餘 의 여러 기록들92)을 통해 당시의 풍속

을 반 하고 인간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조명했다.이들 작품에 나타난 시정

인의 모습은 각양각색,천차만별이다.바둑을 잘 두는 사람ㆍ노래를 잘 부르

는 사람ㆍ음식 맛으로 을 치는 사람ㆍ씨름꾼ㆍ농사 잘 짓는 종ㆍ도둑ㆍ사

기꾼ㆍ과거시험 리인ㆍ화폐 조범ㆍ매음행 를 하는 사당패 등 이들은 주

로 사회 하층의 인물들이거나 양반이라도 몰락한 양반이었다.이들 가운데는

탁월한 재능과 자질을 갖추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닌 본받을 만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비윤리 인 행 로써 경계의 상이 되는 인물들도 있다.특히

도둑이나 잡꾼 등 반사회 인물이 압도 으로 많은 은 여겨볼 상이

다.

이옥은 시정의 인간군상에 하여 제한 없이 폭넓은 심을 보여 으로써

89) 지양,  책, 392 .

90) 시  한 작  ｢ 傳｣ㆍ｢ 傳｣ㆍ｢ 士傳｣ㆍ｢ 員傳｣ㆍ｢ 事傳

｣ㆍ｢ 蟋蟀傳｣ㆍ｢柳 傳｣ㆍ｢沈 傳｣ㆍ｢ 傳｣ㆍ｢李泓傳｣ㆍ｢ 妻傳｣  해당

다.

91) ｢ 上觀角 ｣ㆍ｢ 鶴 ｣ㆍ｢ ｣ㆍ｢ ｣ 등.

92)  鳳城  에  작 는 ｢乘 賊｣, ｢石 盜 ｣, ｢ ｣ 등  작  비 해 ｢

｣ㆍ｢ ｣ㆍ｢ ｣ㆍ｢俗 於財｣ㆍ｢ 黨｣ㆍ｢九 ｣ㆍ｢僧 ｣ㆍ｢菊花 ｣ 등

 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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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회의 실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한편,인간 사회의 가장 鄙俚한 모습

까지도 민하게 포착했다.시정의 인물군상에 한 이같은 종횡무진한 근

은,기이하고 흥미로운 일에 한 호기심의 작용이기도 하지만,참 그 로의

실상을 통해 문학에서의 진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옥의 작가 자세에서 기인

한 것이기도 하다.그는 “오직 그것이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얻었

을 때는 족히 본받을 만하고,오직 그것이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잃었을 때는 한 경계할 수 있는 것이다.”93)라고 주장하고, 상의 참 그

로를 달하고자 하는 작가 자세를 견지하 다.이옥은 시정 인물들의 다

양한 삶을 통해 인간에 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온갖 비

윤리 인물들을 통해 시정의 문란한 풍속을 고발하기도 한다.

(2)개성 인물의 발견과 그 형상

이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상인 시정인이 문인들의 작품에 등장한 것

은,당시의 사회 변화와 함께 시정인들 스스로도 인간 존엄성에 한 자

각이 생겼고,문인들 역시 계층에 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문인들의 문체의 변화와 함께 작품의 소재와 주제에서도 양반층이 아닌 하층

민들에게로 옮겨가면서 그들의 삶을 그려내는 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옥은 다양한 시정인들을 취재하고 그들에 한 핍진한 묘사를 통해 인간에

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었다.

물건에 한 뛰어난 감식안을 가진 벙어리 검공 탄재(｢申啞傳｣),바둑의 명

인 정운창(｢鄭運昌傳｣),음식으로 그 집의 길흉을 치는 사(｢蔣奉事傳｣),

명창으로 이름난 실솔(｢歌 宋蟋蟀傳｣), 객의 풍모를 지닌 창고지기 장복선

(｢張福先傳｣),씨름장사 김흑(｢湖上觀角力記｣),농사를 잘 짓는 종(｢善畊奴記

｣),못생긴 외모와는 달리 노래 잘하는 남학(｢聽南鶴歌 記｣)등의 인물은 신

분상 서민 는 천민들이지만 자존감이 강한 인물들이다.이옥은 이들의 탁

월한 재능과 자질을 묘사하고 이들에게서 받은 감동을 행간에 새겨 넣었다.

93) ｢二難｣. “惟 也, , 足可以法 ; 惟 也, , 亦可以 .”



- 44 -

먼 벙어리 검공의 이야기 ｢申啞傳｣이다.

탄재는 성이 신이고 청도군에 사는 벙어리 칼 장장이이다.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호로 행세하 다.칼을 잘 만들었는데 칼이 날카롭고 가벼워

서 왕왕 일본의 것을 능가하 다.칼 만드는 장장이는 개 쇠를 세심하게

고르는데 탄재는 쇠의 품질은 묻지 않고 다만 값만을 물었다.값이 한 것이

상품이었기 때문이다.탄재는 성질이 매우 포악해서 자기에게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부젓가락과 쇠망치를 겨 었다.도의 감사가 일 이 그에게 명령하여

일을 하라고 했는데 사자 앞에서 상투를 자르며 거 하 다.(…)

태어나면서 벙어리인 자는 반드시 귀머거리인데 탄재도 벙어리이면서 귀머

거리 으므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없었다.오직 고을 아 에 손을

말을 신할 아는 자가 있어서 몸짓으로 말하면 서로 그 마음의 곡 을 다

표 할 수 있었으므로 매양 그가 와서 통역을 해 주었다.아 은 탄재보다 먼

죽었는데 탄재는 상가에 가서 을 치며 종일 개처럼 부르짖었다.얼마 안

되어 그도 병으로 죽었다.탄재가 만든 칼은 이제 세상에 드물다.94)

주인공 탄재는 청도에 사는 벙어리인데,칼을 잘 만들고 감식력이 있는 반

면,성질이 포악하고 결벽증이 있었다.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리가 주문을 해와도 응하지 않는 고집이 있었다.그러나 자신과 수화로 의

사소통을 하는 아 에 해서는 매우 각별했다.아 이 죽자 그는 개처럼 부

르짖다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죽었다는 내용이다.이옥은 이러한 내용을 짤

막한 단편 일화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의 개과정을 보면 인물의 가계나 내력에 한 소개는 간략한데 비해,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목은 매우 사실 이며 한 입체 이다.탄재는

칼의 명인이고 물건에 한 감식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반면에 성격은 괴

하고 까다롭다는 것으로,이옥은 이러한 묘사를 통하여 그가 형 인물

이 아니라 개성 이고 입체 인 살아있는 인물임을 부각코자 했다.

벙어리이면서 귀머거리인 탄재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으나,

94) ｢ 傳｣. “ , 姓 , 淸 郡之 工也. 以 , , , 出日

右. 工 精擇金, 不 金, 惟 價, 價重 上, 暴, 拂己 , 以

之. 監司 之, , 之.(…)

    . 必 , , 以 , 郡吏 能 , 以 , 能相 委曲, 

每 之. 吏 , , 狗 日, 壽炳 , 之 , 今罕於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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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 아 에 수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 오직 그와 소통을 할 수 있을 뿐이

었다.그런데 아 은 탄재보다 먼 죽었으니 그는 단 한 사람의 지음을 잃

은 것이었다.얼마 안 되어 그도 병으로 죽었다.벙어리 검공 탄재를 통해 이

옥이 끌어내는 의론은 다음과 같다.

그가 상투를 자른 것은 自守하는 이와 닮았고,호박을 알아본 것은 生知와

닮았다.혹시 도가 있는 자 는가?그 다면 그는 한갓 장장이만은 아닐 것

이다.아!아 이 죽으매 애통해하 으니 知音의 어려움이란 그런 것이 아니

겠는가?”95)

탄재는,옳지 않다고 여기는 일에는 결코 타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려 했고,갓끈의 구슬이 호박임을 감식한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며,유일

한 소통의 상 던 아 의 죽음을 참으로 비통해 하 다.이에 해 이옥은,

그는 한갓 벙어리 장장이에 불과하지만 自守하는 마음과 타고난 生知의 능

력이 있으며 知音의 어려움을 아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 다.

｢鄭運昌傳｣의 주인공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다.정운창은 보성 사람으로

어려서 병을 앓아 바둑으로 심심함을 달랬는데,십 년이 되자 홀연히 바둑의

묘를 터득하 다.그는 서울로 올라와 당시 서울 최고의 고수로 알려진 鄭樸

과의 결에서 세 번을 싸워 세 번을 이겼으며,역시 고수인 金鍾基와의

결에서도 놀라운 솜씨를 발휘했다.김종기를 통쾌하게 물리치는 장면은 다음

과 같은 묘사를 통해 더욱 빛을 발휘한다.

포 하는 것은 성채와 같고,끊는 것은 창끝과 같고,세우는 것은 지팡이를

짚은 것과 같고,합치는 것은 바느질한 것과 같고,응하는 것은 쇠북과 같고,

우뚝 솟은 것은 우리와 같고,덮는 것은 그물과 같고,비추는 것은 홧불과

같고,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도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고,변화하는 것은 용

과 같고,모이는 것은 벌과 같았다.96)

95) ｢ 傳｣, “斷 , 類自 : 珀, 類 知, 乎? , 又 工也. ! 吏

, 知音之難, 不 乎?”

96) ｢ 傳｣.“ , 斷 鎽, 立 , , 應 , 峙 峯, 罿, 

烽, , 雙 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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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 특유의 수사인 나열 묘사를 통해 정운창의 솜씨를 극찬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이마에 땀을 흘리며 쩔쩔매는 상 방의 표정은 보지 않아도 짐

작할 만하다.최고의 기사 김종기가 뒷간에 가는 척 정운창을 불러내 비굴한

제안을 하는 장면 한 이 의 묘미이다.서울의 최고수라 자부하는 인물과

변변찮은 시골 출신의 결이 보여주는 흥미진진함은,이옥은 물론 당시 사

람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이옥이 정운창

을 입 한 의도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마지막 평결에서의 의론은 이를 뒷

받침해주는 문장이다.

들으니,“바둑의 솜씨에는 天才와 人工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정운창의

경우는 어 인공 으로 된 바둑이라고 하겠는가?정운창은 장기도 잘 두

었는데 당시에 할 자가 드물었다고 한다.97)

이옥은,배운 바도 없고 신분도 보잘 것이 없지만,타고난 자질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을 통하여 인간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歌 宋蟋蟀傳｣과 ｢聽南鶴歌 記｣는 보잘 것 없는 신분이지만 뛰어난 재능

을 가진 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이들 작품은 조선 후기에 藝人傳98)의

97) ｢ 傳｣. “又 , ”棊品 人工之 .“ 若 , 豈人工之棊 ? 能象 , 罕

於 .”

98) “藝人傳”  가   할  다.  私傳 태  창작  것  후

다.    삼 사   ｢ 傳｣ㆍ｢金 傳｣ㆍ｢ 去傳｣,  고 사  ｢李

寧傳｣ 등 고 시   헌에 도  견 나 들 작  공식  역사

 격  가지고 는 것 고, 私傳 태   후 에 비  창작

었다. ㆍ병 양  후  신  동요, 상 폐경  , 하 민  각  등  

변 에 힘 어 후 는 새 운 타  가들  출 하게 는  들  는 

들 가들에게  심과 미  갖고 그들  학  상 하 에 다. 

가  학  상 는  작  루어지 도 했지만 그 집   傳  

통해 나타났다.   그것 다. 재 지 견   후   

 뿐 니고 가도 다  포함 어 나   17 에 李

(1602~1662)    에 남  비   ｢ 雲傳｣  시작한다. 그리고 

18 에 들어  僑(1681~1757)   巖集 에  거 고   ｢金 基傳｣

과 매  비   ｢ ｣, 李英裕(1743~1804)가  雲巢 藁 에 남  ｢ 工金 基

事｣, 柳 (1749~1812)   泠 集 에 한 ｢柳 傳｣, 李 (1760~1815)   

 에 남  ｢ 蟋蟀傳｣ 등  고, 러한   19 에 도 계  

쓰여진다.  시 는 상하에 갈쳐 비집단  폭 게 었  양 귀 만 

  것  니  과 민  새 운  용  등장했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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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있는 작품으로,18세기 도시의 음악 풍조와 여항 가객의 삶을 그리

고 있다.여항 가객의 두는 조선 후기 술사의 두드러진 상 의 하나

인데,18세기에 편찬된  해동가요 에는 金天澤,金壽長,李世春,池鳳瑞 등의

당시 유명했던 가객들 50여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이처럼 활발한 활동

에 따라 그를 입 하는 경우도 생겼는데 ｢歌 宋蟋蟀傳｣과 ｢張友壁傳｣(조희

룡)이 해당된다.99)

가객 송실솔은 고된 수련 끝에 소리의 극치에 다다른 인물로 자신의 진가

를 알아주는 당 왕족의 신분으로 당시 패트런이었던 西平君 公子 標의 후

원 아래 술 재능을 펼치지만 그의 죽음 이후 함께 몰락해가는 인물이고,

남학은 서울의 가객으로 뛰어난 노래실력과 여자목소리를 잘 내는 특기가 있

었으나 못 생긴 외모를 지닌 인물이다.남학의 노래는 “벽을 사이에 두고 들

으면 사람들로 하여 혼이 흔들리고 마음이 격동하여 거의 가인을 만나

마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것 같게 하지만,마주 하고 들으면 실로 이 사

람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100)

이들에 한 서술자의 시선은 담담하다.｢가자송실솔 ｣은 傳이라는 양식

을 차용하고 있음에도 의론이 생략된 채 실솔의 뛰어난 자질을 다만 보여

뿐이며,｢청남학가소기｣역시 남학의 에피소드만 달할 뿐이다.그러나 실솔

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당시 인들의 의식과 삶의 단면을,남학의 일화를 통

해서는 본질보다 상에 얽매이는 사회에 한 은근한 비 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자송실솔 ｣은 송실솔에 한 몇 개의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송실솔이

한   양 귀  그것과는 달리  미  취향과 , 생 감각에 

합한  새  창출했다. 러한  요  충 시키는 역할  담당

한 는 가객과 사들 었다. 새 운  생산   들  출신  

개 거나 시  미천한 다. 들 가객에 해 가곡ㆍ가사ㆍ잡가 등 새

운 양식  립ㆍ 할  었다. 들  래 는 도시 민 , 는 상  사

들   감상  보하  동  향     마 하고  하

다( 병, ｢ 후  가  학  상,｣  동 연  24, 균 학  동

연 원, 1990; 웅, ｢18  경과 능 들  동연 ｣,  한

사학보 26, 한 사학 , 2001 참 ).

99) 병, ｢ 후  가  상-  경우｣,  동 연  24, 균 학  

동 연 원, 1990, 121  참 .

100) ｢ 鶴 ｣, “ , 人 心 , 庶 代 人, . 

, 實不知斯人 以能斯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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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쏟은 각고의 노력과 그가 도달한 경지,그리고 재치

와 골계가 돋보이는 인간 기질 등이 기술되어 있다.이옥은 득음에 이른

실솔의 음악 경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방에서 노래하면 소리는 문에서 울리고,배에서 노래하면 소리는 돛 에

서 울리고,시냇가 는 산속에서 노래하면 소리는 구름 사이에서 울렸다.징

을 치듯 굳세고,연기가 날리듯 연약하며,구름이 가로 걸린 듯 머무르고,제

철의 꾀꼬리처럼 자지러지며,용이 울 듯 떨쳐 나왔다.101)

실솔의 노래는 이 듯 풍부한 성량과 원숙한 기교를 갖추었다.당시 宗室

西平君은 실솔의 노래를 애호하여 실솔의 재정 후원자이자 술 트

로서,그와 더불어 음악을 즐겼다.서평군의 집에는 악기를 다루는 사노 십여

명이 있었고,거느리고 있는 여인들도 모두 가무에 능했다.실솔은 이들과 더

불어 자신의 음악 재능을 펼칠 수 있었지만,그러나 서평군의 죽음 이후

사정은 달라졌다.

공자는 집에 악기 다루는 사노 십여 인을 길 고,거느리고 있는 여인들도

모두 가무를 잘 하 다.악기를 다루며 환락을 맘껏 린 지 이십여 년에 세

상을 마쳤다.실솔의 무리도 역시 모두 몰락한 채 늙어 죽었다.박세첨만이 그

의 여자 매월과 함께 지 까지 북악산 아래 살고 있다.왕왕 술에 취하고 노

래가 그치면 사람들에게 공자와 에 놀던 일을 말하면서 흐느끼고 탄식함

을 치 못하 다.102)

이와 같은 서술은 당시 인들의 삶과 후원자(패트런)과의 계를 설명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조선 후반기의 가객들은 경제 인 여유는 다소 렸

으나 사회 으로는 상층문화권에 속된 기능인으로 락하는 경향을 보

고,여기에는 이들의 술을 소비하고 후원하는 패트런의 존재가 요한 요

101) ｢ 蟋蟀傳｣. “蟋蟀 于 , 梁; 于軒, 門; 于 , ; 于 , 

雲間. , 珠瓔, 嫋 烟 , 雲 , 鶯, 龍鳴.”

102) ｢ 蟋蟀傳｣. “ 家 人, 姬妾 能 . 操 竹 二 . 蟋蟀

之 , 亦 淪 老 . 世瞻, , 至今 下. , , 人

, 不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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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작용하고 있었다.송실솔 같은 가객들은 이들 패트런의 비호를 받으며

술 활동을 펼친 신에,자주 술가로서의 가능성을 유보하거나 포기하

는 가를 치러야만 했다.103)따라서 송실솔이 가객으로서는 뛰어난 경지에

이르 으나 결국 술가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의 역학 문제가 이 작품 속에는 내재되어 있다.송

실솔의 각고의 노력으로 철된 득음의 과정이나 서평군과의 唱和에서 보여

재치와 익살이 감동 인 요소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한 감동을 끝

까지 유지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회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옥은 송실솔이나 남학의 경우를 통해 조선 후기 한 술가의 상을 뛰어

난 묘사를 통해 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이외에도 장악원에서 음악을

듣고 쓴 ｢遊梨院聽 記｣등 음악에 한 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蔣奉事傳｣의 주인공 장 사는 거리의 비 뱅이인데 음식으로 그 집의 길

흉을 치는 사람이다.항상 땟국물이 흐르는 옷을 입고 이집 집 구

걸을 다니는데 그를 천하다고 여겨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이 이랬다.

(…)다만 내가 남몰래 걱정하는 것은 온 세상의 음식이 담박하던 것이 날로

달콤해지고,거칠던 것이 날로 차지게 되고,풍성하던 것이 날로 얍삽해지고,

아담하던 것이 날로 사치에 넘쳐서, 에는 반만 먹어도 배부르던 것이 요

즘은 그릇을 씻은 듯 먹어치워도 입맛이 남는다오. 가 이 게 만든 것인지

나는 정말 모르겠소.(…)천지가 재물을 생성하는 것은 한도가 있는데 사람들

이 재물을 소비하는 것은 끝이 없으니 비록 하늘에서 이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다 하더라도 백성이 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으리오,이것이 내가 걱

정하는 까닭이라오.104)

제법 식견을 갖춘 답이었다.세상인심은 날로 얍삽해지고,재물을 생성하

는 것은 한도가 있는데 그 소비하는 것은 끝이 없으니 어 백성이 굶주리지

103) 병, ｢ 후  가  상-  경우｣,  동 연  24, 균 학  

동 연 원, 1990, 123~124  참 .

104) ｢ 事傳｣. “ 深 , 擧一世之 , 淡 日以 , 日以黏, 豊 日以 , 

雅 日以淫, 之 , 今 , 實不知誰 也. (…) 之 財 節, 

之 財 涯, 雖 雨 , 醴, 不 也. 之 以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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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느냐는 비 은 참으로 옳은 것이다.이에 이옥은 ‘세상은 지 당신을 먹

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그 에 깊은 생각이 있었군요.’

라고 짧은 의론을 더해 그의 식견에 한 공감과 동시에 감탄을 표하 다.

이로써 이옥은 시정의 천한 백성이지만 이들도 양반사 부 못지않은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 다고 하겠다.

｢張福先傳｣의 주인공은 평양 감 의 銀庫를 맡아보던 고지기로 은고의 은

을 꺼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처

지에 놓 다.이에 고을 사람들이 앞 다퉈 장복선 살리기에 나섰고 마침내

석방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이다.기생 백여 명이 뜰 아래 꿇어 앉아 서로

화답하며 장복선을 살려 달라 노래하는 장면은 義에 기꺼워하는 백성들의 연

이자 희망가에 다름 아니다.

이에 하여 이옥은 “ 객에게 있어 소 한 바는 능히 재물을 가볍게 여겨

남에게 잘 베풀고,의기를 숭상하여 남의 곤란하고 다 한 처지를 주선해주

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 데 있다.”105)고 말하고 장복선이야말로 진정한 객임

을 역설하 다.

｢湖上觀角力記｣나 ｢善畊奴記｣는 각각 씨름꾼과 농사꾼을 제재로 한 기사문

이다.｢호상 각력기｣는 마포와 반 의 장사치들간의 씨름시합을 생동감 있

게 그리고 있으며 특히 주인공 김흑은 구도 할 자가 없는 장사 의

장사로 그려지고 있다. 선경노기｣는 농사를 잘 짓는 아비 종의 이야기로 모

래 섞이고 소 기 밴 거친 땅에서 1년 만에 15년 치의 물량을 수확한 아비종

의 부지런함과 의지를 그리고 있다.이로써 ‘열 번 수확하고 의 자식을 돌

려보내겠다’고 했던 상 의 약속을 제치고 1년 만에 데리고 온 것이다.

이상에서 조선후기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문학의 상으로 새롭게 떠오

른 인물들에 한 작품을 고찰하 다.이옥은 사회 심부의 인물은 아니지

만 한 심부이기도 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기성의 습이 만들어 놓

은 인물의 형 형상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물을 탐색하고자 노력하 다.

이옥은 아직은 신분 질서가 그런 로 유지되었던 시 에 이처럼 시정인들

의 능력을 발견하고 입 한 것은 근 이행기 문학의 한 이념으로서 인간주

105) ｢ 傳｣. “ 貴乎俠 , 能 財重施, 困 , 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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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표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106)무엇보다도 내면의 깊이와 개성을 지

닌 살아있는 인간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는 에서 돋보이는 성과라 하겠다.

(3)세태에 한 보고와 경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는 달리 이옥은 시정공간의 부정 인물들에 한 다수

의 기록을 통해 조선후기의 시정풍속과 인물들의 양태를 도 있게 그려냈

다.시정은 구체 인 삶의 장으로서 활기차고 역동 인 공간이라는 기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한편으로는 온갖 세속 양태가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

도 하다.조선후기 시정공간은 상공업과 상품 화폐의 발 으로 인하여 물화

가 넘쳐흘 으며,따라서 발랄하고 역동 인 공간이 형성되었다.그러나 날로

세상이 각박해지고 속임수가 횡행함에 따라 세도 한 어지러워졌다.이옥은

시정공간의 이러한 세태에 해 유난히 심을 기울 으며 그에 한 정황을

세 하게 보고했다.

이옥이 포착한 상으로는 시정의 잡꾼(｢李泓傳｣),남의 과문을 지어

는 시골 선비(｢柳光 傳｣),소매치기 사기꾼(｢ 奸記｣),좀도둑(｢ 偸｣),엽

조범(｢石窟盜鑄｣),미인계를 써서 강도짓을 일삼는 도둑(｢乘轎賊｣)등으로

반사회 행 를 일삼는 인물들이다.이밖에도 교묘한 꾀를 써서 세납미를

갈취하는 고을의 창고지기(｢愼火｣),뇌물을 써서 조상의 엉터리 비문을 지킨

어느 문 사람들(｢湖陰先生｣),자신의 죽은 뒤를 걱정하여 딸들을 시험한 뒤

모든 재산을 향교에 기부하여 자신의 제사를 부탁한 양반(｢納田鄕校｣),재물

에 인색한 부자(｢俗吝於財｣),어린 딸에게 매음을 권하는 사당(｢社黨｣),유부

녀와 간통하고 탈옥한 (｢僧獄｣),가짜 국화주를 만든 기녀(｢菊花酒｣)등 인

간군상의 비리한 양태들이 작품 곳곳에 포착되어 있다.

이처럼 이옥은 시정의 풍속에 한 보고자의 역할을 자임한 듯이 이들의

양태를 극 으로 묘사했다.먼 속에 묘사되어 있는 시정의 분 기를

살펴본다.

106) 균태, ｢  학 과 작 계  연 ｣, 울 학  사학 , 1985,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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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의 서 문에 큰 시장이 있는데,이곳은 가짜 물건을 는 자들의 소

굴이었다.가짜로 말하면 백통을 가리켜 은이라 주장하고,염소뿔을 가지고

모라 우기며,개가죽을 가지고 피로 꾸미는 따 이다.부자형제 간에 서로

물건을 흥정하는 척하며 값의 고하를 다투어 왁자지껄한다.시골 사람이 이를

흘낏 보고 진짜인가 싶어서 부르는 값을 주고 사면 놈은 이를 꾀가 들어맞

아서 일거에 이문을 열 곱,백 곱 보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소매치기도 그 사

이에 끼어 있어 남의 자루나 속에 무엇이 든 것 같으면 리한 칼로 째

어 빼간다.소매치기 당한 알고 쫓아가면 요리조리 식혜 는 골목으로 달

아난다.꼬불꼬불 좁은 골목이다.거의 따라가 잡을라치면 주리를 짊어진

놈이 불쑥 “ 주리 사려~”하고 튀어나와 길을 막아버려 더 쫓지를 못하고 만

다.이런 이유로 시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돈을 장의 진 지키듯 하고,물건을

시집가는 여자 몸조심하듯 하지만 곧잘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이다.107)

②서울에 세 군데 큰 장이 서는데 동쪽은 배오개,서쪽은 소의문, 앙은 운

종가이다.모두 좌우 양편으로 을 벌여 별처럼 늘어서 있다.온갖 장인이며

장사치가 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사방의 물화가 구름처럼 몰려들고 물

처럼 흘러든다.사람들은 ,의복과 신발,음식 등을 여기에서 구입한다.이

에 만인의 이 번쩍이며 오직 이익을 얻고자 소리치고,만인의 입이 떠들썩

하며 오직 이익을 도모한다.(…)간교한 소인배는 못에 고기가 모이고 덤불에

참새가 모이듯 몰려들어 그곳에 출몰하며 사람들을 혹시킨다.심한 놈은 주

머니를 훔쳐 남의 재물을 빼앗고,그 다음은 거짓을 꾸며서 이익을 남겨

다.108)

①은 ｢李泓傳｣의 도입부이고 ②는 ｢ 奸記｣의 서두로서 ①②모두 왁자지껄

한 시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다.상업 경제의 발달로 국에 걸쳐 형성

된 장시에는 온갖 물화가 모여들어 성시를 이루었다.그러나 이옥이 하는

107) ｢李泓傳｣. “ 之 門, , 之 貨 , 藪 . 之 , , 質羊角 玳

, 以 貂. , 互相 交易狀, 高下, 賭 , 之 , 之以 且 也. 

直賣之, , 必什 . 又 囊 , 出乎 間, 揣人囊 中 , 以

取之, 覺 , 賣 巷, 巷之狹且 也. 及之, 負 , 叫買 出, 

路 不 . , , 固 , 審貨 嫁, 於 也.”

108) ｢ ｣. “ 城 三 , 曰‘梨峴’, 曰‘ 義門’, 中曰‘雲 ’. 列 左右, 羅若

, 工 買, 以 至, 方 貨, 雲 之. ,ㆍ ㆍ飮食於 . 

於 , 目 , 惟 (…) 人, 淵 雀藪之, 出 於 間. , 囊 賊

人貨; , 僞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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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의 분 기는,물건을 사고 는 사람들로 자못 생동감이 넘치지만 그곳에

는 한 사기꾼이나 소매치기들이 을 치고 있어,‘시장이 들어서는 사람은

돈을 장의 진 지키듯 해야 하고,물건을 시집가는 여자 몸조심하듯 하지만

곧장 속임수에 걸려드는’곳이다. 한 ‘사방의 물화가 구름처럼 몰려들고 물

처럼 흘러드는’그곳은,오직 이익을 도모하는 간교한 소인배들이 들끓는 곳

이다.이러한 세태에 해 이옥은,의를 가벼이 여기며 간사하게 어지럽히고

재물을 약탈하여 난을 일삼는다고 비 하 다. 련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 ｢李泓傳｣이다.

｢이홍 ｣은 이홍이 벌인 사기행각에 한 4개의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이

홍이 개성의 상을 사칭하고 콧 높은 안주 기생을 농락한 이야기,군포를

바치러 온 시골 아 을 속여 돈을 빼앗은 이야기,다른 방도로 무과 제하

고 남의 제 을 팔아 遊街를 가장 성 하게 한 이야기,시주하는 에게

자기 집의 鍮器를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술을 뺏어 먹고 종각의 인정종을

가리키며 그것을 가져가라고 한 이야기가 그것이다.이홍은 상 방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해 두툼한 장부와 주 ,벼루 등의 소품까지 마

련하는 치 함을 보인다.이옥은 이와 같은 사기 행각으로 뭇사람들을 농락

하는 이홍의 행 를 화와 묘사의 기법을 활용하여 사실 으로 표 하고 있

다.

그런데 이홍이 이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이홍 혼자만의 계략으로 가능

했던 것은 아니다.이홍의 비상한 각은 상 의 내부 속에 감춰진 숨은 욕

망을 감지하고,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속임을 당한 자 역시

제 욕심을 채우려는 사심이 없었다면 이홍 같은 사기꾼의 꾐에 넘어가는 일

은 없었을 것이다.따라서 이 은 표면 으로 드러나는 것은 천하의 사기꾼

이홍에 한 비 이지만,그 이면에는 아닌 척 반 부를 노리를 인간

을 꼬집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따지고 보면 이끗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

디 있겠는가.

큰 사기는 천하를 속이고,그 다음은 임 이나 정승을 속이고, 그 다음은

백성을 속인다.이홍 같은 속임질은 하질이니,족히 시비할 것도 없겠다.그런

데 천하를 속이는 자는 임 이 되며,그 다음은 자기 몸을 화롭게 하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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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집을 윤택하게 한다.이홍 같은 자는 속임질로 마침내 법망에 걸려들

었으니,남을 속인 것이 아니고 실은 자신을 속인 셈이다. 한 슬 일이

다!109)

의 인용문은 ｢이홍 ｣의 마지막 논평 부분이다.서사의 흥미진진한 묘사

와는 달리 비교 짤막한 평이다.이옥은,큰 사기는 천하를 속이고 그 다음

은 임 ,그 다음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다.천하를 속이는 자는 임 이 되고

그 다음은 자기 몸을 화롭게 하며 그 다음은 집을 윤택하게 한다고 하여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는 계에 있음을 지 하고 세상은 이러한 구조 모

순 속에 놓여있음을 비 하 다.

｢柳光 傳｣은 가난한 품팔이의 이야기이다.그는 을 하는 선비이지만

양심을 속이고 마음까지 팔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인물이다.이옥은 “천

하가 버 거리며 온통 이끗을 하여 오고 이끗을 하여 간다.”110)는 보고로

부터 의 서두를 시작한다.이끗을 해서는 모든 것이 매매의 상이 되었

으며,이에 단순한 물건에서부터 노동력 매춘에 이르기까지 팔지 못하는

것이 없다.심지어는 재주까지 팔았는데 유 억이 그런 인물이다.

먼 시골 풍속에 과거 을 팔아 생계를 삼는 자가 많았는데, 억 한 그

것으로 이득을 취하 다.일 이 남 향시에 합격하여 장차 서울로 과거 보

러 가는데,부인들이 타는 수 로 길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당도해보니

붉은 문이 여러 겹이고 화려한 집이 수십 채인데,얼굴이 희고 수염이 성긴

몇 사람이 바야흐로 종이를 펼쳐놓고 팔 힘을 뽐내며 을 써 보여 그 진퇴를

기다리고 있었다.그 집 안채에 억의 숙소를 정해두고 매일 다섯 번의 진수

성찬을 바치고,주인이 서 번씩 뵈러 와서 공경히 하는 것이 마치 아들이

부모를 잘 양하듯이 하 다.이윽고 과거를 치 는데 주인의 아들이 과연

억의 로 진사에 올랐다.이에 짐을 꾸려 보내는데,말 한 필과 종 한 사람

으로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이만 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그가 빌렸

던 고을의 환자는 이미 감사가 갚은 터 다.111)

109) ｢李泓傳｣. “ 下, 相, 又 . 若泓之 , 足 哉? 下

, 下, , 又 . 若泓 , 以 , 人也, 自 也. 亦悲 !”

110) ｢柳 傳｣. “ 下 , 利 利 .”

111) ｢柳 傳｣. “營中嶺 解, 于京 司, 以 人車 於路. 至 門 重, 華

, 髥 , 人, 方 , 以 . 於 , 日五 珎羞, 主人 , 



- 55 -

의 에는 유 억이 품을 팔게 된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당

시 과거제도의 문란상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 다.조선후기에 과장에

서 代作하는 일을 문으로 하는 사람을 ‘巨擘’이라 하고, 씨를 써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書手라 했는데 이때는 경제력만 있으면 이들을 매수하여

얼마든지 과거 제가 가능했다.112)과체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난 유 억은 서

울로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갔을 때 어느 갓집에 잡 갔다가,그 집 자제의

답안을 신 써주게 되면서,이른바 ‘거벽’이 되었다.자신이 써 답으로 그

집 아들이 합격을 하게 되자 그 집에서는 억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이

후 고향에 내려온 억에게 시험 답안을 청탁하는 이가 많았다. 억은 그것

으로 업을 삼고 생활하던 에 남 경시에서 발각이 되자 결국 자살하고 만

다.이에 해 이옥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이 없다.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는 자도 있고,미세

한 터럭과 형체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팔 수 있으나 아직 그 마음을 는

자는 있지 않았다.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수가 없어

서인가?아! 가 알았으랴.천하의 는 것 에서 지극히 천한 매매를

읽은 자가 하 다는 사실을.법 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죄가 같다”라고 하

다.113)

세상에는 팔 수 없는 것이 없어서 미세한 터럭과 형체 없는 꿈까지도 사고

팔지만 아직 마음을 는 자는 보지 못했다.그런데 천하의 지극히 천한 매

매를 읽는 선비가 했다는 것은 ‘죽어 마땅할 만큼’114)용납하기 어려운 일

이다.이옥의 강도 높은 비 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제도의 문란이다.조선후기는 과거

三四 , 之, 若 之能 . 旣 闈, 主人 , 以 , 士. 裝 之, 一

一僕, 家, 以二 , 貸 糴, 監司已 之矣.”

112) , ｢   시 태 사  ｣,  한 연  23, 한 한 학 , 

2004, 283  참 .

113) ｢柳 傳｣. ‘ 花 史曰: 下 不賣 , 賣 人 , 至毛之 之 , 賣買. 

亦 賣 心 , 豈 可賣, 心不可賣 ? 若柳 , 亦賣 心 ? ! 誰

下至賤賣, 書 之乎? 法曰: “ 受 罪.”

114) ｢柳 傳｣. “ : 之 不 ,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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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란으로 얼마든지 매 매직이 가능했다.이옥은 ｢科策｣이라는 에

서 과거장의 문란은 과거를 통해서만 등용이 가능한 선비들이 과장에 참여하

기 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서 비롯된다는 지 을 한 바 있으며,다

산 정약용도 “부잣집 자식이 자 한 자도 배우지 않고 을 사고 씨를 사

서 뇌물로 바쳐 합격자에 끼이게 되는 자가 그 태반을 차지하게 되는데,국

가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길이 오직 이 밖에 없으니 어 한심하지 않은

가”115)라고 과거제도의 문제 을 우려한 바 있었다.따라서 ｢유 억 ｣은 과

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간 선비의 양심도 문제지만 제도가 야기하는 근본 인

문제의 해결이 더 시 하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 奸記｣이다.이 은 서두에 이어 두 개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데 하나는 소매치기를 고용해 단도를 훔치는 이야기이고 하나는 사기꾼에

게 염소 뿔을 모로 속아서 산 이야기이다.이 두 번째의 일화를 소개한

다.

조애 이생은 서울 성서에서 태어나 서울 성서에서 자란 사람으로 스스로 서

울 안 장사치로 감히 자기를 속일 자 없다고 자부하 다.하루는 서문 잣거

리를 지나는데 한 아이와 수염 흰 늙은이가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다.가만히

들어보니 수염 흰 늙은이가 말하 다.

“네게 열 푼을 터이니 이 물건을 내게 다오,”

아이가 말하는 것이다.

“이 노인네가 이 있소?내 물건이 어째서 겨우 열 푼밖에 안 된단 말이

오?”

이에 수염 흰 늙은이가 말하 다.

“ 의 이 물건이 어디에서 난 것이냐?네 놈이 필시 권자 에서 훔쳐왔겠

다.열 푼도 오히려 공돈이거늘 어 감히 값을 따지느냐?”

“내가 훔쳐 오는 것을 노인네가 보았소?이 늙은이가 정히 내 욕을 먹고 싶

은 모양이군.”

“쥐새끼 같은 녀석이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구나.”

수염 흰 늙은이가 소리를 지르자 아이도 등 뒤에서 으르 며 말하 다.

“늙은이 강도!”

수염 흰 늙은이가 주먹으로 한 치려고 하자 아이는 달아나면서 욕설이

입에서 그치질 않았다.

115) 丁若鏞,  心書  ｢史 ｣六 , ｢擧賢｣. “富 之 。一 不 。買 買 。 賂

。 。 家 人之路。惟 已。豈不寒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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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이 은근히 그 물건을 보니 황 모 다.유리처럼 맑고 순 처럼 빛이

나고 독수리 발톱처럼 단단히 박히고 닭 깔처럼 동그랗고 고리 에는 검은

빛깔의 꽃이 두 송이 당한 자리에 새겨져 있었다.그것을 팔라고 간청하여

열두 푼을 주고서야 얻을 수 있었다.돌아와서 자 는 이에게 물어보니 양

각이라고 하는 것이었다.이생이 수치로 여기고 몰래 뒤를 밟아보니 아이는

곧 수염 흰 늙은이의 아들이고 수염 흰 늙은이는 바로 장 에서 조품 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다.116)

이는 장시에서 일어난 사기꾼 부자의 이야기이다. 구도 감히 자기를 속

일 자 없다고 자부하던 이생이라는 사람이 그보다 더한 고수를 만나 납작하

게 당한 이야기다.노인과 아이가 주고받는 생생한 구어와 그들의 실감나는

동작,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이생의 표정이 기막힌 조합을 이룬다. 구도 그

상황이 속고 속이는 사기의 장인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욕설에 막말,거

기다 폭력까지 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가 그들을 부자 사이라고 보겠는

가.윤리도덕과는 상 없이 이익을 취하려는 삶의 비루한 장이 고스란히

목도되는 상황이다.다음 문 역시 비리한 인간의 행태를 포착한 이다.

읍의 서문 밖에 장터가 있었다.장날에 물고기 는 사람이 이천오백 을

잃어버렸는데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붙들고 따질 만한 사람도 없었다.마

침 읍의 군교가 장터 북쪽에 있는 작은 골목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옷자락

에 묵직한 것을 싸고는 고개를 구부린 채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군교가 물었다

“무얼 안고 가시오?”

“ 춥니다.”

“그럼 추 한 알만 주시구려.”

“제사에 쓸 거라서…….”

“제사에 쓴다고 어 한 알도 맛보지 못한단 말이오?”

히 가서 손으로 뒤지니 돈이었다.

116) ｢ ｣. “ 李 , 於 城 , 長於 城 , 自以 之賣 . 一

日, 門 , 童 . 廳之, 曰: “ , .” 童 曰: “叟亦

? 貨豈只直 ?” 曰: “ ? 必 廛. 貨, 

論直不直?” 童 曰: “ , 叟 ? 叟 罵.” 叟 曰: “ , .” 

童 背 狼曰: 盜叟! 叟 拳之, 童 且 , 不 口.

    殷勤之 貨, 黃玳 , 琉 , 金, 竪 雕瓜, 鷄 , 上 二烏花, 

, 懇 之, 二 , 始 之, 賣 , 角也. 之, 跡之, 童

叟 , 叟 , 乃 之 僞貨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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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추요?”

“좀 조용히 하세요.반을 드릴게요.”

군교가 포박하여 고을 원에게 뵈었더니 원은 물고기 는 사람에게 돈을 돌

려주고 돈을 훔친 자에게는 곤장 스무 로 벌하 다.돈을 훔친 자가 풀려나

와 웃으면서 말하 다.

“평지에서도 다리가 부러질 수 있구나.큰 장에만 출입한 지 십여 년이 되

었어도 실수 한 번 없었는데,사람으로 하여 부끄러워 죽게 만드네.내일은

의령 장날이니 지 간다면 제 때에 도착할 수 있을 게야.”

그러고는 이내 큰 걸음으로 갔다.

도둑에 한 벌은 마땅히 벌이어야 할 터인데 무겁게 하지 못한 결과

다.117)

｢ 偸｣라는 제목의 이 은  성문여 에 실려 있는 짤막한 이다.장을

무 로 한 도둑질의 정황을 핵심 으로 묘사하고 있다.군더더기 없는 간결

한 문장과 짧은 화체로 생동감이 넘친다.잡히고서도 태연한 도둑의 반응

도 재미있다. 추라고 군교를 속이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나 훔친 돈을

반으로 나 어 주겠다고 군교를 꾀는 수작이나 뜻밖의 실수에 평지에서 낙상

한다는 속담을 내뱉으며 다음 장으로 향하는 뻔뻔함 등은 도덕이나 윤리 따

에는 애 에 심도 없다는 반응이다.이에 한 작가의 반응도 신통찮다.

도둑질을 하면 벌을 줘야 하는데 그 지 못한 결과라는 짧은 의론이 있기

는 하지만 그건 사족에 불과할 뿐이다.오히려 그 한 삶의 한 풍경으로 수

용하는 분 기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미인을 앞세워 도둑질을 일삼는 ｢乘轎賊｣이나 석굴에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엽 을 조해 돈을 물 쓰듯 하는 ｢石窟盜鑄｣118)같은

작품에서도 반복 으로 등장한다.역시 태연하게 부정을 지르고,잡 도 어

떻게든 꾀를 부려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드는 비루한 군상들의 모습이다.

117) ｢ ｣,  鳳城  . “ 之 門 , . 之日, 貨 , 二 五 , 之不 , 

可 人. 之 , 巷, 人以裾抱重, 俛 . 抱, 曰: “棗.” 曰: “

一棗.” 曰: “ 之 .” 曰: “ 棗, 不可 一?” 之, 也. 曰: “ 棗乎?” 曰: 

“ , 之,” 諸 , 以 , 罪抱 二 棍, 抱 , 出 曰: “

固 . 出 , 一 , 人羞 . 日, 寧 也, 及今 , 可珎.” 乃

去, 盜 重, 不 重 也.”

118) 동  하고  에  집단  루  사는 범 리  진주 軍 허남

 각하 나 그 리가  감춘   여 에 실  다.



- 59 -

(…)그들은 여 에 가마를 머물게 하고 시장으로 흩어져 들어가더니 비단

과 돈,재물을 아주 많이 훔쳐 왔다.군교가 드디어 발로 차고 뒤를 묶어 몽

둥이로 심하게 매질하 다.가마에 있던 부인이 히 나와서 말렸다.“나그네

께서는 우리 장사꾼들을 다그치지 마셔요.제가 떡을 드릴게요.”그녀의 자태

는 세미인이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 마음이 황홀하게 하고 손에 맥이

풀리게 하 다.(…)119)

미인을 이용하여 군교까지 후리려는 수작을 보이지만 이옥은 이에 하여

는 의론을 붙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쓰는 은어에 심을 보인다.떡은 도

의 말로 ‘간음’을 뜻하며 은 ‘산나귀’,여자는 ‘심주’,사람은 ‘연주’,말은

‘용’,소는 ‘죽’,도둑은 ‘장사꾼’,포교는 ‘나그네’라 일컫는다는 것이다.이는

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 호기심을 자극하는 구조로 상황에 한 可否를 흐

려버리는 결과를 낳는다.｢석굴도주｣도 같은 방식이다.화폐를 조하여 마음

로 유통시키는 행 는 경제를 괴하는 죄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서도

이옥은 그러한 사실을 다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의 것을 훔치려는 도둑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순시하

고 감찰하는 군교나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한 공히 문제가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도둑질이 횡행하고 사기가 치는 것은 결

국 인간성의 변에 이끗을 얻고자 하는 사사로운 욕심이 깔려 있기 때문이

다.｢李泓傳｣은 이홍이라는 사기꾼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이끗

을 추구하는 인간성의 내부를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하며,과문을 사고 는 ｢

유 억 ｣역시 이익을 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시간기｣나 ｢승교 ｣,｢

석굴도주｣같은 작품들에서 보이는 반사회 행 들도,속아 넘어갈 상 편

이 없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 보이는 이옥의 쓰기방식은 사건을 핍진하게 묘사하되,

체로 어떤 가치 기 을 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거칠고 비속한 장 그

로를 개하는 방식이 부분이다.훈계 혹은 의론을 더하더라도 강도 높게

제시되는 경우는 그다지 없다.이러한 특징은 을 治世나 性情陶冶의

에서 보지 않고 앞의 실을 그 로 묘사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의

119) ｢乘 賊｣. “ 於 , , 人 綺 貨 , 軍 反 之, , 

人 出, 勸解曰: “乞旅毋 賈, .” 姿 世, 之 , 心 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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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이 거기에 있다고 여긴 결과이다.그러므로 이옥 문학에 등장하는 시

정의 비속하고 비리한 인물들의 이야기에는,날카로운 비 이기에 앞서 이편

과 편,양쪽을 모두 돌아보고 경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2)주체 삶과 ‘여성’

(1)이옥의 여성론

이옥은 천지만물의 상을 드러내는 데 있어 최상의 詩料로서 여성을 주

목했다. 여성은 천지만물 사이에서 그 정이 묘하고도 풍부하고 진실하여

시의 재료로서 가장 합한 것을 갖추었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이옥은 정

은 천지만물의 본연한 자태로서,사람들의 정감 자체를 세태를 단하는

척도라고 보았으며 그것의 가장 구체 실태로서 남녀의 정을 주목하

다.“거리에 나다니면 마주치는 것이 남자가 아니면 여자”120)이니 그것은

곧 하나의 일상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그들을 살피는 것은 세태의 추이

를 악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즉 이옥은 정 자체를 추상 으로 받아들

이기보다 실의 삶 속에서 구체화 하고자 하 으며 이에 남녀의 정을 주

목한 것이다.당 의 도학자들이 감정을 억 르고 다스려야 할 상으로

보던 것과는 달리 情의 발 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고자 하

다.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는 유교 보수 사회에서는 발설하기 어려운 것

으로서 기존의 규범과는 다른,상당히 돌출된 발언이었다. 가 아니면 듣

지 말며, 가 아니면 보지 말며, 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유가의 이념

과는 립을 피할 수 없는 사상이자 도 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이에

이옥은 경 에 한 의의부터 재검토를 시작한다.

“『詩傳』이란 어떤 책인가?”

“경 이다.”

120) 「二難｣. “ 出 乎 , , 女也.”



- 61 -

“ 가 지었는가?”

“당시의 시인이 지었다.”

“ 가 이를 취했는가?”

“공자다”

“ 가 주를 달았는가?”

“집주는 주자가 하 고 주는 한나라의 유자들이 하 다.”

“그 큰 뜻은 무엇인가?”

“思無邪,즉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것이다.”

“그 효용은 무엇인가?”

“백성을 교화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주남이니 소남이니 하는 것은 무엇인가?”“국풍이다.”

“말한 바는 무엇인가?”

한참 있다가 말하 다.

“ 다수가 여자의 일이다.”

“모두 몇 편이나 되는가?”

“주남이 11편이고 소남이 14편이다.”

“그 에서 여자의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각각 몇 편인가?”

“토 ,감당 등 모두 합하여 5편 뿐이다.”

“그러한가?이상하다!천지만물이 다만 분 바르고 연지 고 치마 입고

비녀 꽂은 여자들의 일에 있음은 그 옛 부터 그러했던 것인가?어 하여

옛 시인이 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것을 꺼릴 몰라

서 그러했겠는가?객이여!그 가 그 설명을 듣겠는가?여기에 그 까닭이

있다. 천지만물에 한 찰은 사람을 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

고,사람에 한 찰은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묘한 것이 없고,정에

한 찰은 남녀의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121)

문답식으로 쓴 이 은 “어 하여 그 의 이언은 분바르고 연지 고 치마

입고 비녀 꽂은 여자의 일만을 언 했는가?”라는 혹자의 비난에 한 이옥의

121) 「二難｣. “< 傳> , 也?” 曰 : “ 也.” “誰 之?” 曰: “ 之 人也”. “誰取之?” 曰: 

“ 也.” “誰 之” 曰 : “集 也, 也.” “ 旨, ?” 曰 : “ 也.” 曰 

: “ 也.” “曰< >ㆍ<召 >, .” 曰 : “ , ?” 久之曰 : “ 女 之事也.” 

“凡 篇?” 曰 : “ < 罝>ㆍ< 棠> 五篇已也.”

   曰: “ ? 哉! 之只 於 裙釵 , 自古 ? 古之 人之不 乎

勿 勿 勿 ? 乎! 乎?   之觀, 

於觀於人 : 人之觀, 乎觀於情 : 情之觀, 乎觀乎 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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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다.이옥은 조목조목 사실을 짚어가며 경 의 의의를 검한다.｢시 ｣

은 경 이며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지은 것으로 그 시 의 시류를 반 한

것이다.공자가 편찬하고 주자가 집주하 으며 한나라의 유자들이 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용을 따진다면 思無邪를 추구하고 敎民成善을 찾고

자 하는 것이다.그런데 그 다수가 여자의 일을 말하고 있으며 그 지 않

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어 하여 그러한가?이는 옛 시인들이 를 몰라

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에 한 찰은 사람을 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사람에 한 찰은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묘한 것이 없으며,

정에 한 찰은 남녀의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고 여겼

기 때문이다.

이옥은 이러한 논변을 통해 경 이라는 것도 실은 당시의 시속을 보여주는

시 의미를 담고 있으며,특히 여자의 일을 다수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것이 세상사이기 때문이고 거기에 세상사의 갖가지 모습이 투 되어 있는 것

이라고 보는 것이다.이옥은 자신의 이 다만 여자의 일을 다루고 있다는

혹자의 비난에 해 ｢시경｣을 로 들어 반박하고 그 당 성을 표명한 것이

다.이어서 이옥은 남녀 사이의 정을 살핌으로써 그 마음의 邪正과 그 일의

得失,그 풍속의 奢 ,그 땅의 厚薄,그 집안의 衰,그 나라의 治亂,그 시

의 汚隆을 알 수 있다고 하여 논지를 강화하고,그 풍부한 詩料로서 여성

을 주목하기에 이른 것이다.천지만물의 활한 기상은 천지만물 가운데서

인간,인간 에서 여성이라는 구체 실태로서 비로소 그 형상성이 사실

화되는 것이다.

여자란 편벽된 성질을 가졌다.그 환희,그 우수,그 원망,그 학랑이 진실로

모두 정 그 로 흘러나와 마치 끝에 바늘을 간직하고 썹 사이로 도끼를

희롱하는 것과 같음이 있으니 사람 에 詩境에 부합하는 것은 여자보다 더

묘한 것이 없다.부인은 우물이다.그 태도,그 언어,그 복식,그 거처가 한

모두 끝 가는 데까지 가게 되어,마치 조는 가운데 꾀꼬리 소리를 듣고 취한

뒤에 복사꽃을 감상하는 것과 같음이다.사람 에 詩料에 갖추어진 것은 부

인처럼 풍부한 것이 없다.(…)이미 시를 짓게 된다면 천지만물 사이에서 그

묘하고도 풍부하며 정이 진실한 것을 버리고 내가 다시 어디에 손을 단 말

인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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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은 여성의 정감을 매우 섬세하고 미묘하며 풍부하다고 보았다.여성은

때때로 환희에 차기도 하고 우수에 젖기도 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謔浪을 일

삼기도 하는 등 그 정감이 모두 꾸 없이 흘러나와 마치 끝에 바늘을 간직

하고 썹 사이로 도끼를 희롱하는 것과 같은 풍부한 감성을 지닌 존재다.

한 그 태도와 그 언어와 그 복식 그 거처가 모두 잠자다가 꾀꼬리 소리를

듣는 것 같고,취한 뒤에 복사꽃을 감상하는 것과 같으니,그 묘하고도 풍부

하며 진실한 것이 시료로는 그만이라는 것이다.천지만물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세태를 단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여성인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아무리 묘하고도 풍부한 시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벼

슬아치라면 어느 겨를에 여기에 미치겠으며,자연에 묻힌 산림처사라도 한

미칠 수 없으며,도학자도,화류에 취한 풍류객도 능히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은,“붓과 먹으로 여러 해 동안 잠잠하고 답답하

게 보내는 한가로운 생애인 그 사람,”123)즉 자신이라는 것이다.자신은 벼슬

아치도 아니고 산림처사도 아니며 도학가도 아니고 풍류객도 아닌,다만

을 쓰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사람으로서,고인들의 재주와 식견에는 미치

지 못하지만,그것을 지은 뜻은 다르지 않다고 하 다.  시경 의 국풍이 여

자의 일을 써서 당시의 시속을 표 했듯이 자신의 이언 한 당 의 풍속을

진실하게 기록하고자 여자의 일을 썼다는 것이 이옥의 요지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옥의 여성론이 지니는 의의는 일상 인 것을 그 로 로 쓰고자 하

는 생각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겠다. 의 소재를 구태여 먼 데서 구하거

나 념 인 데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 로

쓰고자 했던 것이다.124)이에 여성은 그 풍부한 정감으로 인하여 최상의 시료

로서 주목이 된 것이다.

122) ｢二難｣. “女 , 也. 也, 也, 也, 也, 固 任情流出, 

若 端藏針 間 , 人之 乎 , 女 矣. 人, 也. 也, 

也, 飾也, 也, 亦 盡 , 若 中 鶯 賞 , 人之 乎 , 

人 矣 (…) 旣 之, 之間, 且 情 , 下 也哉?”

123) ｢二難｣. “ , 悶悶之閒 涯也.”

124) , ｢  학 과 체연 ｣,  한 한 학연  13, 한 한 학 , 1990,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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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실제 작품 내에서 구 된 여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옥은 여성을 제재로 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그가 기록한 25편의

에서 9편이 여성을 제재로 하 고, 鳳城文餘 에 들어있는 다수의 작품도

여성을 상으로 한 것이다.125)여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낭만 으로 형상

화하거나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남녀지정을 형상화한 작품이 있는가 하

면,소 열녀라 지칭되는 여성들의 삶을 통해 건 교를 극구 찬양하는

작품도 여러 편이 있다.｢심생 ｣ㆍ｢ 창기문｣ㆍ｢포호처 ｣ㆍ｢ 효부 ｣ㆍ｢

애 공장｣ㆍ｢필 장사｣ㆍ｢북 기야곡론｣ 한시  이언  등의 작품에는 자기

표 력을 갖춘 뚜렷한 개성의 소유자들이 등장하여 당 여성의 목소리를 실

감 하는 반면,다수의 열녀 에 표 된 건 인식은 그러한 시각과는 상

호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따라서 여성을 재 의 상으로 삼아 그

들의 삶을 형상화하려는 노력은 당 사회의 보수 입장으로 보아 주목되는

상임에는 분명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모순 시각이 존재함도 부인할 수

없다.126)

여성에 한 이와 같은 시선은 양쪽의 작품에서 공히 드러나는 상이다.

열녀 의 기술에서나 남녀진정을 다루는 에서나,작품 속 서사와 작가의

직 진술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이다.이옥이 이같은 모순

상을 보이는 것에 해,이성과 정신은 남성 인 역에,감정과 육체는

여성 인 역에 할당하는 이분법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

이 있었다.127)당시 사회에서 이옥은 체제 안에 들지 못한 체제 밖의 인물

로서 살았지만 스스로는 士로서의 의식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다.따라서 그

가 남녀지정에서 소재를 찾고 여자의 일을 로 썼더라도 유교의 교를 완

125) 傳 작  에 ｢ 傳｣ㆍ｢烈 李 傳｣ㆍ｢ 傳｣ㆍ｢ 烈 傳｣ㆍ｢峽 傳｣ㆍ｢ 妻

傳｣ㆍ｢俠 ｣ㆍ｢ 傳補 ｣ㆍ｢沈 傳｣  여  재  하 고,  鳳城   ｢

裳｣ㆍ｢能 ｣,ㆍ｢ 黨｣ㆍ｢ 川 ｣ㆍ｢女 心｣ㆍ｢ 淸烈 ｣ㆍ｢郭 旌閭｣ㆍ｢

狀｣ㆍ｢九 ｣ㆍ｢必英狀 ｣도 여  재  했  ｢五 嫗賦｣, ｢ 關 哭論｣도 

여  상  한 작 다. 에 66  한시  俚諺  해진다.

126) 여 에 한  시각  모 는 것  지양, ｢  학에  ‘남 진 ’과 

‘열 ’  ｣( 한 한 학연  29, 2002), 우, ｢   연 ｣( 균 학  사

학 , 2002), , ｢   작 계｣( 울 학  사학 , 2004) 등

에  공통  지   에 한 해   학  해하는 하나  건

 고  보여 다.

127) , ｢   작 계｣, 울 학  사학 , 2004,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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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이옥은 열녀 을 기술

하는 방식에서는 士로서의 이성 의식을,남녀지정을 형상화 하는 데 있어

서는 여성 정감을 활용한 감성 쓰기를 지향함으로써 상호 모순 인 태

도를 보여 것은 사실이다.따라서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풀어야 하

는가가 여성에 한 이옥의 시각을 이해하는 건이자 이옥 문학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하겠다.

(2)苦節한 삶과 여성

조선사회는 지속 으로 여성의 열녀 되기를 희망한 사회로  소학 , 삼강

행실도 , 내훈  등의 텍스트를 통해 여성의 의식과 행 를 통제해 왔다.건

국 기부터 성리학의 이념을 토 로 유교이념을 강화하 고 이를 하여 각

종 교화서를 펴내 체계 인 계획 아래 의도 인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다.이

로써 여성의 열행은 그 자체로서 인간이 실천해야 할 정당한 행 ,가치 있

는 행 라는 념을 갖게 되었고 그 념이 바로 윤리 다.128)이러한 념의

내면화에 따라 조선 사회의 여성은 스스로 열녀가 되었으며 남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도덕 윤리의식의 최고 덕목이라 믿었다.이는 조선 사회의

반을 지배하는 의식으로서 하나의 풍속으로 정착되었다.129)특히 임ㆍ병 양

란 이후에는 쟁으로 무 진 유교 이념을 재정립하고자 여성의 정 이념을

최우선으로 하여 극 으로 열녀담론을 확산시켜 나갔으며 18세기에 들어서

는 가문과 문 의 요성과 경쟁이 열녀의 배출과 한 계를 맺으면서

죽음을 동반한 획일 이고 강화된 열행이 신분에 상 없이 일반화되는 상

128) 강 ,  열  탄생 , 돌베개, 2009, 16~21  참 .

129) 는 연  지원  에 도 할  는 다. 연  열하  태학 에  

 학 들과 토 하는 가운   다운  엇 가  는 학  질 에 

“  상하는  그 첫 째 다운 고, 하같   날 염 가 없는 

지리가  째 다운 , 과 생  남  나 에  빌리지 고 하

는 것   째 다운 고, 여 가  남  지 는 것   째 다

운 ” 고 답하 다. 연   “하천민  비에 지 나  모든 사  그

게 한다고 말한 것  닙니다. 색  비  집  비  리 가난하 도 

삼 지도가 어지  평생 동   지냅니다. 것  비나  같  천한 사 에게

지 향  주어    룬 지가 근 사   니다.” 고 하 다(  

역,  열하  2, 돌베개, 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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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다.130)

이옥은 ｢상랑 ｣ㆍ｢열녀이씨 ｣ㆍ｢수칙 ｣ㆍ｢생열녀 ｣ㆍ｢ 효부 ｣ㆍ｢산

청열부｣ㆍ｢곽씨정려｣등의 작품에 여성들의 열행을 찬미하는 을 남겼다.

열녀는 유교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정 념의 소산인바,진정을 추구하고

주체 자아를 지향했던 이옥의 문학 과는 배치되는 감이 없지 않다.작품

을 통해 살피도록 하겠다.먼 ｢상랑 ｣을 본다.

｢상랑 ｣은 남편과 시가 식구에 의해 철 하게 버림받은 상랑의 비극 인

삶을 그린 작품으로 1702년 숙종 때에 남의 선산지방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香娘의 고사를 바탕으로 이옥이 다시 입 한 것이다.131)향랑고사의 심인물

인 향랑은 당시 선산 부사로 있던 趙龜祥의 ｢香娘傳｣으로부터 시작하여 李光

庭의 ｢林烈婦香娘傳｣,李安中의 ｢香娘傳｣,金民澤의 ｢烈婦尙娘傳｣,尹光紹의

｢烈婦香娘傳｣등 조선 후기 문인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향랑은 여러

문인들에 의해 다른 시문으로 재구성되면서 18세기는 가히 향랑의 시 라

고 할 만큼 열녀로 거듭났다.

사실 향랑 이야기는 기본 인 사건을 심으로 본다면 친모를 잃고 계모의

구박을 받으며 자란 소녀가 시집을 가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오갈 데

없어 자살한 이야기이다.132)당시 남성 사 부의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향랑의

모습은 정 을 지키기 해 목숨을 버린 열녀의 이야기로 부상되어 있었지

만,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열’을 지키기 해 자살했다기보다는 어떤 주체

선택도 할 수 없는 좌 된 상황에서의 비극이며 단지 열행으로 미화된 것이

라는 의견이 지배 이다.133) 한 향랑을 열녀로 추 한 이면에는,사 부 내

지 그들이 심이 되어 이룩한 사회질서의 회복에 한 願望과,失勢士族의

기의식에서 비롯된 정치ㆍ권력욕의 다른 이름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

130) , ｢ 후  ‘열 담 ’연 ｣, 강원 학  사학 , 2012.

131) ｢ 실 ｣(1704  6월 5 )에 산  열  향랑에게  내리 는 사가 다. 

“향랑  식한 시골 여   남편  지 는다는 리   죽  스스

 지 고,  죽  하게 하 니, 비  《삼강행실》에  열 도 보다 낫

지는 다. 마  旌  하여  닦  한다.”고 하 다.

132) 지 , ｢‘향랑’  상 하는  가지 식-향랑 과 양랑 ｣,  학연  19, 

학 , 2009, 274 .

133) , ｢남  시각과 여  실- 사한시  경우｣,  민 학사연  9, 창작과 비

평사, 1996, 40 .



- 67 -

이 따르기도 한다.134)이처럼 향랑 이야기는 그 시 의 이념에 따라 재가공

되어온 서사물로 이옥의 경우 역시 당시의 지배담론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다음은 ｢상랑 ｣의 서사 부분이다.

열녀 상랑 박씨라는 이는 남 상주 사람이다.시집갈 나이가 되어 선산 최

씨에게 출가했는데 최씨의 아들이 어리고 사나워서 몸 붙일 곳이 되지 못하

자,상랑은 숙하면서도 어쩔 도리없이 집을 나왔다.친정에 돌아오매,계모

가 아들 형제와 모의하여 그녀의 뜻을 빼앗으려 하자 상랑은 그것을 알아채고

틈을 타 최씨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최씨는 여 히 뉘우치지 않았고 그 시아

버지가 문을 막기까지 하 다.상랑은 이에 의지까지 없어져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하고 낙동강으로 갔다.

최씨의 이웃에 아직 시집가지 않고 나무를 하는 처자가 있었는데 그녀를 보

고 물었다.

“최씨 집 새 이 여기에 왜 왔나요?”

상랑은 그 까닭을 모두 얘기하고 울며 말하 다.

“내가 온 것은 하늘의 뜻이다.나의 죽음을 명백히 알려 주게.”

다리머리를 풀고 미투리를 벗어 증거로 삼았다.<산유화> 한 곡조를 부르

고 한탄하며 다시 말하 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구나.슬 다 내 이 몸,갈 곳이 없네.”

탄식을 오래 하다가 일어나 한숨을 쉬며 말하 다.

“남편은 나를 받아주지 않고 어머니는 다른 뜻이 있으니 내 마음이 비통함

은 죽지 않고 어쩌겠습니까?”

드디어 치마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덮고 물로 뛰어들어 쓸려 내려갔다.최씨

의 이웃 처자가 돌아와 최씨 집 식구에게 알리고 그 유품을 하니 최씨

집은 크게 놀랐다.박씨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비로소 모두 슬 고 애처롭게

여겨 낙동강에 가서 찾아보았다.물가에 고려 충신비가 있었다.135)

134) 향랑  삶과 죽  傳  에도 에 李  ｢ ｣,  ｢ 花女

｣, 金 翕  ｢ 泰 柱下 ｣  ｢ 花 三章｣, 李  ｢ 花｣  ｢ 花

｣, 李裕  ｢ 花｣, 李 中  ｢ 花｣, 李友信  ｢ 花｣, 李魯  ｢ 花曲｣과 

｢ 花 曲｣, 李德懋  ｢ ｣, 翰  ｢ 花曲｣  다. 그리고 雜 에 嚴

 ｢ 日 ｣, 李  ｢藥 ｣에 향랑 사가 실   는 金  지  

한 장편   三韓拾   창작 원천  도 하 다( 출헌,   참 ). 

135) ｢ 傳｣. “ 烈 , 嶺之 州人也. 年及 , . , 且暴, 不

相容, 賢 出. 旣 , 母 , 志, 覺之, 間 , 不 , 

及 章距于門. 自容, 溺波 , 于 上. 之 , , 

, 曰: “ 新 , 因於 ?” , 泣曰: “若之 , . 也.” 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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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랑의 삶과 죽음에 한 내용 부이다.상랑은 시집을 갔으나 포악

한 남편의 횡포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오지만 계모의 박 로 다시

시 으로 간다.그러나 남편은 여 히 뉘우치지 않는데다 시아버지까지 가세

하니 상랑은 살고자 하는 의지까지 없어져 죽음을 결심하고 낙동강으로 간

다.그곳에 있던 이웃집의 처자에게 자신의 죽음의 증거를 남기고 산유화 한

곡조를 부르며 오래도록 탄식하다가 드디어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로 뛰어들

어 죽었다.

이옥은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문장을 통해 상랑의 비극 인생을 조명하

다.상랑이 죽음을 결심하고 강가에 나앉는 과정까지는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후반은 비교 상세한 화체를 써서 그녀가 처한 비극성을 극

화하고 있다.상랑이 죽음에 임해 부르는 산유화 한 곡조는 본래 백제시

부여지방의 민요로 백제 망국의 한을 노래한 것이었다.136)그녀는 이 민요에

오갈 데 없는 비극 처지를 담은 가사를 얹어 비통한 마음을 토해냈다.이

로써 이옥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여성의 일생을 하게 형상화하고

있으며,그녀의 비극 삶에 완 히 감정 이입되어 있으면서도 문장을 통해

서는 간결하게 제된 모습을 보여 다.

이옥은 이러한 내용의 앞뒤에 상랑의 죽음을 추앙하는 로 임을 짜

놓았다.수미양 식의 액자 구성을 취해 그 열행을 강조한 것이다.내용 어디

에도 그녀를 열녀로 칭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녀의 행 에 열녀로

서의 당 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건조한 지 이긴 하지만 상랑의 죽음

은 의탁할 데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 한 결과일 뿐이다.따라서 그녀의 죽

음이 과연 열행의 실천인가에 해서는 재고해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

고 아무런 언 없이 열녀로서의 이름만 추앙하는 것이다.상랑이 열녀로 칭

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물가에 고려 충신비가 있었다”

髢 , 以 , < 花>一曲, 曰: “ 乎高, 乎廣. 哀 一 , 乎 .” 良

久, 又 曰: “ 不予, 母 他, 心之悲, ?” 反裙 , 跳 下. 

之 之 , , 且致 . , 母及 , 亦始 悲 之, 上

之. 上 高 忠臣 .”

136) , ｢산 가  양상과 변모｣,  민  2-3, 남 학  민 연 , 

1982,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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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정도일 것이다.이옥은 의 마지막에 이 짧은 한 을 배치함으로써

상랑의 죽음의 의미를 집약시키는 략을 보여주었다.고려 충신비는 다름

아닌 吉再(1353~1419)의 충 을 기리는 砥柱碑로,상랑이 몸을 던진 장소가

공교롭게도 그곳이었다는 장소 일치감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러나 이 지주

비는 상랑을 열녀로 칭할 가장 한 상 물이자 그 증거물로서 유구한 상

징체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이로 인하여 상랑의 죽음은 열행을 실천한 숭

고한 죽음이라는 지 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이미 여러 편의 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옥이 다시 입

한 까닭은 무엇일까?이에 해 선행 연구에서는 좀 더 다른 근 방식과

문체를 구사하고자 하는 문 심과,상랑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137)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자신의 울울한 심사를 표출ㆍ해소하기 한

문학 상 물로 가련한 여성 소재,즉 향랑을 차용하고 있는 의가 짙다

고 보았다.138)그러나 여기에는 으로 동의할 수 없는 모순 이 존재한다.

즉 주인공의 삶과 죽음을 서술한 본문의 내용과 작가의 평 사이에서 일어나

는 괴리감은 억지춘향으로 꿰어맞춘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양반 여성도

지키기 어려운 개를 평민 여성이,그것도 죽음으로써 지켰다는 사실에 깊

이 감동하고 있지만,이는 충효열을 강조한 조선 내부의 강고한 시스템 안에

서 작가 역시 내재화된 윤리의식에 함몰된 결과가 아닐까?한 여성의 비극

삶에 깊이 감응하고 있으면서도 그 해석의 결과는 사 부의 강고한 윤리의식

을 그 로 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시각은 열녀를 상으로 한 여타

의 작품에서도 공통 으로 보이는 상이다.

｢수칙 ｣은 사도세자의 승은을 입고 수 을 한 궁인의 이야기로 이옥 당

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139)주인공은 조 36년(1760)에 당시 동궁이

던 사도세자의 승은을 입고 궐 밖으로 나와 사도세자가 죽은 해(1762)부터

30년 동안 얼굴을 가리고 집밖에 나가지도 않고,심지어는 불이 나도 밖에

137) 경, ｢  열  식과 열 ｣,  시  열 담  , 월 , 2002, 

326 .

138) 출헌,  , 160 .

139) ｢ 실 ｣ 15 (1791) 7월 16 .  에게  작  貞烈   

내리고 그가 살고 는 곳에 ‘ 之家’ 는 편  달게 하 다는 사가  

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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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지 않은 채 수 하며 지낸 여인이다.이옥은 의 서두와 결말부분에서

충과 열에 한 긴 논설로서 삼십 년을 수 해온 수칙의 열을 극 찬미하

다.

천지의 지정 지열한 기운은 物에 모이기도 하고 사람에 모이기도 한다.물

에 모일 경우에 해ㆍ달ㆍ서리가 되고,졸졸 흐르는 여울이 되고,높게 솟은 돌

이 되고,소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의 푸르름이 되고,연꽃ㆍ매화ㆍ국화가 된

다.사람에 모일 경우 남자는 충신이 되고,여자는 부가 되어 강유와 순박이

그 바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니,비록 서로 같지 않으나 그것이 천지의 정렬한

기운을 모은 것임에는 동일하다.140)

이옥은,천지의 지정지열한 기운은 물에 모이기도 하고 사람이 모이기도

하는데,사람의 경우 남자는 충신이 되고 여자는 부가 된다고 하 다. 한

서로 비록 같지 않으나 천지의 정렬한 기운을 모은 것임에는 동일하다고 하

여 충과 열의 가치를 따로 나 지 않았다.충과 열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시각은 주자학의 이념이 빚어낸 통치원리에 다름 아니며,이는 수많은 열녀

의 탄생과 무 하지 않다.국가나 사회의 수직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틀

은 충ㆍ효ㆍ열과 같은 節이고, 의 실천은 최고의 윤리의식의 실 으로 보

았기 때문이다.이옥은 수칙의 열에 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아아!사람이 일에 있어서 살기는 어렵고 죽기는 쉬운 것이니 창졸간에 한

치의 뾰족한 칼날과 한 잔의 독한 약을 마시는 것은 의가 있음을 알 뿐이요,

몸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무릇 성이 있는 자는 모두 한 번 죽음에

이르게 된다.하루에도 만 번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하

지 않으면서 마치 산악이 땅에 뿌리박 있는 것처럼 의연하게 수십 년 동안

을 한결같이 한다.이는 살아 있는 세월이 곧 죽어 있는 날들이니 그 어려움

을 어 한 번 죽는 것에 비할 수 있겠는가?이런 까닭으로 “살기는 어렵고

죽기는 쉽다”고 하는 것이며,사는 것을 오래 지속함이 어려운 일이다.141)

140) ｢ 傳｣. “ 至貞至烈之 , 惑 於 , 於人. , 日 , 鳴 , 立之

石, 柏 竹之 , 蓉 菊花; 人, 忠臣, 女節 , 柔 駁, 質, 雖不類, 

貞烈之 , 一也.”

141) ｢ 傳｣. “鳴 ! 人之於事, 難 易, 之 , 一 , 一 , 知 義, 不知 . 凡

, 可以 一 . 以一日 之心, 不 不 , 若 岳之揷乎 , 以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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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억지로 남의 이목을 의식하여 한 것이 아니요,마음에서 우러나와 일

로 드러난 것이다. 궐문을 나온 이래 어느 날인들 은혜를 잊을 수 있었겠으

며,이는 어느 날인들 고통을 잊을 수 있었겠는가?142)

이옥은 단번에 죽음으로써 의를 지키는 것보다 살아서 오래도록 처음 먹은

마음을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며,살기는

어렵고 죽기는 쉬우니 사는 것을 오래 지속함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이는 억지로 남의 이목을 의식하여 한 것이 아니요,마음에서 우러나와

일로 드러난 것이니 월암 근처에 밤마다 필시 흰 기운이 열렬히 솟아 달과

별에 뻗쳐 있기를 오래도록 하 을 것이라고 하여 그 열의 貞一함을 높이 찬

양하 다.일반 민간에서 일어난 일과는 달리 사도세자의 승은을 입은 궁인

의 열을 기리는 것이므로 그 격조 한 다르게 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칙 ｣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칙 ｣은 뛰어난 공간 묘사를 통해 주제를 뒷받침하는 정교한 구조를 보

인다.｢수칙 ｣은 인물소개로부터 시작하는 일반 인 서술과는 달리 공간

묘사를 통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격 인 구성이다.143)

바로 왕성 서쪽 월암에 큰 돌이 서 있어 백 척이나 되고 빛깔은 매우 흰데

성 밖의 가장 거칠고 구석진 곳이 된다.바 가까이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

는데 두 여인이 살고 있었다.144)

이는 ｢수칙 ｣의 서사가 시작되는 처음 부분으로 수칙이 살고 있는 공간을

묘사한 것이다.그곳은 왕성의 서쪽에 있고 지명은 月巖이며 집 가까이 백

척이나 되는 흰 바윗돌이 있다.월암과 흰 바윗돌이 자아내는 이미지는 30년

을 한결같이 정일하게 살아온 수칙의 이미지와 묘하게 조화한다.월암에

一, 之 , 之日, 難豈 之揷也? 曰: “ 難 易.” 久, 難也.”

142) ｢ 傳｣. “ 人 目 , 乎心 乎事矣. 出 門以 , 日忘, 日忘?”

143) 경,   참 .

144) ｢ 傳｣. “直 城 , 巖巨石立, 可 , 城 僻 . 近巖 一矮 , 

二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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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든 천지의 지정 지열한 기운과 흰 바윗돌의 굳센 기상은 그 로 수칙의 삶

을 상징하는 고도의 문학 장치로서 이옥의 뛰어난 작가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다.이옥의 다음 평은 상징 공간으로서의 월암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난꽃 핀 골짜기에서 향기가 나고 구슬 잠긴 못에서 무지개가 솟아나기 마련

이니 그의 정 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진실로 그분이 원한 바가 아니면서도

그 게 된 것이다.생각건 ,월암 근처에 밤마다 필시 흰 기운이 열렬히 솟아

달과 별에 뻗쳐 있기를 오래도록 하 을 것이다.애석하게도 그 기운을 엿보

고 그분을 찾아가 인사드린 자가 없었다.아아!145)

수칙의 정 은 난꽃 같은 향기와 무지개 같은 롱함으로 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니 필시 그 기운이 하늘에까지 솟아 진실로 그 분이 원한

바가 아니면서도 그 게 된 것이다.이로써 이옥은 왕세자의 승은을 입은 한

궁인의 수 을,신비하고 거룩한 느낌마 풍기는 공간 배경과 일치시킴으

로써,그녀의 30년 苦節을 고스란히 聖化하고 있다.

｢생열녀 ｣은 살아있는 열녀 이야기로 남편을 따라 죽거나 수 을 해 목

숨을 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남편을 병에서 구하고,술주정꾼 시아버지에게

극진한 효도를 바친 며느리의 이야기이다.주인공 신씨는 남편에게 몹쓸 종

기가 생겨 곧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인육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자기 허벅지 살

을 베어 구워 먹 다.그러자 남편의 병이 나았고 이 일이 알려져 정려문이

세워졌다.이에 해 이옥은 우리나라의 열녀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고 살아

서 환하게 정려문을 세우게 된 자는 없었다고 하면서 열녀에 해 은근히 비

섞인 시각을 드러낸다.

외사씨는 말한다.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있는데도 섬기지 않은 경우에

열녀가 되는 것이다.왕 은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 다.우

리나라의 여자는 정 을 히 여기고 음란하지 않아서 사족의 딸이 례만 치

르고도 과부가 되어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못하 다.이 법이 풍속을 이루어

145) ｢ 傳｣. “蘭谷 , 珠 , 節之 于世, 固 人之 致. , 巖之間, 

必 烈烈亘 , 久矣, 惜 之也, 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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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 에 조 이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 역시 그 게 하 다.그러

므로 온 나라 안의 은 아낙네로 소복을 입은 자들은 모두 옛날의 열녀이다.

여기에서 남편을 따라 죽은 뒤라야 정려를 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열녀는 모

두 죽은 사람들이고 살아서 환하게 정려문을 세우게 된 자는 없었다.나는 신

씨에게서 지 오직 그런 사실을 들었을 뿐이다.146)

이옥은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있는데도 섬기지 않은 경우에 열녀가 된

다고 하여 먼 열녀의 개념을 정의한 뒤 王蠋147)의 말로 뒷받침을 하고,우

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풍속이 되고 습화 되었다고 주장한다.열녀란 개

가할 수 있는데도 혹은 개가해도 괜찮은데도 개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데,우리나라의 열녀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고 살아서 정문을 세우게 된 자는

없었다고 한다.이는 암암리에 여성의 죽음을 장려하는 분 기와 열녀의 탄

생을 바라는 사회 암묵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보아 이옥은 남편의 죽음 뒤에 맹목 으로 따라 죽는 창졸간의 죽음

이 아니라 살아서 지속 으로 행하는 일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라고 하겠다.이옥은 열녀가 을 지키기 해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은 그 자

체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나 고 한 삶 한 열이라는 을 들어 당 여

성들의 고통에 한 깊은 공감의 뜻을 표하 다.한편 “그가 시아버지께 효도

했던 것은 한 자기 살 을 베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고 하여 열과 효를

다한 신씨야말로 이상 인 여성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다음은 ｢열녀이씨 ｣이다.열녀 이씨는 이옥의 열녀 에서 유일하게 남

편을 따라 죽은 여인의 이야기이다.그러나 남편 사후 창졸 간에 행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을 연기한 끝에 자결하는 여인의 이야기이다.

아! 로부터 열녀가 어 한정이 있겠는가마는 모두 창졸간에 행한 것이

146) ｢ 烈 傳｣. “ 史 曰: 女可更 不更, 烈 , 曰: “烈 不更.” 貞 不 , 

士族女, 雖 嫠, 不 , 法仍 俗, 凡 之 知 , 亦 . 編 中, , 

古烈 , 於 , 擇 於 , 乃旌之. 之烈 , , 棹 , 於

, 乃今 之矣.”

147)   시  나  사  연나 가 나    하

나 ‘忠臣不事二 , 烈 不更二 ’ 는 말  거 하고 목  매어 죽었  다( , 

｢  열  열 에 한 고｣,  동 학 10, 한 학  동양고 연 , 2004에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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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칼이나 비녀로 스스로 르기도 하고 목을 매기도 하고,이 를 굶기도 하

고,물에 몸을 던지기도 가고,몰래 짐약을 먹기도 하 다.이씨는 유독 그

게 하지 않으면서 그 게 되었으니 어 진실로 탁월한 열녀가 아니겠는가?

남편을 따른 것은 義이고,약속을 지킨 것은 信이고,죽은 것은 誠이다.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어 이것을 능히 하 겠는가. 주역 에 ‘苦節’이란 말이 있

는데 김씨의 부인이야말로 거의 거기에 해당됨이 아니겠는가!148)

로부터 열녀는 부분 창졸간에 죽었지만 이씨는 남편이 죽은 뒤에 임신

한 것을 알고 따라죽지 못하다가,아이를 낳고 얼마를 지낸 후 남편의 상

을 마치고야 죽었다.이에 하여 이옥은 義와 信과 誠을 들어 이씨의 행

을 드높여 주었다.남편을 따른 것은 의이고 약속을 지킨 것은 신이며 죽은

것은 성이라고 하 다.｢주역｣의 ‘苦節’을 끌어와 창졸의 죽음보다 더 값지다

고도 하 다.

｢열녀이씨 ｣의 독특한 은 열녀 자신의 직 진술을 통해 이야기가 개

되어 간다는 것이다.열녀의 입을 통해 죽음이라는 행 에 이르는 과정을 소

상히 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苦節을 감내하는 것인가를 짐작하게 해

다.다음은 열녀 이씨가 한 말만을 간추려 본 것이다.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홀몸이 아니니 당신이 남겨 생명을 감히 버릴 수 없습니다.소상을 지내

고 따라가겠습니다.”

“유복자가 이미 뒤를 잇게 되었으니 삼년상을 마치고 따라가겠습니다.”

“신부가 복이 없어 남편이 일 죽었으니 직분은 마땅히 따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이제 만약 어린 자식으로 핑계를 삼는다면 남편이 이 신부를 뭐

라 여기겠습니까?감히 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자리를 바로 하고 내 베개를 편히 다오.”149)

148) ｢烈 李 傳｣. “ ! 自古, 烈 , , 惑自 以 釵, 惑雉 , 惑七日 , 惑

, 惑竊飮 藥. 李 不之 , 豈不 乎烈哉> 義也, 信也, 也. 三

, 以能 . < >曰‘苦節’, 金 之 , 庶 乎!”

149) ｢烈 李 傳｣. “ .” “ 不 , 不 棄 . 請 .” “ 已 , 請 三

.” “新 不 , 早 , 不 , 今若以藐諸 , 新 ? 不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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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어미가 자식이

있으니 여자로서 따를 곳이 있다.어 이러느냐?죽지 마라”하고 시부모가

말리지만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끝내 죽음에 이른다.아들이

있으니 三從之道가 다 끊긴 것도 아니며,그녀 한 “어린 자식을 불러 세 번

이마를 쓰다듬고 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 보이

는데도 굳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무엇이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의문이 드는 목이다.

그러나 서사진행에서는 이처럼 의문과 회의감이 들게 하지만 작가의 평에

이르면 오로지 그 열행에 한 찬사가 주를 이루어 과연 어떤 것이 실상인지

를 헷갈리게 한다.여기에도 서사와 평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여 히 기

존의 완고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뿐만 아니라 기존

가치에 한 옹호의 시선까지도 감지된다.

｢ 효부 ｣은 열부와 효부를 겸한 여성의 이야기로 설화를 으로 수용한

작품이다.남편이 일 죽고 먼 시어머니를 양하며 사는 산골 과부가

친정의 재가 권유를 뿌리치고 돌아오던 에 범을 만나 잡아먹힐 기에 처

했다.과부가 시어머니께 하직인사라도 하고 죽겠노라고 범에게 사정을 한

후 범과 함께 돌아와 시어머니께 인사를 올렸다.그런 후 범에게 갔으나 범

은 그녀를 잡아먹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다.과부의 효성에 호랑이도

감동하여 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열과 효를 모두 실천했다는 에서 이

상 인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열녀 는 효부이야기를 통해 악되는 이옥의 여성의

식은 당시의 일반 사족의 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열과 효

는 유교사회의 근간이자 가치체계로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에 다름 아

니다.이옥은 당 를 살아가는 士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이념 배치를 뚜렷

이 인식하고 있었다.따라서 여성의 희생이 은근히 장려되고 강요된 듯한 열

에 해서도 정 인 평가를 내렸으며 이를 士의 충렬과 동일시하여 극구

찬양하기도 하 다.차별화되는 이 있다면 이옥은 ‘고 의 삶’을 ‘창졸의 죽

음’보다 우 에 두었으며 이때 ‘고 ’의 에는 효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다.150)열녀의 죽음이 남편에 한 무조건 인 순 의 형태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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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졸간의 죽음에서 보이는 종속 인 계와는 달리,죽음을 연기하고 연기하

며 고 한 삶을 끌어가는 것은,從死보다 힘든 삶이라는 것을 통해 고 한

삶도 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이옥이 자신의 문학론에서 제기한 진정의 추구와 여성에 해 검토

하고자 한다.이는 앞에서 고찰한 열녀 과의 비를 통해 이옥 문학에서의

여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3)眞情의 추구와 여성

이옥은 인간의 삶을 표 하는 데 있어 ‘정’을 주목했다.인간의 정에 천지만

물의 이치가 들어 있으며 그것은 남녀의 정에서 가장 진실하게 드러난다고

하 다.따라서 남녀 사이의 정이야말로 세상의 이치를 살피는 가장 좋은 재

료가 된다고 보고 문학 소재로 극 수용하 다.앞서 살핀 열녀 이외에

도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소재로 많은 을 남겼다.이들 작품에서는 자기

표 력을 갖춘 뚜렷한 개성의 소유자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입장을 극 변호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변화하는 시 속의 여성을 엿볼 수 있다.

한 열녀 에서 보인 이옥의 시각이 여성의 열 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

름다운 행 로 미화하고 있는 데 반해,이들 작품에서는 체로 욕망에 한

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음도 확인된다.

남녀 진정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심생 ｣ㆍ｢애 공장｣ㆍ｢

필 장사｣ㆍ｢ 창기문｣ㆍ｢북 기야곡론｣등이 있다.

｢심생 ｣은 남녀 간의 사랑을 낭만 으로 형상화한 작품이자 동시에 신분

제 사회의 질곡을 드러낸 작품이다.서울 사족인 심생과 호조 計士의 딸 궐

녀와의 만남은 남녀 간의 순수한 끌림으로 인한 지극히 자연한 만남이지만,

양반 사족과 인 여성이라는 신분의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만 하는 비극 인 사랑이다.이옥은 두 사람이 맺어지게 되기까지의 오랜 머

뭇거림과 짧은 행복,그리고 안타까운 이별의 정회를 섬세하고 정감 넘치는

150) , ｢  열  열 에 한 고｣,  동 학 10, 한 학  동양고 연

, 2004,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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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치로써 정치하게 그려냈다.특히 완벽할 정도의 구성미와 뛰어난 배경묘사

는 이옥의 뛰어난 문학 감각을 거듭 확인하게 해 다.

여자 주인공 궐녀의 말을 통해 서사의 진행을 살펴본다.주인공 궐녀의 음

성으로 들려주는 이 결연담은,사랑을 받아들이는 여성의 내면을 꼼꼼하게

짚어내고 있다.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제 나이 열일곱으로 발걸음이 일 이

문밖을 나가보지 못하옵다가 월 에 우연히 임 님의 거둥을 구경하고 돌아오

던 길에 소 통교에서 덮어쓴 보자기가 바람에 날려 걷혔습니다.마침 그때

한 립 도령과 얼굴이 마주쳤어요.그날 밤부터 도련님이 안 오시는 날이 없

이 이 방문 에 숨어 기다린 지 이제 이미 삼십 일이 지났답니다.비가 와도

오시고,추워도 오시고,문에 자물쇠를 채워 거 해도 역시 오시었어요. 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만일 소문이 밖으로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

면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이면 나가는데 자기 홀로 창벽 에 있는 을 가

믿겠습니까?사실과 다르게 명을 뒤집어쓰게 되지요.제가 필시 개에게 물

린 꿩이 되는 셈이어요.그리고 분은 양반 도령으로 지 바야흐로 청춘

이라 기가 아직 진정되지 못하여 다만 벌과 나비가 꽃을 탐낼 만 알고 바

람과 이슬에 맞음을 돌보지 않으니 며칠 못 가서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병들

면 필시 일어나지 못하리니,그 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

입니다.비록 남이 모르더라도 반드시 음보가 있게 됩니다. 네 몸은 한낱

인집 딸에 불과합니다.제가 무슨 세 경성지색으로 물고기가 숨어들어가

고 꽃이 부끄러워할 만한 용모를 지닌 것도 아닌데,도련님께서 솔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지성을 바치되 이토록 부지런히 하십니다.제가 만일 도

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하시어 복을 제게 주시지 않을 거

요. 는 마음을 정하 습니다.부모님은 근심하지 마옵소서.아! 는 부모님

께서 연로하시고 동기간이 없으니 시집가서 데릴사 를 맞아 살아계실 때에

양을 다하다가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모시면 제 소망에 족하다고 생각했습

니다.이제 일이 뜻밖에 이 게 되었으니,이 역시 하늘의 뜻이라,말해 무엇

하겠습니까?151)

151) ｢沈 傳｣. “毋 , . 年 七, 足 門矣, , 觀駕動 , 廣

, 袱 , 郎 相 矣. 自 , 郎 不至, 竢於 之下, 今已三 日

矣. 雨亦至, 寒亦至, 之 亦至. 已久矣, 一 , 里知之, , 

出, 誰知 於 壁 乎? 實 惡 也. 必 之雉矣. 以士 家郎

, 年方 , , 只知 之貪花, 不 之可 , 能 日 病不 ? 炳 必不



- 78 -

여기에는 끈질긴 남자의 구애에 마침내 굴복하게 되었음을 고하는 여자의

심정이 매우 소상히 밝 져 있다.비가 와도,추워도,자물쇠를 채워 거 해

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심생의 진정에 마침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

는 것이다.날마다 밤이면 왔다가 새벽이면 나가는 심생의 거동을 동네 사람

들이 알게 된다면 사실과 다르지만 자신이 명을 쓰게 될 것이며,청춘의

기를 진정치 못하는 도령에게 병이라도 난다면 자신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반드시 음보가 따를 것이다.더구나 자신은 한낱 인의 딸에 불과한

데다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토록 지성을 바치니 이는 하늘의 뜻이라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로써 그동안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툭 풀리면서 두 사람은 극 인 결연을 맺게 된다.

이옥은 궐녀의 마음이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즉 심생과 궐녀의 첫 마

주침에서부터 결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체 서사의 비 에서 훨씬 확

해서 보여주는 기법을 구사한다.다시 말해 ｢심생 ｣의 서사구조는 만남과

이별의 순차 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남 부분의 확 를 통해 서사

긴장감을 최 한 끌어내어 두 사람의 사랑의 의미를 극 화하는 것이다.둘

의 사랑은 사족과 인이라는 신분의 격차가 가로놓인 만만치 않은 장애물을

안고 있다.이에 심생의 사랑은 맹목 이지만 궐녀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

다.

이 작품에 반 된 사회상은 18세기 후반의 신분질서가 흔들리고 서민의식

의 성장 분 기를 보여주고 있지만,그 다고 계층 질서가 한꺼번에 무

져 내린 것은 아니다. 한 은퇴한 호조 계사의 딸인 궐녀는 풍족한 생활

에 언문소설을 탐독할 정도의 문화 개방성과 그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겪

는 인물이라 할 수 있지만 신분 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따

라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러한 실 제약으로 인하여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과정을 이옥은 서사의 립 구조를 통해 비 으로 제시한

, 殺之, 殺之也, 雖人不知, 必 補. 且 , 不 一中路家 也, 

傾城 世之 , 侵 羞花之容, 郎 鷹, 致 於 , 若 勤, 不 郎 , 

必 之, 必不及於 矣, 之 , 矣. 母勿以 . ! , 老 , 嫁 淂

一 壻, 盡 , , 之 , 足矣. 事忽至 , , 之 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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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결합     ㉯이별~죽음

 

 진정의 실 과정

색채의 화려함

시간ㆍ공간의 축소

행 의 내면화 심화

세부묘사에 의한 서사 개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

 

 진정의 결렬과정

무채색의 이미지

시간ㆍ공간의 확

행 의 외부 개

사건의 요약 서술

비극 으로 인식하는 세계

다.

<표1>｢심생 ｣의 립구조

심생과 궐녀,두 사람의 만남은 심생이 계집종에게 업 가는 그녀를 보고

따라가면서 시작된다.‘자 빛 명주 보자기’와 ‘붉은 비단신’,‘복숭아빛 뺨에

버들잎 썹’,‘록 고리에 다홍치마’,‘연지와 분’은 궐녀의 모습이고,‘쪽빛

옷에 립’을 쓴 미소년은 심생의 모습이다.복숭아 빛,다홍,연지 등은 모두

극 이며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이다.이러한 색채 이미지는 이후 심생이

보여주는 극 인 구애의 과정에 정 인 근거로 작용했을 것이며 마찬가

지로 쪽빛 옷에 립을 쓴 양반 자제인 심생의 이미지 한 궐녀를 설 게

했을 것이다.

이들의 만남은 이처럼 밝고 화려한 색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후 일어나

는 일들에서는 그 화사함이 가시고 무채색의 비극만 남아 있다.남녀의 진정

이 실 되는 화려한 순간과 그 진정이 결렬되는 과정의 비극성을 무채색의

립 이미지로 장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에서 긴장감 있게 구성하여 심을 집 시킨 것과 달리 ㉯에서는

시선을 외부로 분산시킨다.시간과 공간이 확 되고 사건이 요약 으로 제시

되고 있다.이별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둘 사이의 의지와는 계없이 시

류에 떠 리고 마는 형국이다.㉮에서 보여주었던 집요한 구애는 ㉯에 이르

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시들어버리고 만다.그러나 궐녀의 인간

자각은 여겨볼 만한 목으로 이 의 다른 포인트이기도 하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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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궐녀가 심생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소녀는 본래 무남독녀로 부모님의 사랑하오심을 받자와 장차 부모님께서

는 당한 사 를 구하여 만년의 의지로 삼고 후일의 계책을 마련코자 하 더

니 호사다마라 뜻밖의 악연에 얽히었군요.女蘿가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

었으나 주진지계가 이제 단망이옵니다.이는 소녀가 아무 낙이 없이 시름하다

가 마침내 병으로 죽음에 이른 까닭이옵고,이제 고당학발은 원히 의뢰할

곳이 없게 되었사오니,이것이 첫째 한이옵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비록 종년이라도 문에 기 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

닌 다음에야 남편이 있고 시부모가 있겠지요.세상에 시부모가 모르는 며

느리가 있사오리까.소녀 같은 몸은 남의 속임을 받아 몇 달이 지나도록 일

이 도련님 의 늙은 여자 하인 하나도 보지 못하 사오니,살아서 부정한 자

취를 남겼고,죽어서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될 것이라,이것이 둘째 한이옵니

다.

부인이 남편을 섬기매 음식을 장만하여 공궤하고 의복을 지어서 입으시도록

하는 일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도련님과 상 한 이후 세월이 오래지 않음도

아니요,지어드린 의복이 다고 할 수도 없는데,한 번도 도련님께서 한 사발

밥도 집에서 자시게 못하 고,한 벌 옷도 입 드리지 못하 으며,도련님을

모시기를 다만 침석에서 뿐이었습니다.이것이 셋째 한이옵니다.152)

심생의 떠남으로 그들의 사랑은 이지러지고 궐녀는 한 한을 남긴 채

한 장의 편지로써 소회를 밝히고 있다.무남독녀로서 자기가 죽게 되어 부모

님은 의지할 곳 없게 되었고,결혼을 했음에도 시 의 식구 한 사람 보지 못

했으며,부인은 남편을 공궤함이 큰 일인데 자신은 한 번도 그러하지 못했다

는 것이 한이라고 하 다.처녀가 남긴 편지에는 자신에 한 자책 뿐 아니

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우받지 못한 한이 강하게 어필되어 있다.편지 이후

심생은 문을 버리고 무변이 되어 벼슬이 오랑에 이르 으나 역시 일 죽

152) ｢沈 傳｣. “妾 之 , 母之 以 憐 , 以 一 壻, 以 之 , 仍 日

之 , 不 事 , 惡緣相 , 女 於  之  以  妾之 以

　不樂 至於病且  高 鶴髮 賴之 矣 一 也 之嫁也 雖丫  

門  壻 便 姑 世 姑 不知之媳  妾  人 匿  

曾 郞 家一老  不 之跡 之 矣 二 也 人之 以事  不

主 治 以 之 自相 以  日 不 不久 製 亦不 不  郞 

一盂飯於家 一 於  以 郞  惟 已 三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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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았다는 뒷이야기까지,이야기는 비극으로 철되어 있다.신분제도의 혼

란이 야기한 인간사회의 다른 비극을 이옥은 이들의 사랑을 통해 펼쳐내

고 있다.

그러나 작품 말미의 논찬부의 매화외사의 의론은 행 부에서 보여 서술

자의 태도와는 달리 다소 엉뚱한 이야기로 시선을 분산시킨다.논찬부에 해

당하는 매화외사의 평은 다음과 같다.

매화외사는 말한다.

내가 열두 살 때에 시골 서당에서 을 읽는데 매일 동 들과 이야기 듣

기를 좋아하 다.어느 날 선생이 심생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서,

"심생은 나의 소년시 동창이다.그가 에서 편지를 받고 통곡할 때에

나도 보았더니라.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지 까지 잊지 않았구나."

하시고,이어서

"내가 희들에게 이 풍류소년(風流 年)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다.사

람이 일에 당해서 진실로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뜻을 세우면 규 의 처자

라도 오히려 감동시킬 수 있거늘,하물며 문장이나 과거야 왜 안 되겠느냐."

하셨다.우리들은 그 당시 듣고 매우 새로운 이야기로 느 다.뒤에 <정

사>를 읽어보니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았다.이에 이를 추기하여 <정

사>의 보유를 삼을까 한다.153)

의 내용에서 보면 서술자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하나는 서술

자가 풍류남아의 이야기,즉 심생과 처녀의 사랑 이야기에 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세우면’규 의 처자라도 감동시킬 수 있으니 그러한 집념

으로 과거공부에 매진하라고 당부하는 것이고, 하나는  情史 154)의 보유로

삼을까 한다는 이다.

그런데 심생처럼 이성을 향한 정열을 가지고 학업에 열 하라는 서당선생

153) ｢沈 傳｣. “ 花 史曰 二  於  日   一日  沈 事

曰 '  也 寺哭書  及 之 事 至今不忘也 又曰 '

曹 浪  人之於事苟以必 志 閨中之  可以致 況 章乎 況科目乎’ 

之  '新 ’也  情史  於  追 情史補 ”

154)  情史 는  (1574~1646)  傳 장  엮  책 다.  사 략  는  천보감 

고도 한다. 남  간   다룬 역  작 들  주 별  편집하여 하 다. 24

 어  체작  는 860여 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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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부는,작품의 주제를 왜곡시키는 상을 보여 다.서당 선생을 끌어들

여 이야기의 제보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작품의 작자는 이옥 자신이며,비록

들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 에 배치가 되었다면 하지 않

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술자의 모호한 태도는 작품의 주제를 흐리

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한다.작가는 ｢심생 ｣의

이야기가 통 인 규범으로부터 어 나는 것이며,그래서 논란을 불러일으

킬 충분한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보수 독자층이 제기할 비 에 한 염

려 때문에,엉뚱하게 서당훈장이 말했다는 권학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다는

의가 짙다.이는 서사상황에 한 분명한 인식과 망을 지닌 작가에 의해

의도 으로 설정된 략이라고 할 수 있다.155)그러나 당시의 강고한 유교

념론과 건질서 자체에 한 부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악된다.

한편,당시 서사작품을 쓰는 사람의 의식에는 역사의 보유로 기록한다는

의식이 강했다.｢심생 ｣이 발표된 시기는 이옥이 梅花라는 별호를 쓴 시기

인 32세(1791)즈음으로 추정된다.156)그는 이 시기에 왕성한 창작을 보여주

고 있는데  梅花外史  편도 여기에 속한다. 매화외사 에 수록된 작품들157)은

부분 傳과 補遺,紀聞의 형식을 띠고 있고 이 형식은 서사문학의 범주에

포함된다.당시 서사작품을 쓰는 사람의 의식에는 소설을 쓴다는 의식보다

역사의 보유로 기록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지배했다.당시 이옥은  板橋雜記 

ㆍ 情史類略 과 같은 남녀 애정 내지 妓女를 소재로 한 明ㆍ淸 서 들을 애

독하 다.이는 이옥이 강조하는 문학에서의 남녀의 眞情, 는 ｢심생 ｣과

같은 작품창작과 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문제는 작품의 주제 왜곡

으로 나타나는 매화외사의 평과 정사의 보유로 삼고자 한다는 이옥의 質인

데 어느 쪽에 비 을 두느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둘 다 이옥이

처한 실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되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이옥의

작가의식,즉 이옥의 문학을 이해하는 요한 열쇠가 된다는 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155) 도경, 『 후  사  변과 새 운 시각』,, 보고사, 2004. 207 .

156) 동 , 「  매 사  비평과 그 사  미」,,  한 언어 연  47, 한 언어 학 ,, 2006.

157)｢ 妻傳」｣ㆍ｢ 傳｣ㆍ｢車 二義士傳｣ㆍ｢ 廟二義僕傳｣ㆍ｢ 傳｣ㆍ｢柳 傳｣ㆍ｢

傳｣ㆍ｢蟬 ｣ㆍ｢ 傳｣ㆍ｢ 觀｣ㆍ｢ 上 傳補 ｣ㆍ｢黃鶴 事 ｣ㆍ｢ 傳｣

ㆍ｢俠 ｣ㆍ｢ 花 史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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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關妓夜哭論 幷原｣은 얼굴이 아름답고 성격이 소탈하고 기개가 있으며

재기 있는 기녀 가련의 이야기에 이옥의 의론을 더한 이다.이 은 論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본론에 해당하는 론 앞에 ‘原’이라고 해서 원래의 사실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함께 기록해 두었다.이같은 구성방식은 여타 작가들의

논설류 작품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 사례이다.158)따라서 이 의 독특한 구

성방식은 원래 사실에 해당하는 가련의 이야기에 이옥이 주창한 풍부한 여성

정감을 활용하여 극 이고 주체 인 여성상을 부각하고,이에 자신의

의론을 개진함으로써 문 미를 더했다고 볼 수 있다.

논설에 앞서 병기한 이야기는 남녀진정을 추구한다는 에서 주목해 볼 부

분이다.이야기의 내용은 스스로 女俠이라고 자부하는 함흥의 기녀 가련이

우연히 미소년을 만나 서로 뜻이 통하 으나 극 인 순간에 그가 고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것이다.여기에 등장하는 가련의 형상

은,뜻이 크고 기개가 있으면서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주를 보이는 女俠임과

동시에 극 인 사랑을 욕망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그와 더불어 시를 지음에 가련이 화답하면 소년이 부르고,소년이 화답하면

가련이 불 으며,더불어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함에 가련이 거문고를 타면

소년이 노래하고,가련이 노래하면 소년이 거문고를 탔다.더불어 술을 마심에

가련이 부어주면 소년이 마셨고,소년이 술을 따르면 가련이 마셨으며,더불어

바둑을 둠에 소년이 이기면 가련이 졌고,더불어 륙을 함에 가련이 이기면

소년이 졌다.더불어 퉁소를 부니 한 의 황이 와서 그 만남을 기뻐해주는

듯하 고,더불어 칼춤을 춤에 한 의 나비가 합하여 헤어질 모를 것 같

았다.

가련이 매우 기뻐하며 과분하게 여기고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

하나를 만난 것으로 족하다.내가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

고,즐거운 기분으로 도리어 자신이 합당한 상 가 되지 못할까 염려하 다.

이에 먼 쪽진 머리와 치마를 풀고서 술기운에 의탁하여 잠을 청했다.그런

데 소년은 마지못한 듯,즐거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등불이 꺼지고 향로의

향기가 사람에게 풍기게 되자 소년은 다만 벽을 향해 모로 워서 긴 한숨과

짧은 탄식을 할 뿐이었다.가련이 처음에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으나 한참

158) 우 , ｢18  함  생 가  학  상  그 미｣,  한 연  34, 한

한 학 , 2010,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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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의심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고자 다.가련이 드디어 벌떡

일어나 손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기를,“하늘이여,하늘이여,이 사람이여!이

사람이여,하늘이여!”하며 한바탕 통곡을 하 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달이 지고 이미 새벽인데 새가 울고 꽃이 지고 있었

다.159)

여 이라 자부하는 가련은 비로소 자신과 맞는 사람을 만났음에 기뻐하며

시와 노래와 바둑과 춤 등으로 주거니받거니 화락한 시간을 즐기다가 이윽고

잠자리에 든다.가련은 행여 자신이 합당한 상 가 되어주지 못할까 염려하

면서 잠을 청하지만 반응없는 소년의 한숨소리만 들려올 뿐이다.가까이 확

인해 보니 그는 고자 다.이에 땅을 치며 우는 가련의 울음은 통곡 그 자체

다.가련은 자신의 애정과 욕망을 극 으로 받아들이고 실 하고자 하는가

하면,욕망이 좌 되었을 때의 슬픔을 폭발 으로 표 하는160)여성이다.이

에 하여 이옥은 “가련이 통곡한 것은 그 정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니요,천고에 만남이 어려운 것을 통곡한 것”이라는 주제를 끌어내고

만남에 한 장문의 의론을 펼친다.

이옥은,군신간이든 남녀간이든 서로 뜻이 맞아 만남을 이루기는 어려운

일이다.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지음을 만난다는 것은 ‘커다란 물고기가 큰

못을 만난 것과 같고,큰 새가 순풍을 만난 것과 같고,어진 신하가 성군을

만난 것과 같다.’그러므로 만남은 심산에 가서 맥을 캐듯이,푸른 바다에

들어가 명월주를 발견한 듯이 간 하고 소 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그

런데 여기 가련의 통곡 속에는 이옥 자신의 울음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

다.그 자신도 끝내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내쳐진 처지가 되었으니 자신의

불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그것이 가련의 통곡으로부터 천고

에 만남이 어려운 것을 통곡하게 된 까닭이라고 할 것이다.

159) ｢ 關 哭論 ｣. “ 之 , , ; 之 , , 

; 之 , , . 之棊, ; 之雙陸, 勝 負; 

之 , 雙鳳 ; 之釖 雙 不能離. 可 , 自以 ‘ 於斯世, 一

人, 足矣. 不 世也.’ 乎 不 也. 乃 解 裙, 以 , 請 , 黽

勉, 若不樂 . 及華 , 人, 壁 , 臥 長 短 已. 可

, 久 之, 之, 閹也. 可 , 以 , 哭曰: ” 乎, 乎, 斯人乎! 斯

人乎, 乎!“ 哭一 之, 落 已曉, 鳥 花 矣.”

160) , ｢   작 계｣, 울 학  사학 , 2004,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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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옥은 여성화자의 직 인 목소리를 빌어 그들의 일상과 삶의 양상

들을 도 있게 조명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성되기를 시도하 다.이를 통

해 도시 여성의 삶을 다채롭게 드러내어 생동감을 부여하 으며 가부장제 사

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의 삶에 보다 깊은 공명을 자아낼 수 있었다.｢애

공장｣이나 ｢필 장사｣같은 所志狀의 문장을 통해 이옥은 여성되기를 시도한

다.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겠다는 애 의 하소연이나 자

유로운 연애를 하다가 妓籍에 이름이 올려 질 국에 놓인 필 의 사연이나

모두 제도와 인습에 희생된 여성들을 묘사한 것이다.｢심생 ｣의 처녀 역시

생생한 입말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이러한 서술은 그녀들이 처한 삶의

질곡에 일정한 이해와 공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이옥이

그들의 욕망을 변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데는 여성의 삶에 해

공감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옥은 천지만물에 한 찰은 사람을 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사람에 한 찰은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묘한 것이 없고,정에 한

찰은 남녀의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고 하 다.그는

천지만물,사람,사람의 진정,진정에 한 보다 진실한 찰을 통해 그 마음

의 邪正과 그 사람의 賢否와 그 일의 得失과 그 집의 衰,그 나라의 治亂

을 알 수 있다고 하 다.당 사회의 모순을 가장 첨 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서의 여성은,생의 다양한 감정들을 극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묵묵

히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여 자신의 입지를 실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세 유교사회에서 여성은 시정인들과 마찬가지로 개 심 밖에 있었다.

한 여성이 스스로 삶을 하고 자아를 실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이옥은 여성의 삶을 다룬 다양한 작품을 통하여 그 시 질곡과

모순을 드러내고 인간의 본질과 가치를 찾고자 하 다.

3)존재에 한 인식과 ‘벌 ’

벌 는 알게 모르게 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우리들 근처에 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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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분의 벌 는 사람들에게 환 받지 못하는 이웃이자 불청객이다.그들

은 물이나 육지,집안의 구석구석,심지어는 인체에 기생하여 인간과 더불어

살아간다.따라서 벌 는 다양한 분 기와 이미지로 인하여 문학의 소재로

흔히 사용된다.

이옥은 벌 에 하여 유독 심을 보인 작가이다. 白雲筆 161)의 ｢談蟲｣조

에는 19칙의 벌 이야기가 집 되어 있으며 ｢蟲聲賦｣ㆍ｢蜘蛛賦｣ㆍ｢蚤賦｣ㆍ｢

後蚤賦｣ㆍ｢哀蝴蝶｣등의 賦162)도 벌 를 다룬 것이다.｢蟬告｣나 ｢蠅拂刻｣등

161)  雲   체 에 연루 어 고  겪  뒤 고향 남양에 착하여 쓴  

과 식 다. 에   ｢ 운필   雲 에   말 , 

 , 천 ㆍ지리 등  담  할  없는 신  득 한 처지에  비  것  

고 다.  쓰지  그만 지만 상 쓰지  가 없는 , 에 득  새

 하고, 고  하고, 짐승ㆍ ㆍ곡식ㆍ과  등  할 에 없

다고 하 다. 체  한 사   경험   하여  신  재가

 심각하게 하게 하 , 사  고독하게 루어진 쓰 는 상  사 한 

사 들에 남다  심  가지게 한 것  보 다.

    런 취지하에 쓰   운필  상편과 하편에 각각 ｢談鳥｣ㆍ｢談 ｣ㆍ｢談 ｣ㆍ｢談蟲｣ㆍ

｢談花｣  ｢談 ｣ㆍ｢談 ｣ㆍ｢談菜｣ㆍ｢談 ｣ㆍ｢談 ｣  편 하여 10편 167  

어 다. ｢ 운필｣  다양한 동식 들에 한 학  지식과 실용  가 , 그리고 민간

 언   신  체험  탕  한 생태계  보고   신  고 

할  다. 

    ｢ 운필｣  러한 체재는 가 지   우해 어보 나 그 시  후  나  학 들

과 격  같 하는  다. 연 그룹  원들  개 작 향  잡  남겼

는    매십  ,   경 , 득공   합경  등  같  

다.   운필｣   雅 ,    등  한 료  용하고  는  그 

 법     사한 식  가지고 다.   는 과사 과 같  

 할   훈고학에 매우 요한 책 ,  책  ｢釋 ｣ㆍ｢釋 ｣ㆍ｢釋 ｣ㆍ｢釋

｣ㆍ｢釋 ｣ㆍ｢釋 ｣ㆍ｢釋 ｣ㆍ｢釋 ｣ㆍ｢釋 ｣ㆍ｢釋丘｣ㆍ｢釋 ｣ㆍ｢釋 ｣ㆍ｢釋 ｣ㆍ｢釋

｣ㆍ｢釋 ｣ㆍ｢釋 ｣ㆍ｢釋鳥｣ㆍ｢釋 ｣ㆍ｢釋 ｣ 19편  어 다. 

      雅  식  용하여  운필  한 동 에는 청나  학  

용하  한   는 학  극    시 는 매우 다  

 에  청나  학 에 하여 해할  게 었  다.  사  

득공  통하여 청나  학  동태  하게 해하고 었다고 볼  , 는 

 운필   다  들에 도 충  는 다( 진, ｢ 학과 청

-신 료 개  겸하여｣, ｢고 학연  23, 한 고 학 , 2003; 신 철, ｢  학  

상 과 사 식｣,  한 실학연  12, 한 실학학 , 2006; 동 , ｢ 운필 연 ｣,  

민  30, 한 고 역원, 2007; 한 규, ｢  쓰  원경 -   운필

  심 ｣,  어 학 학 료집 , 어 학 , 2007; , ｢   

운필 연 -동식 에 한 시각  심 ｣, 균 학  사학  , 2010 참 ).  

  
162) 賦  원   시경  六義( , 雅, , 賦, 比, ) 지 해 볼  나 賦  

식  특  고 작가들  등장하  시작한 는 代 고 할  다. 는 본래 

‘鋪’    펼쳐  하는 양식 다. 한 식과 장편  사  동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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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잡문도 여기에 해당된다.그런데 이들 작품은 각기 다른 체재와 의도를

담고 있어 벌 를 제재로 하고 있다는 공통 외에는 하나로 묶어볼 수 없는

난 이 있다.이를테면 ｢백운필 의 ｢담충｣조에는 모기ㆍ 리ㆍ거미ㆍ반디ㆍ

나비ㆍ송충이ㆍ좀벌 ㆍ벼룩ㆍ이 등의 벌 와 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

겨 있으나,지 의 과학 지식으로는 벌 라고 할 수 없는 두꺼비나 뱀ㆍ지

이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문체에 있어서도 우언 인 ,생태와 련된

,자신의 체험을 다룬 등 다양한 형태 의도 하에 지어진 들이

부분이다.｢선고｣나 ｢승불각｣의 경우는 잡문,이하는 賦의 문체를 따르고 있

다.그러나 이들 작품은 주제 측면에서 서로 상통하는 이 많다.

이옥의 실은 늘 회의하고 번뇌하는 곤고한 상황이었으며,이는 문체반정

으로 인하여 더욱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들을 이옥은 쓰기를

통하여 극복해 나갔으며,주변의 수다한 소재들 에서도 가장 작은 미물인

벌 에 공명하는 바가 컸다.따라서 이옥의 의식 기반과 문학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소재로서는 무엇보다 벌 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벌 들의 세상과 인간

벌 들의 세계에 감응하여 이옥이 끌어내는 것은,인간도 하나의 벌 라는

사실이다.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간만의 세상이 아니라 벌 들의 세상이기도

하다.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세상인 이 세계는,벌 의 입장에서 보면 벌 의

세상이고,새의 입장에서 보면 새의 세상이고,꽃의 입장에서 보면 꽃의 세상

이다.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세상이

는 장편 는 특 상 래하 보다는 는 운  태  , 사  강하다는 

특징  다. 우리나  경우 는 신  원  ｢ 曉賦｣에  그 래  찾   

, 고  거쳐 말 지 랜 간에 걸쳐 향  학양식 다.  균

 생시  낙향하여 생  마감하  지 지   창작하 , 상생

에  게 할  는 다양한  상  삼거나 상상  동원하여 신만  

독특한 작 계  축하 다. 재 하는 작 는 ｢ 蛙鳴賦｣, ｢七 賦｣, ｢龜賦｣, 

｢蟲 賦｣, ｢ ｣, ｢ 賦｣, ｢ 鳳仙賦｣, ｢ 賦｣), ｢ 蛛賦｣, ｢ 賦｣, ｢ ｣, ｢五 嫗賦

｣, ｢ 章閣賦｣, ｢三 賦｣등  다( 훈, ｢  賦 연 ｣,  우리어 학연  22, 우리어

학 , 2004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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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존재는 다 벌 다.

오뉴월이 교차할 즈음,바람이 무덥고 비가 지루하게 내려 습기 차고 후덥

지근하면 모기ㆍ 리ㆍ벼룩ㆍ이 외에 한 벌 들이 많다.분진처럼 하얗고

아주 미세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이 상 에서 꿈틀거려 자세히 살펴보면 벌

이다.창틈에서 닥 닥 먼 마을의 다름이질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있는

데 자세히 들어보면 벌 이다.밤에 워 있는데 크기가 기장 알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 팔을 타고 올라오는데 어루만져 살펴보면 벌 이다.방 안 지척 간

에 어 이리 벌 가 많은가?

아!천지 사이에 생명을 지니고 능히 움직이는 것은 모두 벌 이다.날개

있는 벌 ,털이 있는 벌 ,비늘 있는 벌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벌 가 있

고 ‘倮蟲’이라고 하는 벌 가 있다.상서로운 기린과 황,커다란 곤과 붕

새,신이한 거북과 용을 하늘에서 보면 모두 벌 이다.삼백 종류의 나충 가운

데 사람이 표가 된다고 하니 사람을 벌 로 친다면 더욱 나충에 가까운 것

이다.163)

오뉴월 무렵이면 세상은 벌 천지가 되는데 벌 들은 인간의 바로 지척에

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가만 보니 생명을 가지고 꿈틀거리는 것은

모두 벌 이다.날개 있는 벌 ,털이 있는 벌 ,비늘 있는 벌 ,딱딱한 벌

그리고 나충이라는 벌 다.상서로운 기린과 황,커다란 곤과 붕새,신

이한 거북과 용을 하늘에서 보면 모두 벌 이다.사람도 벌 로 친다면 나충

에 가까운 것이다.그리하여 이옥은 천지 사이에 생명을 가지고 능히 움직이

는 것은 모두 벌 라는 사실을 발견한다.인간의 기원을 말하는 우리 무속신

화에도 인간이란 하늘에서 떨어진 벌 이며 그것들이 변하여 가정을 이루고

땅 에 인류를 퍼뜨리게 했다는 이야기가 해오지만,164) 활한 우주

163)  雲   ｢談蟲( 월  들)｣. “五六 之交, 薰雨淫, 濕 蒸 , 之 , 

亦 蟲 , , 不可 , 於 上, 諦 之, 蟲也. 於 間 , 

, 審 之, 蟲也. 臥, 不及黍 , 緣臂 上, 之, 蟲也. 櫳 之間, 

一 蟲之 也?

    ! 之間, 能動 , 蟲也, 羽蟲, 毛蟲, 鱗蟲, 介蟲, 又 曰‘ 蟲’ , 

鱗鳳之 , 鯤 之 , 龜 之 , 自 之, 蟲也. 三 蟲, 人 之長, 人之 蟲, 

近於 .”

164) ,  신  학 신 , 학  출 , 2009, 23 . 1923  함   

돌  송  진태가 채 하여 개한 <창 가>  용하여 우리 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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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앞에 서면 인간 역시도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이옥의 에서 더

욱 생생해진다.이옥은 인간의 세계 역시 벌 의 세계나 다름없으며 세상은

각계각층의 벌 들이 모여 사는 곳임을 우의한다.

천리 벌 에 군 을 이어놓고 맹장 삼십육 명과 정 병사 팔만 명으로

북을 치면 진하고,징을 두드리면 멈추어 남쪽으로 북쪽으로 정벌하는 자를

달 의 안목으로 보면 곧 일개미이다.

비단 수놓은 폐슬을 두르고 푸른 옥을 차고 명군의 시 에 뜻을 얻어

지와 난 에 훨훨 나는 것을 달 의 안목으로 보면 곧 일개 나비이다.

작은 산 무성한 계수나무 숲 속에 깃들어 만승의 천자에 해서도 오만하고

청색 자색의 인끈을 지닌 공경을 업신여겨 돌아보려고 하지 않으며 스스로 그

한 몸을 깨끗이 하는 자를 달 의 안목으로 보면 반딧불이이다.

문장으로 한 세상을 움직여 시사가 악부에 오르고 명성과 명 가 사방 이민

족에게까지 해지고 보불과 경거로 당 의 성 한 치화를 울린 자를 달 의

안목으로 보면 곧 일개 매미이다.(…)

바야흐로 훨훨 휙휙 어지러이 울 울 움직이며 천지사이에서 벌 는 어떤

物이며 나는 어떤 벌 인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지 가 높고 재능이 두텁고

덕이 갖추어지고 권세가 큰 자도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우리들은 쌔근쌔

근 숨쉬고 꼼틀꼼틀 움직이는 것으로 일개 하루살이,일개 멸몽(진디등에)임에

랴.어 감히 몸뚱이가 조 더 크고 지각이 조 더 지혜롭다 하여 이 여러

종류의 벌 들을 하찮다고 비웃겠는가?165)

개미ㆍ나비ㆍ반딧불이ㆍ매미ㆍ벌ㆍ 리ㆍ모기ㆍ잠자리ㆍ거미 등은 벌 의

세계,즉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각 계층의 표 존재들이다.달 의 으로

보면 규모 정 병사를 이끌고 정벌하러 가는 자는 일개 개미이며,벼슬로

권세를 얻은 고 작은 일개 나비이다.은거하여 자기 한 몸을 깨끗이 하는

간  원  개했다.

165)  雲   ｢談蟲( 월  들)｣. “ 連營 里, 三 六, 精 , 金 , 

, 以 觀觀之, 一蟻也. 芾, 蒼 , 志於 , 翶翔乎鳳 鷥臺之上

, 以 觀觀之, 一 也. 棲於 叢 之 , 傲 乘, 不肯 , 自 一

, 以 觀觀之, 一 也. 章動一世, 於 , 傳於 狄, 黼黻瓊 以鳴

代之盛 , 以 觀觀之, 一蟬也.(…) 方 翩翩 ,擾擾 , 不自知 之間, 蟲

, 蟲, 高 德 勢 , 矣, 況 , , 動 . 不 一

也, 一 也. 以軀殼之 , 知覺之 , 蟲之 也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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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일개 반딧불이이고,문장으로 명성을 얻은 자는 일개 매미이며,부를 쌓

고 자손에게 물림하는 자는 일개 벌,권세를 쫓아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일개 리,백성을 수탈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자는 일개 모기,세력을 빙자

하여 잘난 체하는 자는 일개 잠자리이며,經天緯地를 말하며 기미와 책략으

로 남을 속이는 자는 일개 거미에 불과하다.

이상은 벌 들의 속성에 비추어 이옥의 자의 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寓

이지만 세계를 평등한 으로 보려는 이옥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목이다.

‘달 의 안목으로 보면 일개 ○이다(以達觀觀之,則一○也)’라는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은,무릇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 벌 라고 말한다.이 세계는 각계각층의 벌 들

이 각각의 소임 로 살아가는 벌 들의 세상이다.그러므로 몸집의 크고 작

음을 가지고 그 우열과 가치를 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이 세계는 구

만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세계인 것이다.

여름벌 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인간과 벌 의 동질성을 끌어냈던 이옥은 벌

들의 울음소리에서도 한 공명을 일으킨다.즉 가을벌 들의 울음소리는

하늘의 소리이며,우는 모든 것들의 소리는 하늘이 그것을 빌어 표 하는 情

의 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네 체질이 비록 미물이나 한 하늘이 낳은 것이고 소리는 비록

에게서 나오지만 실은 하늘이 를 빌려 우는 것이니 의 소리가 아니라 곧

하늘의 정이로다.하늘은 무엇 때문에 로 하여 울게 하여 이러한 감상에

이르게 하 더냐?혹 비와 바람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아 큰 강령이 퍼지지 못

함을 민망히 여기는 것이냐.세상이 말세라 그 순리를 좇지 않아 경박한 풍속

을 좋지 않게 여겨 애통해 하는 것이냐.한 해의 수확이 풍성하지 못함을 불

히 여겨 장차 유리걸식하는 백성을 로하는 것이냐.음이 차 강해짐을

슬퍼하고 장차 죽음에 이를 양을 조문하는 것이냐.아니면 사람이 깨닫지

못한 어떤 수심이 산이나 성같이 쌓여 천체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천체의 간

장을 북받치게 하여 그런 것이냐?어 구구하게 벌 의 를 빌리고 처량하

게 벌 의 배를 울려서 뜻있는 선비가 듣고 가을을 탄식 하며 임을 그리는

여인이 듣고 밤 에 곡하게 한단 말이냐?아,만물 에 하늘을 신하여 우

는 것이 어 희 무리뿐이겠느냐?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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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미물이지만 한 하늘이 낳은 존재인 벌 는 그 울음소리 한 실은

하늘의 뜻을 담은 것이다.밤에 홀로 앉아 사방에서 들려오는 벌 소리를 듣

고 있는 이옥은 수없이 질문을 되풀이하며 그 뜻을 헤아리고자 한다.벌 들

의 울음은 경박한 풍속을 애통해 하는 것이며,유리걸식하는 백성을 로하

는 것이며,깨닫지 못한 인간의 수심을 신한 것이며,임을 그리는 여인의

울음인 것인가를 묻고 묻는 것이다.

벌 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의 정을 신한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인식은 이옥

의 작가 자세와도 통한다.작가는 천지만물의 지극한 통역자이자 화가라고

인식했던 이옥은 하늘이 내는 소리,곧 만물을 빌려 내는 하늘의 소리를 가

장 참되고 진실하게 개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보았다.따라서 벌

소리에 감응하고 그 뜻을 헤아리려는 노력은 공명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이옥

의 의식을 반 한 것이라고 하겠다.

(2)일깨움을 주는 존재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도 하나의 벌 라는 사실과,이 세상은 그러한

벌 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벌 들의 울음은 하늘의 소리를 신한 것이라

는 인식은,미물에 한 이옥의 사고를 변한 것이다.이는 비록 하찮은 미

물이지만 인간의 미망을 일깨우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더욱 진 되어 나타난

다.다음의 은 어린 시 의 경험과 어른이 된 뒤의 깨달음을 은 것이다.

아이 에 거미를 말(斗)가득히 죽이면 마땅히 복을 받고 수를 린다는

얘기를 듣고,거미를 보면 반드시 그 을 헐어버리고 죽 다.장성해서 생각

해보니,이는 매우 옳지 않은 일이었다.이 말을 한 자는 개 거미가 을 쳐

서 여러 벌 를 공격하는 것을 몹시 미워하여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미워하는

166) ｢蟲 賦｣. “世傳 一 一 , 人 於尿缸, 栗殼一 , , 中 去. 

曰: “ , 盍 句以 ?” 主人開缸 , 曰: “飛 直下三 , 

河落九 .” 旣尿 , 復 蓋, 蓋 . 足 之曰: “姑 城 寒 寺, 

.” 相 不已, 自以 淸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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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함께 제거하기를 바란 것이다.그런데 지 가령 거미로서 사람들 본다

면 사람 에 거미와 같지 않을 자가 몇 사람이겠는가?(…)

사람이 만든 그물이 과연 좋은 그물이겠는가.어 다만 이뿐이랴.시기하고

이기려는 마음으로 엮어 그럴싸한 곳에 펼쳐 놓고서 교묘한 말로 잡아매고 가

혹한 법으로 두드려 마침내 꿩을 토끼 그물에서 죽게 하고,큰 기러기를 물고

기 그물에 걸려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이런 짓은 거미도 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만이 혹 그 게 한다. 어 거미가 배를 채우는 것을 주벌하면서 도리

어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죄과에 빠지는가.그런즉 다섯 말의 거미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심 에 그물질하고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나을

것이다.이것이 음덕이다.나는 이로부터 한 마리 거미도 다시는 죽이지 않

았다.167)

어린 시 에 거미를 많이 죽이면 복을 받고 수를 린다는 민간의 속설을

믿고 거미 을 헐고 거미를 많이 죽 는데,생각해 보니 이는 자신이 미워

하는 것을 제거하기 한 인간의 꼼수 다는 것이다.거미를 잡으려고 하면

서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죄과를 범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생명

을 해치고 죄과에 빠지는 것보다,자신의 심 에 그물질하고 해치려는 마음

을 없애는 것이 음덕을 행하는 일이다.이는 거미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더욱 명백한 일이 될 것이다.이와 같은 易地思之의 은 ｢蜘蛛賦｣에

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지주부｣는 온갖 벌 를 잡아먹는 거미를 통해 실

의 부조리를 우의하는 내용이다.거미의 변을 들어보자.

“나는 내 을 짜서 내 배를 도모하려 하거늘,그 에게 무슨 계가 있다

고 이같이 나를 해치는가?”이자가 성내어 말하 다.“덫을 설치하여 산 것을

죽이니,벌 들의 이다.나는 다시 를 제거하여 다른 벌 들에게 덕을

베풀려고 한다.”(…)

“나비는 허랑방탕한 놈일 뿐 분단장을 하여 세상을 속이고 번화함을 좋아하

167) ｢ 雲   ｢談蟲(거미 에 한 단상)｣. “ , 蛛殺盈 , 壽, 蛛, 必毁

網 殺之. 及長 之, 不 , , 蓋深惡 蛛之網 豸, 人之 惡, 今

若以 蛛 人, 人之不 蛛 , 人 ?(…)

    人之網 , 網 ? ? 之以忌 之心, 之於 之 , 巧 , 苛法

, 竟 雉 于 羅, 離于 網 之. 又 蛛之 不 , 惟人惑 之矣. 又

於 蛛 飽, 反自 於傷 之科 ? 殺五 蛛, 毋寧於自己心上, 不 網害

之念 , 德也, 自 不 殺一 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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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좇으며 흰 꽃에 아첨하고 붉은 꽃에 아양 떤다.이 때문에 내가 그물로 잡

게 되는 것이다. 리는 진실로 소인배라 깨끗한 옥도 그 놈 똥이 묻어 참소

를 입었고 술과 고기에 맛을 들여 목숨이 한 걸 잊으며 이익을 좋아하여 싫

증을 내지 않는다.이 때문에 내 그물로 잡게 되는 것이다.매미는 자못 청렴

정직하여 하는 선비 같지만 제 울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여 시끄럽게 울

어 다.그 때문에 내 그물에 걸려들게 된 것이다.벌은 실로 마음이 비뚤어진

놈이라 제 몸에 꿀과 칼을 지니고는 망령되게도 아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부

질없이 꽃을 탐낸다.이 때문에 내 그물에 걸려든 것이다.(…)

아!세상은 성강의 시 이 아니어서 형벌을 놓아두고 쓰지 않을 수 없고,사

람은 신선이나 부처가 아니어서 공밥을 먹을 수도 없는 것. 들이 그물에 걸

린 것은 들의 잘못이지 내가 그물을 쳤다고 하여 어 나를 미워한단 말인

가? 그 가 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나에게만은 어 하여 화를 내고 나

를 훼방하면서까지 도리어 들을 감싸 단 말인가?”(…)

이자가 이 말을 듣고 지팡이를 던지고 달아나다가 세 번이나 자빠지면서 문

지방에 이르 는데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서야 몸을 구부리고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거미는 그 실을 내어 다시 처음과 같이 그물을 치고 있었다.168)

그물을 쳐놓고 살아있는 곤충을 잡아먹는 거미를 보고 이옥은 곤충의 으

로 간주하고 그 거미를 죽여 다른 곤충에게 덕을 보이고자 했다.그러나 거

미의 강한 항의를 받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문을 걸어 잠갔다.자신의 행

가 덕을 베푼 것이라 생각했지만 거미의 입장은 그게 아닌 것이었다.거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비도 리도 매미도 벌도 모두 부정 존재들이다.제각

기 제 잇속을 찾느라 아첨하고 염탐하는 무리들이다.그런 까닭에 그물에 걸

려든 것이다.거미는 정연한 논리로 이자(이옥)를 질타하고 이자는 꼼짝없이

달아나 문을 걸어 잠근다.

거미와 이자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은,거미를 내세워 세상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한편 거기에 맞서지 못하고 곤욕을 치르는 자신의 처지를

168) ｢ 蛛賦｣. “ , 以 . 於 , 之毒?” 利 曰: “ , 蟲中之

賊, 且 , 蟲德.” “ 惟浪 , 飾 世, 華, , 以 網之. 

固 人, 亦 , 忘 , 嗜 . 以 網之. 蟬 廉直, 士. 自 鳴, 

叫 不已. 以人 網. 實 狼, 釰 . , 事 . 以人 網. (…)

    世 康, 不可 , 人 釋, 不可 . 之觸網, 也. 之 網, 豈 忏 ? 

且 於 , 於 , 之毁, 反 之 ?”(…) 李 之, , 三 及 , 關

下 , 俯 始 . 蛛出 , 復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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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하는 이 구조를 취하고 있다.세 번이나 넘어지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

는 행동은 어떤 가치 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망연자실의 상태에 빠진,즉

가치 의 혼란을 겪는 작가의 실을 보여주는 것이다.169)거미의 반박을 통

해서 이옥은 여태 자신이 믿어왔던 실과,결코 그 지 못한 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다.그러므로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이자의 모습은 거미의 입을 통해 깨닫는 실의 냉혹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세상의 근심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작은 것에 있음을 깨달았

다는 내용의 이다.

매와 새매가 빠르지만 발 사이의 모기를 피할 수 없고,호랑이와 표범이 악

착같지만 턱 아래의 이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이다.맹분과 하육이 씩씩하지

만 뱃속의 요충을 어 할 수 없다.비록 그 해치는 것이 크거나 미미하거나

느리거나 빠른 차이가 있지만 그 본원을 따져보면 모두 사람을 먹는 것이다.

이것은 강로가 방에서 일어나고 곰과 호랑이가 요에 엎드려 있으며 뱀과 갈

이 심복에 구멍을 뚫는 것이다.

조용히 생각해 보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등이 오싹하고 다리가 떨린다.

비로소 천하의 근심이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것에 있음을 알았다.어 그

것이 작다하여 등한시할 수 있겠는가?내 일 이 모기가 살갗을 뚫어 악창이

되고 이가 상처를 내어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하며 회충이 머리까지 올라와 바

로 죽은 자를 보았다.170)

모기나 이는 하찮은 미물에 불과하지만 새는 발 사이의 모기를 피할 수 없

고,호랑이와 표범은 턱 아래의 이를 제압할 수 없으며,맹분과 하육 같은 力

士도 씩씩하기야 하지만 뱃속의 요충을 어 할 수 없다.천하의 근심은 큰

것에 있지 않고,오히려 사소한 것에 있는 것이다.하찮은 모기에 물려 악창

169) 균태, ｢  학 과 작 계  연 ｣, 울 학  사학 , 1985, 105

 참 .

170) ｢談蟲(사  몸에 생하는 들) . “ 不能 趾間之 , 豹之嚴, 不能 下之 , 

賁育之壯, 不能 中之蟯. 雖 以害之 , 巨 緩亟之 , 心, 食 也. 

羌 於 也, 於 也, 蛇 於心 也.

    之, 不覺背 栗也. 始知 下之 , 不 乎 , 乎 , 豈可以 忽

之也哉? , 毁 髡, 蛔冲 立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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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도 하고,보이지도 않는 이에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일상의 경험에서 끌어온 구체 비유는 과장되거나 허황됨이 없어 진실성

을 느끼게 한다.생활에 친숙한 소재를 택함으로써 보다 훨씬 실 인 이해

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이와 같이 이옥은 일상 인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 이고 내면 인 성찰은 물론 세상을 향한 일깨움을 얻는데도 탁월했음

을 보여 다고 하겠다.

한편,이옥은 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왜곡시키려는 시선에 해 일침

을 가한다.이옥은 존재하는 모습 그 로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천한

앎에 기 어 한사코 실을 부정하고 의심코자 하는 시각을 비 한다.

나물과 꽃들이 바야흐로 한창인데 온갖 나비들이 와서 즐기고 있다.흰 가

루분을 바르고 붉은 을 은 것도 있으며 런색인 것도 있고 담청색인 것

도 있으며 오색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나비를 잘 아는 자가 손가락으로 지

하면서 나에게 말하 다.

“이것은 춘목충이요 이것은 멧 에요 이것은 채청충이다.”

그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모양을 자세히 일러주고는 앞에다 침을 뱉고서

말하 다.

“자네는 좋아할 것 없다. 것들의 근본이 아주 추하여 가까이 할 수 없다.”

내가 말하 다.

“아,아니다.자네는 벌 는 벌 로 여기고 나비는 나비로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은가?그런데 하필 그 나비를 벌 라고 하는가?이것은 장군 청을 노비

로 여긴 것이요,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주처를 패륜아로 여긴 것이며 문장

력이 있는 곽원진을 도 이라 여긴 것이다.그 는 개구리의 꼬리를 탓하고

비둘기의 을 의심하고자 하니 자네의 앞에 용인되기가 어렵겠구나.”171)

이옥은 나비의 아름다운 재의 모습을 부정하고 과거의 꿈틀거리던 벌

시 을 환기시킴으로써 실을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용인하기 어려운

171)  雲   ｢談蟲(나비에 한 새 운 식)｣. “菜花方闌, 羣蛺 , 點

, 翅黑 . 黃 , 淡 , 五 俱 . , 於 曰: “

蟲也, 野 也, 菜 蟲也.” 動狀 , 于 曰: “ 也. , 

不可近也.” 曰: “ ! 之矣. 蟲 蟲也, 之, 可矣? 必蟲 也? 

之 軍 之也, 之忠義 之也, 郭 之 章 盜之也. 罪蛙之  鳩之

, 難乎容於 之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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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고 말한다.이는 그의 어머니가 노비 다는 출신의 미천함을 빌미삼아

장군으로서의 청172)의 재를 깎아내리려는 행태와 다를 바 없으며,주

처173)의 덕과 학문을 보지 않고,방탕했던 과거를 문제 삼아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이며,곽원진174)의 문장을 보려 하지 않고 한 때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

도둑으로 모는 야비한 처사다.개구리는 분명히 올챙이의 시 을 거쳤고,나

비 한 애벌 의 시 이 있었지만,거기에 집착하여 상을 그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존재하는 어느 것도 불변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

다.존재는 하나의 상으로서 시간과 함께 펼쳐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옥은 벌 일 때는 박 를 하면서도 날개가 돋으면 그것을 사랑하

는 사람들에 하여,그것의 변화를 보지 않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벌 와 나

비에 집착할 뿐이라고 꼬집기도 한다.이는 자신의 이념과 습,욕망에 따라

연속 인 흐름을 자의 으로 단하고 규정하는 태도에 한 반문이다.벌

는 추하고 나비는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나,나비나 벌 나 그 본질은 같다

고 하는 사람이나 습 념 속에서 사물을 본다는 것은 동일하다.이옥은

사물에 하여 하나의 잣 를 용하는 것의 부당함을 벌 와 나비를 통하여

선명하게 지 하는 것이다.

172) 청( ?~ 원  106 ): 한  한  장 . 하동 평양(지  산  ) 출

신  모  비   나는 한  후 사 후 다. 나 에는 평양

공주  결 했다. 한 는 청과 去病 등  하여   탕  하 다. 한 시

동  한 가 청  보내 허타 지역   빼 다( 원  127 ).  후

에는  공격  막  해 허타  지역에 계 해  착  건 하는 책  추진

하 다. 그동  삭 과 五  했다.  시 에 내몽고 동 지역  비  

했다. 비는 후 가 한에게 복한 후  지역에  하게 동하게 다. 

는 곽거병   근     근처에 남 다.

173) 주처( 236~297): 삼 시  나  진  . 는 隱. 그   원래 태

 벼슬  지낸 었 나 주처가 열 살  상  떠났다. 그는  가 과 보

살핌   후 하루  탕한 생  하  지냈다.  남달리 몸  튼튼하고 힘  

어 걸핏하  남  들겨 는 포 한 사  었다. 결  마  사 들  남산  

랑 , 장  蛟 과 어 사 들  해 는 3가지 三害 는 평  듣게 었다. 

그러나 마  고쳐 고 뛰어난 학 가 었는    가   해 찾 갔  陸

 “  지  지니고 지난날  과  고쳐  새사  다는  

 날  한하다.” 는 격 에 용  얻고 개과천 하여 학 과   학 가 

었다.

174) 곽원진:  당나  주 귀향 사 . 곽진  가리킨다. 원진  그  다. 18살에 

진사  천거 었고 양주도독과 병 상  역 하고 후에 해 다. 시집 1  

다. 곽원진  도  여겼다 하는 는 지  역 할  몰래 폐  주 하거

나 들    다고 하는   가리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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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은 문장에 한 우의로 읽히는 이다.

세상에 하는 이야기가 있다.벼룩 한 마리와 이 한 마리가 사람에 의해

요강에 던져졌는데,밤 껍데기 한 조각을 얻어 그것을 부여잡고 기어올라 요

강 속에서 흘러 다녔다.벼룩이 이를 돌아보고 말하 다.

“풍경이 마침 좋으니 어 연구를 지어 우리들의 노닒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침 주인이 요강을 열고 오 을 자,이가 즉시 읊조렸다.

“나르듯 흘러 곧장 삼천 척으로 내리니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듯하네.”

이미 오 기를 마치고 다시 요강 뚜껑을 덮으니 뚜껑에서 쟁그랑 소리가

났다.벼룩이 뒤를 이어 이 게 읊었다.

“고소성 밖 한산사,한밤 종소리가 나그네 배에 이르네.”

드디어 서로 더불어 칭송하여 마지않으며 스스로 맑은 흥취와 아름다운 시

구라고 여겼다.175)

요강 속에 던져진 벼룩과 이가 밤 껍데기 한 조각을 부여잡고 흘러 다니면

서 뭇사람들을 흉내 내어 시 짓기를 한다.시의 내용인즉 옛사람들이 읊은

그 로를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서로 칭송하여 스스로 맑은 흥취와 아

름다운 시구라고 여긴다.즉 “나르듯 흘러 곧장 삼천 척으로 내리니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듯(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하다는 구 은

李白의 시 ｢望廬山瀑 ｣를 그 로 따온 것이며 “고소성 밖 한산사,한밤

종소리가 나그네 배에 이르네(姑 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는 당나라 시

인 張繼의 시 ｢楓僑夜泊｣을 그 로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자신들의 창

작인 양 자화자찬하는 것이다.

이옥은 상투 으로 행하는 문학 행 에 해 벼룩과 이의 요강 속 노닒을

들어 일갈하고,문학에 있어서의 독창 인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새롭고

참신한 문장 쓰기에 념했던 그는 이나 벼룩,이 같은 극히 일상 이고 미

175)  雲   ｢談蟲(벼룩과  맑  취)｣. “世傳 一 一 , 人 於尿缸, 栗

殼一 , , 中 去. 曰: “ , 盍 句以 ?” 主人開缸

, 曰: “飛 直下三 , 河落九 .” 旣尿 , 復 蓋, 蓋 . 足

之曰: “姑 城 寒 寺, .” 相 不已, 自以 淸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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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상을 등장시켜 옛 이나 흉내 내는 몰개성한 시류를 풍자했다.

(3)戱作의 소재

이옥은 주변의 하찮은 것도 놓치지 않고 끌어와 세심하게 묘사함으로써 생

활과 문학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일상 속의 소재를 통해 주체 인 문학을

강조하 으며, 쓰기에 있어서도 엄숙한 긴장을 유지하기보다 유희 자세

를 취함으로써 가벼움을 가장했다.당시 사회에서 문학은 근엄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미학 의미보다는 사회 권 를 장식하는 의미가 더 컸다.따라

서 戱作의 유혹을 응당 제할 수밖에 없었다.176)그러나 인간의 삶이 긴장의

연속일 수만은 없으며 이완의 과정이 필수 이듯이,인간의 삶을 반 하고

인간의 정서를 표 하는 문학 역시 언제나 정색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일상의 구속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것은 인간이

가진 다른 욕망에 다름 아니다.이옥은 유가 사유의 경직된 틀을 탈피

하여 개성 인 쓰기를 추구한 작가로서 이러한 쓰기를 통하여 실을 풍

자하고 자신의 불우를 自慰하 다.

나는 쇠꼬리 하나를 얻었는데 털이 매우 무성하고 길었다. 마디를 빼어

버리고 쇠코뚜 로 이어 놓고,베 조각 푸른 것으로 두르고 구리를 꽂아 벗어

지는 것을 막으니,하나의 좋은 채가 되었다.이것을 시험 삼아 써 보니 리

에 나는 놈,기어 다니는 놈,무리지어 모인 놈,매달려 쉬는 놈,벽을 안고

있는 놈 등 겁먹지 않는 놈이 없었다.한 번 휘두르면 술에 취한 듯하고,두

번 휘두르면 병에 취한 듯하고,세 번 휘두르면 비로소 고요해진다.

한 번 치면 술에 취한 듯 날개로 앵앵 소리를 지르고 등짝으로 득 득 빙

빙 돌다가 세 번 숨 쉴 동안 다시 휘두르지 않으면 황황히 일어나 망망히 떠

나는데 문턱을 넘어서 감히 서지 못할 듯하다.두 번째 치면 마치 병든 듯 몸

통은 완연히 온 하고 다리는 면면히 움직일 듯하지만,죽으려는 듯 까무라쳐

있다가 거의 반 시각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생한다.소생하면 비실비실 벌벌

176) 택, 「  말 지식   작  경향」, 『실사 시  한 학』, 창작과 비평

사, 2000,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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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는 것이 물에 빠졌다가 덜 마른 것 같고,몸이 얼어 막 잠들려는 듯한다.세

번째 치면 비로소 고요해지는데 이 한 몸이 떨어져 나가거나 몸통이 터지지

않아 사람이 보면 곧 날아갈 듯 여기나 잡아다가 본 연후에야 그것이 죽어있

음을 알게 된다.177)

에 인용한 ｢蠅拂刻｣은 일상의 일을 작품화한 것이다.쇠꼬리를 하나 얻

어 리채(牛尾拂)를 만들었는데 시험 삼아 쳐보니 썩 괜찮은 물건이라는 것

이다.한 번,두 번,세 번 리채를 내리침에 따라 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

어 가는지를 집요하게 찰하고 치 하게 묘사하 다.鄙俚하기 짝이 없는

일상 인 행 를 의 제재로 삼은 것도 문제지만 감정의 개입이 없이

장면 주의 묘사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문제 이라 할 만하다.일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 없이 행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리하게 포착했다. 리를 잡

는 일에 동정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그럴 필요까지도 없을 것이다.그것

은 무나 일상 이고 당연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에서 이옥은 이 우미불이야말로 하고 엄한 것,느슨하고

긴장됨을 자유자재로 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보다 훨씬 좋다는 말을

덧붙이고 리채에 銘을 새겨둔다고 하면서 을 마친다. 리의 목숨 따

와는 아무 상 이 없다는 듯,좋은 리채 하나 얻어 그 만족스럽다는 표

정이 있을 뿐이다. 리는 의 서두에서 이미 매우 천하고 더러운 물건이라

고 소개했던바,그것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채를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 좋

다는 것이다.

｢승불각｣은 제재 뿐 아니라 의 개에 있어서도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

다. 리채를 휘두르는 것이나 리의 생사를 확인하는 모습,만족한 듯 리

채에 귀를 새기는 모습까지 체가 일종의 블랙유머 같은 느낌을 다.

웃음을 띠게는 하지만 뭔가 걸리는 느낌이다. 리채를 통해 이옥은 제 잇속

만을 탐하는 천한 인간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을까?다음 을

177) ｢ 拂 ｣. “ 一 , 且修, 去 , 以 , , , 一

拂也. 以 之, 飛 , , 群集 , , 抱壁 , 不 . 一之 , 之

炳, 三之 始寂. 一之 , 嶺營乎 以翼, 翾翾乎施以背, 三 不 之, : 

去之, 闑 不 . 之 炳, : 動, , 

始 , , 溺 也: 凍 蟄也. 三之 始寂, 亦 斷 胃

, 人 之, 以 翔也. 致之, 知 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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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벼룩을 읊은 賦,｢蚤｣이다.

이에 손을 쳐들어 내리치고 분질러서 겨드랑이에 이르러서는 비비고 문

다가 마침내 엄지손가락으로 붙잡았다.그놈은 손톱 에서 꿈틀거리는데 살

려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었다.(…)네놈은 다만 사람에게 피와 살이 있음을

알 뿐 사람의 손가락과 손톱이 두려운 을 모르는구나.개미가 진을 치듯 벌

이 쏘듯 개구리가 들끓듯 그 장을 채우려 하는구나.(…)혹 그 입을 사랑할

만 알고 그 몸을 사랑할 몰라서 끊임없이 말리를 좇다가 그 본진을 잃어

버린 것이냐?아니면 한 지혜가 밝지 않음은 아니나 물욕에 덮여 어두워진

것이냐?나는 장차 그 배를 짜개어 를 해 그 마음보를 알아보겠다.이에

손톱으로 쳐 르자 튀는 듯한 소리가 났다.동자를 재 해 일으켜 등에 불을

붙여 다가가 보니 그 창자는 볼 수 없고 다만 한 떨기 복사꽃 같은 피가 보

다.178)

하루를 마치고 편히 쉬려고 하는데 난데없는 벼룩의 침범으로 방해를 받게

되자 손톱으로 러 죽 다는 이야기인데 ｢승불각｣의 리를 잡는 것보다 더

욱 세세하다.벼룩의 심보를 들여다보는 듯한 핍진한 묘사는 일견 가학성을

띠고 있다.이 조그만 미물들은 사람들의 가차 없는 응징에 그야말로 리목

숨이 되어버렸다.末利를 좇다가 本眞을 잃어버리는 불 한 존재다.인간 존

재도 마찬가지다. 앞의 작은 이익을 좇다가 본래성을 상실하고 만 리나

벼룩이나 뭐가 다르겠는가.

벼룩을 통하여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이옥은 詼諧의 을 더 써서 게

으른 선비를 일깨워주고자 하 다.｢後蚤賦｣는 ｢蚤賦｣의 후속으로 夢記의 형

식을 빌어 쓴 작품이다.앞에서 죽 던 벼룩이 꿈속에 나타나 작 화자인 경

자와 화한 문답형식의 이다.

“어 하여 주인장은 하기를 덕을 원수로 여기고,선행을 포학으로 갚으려

178) ｢ 賦｣. “於 擧 之, 至於 . 磨之擦之, 拇 . 之下, 

也. (…) 秖知人之 , 不知 之可 . 蟻 , 蛙沸. 

人 , 以 胃.(…) 乃知 口, 不 . 囂囂乎 , 乎? 亦

不 矣, 之 乎? 且 , 質 情.” 以 之, 之 . 

童 , 點燈 . 不 , 花之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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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오.성정은 韓昭와 같이 지나치게 편벽하고,문장은 尤侗을 본받아 詼謔을

좋아하며,심하게 나를 해침이 한결같이 지난 밤의 행태에 이른단 말이오.

(…)개가 도둑 하나를 쫓을 때는 민 고기를 던져주고,고양이가 쥐를 막을

때는 담요를 나 어 잠을 재우는 법.(…)주인께서는 이에 해 앎이 미치지

못하니 나를 책망하는 말에 나는 실로 당신을 부끄럽게 여긴다오.원컨 이

로부터 당신을 떠나 감히 다시 오지 않으려 하오.”(…)“아아,이제야 알았소,

부디 그 는 가지 마시오,나의 혼몽함을 침으로 깨워주시오.”179)

꿈속에 나타난 벼룩도사는 오직 선비의 잠을 쫓기 해 정문의 일침을 놓

았을 뿐이었는데,선행을 오히려 포학으로 갚으려 하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

라고 꾸짖었다.이에 경 자는 깨달은 바 있었으나 깨어보니 꿈이었다는 이

야기이다.弄調가 가득한 이 은 이옥의 쓰기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이옥은 이러한 쓰기를 통해 자신의 문학 역량을 실험하 으며

달하지 못한 불우한 처지를 自慰하 다. 한 당 문사들이 주로 과거에

제하려는 목 으로 賦를 익힌 데 반해,이옥은 실에 한 깊은 통찰과

비 의식 작가 개인의 자아의식을 표 하는 통로로 활용하 으며180)벌

와 같은 생활주변의 일상 소재를 통해 자신의 실인식의 문제들을 다루었

음을 알 수 있다.

4)미에 한 탐닉과 ‘꽃’

꽃이 아름다움을 의미한다는 것은 고 을 통하여 일치된 정서이다.꽃은

그 본래의 심미성으로 인해 시 를 막론하고 창작의 주요한 모티 가 되어

왔으며 문학 상상력의 원천을 제공했다.꽃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시 의

흐름이나 장르 특성,작가의 의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를 들

면,신라 ｢獻花歌｣에서는 화자의 미 감응을 달하는 매체로,｢花王戒｣에서

179) ｢ 賦｣. “ 主人之 德 , 以 , 韓 之 , 之 , 毒 之 , 

一至於 . (…) 一 , 擲臠以 , 貓 蟲, 毯以 .(…) 主人於 , 知亦 致, 責

之 , 實自媿.”(…) “ 今 , 知之矣, 去, 針矻 也.”

180) 훈, ｢   연 ｣,  우리어 연  22, 우리어 연 . 2004,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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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왕에 한 戒色尙 를 주제로,조선조의 ｢花史｣에서는 국가 군주신하

의 榮枯盛衰의 의미를 형상화한 것으로 유가 이념을 구 하거나 인간군상

의 나라한 속성을 드러내기 한 소재로서도 범 하게 수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오면 생활 속의 술을 추구하는 다양한 경향들이 문인지식인

사이에 극 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 다. 같으면 玩物喪志라 하여

기시되던 골동서화 수집이나 원 취미를 즐기는 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

명 마니아들이 등장했다.황해도 배천에 百花菴을 지어두고 온갖 꽃을 길

던 柳璞(1730~1787)은  花菴隨  을 써서 꽃에 한 다채로운 기록을 남겼다.

金德亨은 꽃을 그린 사생첩  百花譜 를 남겨 꽃에 한 벽이 남다름을 보여

주었고, 항문인 吳昌烈은 ｢看花篇｣을 지어 꽃에 한 유별난 애호를 드러

냈으며,정약용도 ｢竹欄花木記｣를 써서 자신이 꾸민 정원을 소개한 바 있

다.181)

이 시기에도 화훼 련 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겼다.한쪽이 사물에 천리를 투 한 물

론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면,18,19세기의 그것은 사물 그 자체의 아름다움

에 집 되었다.182)시 의 변화와 맞물려 사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 한

달라진 결과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옥은 일 이  花三國史 183)를 지었으며 다음 세상에 태어

나면 꽃 세상인 리 땅(운남성)에 태어나고 싶다184)고 했을 만큼 꽃을 사랑

했다.멀 이서 감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 심어 가꿈으로써 꽃의 생태를

보다 가까이 하는 생활이었다.꽃을 제재로 한 이옥의 작품에는 ｢蜀葵花說

｣과 ｢花說｣,｢三遊紅寶洞記｣,｢白鳳仙賦｣가 있다.그리고  백운필 에도 ｢談花

181) 민, ｢18, 19  들  원 취미｣,  18   지식  견 , 니스트 

2007, 183~186  참 .

182)  책, 182 .

183)  雲  , ｢談花｣,  15 에 ‘신축 (1781) 5월에 나는 찍   花三 史  지었다’

는  나 작  하지는 는다.  개한 에 하   삼 사 는 상

편   書   체재  고 편   강목  체재 , 하편  본  열  나   

史   식  빌  3 작 다. 특  하편  가  식  빌  각  훼  열  

하고 는 거질  료다. 그는 가 가 다  ｢ 사｣  보고  잘못  것

 여겨 사  만에  삼 사  지었다고 했다.

184)  雲   ｢談花( 리지 )｣. “ , 方 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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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두어 꽃에 한 각별한 애호를 담아냈다.꽃을 제재로 한 이옥의 에

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의탁한 내용이 많은데 특히 이옥만의 독특한 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1)꽃의 다양성과 개별성

｢花說｣은 이옥이 성균 시 에 쓴 작품으로 날의 꽃에 한 감상을

은 이다.여기에는 꽃에 한 이옥의 심미의식을 비롯하여 문장의 특성

문학 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시험 삼아 높은 언덕에 올라 서울 장안의 빛을 바라보노라면 무성하

고,아름답고,훌륭하며,곱기도 하다.흰 것이 있고,붉은 것이 있고,자주색이

있고,희고도 붉은 것이 있고,노란 것이 있으며,푸른 것도 있다.나는 알겠노

라,푸른 것은 그것이 버드나무인 알겠고,노란 것은 그것이 산수유꽃,구

라화인 알겠고,흰 것은 그것이 매화꽃ㆍ매꽃ㆍ오얏꽃ㆍ능 꽃ㆍ벚꽃ㆍ귀

룽화ㆍ복사꽃 벽도화인 알겠다.붉은 것은 그것이 진달래꽃ㆍ철쭉꽃ㆍ

홍백합꽃ㆍ홍도화인 알겠고,희고도 붉거나 붉고도 흰 것은 그것이 살구꽃

ㆍ앵두꽃ㆍ복사꽃ㆍ사과꽃인 알겠으며,자 빛은 그것이 오직 정향화인

알겠다.

서울 장안의 꽃은 여기에서 벗어남이 없으며 이 밖의 벗어난 것이 있다 하

더라도 한 볼만한 것은 못 된다.그런데 그 속에서도 때에 따라 같지 않고

장소에 따라 같지 않다.아침꽃은 어리석어 보이고,한낮의 꽃은 고뇌하는 듯

하고, 녁 꽃은 화창하게 보인다.비에 젖은 꽃은 리해 보이고,바람을 맞

이한 꽃은 고개를 숙인 듯하고,이슬을 머 은 꽃은 뻐기는 듯하다.달빛을 받

은 꽃은 요염하고.돌 의 꽃은 고고하고,물가의 꽃은 한가롭고,길가의 꽃

은 어여쁘고,담장 밖으로 뻗어 나온 꽃은 손쉽게 근할 수 있고,수풀 속에

숨은 꽃은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이런 런 가지각색 그것이 꽃의 큰 구경거리다.남산도 그러하고,

북한산도 그러하며,육각 도 그러하고 원 도 그러하고,북 동도 그러하고.

화개동도 그러하고,도화동도 한 그러하다.나는 이미 이 게 생각하 고,

나는 한 이 게 구경을 해 왔다.비록 하루 종일 지팡이를 짚고 나막신을

끌고 돌아다녀도 보는 바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요,하루 종일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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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바라지문을 닫고 있더라도 보는 바가 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

다.내 어 굳이 집 밖을 나가 구경을 하느라고 발로 하여 을 원망하도

록 하겠는가?185)

언덕에 올라 바라본 꽃은 그 ‘꽃들’의 군상이 아니라 개개의 이름을 가진

분명한 존재들이다.같은 꽃이라도 꽃은 각각의 색깔이 다를 뿐 아니라,때에

따라 같지 않고,장소에 따라서도 같지 않다.아침에 다르고,낮에 다르고,

녁에 다르다.비 올 때,바람 불 때,이슬 내릴 때,달빛이 비칠 때 다르다.들

에 있을 때와 물가에 있을 때,길 가에 있을 때도 한 다르다.날씨에 따

라,장소에 따라,시간에 따라,보는 주체에 따라 제각각 다른 것이 꽃이다.

이런 가지각색의 그것이 꽃의 큰 구경거리이며,이러한 다채로움 때문에 꽃

은 아름다운 것이다.그러나 미리 정한 마음과 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한다면,시시각각 변화하고 변태하는 차이들은 놓칠 수밖에 없다.꽃에 정

해진 본질은 없다.따라서 꽃이 불러일으키는 정서 한 규정할 수 없는 것

이다.

이옥의 이러한 의식은 그가 쓴 작품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공통 이다. 南

征十篇 가운데 ｢寺觀｣에서는 즐비하게 자리한 오백나한들을 일일이 불러와

그들의 다름과 차이를 묘사하 고, 鳳城文餘 의 ｢ 記｣에서는 시장을 오가

는 뭇 군상의 차림새와 행동 하나하나를 일일이 열거하 다.‘꽃들이 참 아름

다웠다’라든가,‘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다’라든가,‘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

었다’라고 해버려도 될 상황들을,이옥은 낱낱에 시선을 두어 그 다름과 차이

를 발견코자 하는 것이다.연암이 까마귀에 하여 ‘검다’라는 한 단어로 규정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바와 같다.186)세상에 같은 것은 없다.세상은 천

185) ｢花 ｣. “ 上高 以 , 長 , 矣美矣, 矣 矣. , , , 

, , 黃 , . 知之矣. , 知 柳; 黃 , 知

花·狗 花; , 知 花·梨花· 花· 禽花· 花· 花· 之 花; , 知

花·羊 花· 丹花· 花, · , 知 花·櫻 花· 花· 花; , 

知 惟丁 花也.

   長 之花, 出於 , 出於 , 亦 可觀 . 於 中, 不 , 不 . 花 , 花惱, 

花 , 雨花疲, 花俛, 花 , 花 , 花矜. 中之花 , 石上之花高, 之花閑, 

路 之花 , 出墻之花治, 藏 之花 . , 花之 觀也. , 

, 六角峰 , 峴 , , 花開 , 花 亦 . 旣 想, 亦 觀, 

雖 日勞 , 觀 , 不 ; 雖 日閉 塞 , 觀 , 亦不 . 必出

觀, 足 目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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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만화하는 황홀경이다.

꽃은 다양하며 개별 이다.꽃은 독자 이며 한 개성 이다.이와 마찬가

지로 (문장) 한 다양하고 개별 이며 독자 이고 개성 이다.꽃이 그 품

종과 시기와 정서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이미지를 자아내듯이, 역시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스타일이 있다. 에 박힌 듯 닮은 은 죽은 이

나 마찬가지다.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해 때 비로소 살아있는 이 된다.

(2)꽃의 무상성과 비애

｢화설｣의 두 번째 내용은 꽃의 무상성과 사라짐의 미학을 설한 것이다.꽃

에 한 이옥의 주된 정서는 바로 비애라고 할 수 있다.

동원공이 서곽선생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모두 꽃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홀로 집에 있으니 그 는 어

해서 꽃에 그리 무심한가?”

서곽선생이 답하 다.

“그 지 않다.큰 은혜는 은혜를 끊고,큰 자비는 자비를 한 끊고,큰 동

정심은 동정심을 끊고,큰 사랑은 사랑을 끊는 법이네.경상의 지 에 올라 천

종의 녹을 받는 것을 어느 가 좋아하지 않겠는가?오직 은사가 이를 가장

소 히 좋아하지만 처음부터 그 자리에 거하지 않는다네.깊숙한 안방 부드러

운 베갯머리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어느 가 좋아하지 않겠

는가?오직 석가모니가 이를 가장 좋아하지만 이별과 그리움이 두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귀지 않는 것이네.붉고 흰 온갖 꽃들의 품 있는 빛깔과 고운

향기를 어느 가 좋아하지 않겠는가?오직 내가 이를 가장 좋아하지만 날

비바람과 함께 떠나감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처음부터 지니지 않은 것이네.세

상 사람들의 사랑은 천박한 사랑이요,나의 사랑은 실한 사랑이라네.

186) 연  ｢菱 集 ｣에  “ !  마귀  보 . 그 보다 검  것  없건만 연 

빛  지 도 하고 다시 빛  짝 도 하 , 해가 비추  빛  어 

  어 거리다가 비췻빛  다. 그 다  내가 그 새  ‘  마귀’  러

도  것 고, ‘  마귀’  러도  것 다. 그 새에게는 본래 한 빛  없거

늘 내가   그 빛  한 것 다. 어찌 단지 만 했 리 . 보지 

고   마  한 것 다.” 고 하여 상  하나에 가 리는 것  경계한다(신

열ㆍ  역,  연 집 하, 돌베개, 2007,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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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남쪽 땅에는 만 있고 가을은 없으며,겨울철에 두견화를 비롯하여

규화ㆍ홍매화ㆍ목향화ㆍ목서화ㆍ수선화 등 오색의 꽃이 사계 화려하게 피어

있을 것일세.아!내가 그 땅을 고향으로 삼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꽃과 거리

를 둔 수풀 아래 집을 짓고 살 것이다.”187)

에 힌 내용은 美에 한 이옥의 의식을 은 것이다.사람들은 모두

꽃구경을 가느라 야단인데 어 그리 무심하냐는 질문에 그의 답은 한 마

디로 떠나감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비바람에 떨어질 꽃잎이 안타까워

차라리 꽃구경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隱士나 석가모니가 그러했듯이,큰 사

랑은 오히려 사랑을 끊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면서,꽃에 한 자신의 사랑도

그에 못지않지만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처음부터 지니지 않는 것이

라는 역설을 펼치는 것이다.만약에 오색의 꽃이 사계 내내 화려한 땅을

고향으로 삼게 된다면 반드시 꽃과 거리를 둔 곳에 집을 짓고 살 것이라고

덧붙인다.거리를 둠으로 해서 오히려 실한 사랑을 실 할 수 있다고 말하

는 것이다.

꽃은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그것이 지는 순간의 비감은 감당하기 어렵다.

꽃은 아름다움이요 희망이요 밝음이지만 그 이면에 서려 있는 처연함과 좌

,어둠 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이옥은 그러한 悲感을 피하기 해

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에 해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188)결과 으로 이

옥은 실한 사랑의 상을 끝내 잃지 않기 해 만치 떨어진 채 서 있는

것이다.지독한 사랑이다.꽃에 한 유미주의 태도는 동시에 무상감을 동

반함으로써 더욱 애상감을 자아낸다.

이러한 의식은 홍보동에 세 번 놀러간 이야기를 쓴 ｢三遊紅寶洞記｣에서도

나타난다.

187) ｢花 ｣. “ 於 郭 曰: “人 于花, , 之 乎花也?” 郭

曰: “不 . , , , . 相 , 人 不 ? 惟隱士

, 也, 不 . 深閨軟 , 調 , 人 不 ? 惟釋 취 , 懼

離 也, 不交 . , 品 , 人 不 ? 惟 취 , 去 雨

也, 不 . 世人之 , 淺之 也; 之 花, 也. 滇之 , 秋, , 

五 花若 花· 花· 花· 花· 仙花, 四 . ! 於 , 必以

下 家矣.”

188) 진균, ｢  작가   탈 심  쓰 ｣,  한 학보 6, 우리한 학 , 2002,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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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건 ,내가 여덟 살 에 아버님의 장구를 모시고 홍보동으로 꽃구경

을 온 이 있었다.홍보동은 연희궁의 동편,의소묘의 남쪽에 있는데,숲이

넓어 작은 지가 될 만하고 온통 붉은 진달래꽃으로 빽빽하여 햇빛이 새어

들지 못하 다.그 오래된 진달래 나무는 부여잡고 숲속으로 오를 만한 것

으로써 참으로 노을빛 장막 비단 휘장 그것이었다.맑은 샘이 있어 마실 만하

고 꽃다운 풀이 있어 방석처럼 깔고 앉을 만하 다.(…)

그 후 기해년(1779)에 두 형과 여러 친구들을 좇아 안 에서 출발하여 산사

에서 심밥을 먹고 해가 기울어서 독송정 아래 도착하 다.어떤 사람이 출

세하여 진달래 꽃밭 서편에 별장을 짓는데 바람이 잘 드는 높은 헌함과 물이

둘려 있는 각으로 공사가 끝나기도 에 이미 가에 몰수되었다고 한다.

때는 빛이 바야흐로 한창이고 석양이 내려앉기 시작하는데,객은 이미

취했고 꽃 한 취하여 고운 홍조가 얼굴을 비추고 맑은 향기가 코끝을 스치

어 사람으로 하여 애착을 느껴 떠나지 못하게 하 다.(…)

올해 신해년(1791)3월 부슬비가 비로소 그치고 따스한 바람이 살랑살랑 부

는데 조애에서 걷기 시작하여 의소묘 시냇가를 지나 쉬다가 산자락을 몇 개

지나 홍보동으로 가면서 한 붉은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으리라 생각하

다.그런데 막상 이르러 보니 꽃잎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무도 없고 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뿌리 한 없어졌다.마을

의 한 장정이 구덩이를 고 재와 똥을 채워서 바야흐로 호박을 심을 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 다.아래편을 보니 수각 한 없어지고 군데군데 네모지

고 하얀 주춧돌만이 화표주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사람으로 하여 가을철

처럼 쓸쓸한 느낌이 들게 하고 이어서 감상에 젖어들게 하니 마고할미가 푸른

바다를 보고 통곡하지 않은 것이 한 모진 간장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189)

홍보동은 진달래가 유명한 곳으로 이옥은 그곳에 세 번 놀러갔다.여덟

189) ｢三 寶 ｣. “ , 家 人 , 芳花 寶 , 延 之 , 懿 之

, 林廣可 , , 密不 日, 老 , 可 , 也. 淸泉可 , 芳

可 , 仍 花 賦 . (…) 己亥, 二 及諸老友, 自 峴飯 寺, 日 亭

下, 一 貴, 於花之 , 閣, 工 , 已 矣, 方闌, 又 , 

旣 , 花亦 , 嫣 , 淸 撲 , 人 不能去.(…) 

  今 亥三 , 雨 , 又 淡, 自 , 懿 上, , 至 寶 , 以

且 矣, 及至, 一瓣花, 花, 矣: , 亦 矣, 方 丁 , 

糞, 珀 , 下 , 閣亦去矣, 惟井井 , 華 柱, 人 秋, 之以 , 

始知麻家老 之不臨 哭 , 亦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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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과 스무 살,그리고 서른두 살 때 다.처음 보았던 홍보동은 진달래 숲

이 우거져 노을빛 비단 휘장 같이 아름다웠고,두 번째 역시도 그 아름다

움에 취할 수 있었지만,기 하고 찾아간 세 번째의 홍보동은 꽃잎 하나,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이 쇠락하여서 모처럼 찾아간 나그네로 하여

가을날 같은 쓸쓸한 느낌만 들게 하 다.홍보동은 바야흐로 호박 구덩이

가 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흰 주춧돌만 화표주처럼 서 있을 뿐이다.

홍보동은 지 의 연세 학교 부근으로 한 때의 세도가 던 洪國榮

(1748~1781)이 살던 곳이었으나 그의 실각에 따라 꽃조차 자취를 감춘 채

락한 곳이 되고 말았다.인간의 고성쇠가 꽃에게도 미친 결과 다.이

옥은 차 달라져가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 으로 묘사하여

상의 소멸로 인한 한 애상감을 효과 으로 보여주었다.

천지만물의 하나로서 꽃은 피었다 지는 것이 순리이고,인간 한 그러

한 존재임에 분명하지만 그 기에 더욱 무상한 것이다.따라서 바라보는

상은 꽃이지만 그것은 꽃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혹은 인간 세상을 은

유한 것이다.이옥의 의식의 변에는 이러한 무상감이 깔려 있어 꽃이 주

는 화려한 아름다움에도 ‘만치’거리를 두는 것이다.

 백운필 에 실린 ｢談花｣편은 직 심고 가꾼 경험을 감성 인 언어와

깔 한 솜씨로 엮어 놓은 꽃에 한 소품들이다.꽃이 피는 시기는 반드시

사람의 부지런함과 게으름 탓만이 아니요 地氣가 미약한가 왕성한가에 달

린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들어 사람살이를 돌아보게도 하고,꽃의 모양

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벗어난 것이 얼마든지 있다

고 하여 외도 있음을 인정한다.벌거숭이가 된 옛집을 회고하는가 하면,

삼 년이 지나 겨우 올라온 연잎을 어리석은 종이 뽑아 버린 일,복숭아나

무와 매화나무에 을 붙 다가 개미 때문에 실패한 일,홍도를 심었더니

나무꾼이 훔쳐가 버린 일 등 잃어버린 것에 한 애석함을 드러내기도 한

다.

(3)꽃의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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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鳳仙賦｣는 흰 선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백 선은 연히 맑은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고정 념으로 버려져

있는 꽃이다.

아, 희 무리들 다 붉은색이거나 자색이거늘 어 하여 홀로 흰 것이냐?

희 무리들 다 부러지고 꺾이었거늘 어 하여 오래도록 보 하는 것이

냐? 는 비단 같은 복사꽃이 일 시들고 서리 맞은 국화가 늦게 이

울기에 번화함을 마다하고 세상을 월하여 소요하는 것이냐?(…)상산사

호가 지 로 한을 가볍게 여기고 백아가 고사리로 주를 더럽게 여겼듯이

연히 고고하게 떠나서 세상에 구할 것이 없는 것이냐?

아,내가 를 보건 쓰이는 곳이 한 다양하구나.갈아서 분으로 만들

면 그 색으로 치마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발효시켜 술로 만들면 그 향은

제사상 술잔에 올릴 만하고,그 기름을 얻어서 갱에 탈 수 있고,그 뿌리

를 거두어 악창을 그치게 할 수도 있다.꽃 한 송이 잎사귀 하나도 요긴하

게 쓰여 좋지 않음이 없으니 어린 계집아이들이 를 몰라 다 해서 네게

무슨 상심이 되랴.혹 하늘의 뜻이 바야흐로 빛이 시듦을 애달 하여

를 머물러주어 한 때의 빛을 만드는 것이냐?동자는 한 이 꽃을 잘 보

호하라.190)

부분의 선화가 붉은 것에 비해 백 선은 흰 색깔 때문에 여인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는 처지다.단지 희다는 것 때문에 손톱을 붉게 물들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백 선에겐 폭력이나 다름없다.그것은 사물의 외피만

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다.백 선은 조

만 심을 기울이면 물감으로,향료로,조미료로,구 약으로 얼마든지 쓰

일 수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외면함으로써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이다.

고정된 념으로 인하여 사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인재를

190) ｢ 鳳仙賦｣. “ , 以 乎? , 以久保? 緋 早 , 菊 凋, 

念 華, 世 乎?(…) , , 高 , 世 乎? 嗟 以 觀

, 亦 方, , 可 裳, 釀 , 可 觴, 油, 可以 羹, , 

可以已惡 , 一 一 , 不 , , 於 . , 之方凋, 留

一 之 乎? 童 且勤 之.”



- 110 -

알아보지 못하는 실과 마찬가지다.조선후기의 정치사회는 벌열들의 등

장과 붕당으로 개인의 능력보다 문벌 등의 외 요소에 더 집착함으로써

공평함을 잃어버린 사회 다.그러한 사회 분 기 속에서 이옥은 서족 출

신의 한미한 처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어디에도 쏟지 못하는 답

답한 마음을 백 선에 이입함으로써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 다.

한편 이옥은 꽃을 여인에 비유하기도 하 는데 구체 이고 감각 인 묘

사로써 단지 꽃은 여인이라는 투의 상투성을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이 객과 더불어 세 가지 꽃에 해 품평하기를,“배꽃은 한가롭고 깨끗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문군이 이제 막 과부가 되어 물로 옥 같은 얼굴을

씻고,흰 고리 흰 치마에다 꽃비녀를 꽂지도 않은 것 같다.비록 온존한 기

운과 맛이 있으나 끝내는 지나치게 차가움을 느끼게 된다.복사꽃은 번성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마치 태진이 총애를 입어 살이 풍성하고 피부가

기름진 듯 비단옷에 홍 삼을 덧입지 않은 듯하고,연지에 반쯤 취한 듯한 요

염함이 지나친 나머지 좀 비천하고 속한 뜻이 있는 듯하다.살구꽃은 마치

이름 없는 십오륙 세 여자가 여 지도 않고 살 지도 않으며,방정맞지도 않

고 어리석지도 않은 듯,일분은 수 고,일분은 맵시를 내는 듯,일분은 생

각이 있는 듯,칠분은 본래 옥 같고 같은 얼굴과 피부로 흠잡을 곳이 없음

을 알겠다”라고 하 다.객이 한 그 다고 하더라.191)

꽃과 여인은 아름답다는 공통된 특성으로 늘 짝이 되어 있는 말이다.이

옥은 탁문군,양귀비와 같은 역사 인물들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형성한 후,여인의 태도와 옷차림 등으로 수식을 덧붙여 꽃이 지

니고 있는 정취를 표 하고 있다.192)배꽃은 맑지만 차가운 이미지,복사

꽃은 화려하고 교태로운 정취,살구꽃은 수 어하면서 맑은 정취를 풍긴다

고 하 다.꽃을 여인에 비유한 표 은 이미 흔하지만,묘사의 묘함으로

191)  雲   ｢談花(살 )｣. “ , 品三花曰: “梨花, 不 , 新寡, 淚

, 裙, 不 花 , 雖 , 覺冷 , 花, 不 , , 

豊 . 不 , 燕 , 濃豔之 , 賤下 . 花, 五六 女 , 不

不 , 不 不 , 一 羞, 一 , 一 , 七 雪 , 覺 .” 亦以

.”

192) , ｢18  원 취미  학  상 ｣,  한 어 학 학 포럼 2차 학

 , 한 어 학 학 포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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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을 획득한 이 돋보인다.

｢蜀葵花說｣은 규화가 과거 제자들의 머리 에 꽂는 어사화로 쓰이고

있는 것에 한 반 의견을 개진한 로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쓰여 있

다.정연한 논리로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화설｣에서 보여

감성 이미지와는 다른 이다.먼 葵와 蜀葵,黃蜀葵에 한 객 인

설명으로 시작하는데 규는 나물, 규는 꽃( 시꽃),황 규(해바라기)역

시 꽃이라는 것이다.황 규는 해바라기를 말하는데 이 꽃은 해를 향해 기

우는 특성이 있어 규와는 다르다.그런데 나라에서 과거 제자들에 내

리는 어사화는 그 형태를 규에서 취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

장이다.

아!꽃이여,꽃이여!어 하여 규화에서 취했단 말인가?혹시 그것이 해를

향해 기운다 하여 취한 것인가? 어 하여 그 색채를 노낳게 하여 그 제작

을 규정하지 않았단 말인가?해를 향해 기우는 것을 취하기 해 규화를 취

했다면 이것은 죽의 개를 취하기 해 석죽을 취한 것이며 도의 화사함을

취하기 해 호도를 취함과 같은 것이다.그 이름을 취하되 잘못한 것이며,그

의미를 취하되 그것된 것이다.어 이같이 취할 수 있단 말인가?

한 규화의 꽃이란,꽃은 해를 향해 기울지 못하고 잎은 국을 끓여먹을

수 없으니 규와 황 규에 미칠 수 없다.그리고 좋은 열매는 복숭아나 배나

오얏이나 귤만 못하고 깊은 향은 연꽃이나 매화나 난 나 장미만 못하고 곱고

아름답기는 모란이나 작약만 못하고,추 를 견디는 것은 국화만 못하고,근심

을 잊게 하는 것은 훤 만 못하고,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석류만 못하고,오

래 견딤은 월계만 못하니,쉽게 말하면 꽃으로 높이 살 만함이 없는 것이다

한 그 색이 섞여 있으니 순수한 미가 없고,피고 지는 것이 매우 조 하니

정고함이 없고 뿌리가 뻗어야 비로소 꽃이 피니 부민하다 칭찬할 수 없고,씨

가 떨어져 스스로 심어지니 난진의 의가 없다.군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이 하

나도 없다 하겠다.

아!띠에 마름을 그리는 것은 그 깨끗함을 숭상한 것이요, 에 꽃을 새기

는 것은 그 화려함을 취한 것이다.오늘날 새 제자들에게 머리 에 장식을

하사하면서 반드시 이 규화로 하고 있는데,나는 진실로 그 취할 것이 없음

을 알고 있다.혹자는 “옛말에 ‘규는 능히 발을 보호한다’라고 하 으니,혹 자

신을 보호하는 지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기에,“이것은 규의 지혜이

지, 규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 다.나는 우선 마당에 이것을 심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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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함을 믿고 구함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193)

해를 향해 기운다는 것은 임 을 향한 충성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규

화의 꽃이란 해를 향해 기울지 못하고,잎은 국을 끊여 먹을 수 없으니 규

와 황 규에 미칠 수 없다.열매도,향도,모양새도 다른 꽃들에 비해 보잘

것이 없고,그 색 한 순수한 미가 없으며,피고 지는 것 역시 조 하여

군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규화가 어사화로 당한 꽃이 아님을 여러 꽃들과 비교한 의 은,

소품문의 부정 속성으로 지목되는 瑣瑣함,즉 수다스럽고 자질구 하다

는 인상이 강하다.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아무런 명목도 없이 규화

를 어사화로 꽂는 사회 습,그리고 실제와는 상 없는 꽃을 지니면

서 번 과 지속을 바라는 사람들의 속물 태도를 경계194)하는 것일 텐데,

번거로울 정도로 긴 수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즉 이옥은 상을 보되

그 념이나 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경험 실에서 얻은 감각 인

식을 취했다. 규화가 어사화 되기에는 무나 부 한데도 불구하고 이

때도록 유지되는 것은 습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이옥은 기존의 도덕 이고 장 한 산문이 언어화하지 않았던 세계를,미

세한 으로 세세하게 찰하고 그것들의 실상을 사실 으로 묘사함으로

써 개성을 추구한 문인이었다.따라서 그의 속에는 거 담론이 놓치고

193) ｢ 花 ｣. “ !花乎花乎! 取於 花 ? 豈取 日 傾 ? 又 不黃

製 ? 取 傾 , 之取 , 取竹之節, 取石竹也; 取 之華, 取胡 也, 

取 矣; 取 義 矣, 取之 哉?

  且 之 花也, 花旣不能傾 ; 旣不能 芼, 已不 乎 黃 , 實不

梨李 ; 烈 不 蓮 ; 華不 丹 藥; 凌寒不 菊; 忘 不 ; 動人

不 若榴; 久不 , 直花之 可 也. 且 , 粹之美; 開

忙, 貞固之 ; 始花, 之 ; 自 , 難 之義, 可取

一 .

  ! 藻於 , 也, 於 , 取 華也. 今也, 賜新 , 賁 之  必以

花, 固知 可取也. 曰: “古 曰:‘ 能 足.’ 可資自保之 ?” 

曰: “ 又 之 , 之 也.” 姑 之 , 華 久 , .”
194) , ｢ 후  산 에 나타난 에 한 심미 식｣,  동 한 학 56, 동 한 학

, 2013, 115 . 병 (｢  산  학사  미｣,  지  22, 지학 , 2009, 

110 )도  규  거 한 것     당시  과거 도  모

 지 하고  한 것에    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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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소하지만 진실한 이면들이 언어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옥은 유난히 꽃을 좋아하여 하루라도 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 으

며,직 심고 가꾸는 삶을 통해 꽃에 한 풍부하고 구체 인 기록을 남

겼다.꽃으로부터 느끼는 이옥의 정감은 다양성과 개별성에 한 인식이

다.‘꽃들’은 그 뭉뚱그려진 한 무더기의 존재가 아니라,각각의 개별

인 이름을 가진 분명한 존재들이며,같은 꽃이라도 때와 장소,보는 시각

에 따라 매양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존재의 개별성을 외치는 이

옥의 항이자 믿음이다.이러한 생각은 이옥의 생애를 통하는 일

된 의식으로 수많은 에서 반복되고 변주되는 것이다.

꽃을 보며 느끼는 하나의 정감은 무상감이다.꽃은 아름다움을 표상

하지만 원하지 않고 시간 따라 흘러가는 허무한 상이다.거기에는 인

생이,세상사가 함께 녹아있음으로 더욱 비감을 자아낸다.이밖에도 이옥

은 꽃에 한 다양한 경험과 정감을 형상화함으로써, 념으로서의 꽃이

아니라 경험 인식을 시하는 사고를 보여주었다.

5)삶의 道와 ‘물’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면서 한 만물을 이롭게 한다.물은 인간을 포함

하여 모든 동식물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 요소이

다.물이 없으면 만물은 죽어버리거나 싱싱함을 잃게 마련이다.물이 없으면

농작물은 타죽어 버리거나 말라죽는다.하지만 아무리 황무지 모래사막이라

도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움틀거린다.195)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한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특징은 노자의

심사상인 道를 설명하는 가장 요한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노자의  도덕경

 은 ‘물의 철학’이라고 부를 만큼 여러 장에서 물을 상징 으로 사용하거나

비유를 통해 직 혹은 간 으로 활용하고 있다.노자는 “가장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서로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195) 용 ,   21  하, 통나 , 2000, 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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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는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한다.따라서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196)라고 하여 물로써 도를 설명하 다.도는 보이지 않으나, 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도에 가까운 것이 물이라는 것이다.

유가의 道 역시 물과 한 계를 지니고 있다.공자는  논어  ｢雍也｣편

에서 “智 는 물을 좋아하고 仁 는 산을 좋아하니,智 는 動的이고 仁 는

靜的이며,智 는 낙천 이고 仁 는 장수한다.”고 함으로써 막힘없이 유동하

는 물의 특성에 비추어 智 를 일컬었으며, 한 막힘이 없고 끝없이 흘러가

는 물의 본성을 통해 “군자는 큰 물 기를 보면 반드시 찰하게 된다”라는

보다 심도 깊은 사고로의 확 를 보여주었다.맹자는 “근원이 있는 물은 용솟

음치며 흘러나와 밤낮을 그치지 아니하여,구덩이에 가득 찬 뒤에 앞으로 나

아가 바다에 이른다.”고 하여 물의 도를 더욱 구체화하 다.이처럼 공자와

맹자는 智 나 군자의 성격,의지,도덕 등을 물의 흐름과 속성의 상징 의

미체계에다 연결시킴으로써 념 인 유가의 윤리도덕체계를 물이라는 상징

을 통해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만물의 원성과 변화

의 념 역시 흐르는 물의 본성에 연결시키고 그것을 인간 계에다 직

목시키고 있음도 알 수 있다.197)

이처럼 물은 가장 근원 이면서 한 가장 구체 으로 우리 삶속에 스며들

어 있다.따라서 문학이 생활에 따른 다양하고 구체 인 감정을 일정한 양식

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때 물은 더없이 좋은 소재라 할 것이다.이옥은 물

을 사랑한 문인으로198)물을 제재로 한 을 여러 편 썼다.｢讀老子｣, 觀合

德陂記｣,｢海觀｣,｢水喩｣등이 그것인데 물의 완상을 통해 이옥은 물의 道를

말하기도 하고,문장의 道를 말하기도 하며,자신의 처지를 우의하기도 하

다.

(1)물의 道

196)  도 경 8장, “上 若 , 利 不 , 人之 惡, 於 .”

197) 감창경, ｢  진  과 다에 한 식｣,  동 연  10집, 2006, 

10~17  참 .

198) ｢觀 德 ｣에   “나는 평생  사랑하 다. 사랑한 닭에  본 것 

한 많다.”고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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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들으니,지성선사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노자는 용이다.훌륭하

구나,모습이여! 용은 로는 하늘에 있고 아래로는 못에 있다.그 자취

는 신묘하고 그 움직임은 크고 넓고 둥근 것이어서,항아리 속의 물고기가 아

니다.”

내 으로 용을 보건 ,다만 그 물을 보았을 뿐 그 용을 보지는 못하

다.크도다,물이여!물은 막힘이 없고,主가 됨이 없고,부러워함이 없고,업신

여김이 없지만,천지의 장부요 만물의 젖이다.199)

은 老子의  道德經 을 읽고 쓴 이옥의 독후감이다.이옥은 공자께서

는 노자를 용이라 하는데 자신은 용은 보지 못하고,그 용이 있는 물을 보았

다고 하여  도덕경 의 가치를 물에 빗 었다.이어서 물은 막힘이 없고 주가

됨이 없으며 부러워함이 없고 업신여김이 없지만,천지의 장부요 만물의 젖

이라 하여 물의 道를 언 하 다.바로 ‘上善若水’라는 것인데 물은 만물을 이

롭게 하지만 서로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최고의 선을 지향하는 것이다.이어서 그는 물의 효용성에 하여

섬세하게 나열하 다.

지 물이 한가롭게 떠 있고 여유롭게 흘러가는데 요리사가 물을 취하면 매

실에서 신맛이,꿀에서 단맛이,신 에서 매운맛이,소 에서 짠맛이 나서 능히

다섯 가지 맛의 장이 된다.물은 아무 맛이 없지만 최후에 맛이 나게 하는 것

은 물이다.염색공이 물을 취하면 치자에서 런색이,쪽에서 푸른색이,명반에

서 검은색이,꼭두서니에서 붉은색이 만들어져 능히 다섯 가지 색의 문채가 된

다.물은 아무 색이 없지만 최후에 색을 내게 하는 것은 물이다.뱃사공이 물

을 취하면 노가 물살을 가르고,솔개가 진하고,바람이 질주하고,닻을 내어

멈추게 하여 능히 천석의 돛 가 된다.물은 아무 힘이 없지만 최후에 힘이 되

는 것은 물이다.농부가 물을 취하면 도랑에 물을 비축하고,잡으로 물을 틔

우고, 홈통으로 물을 맞이하고,두 박으로 물을 해주어 능히 백묘의 모

가 된다.물은 아무 은혜로움이 없지만 최후에 은혜로운 것은 물이다.그리고

어부는 물을 취하여 산천어와 방어를 통발로 잡고,빨래하는 자는 물을 취하여

199) ｢ 老 ｣. “蓋 之, 至 曰: “老 龍也. 懿哉, 觀也! 龍上 , 下 囦, 跡

, , 岳中之 也.” 以 觀於龍, 只 也, 龍也. 矣哉, ! 

主 豔 , 之 , 之 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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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옷을 비벼 빨고,도공은 물을 취하여 도기의 진흙 뭉침을 견고히 하고,칼

가는 자는 물을 취하여 그 야 주를 움켜쥔다.물은 아무 하는 일이 없지만 최

후에 백공의 구실을 하게 하는 것은 물이다.

물은 아무 맛이 없지만 최후에 맛이 나게 하는 것은 물이며,물은 아무 색

이 없지만 최후에 색을 내게 하는 것은 물이다.물은 아무 힘이 없지만 최후

에 힘이 되는 것은 물이며,물은 아무 은혜로움이 없지만 최후에 은혜로운

것은 물이다.물은 아무 하는 일이 없지만 최후에 백공의 구실을 하게 하는

것은 물이다.따라서 물은 인간의 삶과 생활의 곳곳에서 가장 심 인 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 물은 그 취함에 따라 수없이 형태를 바꾸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

다.물은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존재의 실체를 끊임없이 변모시키는 근원

존재인 것이다.우리가 물에 하여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 것은 물이

라는 존재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물의 순환과 변모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보는

것이다.이때의 “물은 운명의 한 타입이며 그것도 유동하는 이미지의 공허한

운명,미완성된 꿈의 공허한 운명이 아닌,존재의 실체를 끊임없이 변모시키

는 근원 운명”200)으로서의 물이다.이처럼 물은,흐르고 넘치고 고이고 스

미고 증발하고 떨어져 다시 흐르면서 쉼 없이 변화하고 유동하는 것이다.

물은 천하의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지만 스스로 더럽지 않고,천하의 갈림길

을 가지만 스스로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만물은 물을 지나치게 많이 얻으

면 죽고, 얻지 못해도 죽는다.하루 동안 물이 없으면 다투고,이틀 동안

물이 없으면 병들고,사흘 동안 물이 없으면 그 수명이 다한다.

하도다,물이여!꿈틀거리기도 하고 망망하기도 하여 내가 형용할 수 없

구나.아!내가 <도덕경>을 살펴 에 그것이 물이었도다!201)

 도덕경 이 道라는 추상 인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구체

200) 가스  ,  과 꿈 , 출 사, 1980, 13 .

201) ｢ 老 ｣. “受 下之糞, 不自溷; 下之 , 不自懣. 之於 , 淂 , 不淂

亦 . 一日 競, 二日 病, 三日 致 .

    矣哉, 也! 乎, 乎, 不淂以狀也. ! 以 觀於 < 德 >, 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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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물인 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듯이,이옥은  도덕경 을 읽고 난

소감을 구체 인 객체인 물에 의탁하여 쉽게 표 하 다.이옥은 천하의 더

러운 것을 받아들이지만 스스로 더럽지 않고,천하의 갈림길을 가지만 스스

로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는 물의 덕과,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물을 찬하

고, 도덕경 의 세계가 바로 그러함을 형용한 것이다.이는 경 에 한 이옥

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념을 배제하고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경 에 한 효용론 인식은 朱子의 을 읽고 쓴 ｢讀朱文｣

에도 잘 나타나 있다.주자의 을 읽고 그는 “이학가가 읽으면 담론을 잘 할

수 있고,벼슬아치가 읽으면 소치에 능할 수 있으며,과거 시험 보는 자가 읽

으면 책에 뛰어날 수 있다”고 하여 그 실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물의 철

학’이라고 통칭되는  도덕경 에 하여서도 이옥은 물의 고유한 성질을 기반

으로 하여 념으로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효용성을 찾고자 하 던 것

이다.

(2)문장의 道

다음은 ｢觀合德陂記｣이다.이 은 충청남도 당진의 합덕피를 유람하고 쓴

유기에 해당된다.합덕피는 제천의 의림지,김제의 벽골제와 더불어 조선시

3 수지의 하나로 후백제의 견훤이 축조했다고 알려져 있다.이옥은 이곳

의 물을 보고 감격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평생 물을 매우 사랑하 다.사랑한 까닭에 물을 본 것 한 많았다.

바다를 보았고 한강을 보았으며 沼도 보았다.본 바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니로

되 돌이켜보면 내가 사랑하기에 가한 것이 없었다. 개 나의 성질이 유약하

여 도가 일 이고 바닥을 모를 만큼 깊어서 어두운 색을 띠는 것을 보면 두

려움을 느낀다.두려운 까닭에 바다나 한강 같은 것은 보았지만 감히 사랑할

수 없었다.

나는 성질이 조용하여 물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콸콸 부딪치고 세차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싫어하게 된다.싫은 까닭에 폭포나 시내나 여울 같은 것

은 보았으되 사랑스러움을 느끼지 못하 다,못이나 소 같은 것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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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사랑할 수 있을 듯하 다.그러나 나는 리 보지를 못해서 본 바

의 못과 소 가운데 못은 낮고 좁은 것이었고 소는 움푹 패여 무 깊은 것이

었다,이 한 족히 사랑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그래서 끝내 사랑할 만한 것

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 홍주의 못은 사랑할 만도 하다.그 제방에 올라서 둘 를 략

짐작해 보니 이십 리요,길이는 삼 분의 일가량 되었다.때는 9월,가을 물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바닥이 높은 곳은 학의 정강이가 잠길 만하 고 깊은 곳

도 사람 허리가 찰 정도로 건 갈 만하 다.맑고 넓고 고요한 물이 가득 차

넘칠 듯한데 미풍이 불자 주름이 지고 석양빛을 받자 거울처럼 고요히 빛났

다.멀리서 보면 평원에 깔린 이내와 같았으며 가까이에서 보면 빈 뜰에 밝은

달빛이 비치는 듯하 다.202)

이옥은 물을 매우 사랑하나 본디 유약하고 조용한 성질 때문에,깊거나 어

둡거나 세차거나 시끄러운 것은 싫어해서,바다도 한강도 폭포 같은 것도 끝

내 사랑할 바가 되지 못하 다고 하 다.바다나 한강은 그 끝을 모를 만큼

넓고 깊고 어두워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이고,폭포나 여울 같은 것은 무

시끄럽고 세차다.못이나 소 한 낮고 좁아 마땅하지가 않았다.그런데 이곳

의 물은 학의 정강이가 잠길 만하고,깊어도 사람의 허리에 찰 정도로 건

만한 데다,넓고 고요하여 거울처럼 맑고 빈 뜰에 달빛이 비치듯 아름다우니,

비로소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하 다.도학 인 이념의 세계보다 생활 속의

구체성을 추구했던 이옥은 비로소 자신의 지향에 맞는 물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서 물은 곧 ‘文’으로 치환하여 읽을 수 있다.평생 물(문)을 사랑하여

이것 것 보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마땅한 것을 만나지 못했던 차에,마침

알맞은 것을 발견한 것이다. 무 넓거나 무 좁거나 무 요란스럽지 않아,

자신에게 딱 알맞은 것이다. 도학의 세계는 넓고 깊어서 도무지 그 뜻을

202) ｢觀 德 ｣. “ , 觀 , 觀 , 觀 , 觀  觀 , 觀 , 觀 , 觀

, 觀 不 , 可 . 蓋 , 觀 之波濤 , 沈 , , 於 若

, 觀 不 , , 觀 之 豗磞 , , 惡, 惡 於 若 若 , 觀

不知 . 若 , 乎 , 又不能 乎觀, 觀 , 惑 , 惑窳

深, 又 足 , 不 觀可 .

    惟 州之 乎. , 環 之, 可二 里, 三之一, 九 , 秋 集, 高 鶴

, 可厲, 溶溶 , , , 日 鏡 , 之, 郊之烟

; 近 況之, 若 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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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 지 여기 앞에 펼쳐진 이 물(문)이야말로

참으로 사랑할 만한 것이다.이는 고문의 상에 반하여 소품문을 추구함으

로써 비로소 자신의 문체를 지니게 되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여기에 이옥

은 좀 더 실용 인 생각을 덧붙여 자신의 문장 을 드러낸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잘박하여 아무 꾸 이 없구나.마땅히 연을 심어야 할 것

이다.호사자로 하여 연밥 네다섯 곡을 물에 넣게 하여 삼 년이 지나면 연꽃

만 자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에 제방을 둘러 수양버들 수천 그루를 심으

며,못 안에는 래산을 본뜬 섬 서 개를 만들어두고 섬 에는 단청을 한

자그마한 집을 지어 매양 붉은 꽃이 곱게 피어날 때 청한주 십여 척에 기녀와

녹유를 싣고 이곳에서 노닌다면 그 어 장공의 제방만 못하겠는가?

마땅히 고기를 길러야 할 것이다.범려의 말을 따라 구도를 서치하고 어

묘를 뿌려 놓고 해마다 가두리를 들여 그것을 보호한자면 몇 년이 지나지 않

아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을 수 없을 것이다.(…)한 집에 있어

서는 재화가 될 것이요,나라에 있어서는 비축이 될 것이다.이 한 부함이

아니겠는가?그런데 그 치한 곳이 궁벽한 고을 황량한 물가 낮고 습한 땅이

라 시든 풀이 무성하게 덮고 있다.꽃 한 송이 돌 하나 그 경 을 돕고 있는

것이 없어서 겸손함을 지키고 묵묵함을 써서 다만 물오리와 갈매기만 왕래할

뿐이다.이 어 애석하지 않으리오.(…)그런즉 못의 사랑스러운 바는 한 그

혜택으로서이다.유람하는 자를 해 애석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203)

이옥이 추구하는 것은 꾸 없이 질박하기만 한 것보다 그로부터 실용성을

얻어 생활에 유용한 것이 되는 것이다.즉 제방 안에 연도 심고 섬도 만들어,

그 에 자그만 집을 짓고 배를 띄워 즐기면 더욱 운치 있을 것이며,고기를

길러 재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한 생활에 혜택이 될 것이라고 하여,실용

가치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물의 맑고 고요하고 빛나는 아름다

움은,그 자체로도 마땅히 사랑할 만한 것이지만,거기에 운치를 더하고 생활

203) ｢觀 德 ｣. “惜乎! 質 飾也. 蓮, 事 費蓮 四五 , 三 之久, 可以

蓉 柄. 於 , 緣 揷 柳 , 中象蓮壺, 置三四島, 島上 丹 , 每豔

, 以 翰 , 綠醹, 事於斯, 不若長 也? , 之 , 

九島, 埋 苗, 以 之, 不 , 不可勝食(…) 家可貨, 可藏, 不亦富

哉? 也, 之 , 一曲, , 以一花一石 觀 , 

默, 只 鳧雁 已, 不亦惜哉? (…) 之可 , 又以 德也, 不足 觀

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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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그야말로 최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은 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변화무 한 것으로 지 앞

에 있는 것만이 그 부는 아니다.

종자가 말하 다.

“당신은 아직 다 보지 못하 다.4월 말,5월 도화수가 크게 려오고 거

기에 때맞춰 비가 내리면 이 못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서쪽 밭두둑에서

수원이 다했음을 알려 가래가 구름처럼 몰려 있는데 수문 열고 물고를 틔우면

처럼 흰 물결이 말처럼 쏜살같이 내달리는데 이는 여울이나 폭포의 물살에

견 것이 아니다.이때는 당신이 반드시 두렵고 싫어할 것이다.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204)

지 재의 물은 잔잔하고 맑고 아름답지만 4,5월 도화수가 려오고 세

찬 비가 내리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다른 모습을 보여 다는 종자의

말은,고정된 시각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앞에 본 것만이 부라고 할

수 없고,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변화무 한 것이 물이라는 것이다.

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런 까닭에 고정된 시각 한 거부한다.물은

생활에 유익함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변화유동하는 유기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海觀｣은 바다에 한 이옥의 사랑을 표 한 이다.이 은 강화로 유람

가는 친구 柳錫 205)에게 보내는 이기도 한데 이옥의 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송서이다. 의 구성은 摩尼山 神과 西海若(서해의 신)의 화,海

上丈人과 어부의 화,그리고 觀海生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자 의

｢秋水｣편을 연상하게 하는 구조이다.장자는 ｢추수｣편에서 河伯과 海若과의

화를 통해 우언으로서 道의 심오함을 드러내고 있다.｢해 ｣에서 이옥은

204) ｢觀 德 ｣. “ 曰: 之 . 四五 之交, 도 至, 益之以 雨, 也, 

, 竭, 臿 雲, 閘 之, 雲 , 不 比也. 于斯 也, 必

惡之, 不能 乎觀之矣.“ 曰: ” 之 可 , 今日 觀之 也!“ 以美之

曰: 之 , , 可以 , 可以溯, 誰 ? 黃叔 .”

205) 柳 는  균 에 재학  1791   균  사  지낸  柳

(1723～1794)  들   다.    강 도  러 가는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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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장인을 통해 바다의 도를 한다.

조수가 려왔다가 려가고, 려갔다가 다시 려온다.우리는 그로써 천

지의 허ㆍ소장의 기틀을 알 수 있고,개울물과 못물,논밭의 고랑물이 모두

바다로 돌아간다.우리는 그로써 덕이 있는 자에게 이 귀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물은 밤낮으로 흘러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우리는 그로써 스스로 힘

써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할 것을 생각한다.드 허리와 가물치,큰 고기,작은

고기가 모두 그 등을 잠 수 있다.우리는 그로써 용의 다스림을 생각한다.

바람과 도가 일고 벼락과 이 들이치다가도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해진

다.우리는 그로써 고요히 하여 지탱함을 생각한다.만곡의 배가 말이 달리듯

이 달려 잠깐 사이에 수천 리에 도달한다.우리는 그로써 만물을 구제하며 의

미 있는 일을 하기를 생각한다.물이여,물이여!우리의 道가 여기에 있도

다!206)

바다는 천지만물에 덕을 베푸는 존재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상이

다.바다의 조수를 통하여 우리는 허소장의 기틀을 알 수 있고,개울물과

논밭의 고랑물이 모두 바다로 돌아감으로써 그로부터 덕이 있는 자에게

의 귀의하는 것을 알며,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름으로써 부지런할 것을 배우

며, 용의 다스림을 생각하며,고요히 지탱함을 생각하고 만물을 구제 하

는 것이 바다의 道라는 것이다.이옥은 자신을 칭하는 해상장인의 입을 통하

여 바다의 道를 하고,이어서 바다의 道를 문장으로 구 할 수 있겠느냐는

해생의 청에 한 답으로 이야기를 마쳤다.

해생이 무릎을 꿇고 나아가 말하 다.

“잘 들었습니다.감히 묻건 바다의 도를 한 문장으로 구 할 수 있겠습

니까?다시 듣기를 청합니다.”

장인이 말하 다.

“그 다.바다는 깊고도 넓어서 당할 것이 없지만 바다를 만든 분은 텅 빈

206) ｢ 觀｣. “ 至 , 又至, 以知 盈 長之 . 谿磵 , 以 , 

以知, 德 之 . 日 , , 以 自 不 . , 淂以

背, 以 , 寬以治. 濤 , 雷雪交 , 復淑 , 以 . 之 , 颿 , 

臾, 里, 以 濟 . 哉 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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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둘 수 없다고 여겨 가장자리와 낭떠러지를 두어 막고,섬을 던져 띄우고

어류와 갑각류로 집을 삼게 하고 구름과 노을을 빚어 놓았다.멀리서 보면 형

용할 수 없으나 가까이서 살펴보면 포구와 갯벌,물갈래와 항구,큰 배와 작은

배가 가지런히 질서가 있어 이미 뚫리고 확 트인 데다 산호와 낭간수를 아래

에다 심고 늙은 蜃으로 그 에 각을 두었다.진기하도다.호탕하도다.무엇

이 이보다 더 장하리오!”207)

이옥은 바다를 통하여 자신의 문장론을 개하 다.바다는 깊고도 넓어서

그 웅 한 기운을 당할 수가 없지만 가장자리와 벽,섬과 물고기,구름과

노을을 빚어 놓으면 더욱 그 아름다움이 커진다.즉 바다가 넓고 깊기만 하

다면 진정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겠지만,섬이 있으며 물고기가 있고 구름과

노을이 깔려 그 소소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더욱 더 사랑할 만하지 않

겠느냐는 것이다.닿을 수 없는 거 한 이념의 바다 보다는 지 여기의 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바다가 진정한 바다가 아니겠는가.그것이 진정한 문장

의 도가 아니겠는가.

(3)삶의 道

이옥은 물을 통해 자신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모든 쓰기의 목 이 궁극

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있다면 이옥의 ｢水喩｣에는 그러한 욕망

이 묘하게 형상화되어 있다.｢수유｣는 삼가 으로 유배 가던 길의 견문을

기록한  남정십편  의 하나로 안음의 화림동 부근을 지나며 그곳의 산과

골짜기와 물과 돌의 아름다운 조화를 감탄하며 쓴 이지만 그 속에는 작가

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다.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골짜기가 있으면 물이 있고,물이 있으면 돌이

207) ｢ 觀｣. 觀 跪 曰: “ 之矣. 之 , 亦可施於 章乎哉? 請.”

  丈人曰: “ , 之體, 深 廣, , , 以 不可曠也, 涯岸 之, 擲島嶼 之, 

介 之, 雲 釀之, 之, 可以狀, 近 察之, , , 秩秩 , 

旣 且 , 以珊 於下, 老 於 上, 瓌乎 乎! 壯也!” 已, 觀

曰: “ 已淂之矣, 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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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돌이 있으면 돌은 반드시 희다. 개 산에서 물이 나는데 물은 골짜기

속으로 흘러나온다.물이 흘러가는 곳에 흙은 쓸려가지만 돌은 머물러 있다.

골짜기는 길면서 구불구불한 것이 좋고 물은 유장하게 흘러가면서 소리가 나

는 것이 좋고 돌은 그윽하면서 반드러운 것이 좋다.이러한 것이 없으면 족히

좋은 경치가 되지 못한다.

덕유산 지맥이 나란히 뻗어나가다가 동쪽으로 오십 리 쯤에서 멈추는데 그

사이는 골짜기이고.골짜기 속에는 물이 있다.물의 성질은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어서 장차 동쪽으로 바다에 다다를 것인데 양쪽 산이 버티고 있어 나아갈

수 없다.그리하여 산이 동으로 뻗어 있으면 동에 가고,산이 서로 뻗어있으면

서로 흘러 산 기를 따라 천천히 흘러가다가 마치 그 뒤를 쫓는 듯하다.혹

내달리다가 폭포가 되기도 하고,혹 엎어 웅덩이가 되기도 하고,혹 갇 서

못이 되기도 하고,혹 달리다가 개천이 되기도 하고,혹 쏜살같이 나아가 여울

이 되기도 하고,혹 모여서 소용돌이가 되기도 하고,혹 샘솟아 간수가 되기도

하고 혹 흩어져 물굽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로막 그 뜻을 얻을 수 없

다.그리하여 물속의 돌을 만나 그 노함을 쏟아 보낸다.

돌은 굳세고 단단한 것이어서 물의 노함을 받아도 편안해한다. 워 있는

것도 있고,서 있는 것도 있고,엎드려 있는 것도 있고,웅크리고 있는 것도

있고,겨루고 있는 것도 있고,키처럼 쭉 뻗어 있는 것도 있고,물이 씻기는

것도 있고,물을 마시고 있는 것도 있다.이러니 물이 돌을 어떻게 한단 말인

가?떠들썩하고 벼락 치듯 부딪치고 휘돌아 뛰어오르고 들이받아 날뛰고 설치

다가 때때로 다시 안온하고 정답게 흘러 길가는 사람과 더불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이곳 주민들은 그 물을 이롭게 여겨 홈통으로 물을 끌어 그 혜택을 입

고,물 방아로 방아 찧는 힘을 체하고,옹기로 물을 길어 우물 는 것을

신하니,물의 이로움이 두루 미치는구나.그러나 거주자들은 그 거처를 높은

곳에 잡고 산자락에 왕왕 돌을 쌓아 물을 막는다.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때때로 한 백성을 해치기도 한다.208)

208)  篇  ｢ ｣. “ 谷, 谷 , 石, 石, 石必 . 蓋 出 , 谷

中 , 之 , 去 石留也. 谷 , , 石 . , 不足 勝也.

  德裕 之 , 于五 里, 間谷也, 谷中 也. 下, 于 , 兩 之, 

不能 . 於 , 亦 , 亦 , 之. 也, 跳 , , 

淵, 川, , 族 澴, 泉 , , 不

志. 於 , 中之石, . 石 介 也, 受 之. 臥 , 立 , , 

, 觝 , , , 飮 , 於石 ? 豗 , 曲 隳 , 復委蛇豈

, 人相 也? 人 , 致 , 替  代 , 之 矣哉! 

, 高 棲, 趾 築石 , , 亦害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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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그 성질을 따라 아래를 향해 흘러가면서 폭포가 되기도 하고,웅덩이

가 되기도 하고,못이 되기도 하고,개천이 되기도 하고,여울이 되기도 하고,

소용돌이가 되기도 하지만,가로막 그 뜻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물속의

돌을 만나 그 노함을 쏟아내는 것인데 돌은 굳세고 단단하여 다만 묵묵하다.

돌은 워 있는 것,엎드려 있는 것,웅크리고 있는 것,겨루고 있는 것,쭉

뻗어 있는 것 등등 각양각색의 모습을 띠고 있다.물은 흐름이 막 분노하

지만 돌들은 의연히 분노조차 받아들일 뿐이다.

흐르는 물의 노함은 당시의 형편상 이옥 자신의 처지와 흡사하다.입신을

꿈꾸는 선비가 필수로 갖춰야 할 것이 쓰기인데,거기에 제동이 걸린 것이

다.여러 차례의 견책을 받고 군 에 편입되는 등의 치욕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그리하여 물속의 돌을 만나 그 노함을 쏟아내 보지만 돌들은 그

있을 뿐이다.그 모든 것들을 끈히 받아내면서 고스란히 하나의 풍경이 되

는 것이다.풍경은 침묵이자 항이다.어떤 항변도 없이 묵묵히 받아들이는

자의 침묵은 그 자체로 항의 몸짓이 된다.

물은 맛도 색깔도 실체도 없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자 운명이다.물은 존

재의 실체를 끊임없이 변모시키는 백공의 구실을 하지만 근원을 잃지 않고,

천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흔들림이 없다.물은 크고 넓고 깊고 유유하

다.물로부터 얻은 이러한 깨달음들은 이옥의 속에 그 로 녹아 있다.물

을 통해 개하는 이옥의 문장론은 끝없이 거 한 이념의 세계보다 지 여

기에 펼쳐진 존재들의 소소함에 공명하는 것이다. 한 물을 통해서 이옥은

침묵하는 돌(자연)에 조응하여 묵묵히 항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물은 여

타의 제재와 마찬가지로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역할로서 이옥의

삶과 문학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6)욕망의 변주와 ‘담배’

담배는 이옥의 삶과 문학에 가장 착되어 있는 사물이다.지독한 애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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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그는 스스로도 담배벽이 있다고 밝힐 만큼 집착이 심했으며,이를 반증

한 여러 편의 을 남겼다. 표 인 것이 ｢南靈傳｣과 ｢烟經｣( 南征十篇 내),

그리고 한 편의  烟經 이다.이들 작품은 은 시 에서부터 만년에 걸쳐

이옥이 걸어간 삶의 궤 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에서 연작 성격을 띤다.

가령 가장 기의 작품인 ｢남령 ｣(1791)이 입신양명을 꿈꾸는 과거 비생

의 포부를 그린 것이라면,유배길에서의 체험을 기록한 ｢연경｣(1795)은 좌

을 경험한 한 문사의 내면의식을,해배 후 만년의 작품인  연경 (1810)은 담

배에 한 이옥의 癖과 趣가 드러난 작품이라고 하겠다.

담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 륙 발견 이후의

일로,콜럼버스가 그곳의 원주민들이 타바코tabacos라 불리는 작은 잎사귀를

콧속에 집어넣고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돌아온 후부터 유럽인들은

담배에 매료 다고 해진다.209)그 후 담배는 신비의 약 ,만병통치약이라

는 인식과 함께 16~17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 체로 퍼져 나갔다.

조선에 담배가 래된 것은 지 으로부터 4백여 년 인 16세기 말에서 17

세기 로 추정된다.李圭景(1788~?)이 지은  五洲衍文長箋散稿 에는 1618년

이라 기록210)되어 있으나 ｢인조실록｣에는 1616년으로 잡고 있고211)이수 의

 지 유설 은 1614년에 술되었음에도 담배 련 기록이 나와 있으며212)

1614년 이 의 기록213)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담배는 임진왜란을 후

로 조선에 들어와 국에 보 된 것으로 보인다. 기에는 약 로 인식이 되

어 병든 사람이 피우면 좋다거나,술을 깨게 한다거나,소화를 잘 되게 한다

209) 강 만, 『담  사 사』,  과 사상사, 2011, p.5.

210) 李 ,  五 長   ｢人事篇/ 食 ｣｢ ｣(한 고 합DB)

211) ｢仁 實 ｣(  16  8월 4 )에 “   1616 과 1617  사 에 다  건  

피우는 사  었 나 행하지는 다. 그뒤 1621 과 1622  후에는 담  피

우지 는 사  없었고 (…)  뿌리고 하여 사 들 리  역하 에 

다.”는  다. 自丙辰、丁巳 間, , 人 之 , 不至於盛 , 、

壬 以 , 人不 ,…至 相交 “(한 고 합DB)

212)  지  에 “담 고는  남 고 린다. 근래에 본   

… 재 사 들  그것  많  심는다”하고 하 다. ( ,  지  궝19, ｢藥 ｣, 

“淡 姑 , 亦  近 始出 ( 략) 今人 之.”

213)  학  규창  “남 는 본래 랑  요사스런  진   처  

우리나 에 들어  그 에는 없  다” 고 하  한  학  

과 우하  담 가  었다고 말하 다( 학, 「  후  담  

한 보 과 사  향」, 『역사 연 』22, 한 어  역사 연 , 2005. 61~62

에  재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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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소문과 함께 빠르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피우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심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처럼 담배는 모든 계층에 확 되어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피우지 않

는 사람이 없을 정도 다.애연가로 알려진 谿谷 張維(1587~1638)의 문집에는

“우리나라에는 20년 에 비로소 래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로는 공경 부

로부터 아래로는 목동의 천인까지 피우지 않은 사람이 없다.”214)라고 하 으

며  하멜표류기 에도 “이 나라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여자들은 물론

네댓 살 되는 아이들도 담배를 피운다.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

다.”215)는 내용이 해진다.

담배라는 명칭은 포르투갈어 타바코tabacco에서 유래한 것으로 淡泊塊.淡

婆姑 등으로 불리다가 담배로 정착된 것이다. 한 南草,南靈草,煙草라고도

하 으며 시름을 없앤다 하여 忘憂草라 하기도 했다.손님을 할 때 차나

술 신 담배를 권하는 풍습이 생기면서 烟茶 는 烟酒로 불리기도 하 다.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가 얻을 수 있고,필요로 하고,소화시킬 수 있는 기

호품과 도취제가 있으며216)이러한 기호품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다

방면에 걸쳐 한 연 성을 가지면서 인간의 삶에 지 한 향력을 행사한

다.수백 년 동안 조선 백성의 기호품으로서 담배는 조선의 후반기

300년 역사를 비춰보는 밝은 거울이며,조선후기 사회를 이해하는 데 건이

되는 요한 물질의 하나217)라 하겠다.

이옥에게 담배는 최고의 기호품이자 가장 가까운 벗이었으며 생활이자 동

시에 문학이었다. 련 작품을 통해서 구체 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근심으로부터의 탈주

214) ,  鷄谷  . “ 自二 始 之今 上自 下至 臺 不 之.”(한 고

역원DB)

215) 헨드릭 하 , 태진 역. 하   , 해 집, 2003. 133 .

216) 볼프강 벨 , 병 ㆍ한운  역,   역사 , 한마당, 2010, 229 .

217) ,  담 고  사 ,｢연재  시작하 ｣, http://cafe.naver.com/mhdn/7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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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靈傳｣218)은 이옥의 담배 련 작품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32세

때인 1791년에 지었다.219)이 시기 이옥은 해에 시행한 증 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과를 비하는 이었다.아직 문체 동에 휩쓸리기 이었

으므로 불우했던 생애 가운데 비교 행복한 시 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

나 염량을 따르는 실세태를 보면서 리가 되기도 어렵고,문장으로 이름

을 얻는 일도 자신에게는 과분한 일이 되리라는 자책 속에,방황을 거듭하던

때이기도 했다.220)애연가 던 이옥은 담배를 태우면서 근심의 일소를 상상하

고,이러한 상상은 假傳이라는 허구 양식을 통하여 발 되었다.가 은

列傳 혹은 本紀의 형식으로 조술하여 인간 주변에 산재하는 동물ㆍ식물ㆍ무

생물 심성을 소재로 한 의인 기로서 교훈성,풍자성,탁 성,오락성 등

을 골고루 포함하는 우의 골계의 문 장르221)이다.唐代 韓愈(768~824)의 ｢

毛潁傳｣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와서는 고려 말 林椿의 ｢麴醇傳｣ㆍ｢孔

方傳｣에 의해 첫 선을 보인 이후 근세까지도 창작이 이어져 온 매우 독특하

고 고유한 양식이다.이옥은 이러한 가 양식을 차용하여 담배에 한

인 애정을 강조하는 한편,자기를 인정받고 사회 상을 얻고자 하는

세 욕망을 그려놓았다.

｢남령 ｣은 가 의 구성방식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 표 법에 있어서는 차

이를 보인다. 를 들면 가 의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典故의 사용이 비

교 약화되어 있는 이나 소품문의 가장 에 띄는 특징인 표 의 묘미를

추구하고 있는 등이 그것이다.｢남령 ｣은 심성가 에 주로 등장하는 天

君(마음의 은유)이나 靈臺(마음의 거처,곧 심장),方塘(마음의 바탕)같은

218) ｢ 傳｣  1961   한  ( 가원, 민 )에  傳  역․ 개

 진 래 주  학에 포함 어 단편  연 어 다. ｢남 ｣에 한 연

 과  개하  다 과 같다. ,  천 연  , 출 사, 1980; 진, ｢

<남 >연 -    작  비 고찰｣, 연 사학 , 1981; 탁, 

｢ 후  가 연 ｣,  동 학 집 3, 1981; 균태, ｢  학 과 작 계  

연 ｣, 울 학  사학 , 1985: 경, ｢  <남 >연 ｣, 한 원 사

학 , 2005; 송병 , ｢  체 산  고찰｣,  한 학보 13, 우리한 학 , 

2005.

219) ｢ 傳｣, “ 之三 二 六 .”

220) 같  시 에 쓴 ｢蟬 ｣에는 장  나  빛내고  울리는 에 신  참여

할  지에  하  귀향   는 내용  특   다. 

221) 창룡,  가 학  , , 2007,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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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습화된 말이어서 編綴222)이 심하

다고는 할 수 없다.같은 제재를 입 한 李羲 (1760~1792)의 ｢남령 ｣223)에

국의 신화와 神仙故事,漢代의 志怪소설과 方術사상의 삽화들을 두루 편철

하여 남령의 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과 비교할 때 이옥이 일컫는 남령의 가

계는 극히 소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천군소설의 형식을 빌려 자신

의 감성에 맞게 변용하여 썼음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조선후기에 성행한 소품문은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거나 말의 재미

를 추구하는 등 개인 ,일상 정감 표출이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이옥 소

품문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일상 인 소재와 핍진한 묘사,동일구문의 반

복과 나열 등을 들 수 있다.｢남령 ｣은 담배라는 일상 기호품을 소재로

삼아 장면의 확 동일구문의 반복 사용을 통하여 작가의 지향을 드러

내고 있다는 에서 소품문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담배를 통해 이옥은 탈주224)를 꿈꾼다.이옥이 행하는 탈주의 노력은

상상의 쓰기이다.가 의 허구성을 차용하여 근심을 물리치고 자아실 의

기쁨을 최 한 확 한다.근심을 물리치는 데 동원된 소재는 물론 담배다.담

배라는 物은 무정물이지만 상상이 개입됨으로써 유정물로 바 게 된다.생명

222) 학  가 에 어  스토리  내용  하는 단편  사건들  창작  허  

고 미 상에 착  나 고사  역사  에  한 내용  단편

  췌하여  천  능 한 필법  공 하게 얽어나간   

들어  가  편철  한다( 학, ｢가  편철 ｣,  한민 어 학 , 한민

어 학 , 1974.)

223) 李羲 는 과 같  시 에 생 한 나 등과하지 못한 채 요 한  담

 하여 ｢ 남 ｣  남겼다. 남 (담 )  진 과 함께 에 상 한  

동 시하여 는 그  승승장 한 삶  그리고 나 에는 담  해  

경계하고 실  비 하는 내용  담 다.  어  법  취해 역사  에  

담  경계하고 는 작 다.

224) ‘탈주( )’  사   ‘감  곳에  몸  빼어 달 남’  가리키지만 여 는 

‘도피’나 ‘도망’ 등   개 가 니   지  가 나 법에  벗어나 

새 운 가 나 법  창 하는  개  쓴다. 들뢰 Gilles De leuze(1925-1995)는 

각  생 체들  포함해 모든 개체들  ‘ 계’ 는 개  규 하고  계들  하여 

 루고 나 가  루  그 장  가리  ‘ ’ 고 한다.  루는 계들  

가리  ‘욕망하는 계’  하   욕망  차  생 하는 욕  말한다. 욕망하는 계

들  는 그 욕망 에 없  변 할 에 없는  가 만들어지는 것  ‘ 토 ’

고 하고 그 가 리는 것  ‘탈 토 ’  한다. 그 에  벗어나는 것  ‘탈주’다.  

  지하는 욕망,  에 는 든 욕망  탈 토 하여 새 운 , 

새 운 욕망  변 시키는 것 다( 우,  천 하나  고원 , 돌베개, 2008에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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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아니면서도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되어 근심을 척결하는 것이다.

어떤 자가 남령이 장수가 될 만하다고 천거하니 천군은 화정려로 하여

부 을 가지고 가서 남령을 신화장군평남후에 제수하여 빨리 나가 마주 싸우

게 하 다.남령은 명을 받은 후 부 을 쥐고 군에 임하여 에 수를 설

치하고 운당곡 도를 따라 석성을 지나 화지를 건 인후 을 넘어 격 에서

을 만나 불사르니 이 도주하 다.다시 나아가 아래에서 싸워 을

크게 쳐부수니 불꽃이 맹렬하고 연기가 사방에 가득하 다.이에 추심은 스스

로 불에 뛰어들어 죽었고 잔당은 모두 항복하 다.225)

남령은 마침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세상으로 나아간다.긴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회를 맞은 것이다. 의 목은 남령이 직에 제수되어 격

이 벌어진 순간 불로써 을 섬멸하는 장면이다.담뱃 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이니 마음에 쌓인 근심이 일시에 가라앉게 되었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

이다.천군은 크게 기뻐하여 남령을 西楚覇王226)에 제수하고 포상품을 내려

남령을 치하한다.거기에는 남령만 있으면 추심의 무리쯤은 문제없다는

인 믿음이 깔려 있다.

｢남령 ｣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반란

의 진압 장면과 그로 인하여 내리는 천군의 책문이 그것이다.책문은 길고

장황하다.

천군은 크게 기뻐하며 사자로 하여 남령을 서 패왕으로 제수하고 九錫

을 더해 주었다.그 책문은 이러하다.

과거 짐의 덕이 부족하여 스스로 심복에 근심을 끼쳤도다.도 추심은 그

의 무리 장백발․몽불성 등과 함께 군 을 침략했는데 그 기세가 매우 커서

마침내 그 칼날이 방의의 성을 하고 화살이 신명의 집에 날아들게 되었도

다.이에 고굉의 고을이 서로 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폐부의 신하가 힘을 쓰

225) ｢ 傳｣, “惑 靈可 , 乃 黎 節, 拜靈 軍 侯, 難. 靈

, 仗節臨軍, 烽燧於金臺, 篔 谷 , 石城, 華 , 咽 關, 賊於

, 燒 之 , 於靈臺下, 賊 鏖, 烈 , 四 . 秋心 自 , 黨 .”

226)  원래  나  羽  컫는 말  여 는   한 항

우  능 에 비 하여 남  능  강 하  해 쓰  것  보 다( 진,  남  

연 ｣, 연 학  사학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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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되었도다.

국사를 생각함에 태롭고 미미할 뿐이었는데 그래도 경이 망에서 떨쳐

일어나는 것에 힘을 입게 되었다.그 향내는 윗사람에게 퍼졌고 그 엄은 풀

이 눕는 듯,불꽃이 일어난 듯 죽지세로 성공을 이루었도다.철통같은 단단

한 포 를 풀고 한순간에 정돈을 하 으며 회신의 나머지에 안정을 이루어 마

침내 연기와 먼지로 하여 놀라지 않게 하고 바람과 풀이 눕게 하 다.

짐은 생각하건 불길이 곤륜산의 산등성이를 태우면 옥과 돌이 섞이기 쉬

운 법이거늘,병기의 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오직 을 몰되 백성으로 하여

병화의 근심을 모르게 하 으니 이는 경의 어짊이로다.화공은 원래 하수의

책략이지만 능히 손무의 오계를 미루어 조조의 배 만 척을 불살랐으니 이는

경의 슬기로움이다.한 번 북을 울려 장사는 노기가 불타듯 하고 세 번 몰아

침에 도 이 연기처럼 흩어졌으며 문을 부수고 길을 빼앗는 분격에도 몸을

돌보지 않았으니 이는 경의 용맹이로다.경은 이 세 가지 덕을 갖추고 있으니

그 공이 제일이로다.

이에 명하여 서 패왕으로 제수하고 은화철염 하나를 내리니 경의 집으로

삼을 것이며,황유지갑 한 벌을 내리니 경의 의복으로 삼을 것이며,녹주낭 하

나를 내리니 곤룡포와 면류 으로 삼을 것이며,은수복통 하나를 내릴 것이니

갑옷과 투구로 삼을 것이며,백 방궤 하나를 내리니 채읍으로 삼을 것이며,

청동로 하나를 내리니 강역으로 삼을 것이며,칠척도 하나를 내리니 상방검으

로 삼을 것이며,삼공풍 하나를 내리니 규찬으로 삼을 것이다.경은 이에 흠

수할지어다.227)

책문의 내용은 남령의 공 에 한 구체 인 평가와 그에 따른 가를 기

술한 것인데 작품 체에서 거의 반을 차지할 만큼,작가의 시선이 집 되

어 있는 곳이다. 체 사건의 맥락에서 꼭 필요한 것보다 훨씬 확 되어 있

227) ｢ 傳｣, “ , 靈 , 九 , 曰: , 德, 自貽心

之 . 賊秋心 長 髮․ 不  , 侵 郡 , 勢 熾盛, 至 臨 之城, 及

之 . 肱之郡, 能相 ; 肺 之臣, 以自 , 念 事, 惟 惟 , 賴 莽, 

, , 若 烈之 擧, 竹, 解 之深 , 於 之間, 於

燼之 , 不 , 俱 . 惟, 淡 , 石易混, 不 , 惟賊 , 

不知 之 , 之仁也. 下 , 乃能 之五 , 曹操之 , 

之 也. 一 壯士 , 三 狂寇 , 關 路, 不 , 之勇也. 

三德, 一. , 賚以 花 一, 以 , 黃油 一, 以

; 錄 囊一, 以 ; 壽 一, 以 ; 花 班竹一, 以 節旄; 方櫃

一, 以 菜 ; 一, 以 ; 一, 以 方 ; 三 一, 以

瓚, 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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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표 방법에 있어서도 화려하고 리듬감 있는 언어를 구사한다.이와 같

은 서술은 욕망충족을 극 으로 확 하여 행복한 상태를 최 한으로 즐기

려는 작가의 의도를 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동일구문의 반복 나열

묘사의 핍진성은 그러한 효과를 극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포상

품인 담배 도구들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나열하는 목은 화려한 색채이미지

와 더불어 일정한 운율감을 조성함으로써 표 의 효과를 극 화했다고 볼 수

있다.황유지갑ㆍ은화철염ㆍ녹주낭ㆍ은수복통ㆍ백 방궤ㆍ청동로 등은 당시

에 쓰인 담배 련 도구들로 화려한 색채감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부귀

화의 상징처럼 느껴진다.이는 ｢남령 ｣의 소품문 성격과도 연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일상의 기호품인 담배를 소재로 하여 그에 한 감정을 핍진

하게 그려내고 있는 이나 나열 반복을 통해 표 의 묘미를 더하고 있는

,지리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 지향을 그렸다는 등은

생활의 문학이라 할 소품문의 성격에 부합되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한편 서 패왕으로 제수받은 남령은 아직 추심의 무리인 우심이 잠복해 있

어서 그 로 조정에 남아 진향사ㆍ각다사ㆍ주천태수 등의 벼슬을 겸임하게

된다.천군은 그를 가리켜 “하루라도 그 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덧붙인

다.228)담배는 안이자 기쁨이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가기 해서는 다음 한

개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이 말은 동시에 남령의 권세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책문에 이어 마지막 총평 한 여겨볼 만

하다.

화사씨는 말한다.

옛날 모려 한담이 남연․국생과 더불어 망형지우가 되었는데 군가가 묻기

를 “만약 둘이 다 겸할 수 없다면 구를 버리겠는가?”라고 물으니,한공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모두 버릴 수 없는 것이지만 부득이하다면 국생을 버릴

밖에.남연은 내가 죽어도 버릴 수 없다,”라고 하 다고 한다.내가 남연에 있

어서 한 그 다.이에 그를 입 하여 기록한다. 구는 ‘남연의 선조는 여송

사람이다’라고 한다.229)

228) ｢ 傳｣. “靈雖受 , 秋心之 心, 隱 於 , 不 靈之 , 靈仕于 , 

․榷 ․ 泉 , 重一世. 曰: “不可一日 .”

229) ｢ 傳｣.“花史 曰: “ 韓 廬菼, 及麴 , 忘 友, 人 : ‘二 不可 , 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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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어도 담배는 버릴 수 없다’는 결론은 작가 이옥의 담배에 한 벽

을 실감할 수 있게 해 주는 구 이다.여기에는 어떤 상을 향한 풍자도,일

반에 알리고자 하는 교훈도 개입시켜 볼 여지가 없다.230)담배로 인한 기쁨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다짐처럼 사뭇 비장해 보이기까지 한다.달콤한 상상

속에 몰입되어 있는 작가는 好惡가 갈리는 문제 작물인 담배에 하여도

자신의 감성을 굽히지 않는다.흔히 가 의 종결부는 풍자와 교훈을 내세우

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에서는 순연히 개인 심에 입각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옥은 세상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망하는 자아의 모습을 자

주 보이곤 하 다.선비로서의 사회 욕망과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깊

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의 벽을 넘어서기는 어려웠다.따라서 욕망

은 채워지지 않은 채 근심으로 남아 있고 근심은 ‘달이 넘도록 그치지 않는’

장맛비와 같다.비가 그치기를 바라는 것,근심으로부터의 해방이 하나의

욕망으로 떠오른 셈이다.그러나 실 해결책은 없다.있다고 한다면 허구

의 수용,곧 상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그 상상을 최 로 확 해 보는

것,그 게 해서 근심으로부터 탈주를 도모하는 것이다.그것이 이옥의 방법

이다.

상상의 쓰기는 이옥 문학에서 반복 으로 사용되는 것이다.근심에 찬

실을 뛰어넘어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장치로써 활용되는 것이다.이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한 욕망의 표출인 동시에 기존의 배치를 복하여 다른

배치로 변환하는 의미가 있다.지 과는 다른 방식,다른 삶을 꿈꾸는 것이

다.비록 상상 속에서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정의 에 지로 작동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圓通經｣이나 ｢七切｣,｢夜七｣같은 은 이와 같은 상상의 쓰기가 집

된 작품이다.｢원통경｣은 문체반정으로 인해 충군의 벌을 받을 당시에 쓴

로 1799년 10월부터 1800년 2월까지 머물 던 경상도의 삼가 에서 쓴 것이

?” 韓 沈 久曰: “ 不可去, 若不 已, 去麴 乎! 至於 , 不可去.” 於 , 

亦 , 於 , 立傳以 . 曰: “ 人.”

230) 창룡,  책,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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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기 내부에 있는 온갖 욕망과 궁핍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돌 구 없는

실을 토로하는 이 은 역설 으로 자신의 실존 기감을 표 한 것이

다.231)굶주릴 때,집이 그리울 때,졸릴 때,과거에서 떨어졌을 때,외로울 때

자신보다 더 극한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자신의 고통이 오히려 가볍게 느

껴진다는 것이다.그 게 하면 “목마른 자가 좋은 음료를 마신 듯하고 병든

자가 좋은 약을 복용한 듯(如渴 飮醍醐湯水 如炳 服大醫玉藥)”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상상의 세계로 들어

가는 것이다.

“걱정이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데 마음이 몸에 있으면 몸을 걱정하고,마

음이 처하는 곳에 있으면 처하는 곳을 걱정하고,마음이 만난 때에 있으면 만

난 때를 걱정하는 것이니 마음이 있는 곳이 걱정이 있는 곳이다.그러므로 마

음을 이동하여 다른 곳으로 가면 걱정이 따라오지 못한다.”232)

이것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옥의 방법이다.마음을 이동하여 상상의

세계로 가 보는 것. 실 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만 문학을 自遣의 수단으

로 삼았던233)이옥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유용한 방법이었다.

 남령  을 비롯한 여타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상상의 쓰기는 구속과 긴

장,우울과 망으로부터 벗어나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세계

를 경험하는 것이다.이옥의 문학에서 반복 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쓰기는,

낙척한 선비 이옥에게는 불우한 실을 상쇄할 수 있는 출구로서의 역할이

컸다.이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내면에 끓고 있는 삶에의 욕망이자 동력

으로 작용했을 것임은 분명하다.담배를 구원의 매체로 끌어와 최고로 행복

한 순간을 연출해낸 것은 그러한 것의 반증이다.따라서 ｢남령 ｣은 이상과

실 사이에서 첨 하게 갈등하던 시기의 로 상상의 쓰기로 발 된 탈주

231) ,  고 산 산책 , 니스트, 2008, 388 .

232) ｢ ｣  鳳城  , “  心 中 心  心  心  心

 移 心 之  不能 至”

233) ‘自 ’  사   스스   마  하거나 근심  는다는 것   

 창작한  심  상태   할 뿐 니   학  해하는  

매우 용한 단어 다. (｢   작 계｣, 울  학원 사학 , 

2004)에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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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를 실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2)삶의 고뇌와 연기

조선시 여느 사족과 마찬가지로 이옥 한 입신양명을 꿈꾸어 왔다.그

러나 이옥은 자신의 쓰기를 심각하게 회의하 으며 실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 다.과거에 뜻을 두고 수많은 을 써 왔지만 “시

는 화려해야 하는데 그 는 소박하고,변려문은 섬세해야 하는데 그 는 蒼

古하고,책문은 해야 하는데 그 는 지나치게 풍부하고,賦 이하는 시원

찮은 나무 같아 비평할 것도 없다.”234)는 평가를 받곤 하 으며,스스로도

“笙鏞의 과 黼黻의 지 로 국가를 빛내고 일세를 울리는 일은 다만 그

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세상도 장차 그 를 허여하지 않을 것이다.235)”

라는 자책감을 토로하기도 하 다.이러한 고민은 정조가 실시한 문체반정으

로 인하여 실로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엊그제 유생 이옥의 應製 귀들은 순 히 소설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 선

비들의 습성에 매우 놀랐다.지 재 동지성균 사로 하여 日課로 四六文

만 50수를 짓게 하여 낡은 문체를 완 히 고친 뒤에야 과거에 응시하게 하도

록 하 다.그런데 그 사람은 일개 유생에 불과하여 계되는 바가 크지 않지

만 띠를 두르고 홀을 들고 文淵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체를 모방하는

자들이 많으니 어 크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236)

정조 14년(1790)증 시에 2등으로 합격하여 생원이 된 이옥은,정조 16년

(1792)응제문으로 작성한 의 문체가 소설체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 과 함

께,매일 50수의 사륙문을 지으며 문체를 반성하도록 하라는 국왕의 견책을

234) ｢ ｣. “ 華 , 蒼, 富, 自賦以下, .”

235) ｢蟬 ｣. “ 鏞黼黻, 華 家 鳴一世, 之不 , 世 不 矣.”

236) “日 之應製句 , , 士習 駭 . 方令 , 日課四 滿五 , 

體, 令 科, 不 一 關不 , 至於 , 出 淵之人, 亦

體 , 寧不 可悶哉? 日 之 中, 句 品 , 誰之 ?”( 

실  , 1792  10월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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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이후 1795년 8월 이옥은 다시 문체가 噍殺하다는 정조의 지 에 따

라 停擧와 充軍의 명을 받고 충청도의 정산 에 충군되었다.9월 4일 정산

에서 상경하여 경과에 응시하 으나 여 히 쇄가 심하다 하여 정조의 엄

한 닦달을 받았고,좀 더 먼 충군지로 옮기라는 명에 따라 경상도 삼가 으

로 유배지가 정해졌다.이옥은 이때 동작나루를 건 경상도의 삼가 에 도

착,다시 한양에 이르는 한 달여 동안의 일을  南征十篇 으로 엮어 두었다.

그러나 이 유배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다음 해 정조 20년 2월

별시 시에 응하여 수석을 차지하 으나 격식에 어 난 이라고 하여 榜末

로 강등이 되는가 하면,자신의 이 아직 삼가 에 있음을 통보받고 소환령

에 따라야만 했다.237)

 남정십편 은 敍文을 비롯하여 ｢路問｣ㆍ｢寺觀｣ㆍ｢烟經｣ㆍ｢方 ｣ㆍ｢水喩｣ㆍ

｢屋辯｣ㆍ｢石嘆｣ㆍ｢嶺惑｣ㆍ｢古蹟｣ㆍ｢棉功｣의 총 10편의 소품으로 구성된 遊

記238)이다.매 편마다 구체 인 자기 경험과 인식을 기록하고 있으며,특히

나열과 문답의 구법들을 통해 심을 해체하고 고정된 시각을 깨트리는 이옥

문학의 특징 인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다.이 에서 ｢烟經｣은 비를 피하느

라 들어간 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생긴 일을 소재로 하여 쓴 로 유배객의

237) , ｢追 始 ｣ 참 .

238)  후 에 들어  쓰  식에 한 다양한 변 들  시도   창작에 

어 도 뚜 한 변  보 다.  시 에는 에  여행한 지역  산천경 나 

토 , 승고 ,  등에 한 과 상  차  하는 것  

 경향 었 나, 후 에 는 가 단 해지 도 하고 주 나 심도에  

항목  나 어 하는 등   변  비 하여 그 내용상에 도 에 는 변

 보 다. 특  18  후에는  상 산  다변   작가  다양 , 

 체  다채 운 변  등 큰 변  가 다. 러한 변 는 여행 체  변 에  

한 것 도 하지만  창작과도 한 연  맺고 다.  향  

 작가들    창작 경향,  에  차  한다

거나 연  질  에 가   시킨다거나 하는 상  식에  벗어나 

남다  개  출하는  산  창작하 는 사고가 가해 다. 그 변  

심에  었다.  청  향  가장 민감하게 용한 작가  신

 쓰  식에도 리 원용하  다   작가들도  任   

 범  삼  새 운  창작  보 다. 는 한편 날짜ㆍ여 ㆍ경 사ㆍ

들  다 함께 는 래  여행 식에  벗어나 작가가 하고  하는 주

나 내용에   해 놓  독  장에 는 각  미  심  고 해 

게 택해    다는 장  었다( , ｢ 후  체  연

｣,  동  연  79, 균 학  동 연 원, 2012, 212~214 ; 우 , ｢

후   쓰   향 식  변 ｣,  한 한 학 연  49, 한 한 학 , 2012, 

117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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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을 엿볼 수 있다는 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연경｣은 연기의 법문이라는 의미가 있다.연기는 담배 연기나 향 연기와

같은 烟氣이기도 하고,인연을 의미하는 緣起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담

배나 향 연기를 가리키는 ‘烟’자와 인연을 가리키는 ‘緣’자의 음이 같다는

에 착안하여 쓴 이다.장난기를 수반한 희작 성향이 강하지만 비수 같은

일깨움을 담은 의론문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239)먼 을 읽어보자.

한때 객이 송 사 향로 에 머물면서 부처님 앞에서 가부좌를 틀고  원각경

 을 공부하고 있었다.이때 객은 담배 한 모 을 피고 싶어서 상비배를 꺼내

들고 향로를 끌어왔다.행문 사미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합장하며 객

에게 아뢰어 말하 다.

“우리 부처님 여래께서 연화 에 앉아 온 세계를 두루 임하시는데 방 안은

하나의 작은 세계입니다.이 방에서 일 연기가 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

다.”

객은 이때 크게 웃으며 행문에게 말하 다.

“부처님께는 향로가 있어서 아침 녁으로 향을 사르는데 향로에 이미 향을

사르면 향은 반드시 연기가 된다.일체 세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물건

이 아직 연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향은 그 로 향이고 담배는 그 로 담배여

서 각기 같지가 않다가 향로 속에서 사르면 변하여 연기가 된다.향 연기도

연기이고 담배 연기도 연기여서 담배 연기와 향 연기는 같은 연기로서 평등한

연기 의 이 연기 연기일 뿐이다. 나는 연기를 좋아하여 이미 담배 연

기도 좋아하고 향 연기도 좋아한다.여래께서 어 유독 향 연기만을 좋아하

시고 담배 연기는 좋아하지 않으시겠는가? 나는 객이지 여래의 분수제자가

아닌데 어 석가세존여래께서 찾아온 한 객을 하면서 객인 나에게 담배

한 모 피울 것을 권하지 않겠는가?

행문은 웃음을 감추며 공손히 향로를 옮겨왔다.객은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행문에게 말하 다.

“같은 한 향로의 불인데 방 의 향을 사를 때는 연기가 향 연기 고

이제 나의 담배를 태우니 연기는 담배 연기여서 앞의 연기와 뒤의 연기가 같

은 연기가 아니다. 는 담배 연기가 나의 향 연기에 해서 서로 인연이 있

다고 하겠는가,서로 인연이 없다고 하겠는가?”

행문은 객에게 합장하며 아뢰어 말하 다.

239) 민, ｢18  산  새 운 경향｣,  18  지식  견 , 2008,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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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연기는 앞의 연기이고 뒤의 연기는 뒤의 연기이니 뒤의 연기와 앞의

연기가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객은 말하 다.

“ 의 말이 옳다!앞의 연기와 뒤의 연기는 이미 인연이 없다.이는 뒤의

연기가 이 앞의 연기에 해서 얼굴도 모르고 성명도 모르고 사람도 서로 모

르는 것이니 어 반드시 앞의 연기의 처지를 보살펴 것인가?앞의 연기가

향 연기이고 뒤의 연기가 담배연기이든,앞의 연기가 담배 연기이고 뒤의 연

기가 향 연기이든 향 연기와 담배 연기는 각기 그 연기기 그 연기일 뿐이니

어 반드시 뒤의 연기가 앞의 연기의 복을 아껴 주겠는가?”

행문은 합장을 하며 몰래 탄식하기를 마지않았다.객은 담배를 피우고 나서

행문에게 말하 다.

“향에 불을 붙이고 담배에 불을 붙이면 반드시 연기가 난다. 는 이 연기

가 화롯불에서 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향과 담배에서 나는 것이라고 할 것

인가?만약 이 연기가 화롯불에서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향을 넣기 에는 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인가?만약 이 연기가 향과 담배에서 나는 것이라고 한다

면 화롯불에 넣기 에는 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인가?”

행문은 합장을 하며 객에게 아뢰어 말하 다.

“불이 없으면 연기가 없고 향이 없어도 연기가 없습니다.불이 향과 담배를

만나야 비로소 연기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객은 말하 다.

“ 의 말이 옳다!네가 비록 불이 있어 한 화로 속에 간직하고 있고 네가

비록 향이 있어 한 합 속에 해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향이 불을 찾아

화로로 가지 않고 평생 불이 향을 구하러 합으로 오지 않는다면 향은 고스란

히 향이고 불은 고스란히 불이다.어디서 의 향 연기가 나와서 여래께 바쳐

질지 알 수 없다. 천세계에 한 연기가 없다면 여래께서도 역시 향 연기

를 마실 수 없는 것이다.”

행문은 일어나 고마워하며 물을 펑펑 떨어뜨리고 오체투지 한 체 객에게

아뢰어 말하 다.

“나이 열여섯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머리를 깎고 법문에

들어 이 되기에 이르 습니다.지 법문에 머문 지 스무 해가 되었습니

다.다른 사람이 머리를 깎고 이 되는 것은 체로 비유하자면 스스로 향과

담배를 지녀 불에 뛰어들어 타는 것과 같습니다. 는 바로 타려고 하지 않았

던 것인데 잘못 불에 떨어져 타게 되었으니 비록 타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불

에 탄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이승기겁에 원히 죄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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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렛소리와 같은 큰 가르침을 들으니 마음 가득 부끄럽습니다.”

객은 행문이 이처럼 한탄하는 것을 보고 행문에게 일러 말하 다.

“향은 향 연기가 되고 담배는 담배 연기가 된다.연기가 비록 같지 않지만

연기로서는 같은 것이다.물건이 변하여 연기가 되고 연기가 변하여 무로 되

는 것이니 연기가 나서 잠깐 사이에 허무로 함께 돌아가는 것이다. 는 보라.

방 안의 향 연기와 담배 연기가 지 어디 있느냐?염부는 하나의 커다란 향

로이니라.”240)

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어진다.먼 향 연기도 연기이고 담배 연

기도 연기로서 모두 평등한 연기 의 이 연기 연기일 뿐이라는 것,다음

은 앞의 향 연기와 뒤의 담배 연기는 각기 다른 연기일 뿐 아무 인연이 없다

는 것,마지막으로 향은 향 연기가 되고 담배는 담배 연기가 되어 연기로서

는 같은 것이지만 연기는 곧 흩어져 無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남령 ｣에서

의 담배의 역할이 근심을 물리치는 데 있었다면 ｢연경｣에서는 烟氣 혹은 緣

起에 한 담론을 펼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객과 행문의 화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은 일견 장난스러우면서도

240) ｢烟 ｣,  篇 . “ 一 , 廣法門 中, 於 , 跏趺 , < 覺

>, , 一 烟, 出象 , 至, , , 雙 , 

: “ , 蓮花臺 臨, 中一 世 , 不 療出一 ,” , : 

, 燒 , 旣燒 , 必 烟, 一 世間, 能 諸 , 烟 , 自 , 

自 , 自不 , 及燒 中, 烟, 烟亦烟, 烟亦烟, 亦 烟, 一 烟, 

烟中, 烟 烟, 且 烟, 旣 烟, 亦 烟. 豈 烟, 不 烟? 且

, , 豈 釋迦世 , 一 , 不勸 一 烟?“

    胡 , , 烟, 烟: “ 一 , 俄燒 , 烟 烟, 今燒 , 

烟 烟, 烟 烟, 一 烟, 烟於 烟, 相因緣, 相因緣?” , 

: “ 烟 烟, 烟 烟, 烟 烟, 因緣?” : “ 哉! 烟 烟, 旣 因緣, 

烟, 於 烟, 不知 目, 不知姓 , 不相知人, 必 烟, 烟 ? 烟 烟, 

烟 烟, 烟 烟, 烟 烟, 烟 烟, 烟 烟, 必 烟, 烟 ?” , 

已, 旣 烟, : “ , 必 烟出, 烟, 自 出, 自 出? 若

烟自 出, , 不出烟? 若 烟自 出, , 不出烟?”

    , : “ 烟, 烟, , 烟始 出.” : “ 哉! 雖

, 藏一 中; 雖 , 一盒中, 不去 , 不 盒 , 自自 , 

自自 , 知 出 烟, , 世 , 一點烟, 亦不 烟.”

    , 淚 下, 五體 , : “年 五 , 母, 不 不至 髮花嚴, 今

花嚴, 又二 臘, 人 髮, 擧 自 , 燒, 不 燒 , 

燒, 雖不 燒, 旣已 燒, 亦 , 僧 , 罪人.今 雷音, 滿心 ,” 

, : “ 烟, 烟, 烟雖不 , 烟 相 , 烟, 烟 , 烟

出 , , 中, 烟 烟, 今 ? 閻 提, 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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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못 긴 여운을 남긴다.다시 내용을 되짚어 보자.불 에 앉아 담배를 피우

려다 제지를 당하고서 무안해진 객이 변명 삼아 늘어놓은 말은 담배 연기와

향 연기는 같은 연기로서 평등한 연기 의 이 연기 연기일 뿐이라는 것

이다.因緣生起이니 불씨를 향에 붙이면 향 연기가 되고 담배에 붙이면 담배

연기가 되는 것이다.그 다면 향 연기는 좋고 담배 연기는 나쁜 것인가?여

래께서는 유독 향 연기만을 좋아하시고 담배 연기는 좋아하지 않으실까?

나는 객이지 여래의 분수제자가 아닌데 어 찾아온 한 객을 하면서 담

배 한 모 피울 것을 권하지 않겠는가?좀 유치하긴 하지만 슬쩍 농을 쳐가

며 행문을 구슬린다.이에 행문은 어쩔 수 없이 향로를 끌어오고 객은 앉아

서 원하던 담배를 피운다.

객은 다름 아닌 이옥 자신이다.이옥은 불경한 문체를 썼다는 이유로 충군

의 벌에 처해져 남쪽으로 유배를 가는 이었다.모든 계로부터 내쳐쳐 유

배객의 신세가 된 이옥은 몸보다는 마음이 고달팠을 것이다.골 인 그는 더

욱 많은 담배를 피웠을 것이며 그곳이 설사 불 이라고 해도 좀 무시하고 싶

었을 것이다.행문은 하는 수없이 향로를 끌어오고 담배를 피우게 된 객은

내친 김에 좀 더 說을 푼다.질문을 던져 다시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앞의

연기와 뒤의 연기,즉 담배 연기와 향 연기는 서로 인연이 없음을 설 한다.

비록 불이 있어 한 화로 속에 간직하고 있고,비록 향이 있어 한 합 속에

해두고 있다고 하더라도,평생 향이 불을 찾아 화로로 가지 않고,평생 불이

향을 구하러 합으로 오지 않는다면,향은 고스란히 향이고,불은 고스란히 불

이라는 것이다.불이 향과 담배를 만나야 비로소 연기가 날 수 있는 것이다.

객의 말에 행문은 이제 물까지 펑펑 쏟으며 참괴의 변을 쏟아낸다.제가

불문에 몸을 의탁한 것은 향을 지녀서도 아니고,부처님과의 인연이 소 해

서도 아니고,깨달음을 얻고자 해서도 아닙니다.어려서 부모를 잃고 먹고 살

길 막막해서 머리를 깎았을 뿐입니다. 는 어 해야 합니까?이 부끄러움을

어 해야 합니까?

이에 한 객의 답은 궁색하다.“향은 향 연기가 되고 담배는 담배 연기

가 된다.연기가 비록 같지 않지만 연기로서는 같은 것이다.물건이 변하여

연기가 되고,연기가 변하여 무로 되는 것이니,연기가 나서 잠깐 사이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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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함께 돌아가는 것이다. 는 보라.방 안의 향 연기와 담배 연기가 지

어디 있느냐?염부는 하나의 커다란 향로이니라.”이는 행문을 향한 말이지만

기실 자신을 향해 던지는 말이기도 하다.향 연기든 담배 연기든 연기로서는

같은 것이며,연기는 잠깐 사이에 無가 되고 만다.세상은 하나의 큰 향로,

타고난 제 품성을 따라 한 기 연기로 피어오르다가 이내 흩어지고 마는 것

이다.담배 연기나 향 연기나 결국엔 무로 돌아가듯이 한 세상 사람살이도

왔다가 가면 그뿐이다.깨달음을 얻지 못한 행문이나,담배 한 피우고자

장 설을 늘어놓은 객이나,한 기 연기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로써 불 에서의 설 은 끝이 났지만 남아있는 여운은 제법 길다.선행

연구에 의하면 불교의 연기설을 정면으로 비 한 것241)이라고도 하고,불경의

네 자 운율을 흉내 내면서 담배나 향 연기를 가리키는 ‘烟’자와 인연을 가

리키는 ‘緣’자의 음이 같다는 에 착안하여 불교의 연기설을 희화화한 놀이

로서의 성격이 강하다242)고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나 어느 쪽도 완 한 평가

라고 보기는 어렵다.그 변에는 삶에 한 좌 과 비감,체념,무상감 등이

복잡하게 얽 있기 때문이다.

｢연경｣이 경서를 패러디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經’이라는 말은

원래 성인의 말 을 엮은 책에 붙이는 표 이지 하찮은 사물에 쓰일 바는 아

니지만 수집벽ㆍ정리벽을 지닌 이 시 지식인들은 담배나 앵무새ㆍ비둘기

같은 미물에다 불경스럽게도 ‘경’이란 말을 붙 다.243)이옥도 연기에 한 담

론을 써서 ｢연경｣이라고 칭하 다.

불 에 앉아  圓覺經 을 읽고 있던 차에 담배 한 가 궁 했던 이옥은

연을 요구하는 사미승과 긴 화를 나 는데 내용인즉 자신이 보던  원각경 

을 흉내 낸 것이었다. 원각경 은 부처님이 문수ㆍ보 ㆍ보안ㆍ미륵ㆍ변음

등 十二菩薩과의 문답을 통해 大圓覺의 묘한 이치를 설한 경 이다.｢연경｣

에서도 문답을 통해 객이 행문을 깨우치고 있는데 바로  원각경 에서 석가모

니가 각각의 보살들을 깨우치는 것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一時’,

241) 민,  책. 166 .

242) ,  .

243) 민,  책, 17 . 는 새에 한 보   리하여  경 , 

득공  상용 집비 에 한  합경 과 랑 에 한 내용  리해   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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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時’,‘善哉!’,‘雙手合掌而客 ’같은 어휘도  원각경  그 로를 쓰고 있

다.244)

이옥은 기본 으로 불교의 교리에 해서는 비 시각을 보이고 있으

나245)불교 경 에 한 지식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불교는 조선왕조 성

립 이후 억불숭유에 의해 지속 으로 통제되었으나,그런 가운데서도 주로

왕실과 양반 부녀자 층의 비호를 받아 꾸 히 명맥을 유지하 고 조선후기의

동요 속에서 일정하게 민심에 합하여 교세를 확장시켰다.246)사 부들은 사

상 깊이가 있는 고승들과의 교유를 통해 유ㆍ불에 계된 사상 담론은

물론 시문과 서 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보다 심도 있게 불교사상을 할 수

있었다. 한 17세기 이후 사 부들의 산수 유람이 활발해지고,산수를 감상

하기 한 숙소나 모임의 장소로 사찰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

를 할 수 있었다.247)이옥도 김려 등과 더불어 북한산을 유람하면서 주변의

사찰을 이용하 고 그 기록을 남긴 바 있다.248)방 한 독서편력을 지닌 이옥

은 불경을 삶의 수양서로 혹은 문장의 학습서로 삼아 자신의 문학에 극 활

용하 다.

이옥은 불경만이 아니라 유가경 을 패러디하기도 했는데 ｢愛琴供狀｣은  

詩經 의 구 을 패러디한 것이다. 시경 에서 취한 구 들을 임의로 이어

가며 애 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한 양갓집 규수가 남편에게 쫓겨나

모르는 남자에게 농락당하고,그 후 재가를 하려고 했으나 남자의 방해로 그

마 어렵게 된 억울한 사연을 진술하고 있다.｢必英狀辭｣에서는  등신화 

의 어투를 패러디하여 소장을 작성했다.이옥이 즐겨 사용한 패러디의 방법

244) 진, ｢ 후  청  용과  용양상｣, 고 학  사학 , 

2003, 147  재 용.

245)  에 한  ｢竺 ｣  들  다.  에  그는 “ 벵 가 변하여 매

미가 고 가 변하여 랑나비가 고 꿩  변하여 가 는  가 진실

 다 하 고 드시  같  것 다. 들에  우는 움과 에  춤추는 

거움  미 어 다니는 들과 계없는 것 고 는 매  보고도 엎드리지 

 것 니 후생  욕  진실  생에 슨 계가 어  하고 징계할  겠는

가? 러니 처  법  공 운 듯하지만 실  한 것 다.” 고 하여  연

 비  시각  하고 다( 집 1, 462 ).

246) ,  후  경 사  식과 학 , 태학사, 2006, 30 .

247) ,  책, 33~37 .

248) ｢中  는 1793  가  한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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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 의 권 를 무시한다든가 희화화하려는 목 에서 지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념으로만 존재하는 경 의 상을 실 실용의 차원으로 끌어오

고자 했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주자의 은 이학가가 읽으면 담론을 잘 할 수 있고,벼슬아치가 읽으면 소

차에 능숙할 수 있고,과거 시험 보는 자가 읽으면 책에 뛰어날 수 있고,시

골 마을 사람이 읽으면 편지를 잘 쓸 수 있고,서리가 읽으면 장부 정리에 익

숙할 수 있다.천하의 은 이것으로 족하다.249)

朱子의 을 읽고 쓴 의 은 실용을 강조한 이옥의 독서법을 엿볼 수

있다.천하의 은 실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변용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아무것도 모방하지 않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여기에 패러디

(parody)라는 말이 용된다.패러디란 말은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이지만 우

리의 문화 통에서도 리 활용되어 왔다.고 시학에 등장하는 用事니 換

骨奪胎니 하는 용어가 바로 패러디 도입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패러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던 문화 수용 창작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

이다.따라서 패러디의 가치는 패러디의 의도와 방법이 어떠한 미 효과를

획득했느냐,그 미 효과에 의해 어떠한 의미를 생성했느냐에 의해 좌우된

다250)고 하겠다.

｢연경｣은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놀이의 성격이 강한 데다 불경의 서술양

식을 모방했다는 으로 미루어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결여된 유희 작품으

로 평가하기 쉽다.작품의 형태나 담론 차원에서 새로움을 얻지 못하고 원

을 모방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면,다시 말해 변용과 복에 의한 창조

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흉내 내기에만 그쳤다면,재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경｣의 경우 불경의 문투만을 차용했을 뿐 새로운 담론을 형

성하고 있다는 에서 기발한 개성의 발 과 문 미감을 성취할 수 있었

다고 평가된다.

한편,문학 작품에 있어서 등장인물 간의 화의 기록은 상황의 생동감 있

249) ｢ ｣. “ , 家 之, 可以 談論 ; 仕 之, 可以閑  ; 擧 之, 可

以  ; 里人 之, 可以能 翰 ; 胥史 之, 可以熱 .”

250) 별, ｢21  러  시학  향 ｣,  한 언어  27, 한 언어 학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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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을 한 효과 인 서술방법이다.특히 문답방식의 화체는 문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효과 으로 드러내기 한 문학 장치이자 기교로서,묻고

답하는 화의 형식을 모방하여 서술하는 방식이다.251)문학에서 문답체로 이

루어진 작품의 는 많다.멀리는 국의 굴원의 ｢어부사｣를 비롯하여 漢代

의 賦에서 그 본격 인 발 을 볼 수 있으며 辭ㆍ賦나 詩뿐만 아니라 說ㆍ記

등의 문체에서도 문답체를 활용한 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252)우리 문학에

서도 이규보의 ｢경설｣이나 ｢슬견설｣등의 작품이 문답체를 쓰고 있다.

｢연경｣은 작품 체가 화체로 되어 있다.객과 사미승과의 화로 이루

어져 있지만 화의 주도권은 객에게 있다.객은 사미승과의 설 을 벌이는

가운데 불교의 교리인 연기설의 허 을 깨우쳐주는 데 성공한다.그 과정이

입가경이다.객은 잖게 자신의 의론을 개진해 가고,사미승은 사뭇 진지

한 태도로 객의 말을 경청한다.마침내 조실부모하고 먹고 살 길 없어 법문

에 들어선 것이지,진리를 구해서도,부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해서도 아니

었다고 참괴한다.그런 사미승 앞에 객은 의미 있는 한 마디로 상황을 마무

리한다.

“향은 향 연기가 되고 담배는 담배 연기가 된다.연기가 비록 같지 않지만

연기로서는 같은 것이다.물건이 변하여 연기가 되고 연기가 변하여 무로 되

는 것이니 연기가 나서 잠깐 사이에 허무로 함께 돌아가는 것이다. 는 보라.

방 안의 향 연기와 담배 연기가 지 어디 있느냐?염부는 하나의 커다란 향

로이니라.”253)

이 게 하여 담배에서 발된 하나의 담론은 종결되었다.처음부터 끝까지

문답 방식의 화체로 서술된 이 이야기는 뚜렷한 서사성을 지닌 잘 짜여진

시나리오나 다름없다.등장인물은 객과 사미승,사건은 불 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두 사람간의 갈등,배경은 유배길에 들른 송 사의 향로 이다.인물과

251) 우지 , ｢ 답식 산  특징에 한 연 ｣,  동 한 학 50, 동 한 학 , 2012, 

500 .

252) 신 , ｢ 답체 학  격과 < 산별곡>｣,  고시가연  8, 한 고시가 학 , 2001, 

57 .

253) ｢烟 ｣, “ 烟, 烟, 烟雖不 , 烟 相 , 烟, 烟 , 烟出 , 

, 中, 烟 烟, 今 ? 閻 提, 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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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경이 구체 으로 제시된 상황 속에서 묻고 답하는 두 사람의 화는

속도감 있게 개된다.사미승은 어느새 객의 말에 압도되어 있고,객은 지

까지의 내용을 수습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모든 物은 변하여 연기가 되

고,연기는 잠깐 사이에 虛無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니,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향로일 뿐이라는 것이다.

요컨 ｢연경｣의 겉 이야기는 담배 연기나 향 연기나 연기로서는 평등한

것이며 연기는 곧 흩어져 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향

은 향 연기로서,담배는 담배 연기로서 이 연기 연기일 뿐 연기로서는 평

등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담배연기는 담배연기로서,향연기는 향연기로서

각각의 연기이듯이, 와 나의 가치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그러나 그 얘기를

하자고 긴 사설을 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그 이면에는 삶에 한 좌 ,

체념,무상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무질서하게 얽 서 한 의 연기로 타오

른다.그러므로 법당 안에서의 흡연 행 는 이옥의 반항이자 항인 셈이다.

훗날 그는 다른 작  연경 을 통해 이때의 행 에 해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으로 기억했다.254)흡연에도 엄연히 지켜야 할 이 있는 법인데,

불상을 마주하고 앉아 굳이 담배를 피울 일은 아니었다고 회고한 것이다.따

라서 ｢연경｣의 담배는 유배객인 이옥의 안물이자 동시에 항의 의미를 내

포한다고 하겠다.

(3)癖과 趣의 구

이옥은 문체반정으로 인한 긴 부침의 세월을 뒤로 하고 1800년 마침내 고

향 남양에 정착하 다.이옥에게 고향은 鶴髮의 어버이가 계시고,처와 자식

이 있으며,산과 냇물이 있고,밭이 있어 김 맬 수 있으며,책이 있어 읽을

수 있고,술 있어 마실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곳이었다.고향으로 돌

아온 이옥은 이후 생을 마칠 때까지 집안의 장을 돌보면서 독서와 쓰기

로 소일했다.

254)  烟  4, ｢烟忌｣. “ 於寺中, , 僧 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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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烟經 255)은 이때 지어진 이옥의 역작으로 담배 련 작품의 후속작이자

완결편이라 할 수 있다.담배를 재배하는 방법에서부터 흡연의 멋에 이르기

까지 담배에 한 모든 것을 망라해 놓은 담배의 백과사 격이다.서문을

비롯하여 4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ㆍ2권ㆍ3권은 담배의 재배와

성질ㆍ도구 등을 설명한 실용 내용으로 짜여 있고,4권은 흡연의 문화

측면을 고루 다루고 있는 문 인 이다.담배에 한 실용서의 기능과 문

물로서의 역할을 배분해 놓음으로써 실용성과 문 미를 동시에 갖춘,담배

에 한 가장 포 인 작이다.애연가라면 모름지기 그 생산과 소비에

해서도 제 로 알아야 할 것이며,그것이야말로 담배에 한 의라는 생각

을 가지고,체계 으로 정리하 다.책의 ｢서문｣에 술경 를 자세히 설명하

고 있다.

옛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책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그런고로 추평공은 『식헌』 오십 장이 있었으며 왕 은 『주

보』가 있었고 정운수는 『속주보』가 있었고 두평 역시 『주보』가 있었다.

육우는 『다경』이 있었는데 주강이 이를 보충하 으며 모문석은 『다보』가

있었고 채군모와 정 는 『다록』이 있었다.(…)여기서 옛사람들이 만물에

하여 진실로 기록할 만한 좋은 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물건이 보잘 것

없다고 해서 버려두지 않고 그 숨겨진 것을 수집,열거하고 그 속에 포함된 것

을 밝게 드러내면서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후 에 가르침을 주지 않음이 없었

음을 알 수 있다.그것은 온갖 미물이라도 보잘 것 없고 라한 것들을 밝게

드러내어 천하 후세의 사람들과 그 쓰임을 공유한 것이다.그 뜻이 어 일시

인 붓장난에 불과하겠는가?

255)  烟   재가 학계에 진 것  진(｢  학과 청 -신 료 고개  

겸하여｣,  고 학연  23, 한 고 학 , 2003)  에 해 다. 그는  

에   운필 과  연경  새  하여 개함   학  욱 하게 해 

주었다. 후 (｢    담  경   가 ｣,  헌과 해  24, 헌과 해

사, 2003)는  연경  내용과 학  가 에 해 하는 한편, 당시  담   

작 들  한 리에 모  18   연  엿볼  는 장  마 하 다( 연

경, 담  모든 것 , 니스트, 2008). 우(「『연경』에 나타난 ‘ ’  취향과 목

식 쓰 」, 『  후  한 학과 학』, 2009)는   觴  과  史  용

양상  개  自  취향과 어  추 한 개  는 학작  었

 하  과  창작에 주 하   쓰  역   비 학  

실용 에 지 그 연  장 었  하 다.



- 146 -

천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 지 오래되었다. 인암쇄어 에 이르기를 “숭정

에 담뱃잎이 여송에서 래되었다”라고 하 고,송려상의  수구기략 에도

그것을 인용하여 “명말의 한 재앙이 되었다”라고 하 으니 담배가 남만에서

래된 지 거의 네 번째 병자년이 된다.이식의  택당집 에도 ｢남령 가｣가

있고 임충민 가 에도 “ 주의 쟁에서 담배를 지고 가서 먹을거리로 바꾸었

다”라고 하 으니,우리나라에 담배가 해진 지도 한 장차 이백 년이 된다.

그것을 심는 자가 기장과 삼을 기르듯 하여 심고 재배하는 방법이 지극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피우는 자가 술잔을 가까이 하듯 하니 손질하고 만드는 방법

이 갖추어지게 되었다.품종이 차 많아지게 되니 명칭과 품질이 달라지고

지혜와 기교가 높아지니 기용이 갖추어지게 되었다.꽃에 취하고 달을

삼키듯 하니 담배에는 술의 오묘한 이치가 있으며 푸른 것과 붉은 것을 불에

사르니 향의 뜻이 서려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과 꽃무늬가 새겨진 통이 있으

니 차의 운치가 있으며 꽃을 재배하여 향기를 말리니 한 진귀한 열매와 이

름난 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겠다.

그 다면 이백 년간 마땅히 문자로 기록한 것이 있어야 할 터인데,편찬하

고 수집한 자들이 이를 기록하 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니,아마도 자질구

하고 쓸모없는 사물은 문인들이 종사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가?아마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하여,비루하고 과문한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인

가?아니면 그것이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미처 겨를이 없어 후세 사람들이

붓을 들도록 남겨 두었던 것일까?

나는 담배에 벽이 있어 몹시 사랑하고 즐긴다.이에 스스로 비웃음을 두

려워하지 않고 되는 로 엮었으니 성 고 거칠어 진실로 그윽하고 신비로운

면을 들추어내지 못했으나 그 기록한 뜻을 말하자면 『주록』,『화보』의 종

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오년(1810)매미가 우는 5월 하순에 화석산인은 쓴다.256)

256) 『烟 』, 「 」. “古人於日 飮食之事. 不 書以 之. 《食憲》五 章, 

《 》, 雲叟 《 》, 竇苹亦 《 》, 陸羽  《 》, 補之, 毛  《

》, 丁  《 》. (…)

   於 , 可以 古人之於 , 苟 一 之可 , 不以 之, 羅 隱 , 闡揚 , 

不裒以 書, 以 , 庶 揚 陋, 下 世 , 豈一 翰 之

也哉?

   下之 , 亦久矣, 《 菴 》 “ , 烟 自 傳 ”, 裳 《 寇 》亦

 “ 一 沴”, 烟之自 , 且四丙 矣. 《李 集》  < >, 林忠 家

傳, “ 州之 , 烟以 食”, 之 烟, 亦 二 矣. 之 , 若 黍麻, 

之法, 至 . 之 , 若 觴, 修製之方, . 以至族 , 品 . 巧

, . 薰花 , 之 . 燒 燃 , 之 . 花 , 

茶之 致 . 培花曝 , 亦 於珍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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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연경 은 이옥의 기록정신 癖

과 趣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이옥은 옛 사람들은 만물에 하여 기록할 만한 좋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

으면 그 물건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버려두지 않고 그 숨겨진 것을 수집ㆍ열

거하고,그 속에 포함된 것을 드러내면서 후 에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제하고,담배에 해서도 마땅히 술한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 다.담배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큰 비 을 차지할 만큼 리 퍼졌고,그에 따라 재배하는

방법 흡연의 도구나 풍속 등 여러 가지 부수 인 문화가 형성되었지만 아

직까지 그런 술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그 에 착안하여

담배에 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여 담배의 譜로 삼고자 한다고 하 다.이

기록정신은 다작의 작가 이옥이 지닌 한 특징이기도 한데,담배 같은 ‘자질구

하고 쓸모없는 사물은 문인이 종사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지만,일상의 보

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곧바로 붓을

드는 그의 기록정신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경 은 이옥의 癖과 趣가 담긴 술이라는 이다.담배에

한 이옥의 심은 먼 ‘癖’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벽’은 ‘癡’와 같은 개

념으로 모두 병들어 기 다는 뜻의 ‘疒’자를 부수로 하는 자이다.‘벽’은 의

학 으로 오른쪽 갈비 아래 비장에 나쁜 기운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데 일반 으로 낭비벽ㆍ도벽ㆍ방랑벽이란 말에서 보듯,어떤 것에 한 기호

나 집착이 무 지나쳐 이성 으로 도 히 억제할 수 없는 병 인 상태를 가

리킬 때 흔히 사용하 다.257)

그런데 이러한 벽에 한 인식이 18세기에 이르러 일부이기는 해도 지식인

들에 타기해야 할 상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미덕으로 변모하게

   二 間, 之 以 , 家, , 豈 事 , 不足

之 事 ? 蓋 之 之 也, 固寡之 ? 出 不久矣, 留

人 之 ?

   於烟, 且嗜, 不自 , 撰 , , 固不足以 秘, 若 之

, 庶 乎 《 》ㆍ《花 》之 云 . 

   鳴 之 下 , 花石 人 .”

257) 민, 18   지식  ‘벽’과 ‘ ’  추  경향｣,  18   지식  견 , 

니스트, 2007,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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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58)박제가는 화가 김덕형의 꽃그림에 부친 ｢百花譜序｣에서,“사람이

벽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이다.벽이란 자는 질병과 치우침으로

구성되어 ‘편벽된 병을 앓는다’는 의미가 된다.벽이 편벽된 병을 뜻하지만 고

독하게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문기 를 익히는 것은 오직 벽을 가진 사람

만이 가능하다.“259)고 하여 벽에 한 생각을 피력하 다.벽은 편벽된 병을

뜻하지만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은 벽을 가진 경우이며, 문가가 되는 것

도 오직 벽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벽에 한 찬양이었다.

벽은 명말 청 의 문인들에게서도 발견되고260)조선의 동시 문인들에게

서도 자주 발견되는 당시의 지 흐름과 연 된다.이 시기 지식인들의 요

한 특징 의 하나로 수집벽ㆍ정리벽을 들 수 있는데261)李書九(1754~1825)

는 연경에서 록 앵무새를 한 마리 들여와 기르며 찰한 내용을  녹앵무경

 에 정리하 고,柳得恭(1749~?)은 상용 집비둘기를 사육하면서 자신의 체

험과 정보를 종합해  발합경 을 썼고, 랍으로 매화를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는 李德懋(1741~1793)는 제작의 과정을 도 설명까지 보태서 『윤회매

십 』을 엮었으며,화가 김덕형은 꽃에 미쳐 『백화보』라는 꽃 그림책을

펴냈다.이밖에도 벼루ㆍ골동품ㆍ칼ㆍ책ㆍ여행ㆍ그림ㆍ물고기ㆍ무 ㆍ출 ㆍ

표구ㆍ 씨 등 이 같으면 玩物喪志라 여겨 꺼렸을 소재들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을 들어 당시 지식인들의 지 경향을 악하 다.262) 연

경 의 집필도 이러한 시 흐름을 의식한 것이다.

한편 이옥은 담배에는 술의 오묘한 이치가 있으며 香의 뜻이 서려 있고,

茶의 운치가 있으며 진귀한 열매와 이름난 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

을 통해 담배에 한 趣를 드러낸다.담배에 한 지독한 벽이 취로 구 되

는 양상이다.袁宏道에 의하면 취란 “사물의 내면을 心할 수 있는 사람이라

258) 민, 같  책

259) “人 , 棄人也已, 之 , 疾 , 病之 也. 雖 之 , 習 門之藝

, 惟 能之.”( 가, ｢ 花 ｣, 貞 閣 集 之一)

260) 말 청  가 岱(1597~1679)  에 “한 가지 편벽   없는 사  사

귈  없 니,   없  고, 허  없는 사  사귈  없 니, 진실한 

운  없  다.”는  다( 岱, ｢五 人傳｣,  연곷 에 잠들다 , 태학사, 

2005, 139 ).

261) 민, 『18   지식  견』, 니스트, 2007, p.14.

262) 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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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얻은 것이라야 심오하고 배워서 얻은 것은

얄 한 것이며 모든 사물의 평등함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경지”263)가 된다고

하 다.다시 말해 취란 작자의 진정을 바탕으로 작자의 성령(본심)이 드러나

는 것이어야 한다.거짓으로 아름답게 꾸민 시는 작자 자신의 眞이 없어 취

가 없게 되고,비록 아름답지 않더라도 眞詩라면 취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취는 진정과 성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64)이옥에게 이르러

이러한 취의 구 은  이언 에서의 주장,곧 교의 세례를 받지 않은 시정여

성이야말로 참 그 로의 ‘진정’이 유로된다는 설로 개된 것이라 보아지

며265) 연경 의 권4에 수록한 흡연의 품 와 문화를 기술한 목에서 담배에

한 취의 구 을 확인할 수 있다.

 연경  ｢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는 이옥의 다양한 독서 편력이다.

이옥은 추평공은  식헌 ,왕 은  주보 ,정운수는  속주보 ,육우는  다경 ,

모문석은  다보 ,채군모와 정 는  다록 이 있었다는 것 등 무려 20종이나

언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술들을 이옥이 다 열람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가능성 한 배제할 수는 없다.『연경』4에는 원굉도의  상정觴政 266)을 봤

다는 기록이 있으며, 연경 에서 구사하고 있는 쓰기 방식은  상정 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267)이러한 독서 경향이 쓰기에도 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연경 은 서문을 시작으로 4권의 본문으로 나뉘어 있고 각 권은 칙으로

나 어 담배에 한 상세한 정보들을 싣는데 효과 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서문은 작품 체를 포 하는 에서 술의 의도와 배경을 쓴 이며 각

편에 붙인 소서들 역시 자신의 서술에 한 극 인 뒷받침으로 삼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서문을 필두로 하여 앞의 세 항목은 담배에 한 실용서

로서의 기능을,마지막 한 항목은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의 입장에서 그 맛

과 멋을 즐기는 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 다.

263) 원 도, ｢ 心集｣,  연  에 잠들다 , 태학사, 2005, 104~106 .

264) 강경범,  원 도 산  연  , 균 학  사학 , 2000, 83 .

265) 우, ｢ 연경 에 나타난 ‘ ’ 취향과 목식 쓰 ｣,  후  한 학과 

학 , 출 , 2009, 58 .

266)  학가  원 도   본래 ‘觴 ’  말  리   하  하여 

마 한 주  규  말한다.

267) 우,  책,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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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연경 은 담배라는 한 사물에 집 하여 유기 으로 구성하고 생

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진 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구

조 안정감을 보여 다.담배를 재배하는 가장 실질 인 내용을 기술한 1권

의 서술은 매 칙 2~3행의 매우 짧은 편폭으로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고,2권,

3권에서는 담배의 유래나 도구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마지막 4권에 이르러

서는 생활의 맛과 멋을 추구한 소품 작가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할 만큼 상에 심취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따라서 체는 목화

방식을 사용하여 분산된 느낌이 있는데도 체로서 통합되는 효과를 보여

다고 하겠다.

 연경 의 주요 쓰기 방식인 목화는  흥유기 나  남정십편 과 같은

遊記에서도 이미 사용한 바 있지만  연경 에서도 같은 체재를 따르고 있다.

특히  연경 에서는 각 편의 길이가 극히 단소하고 매 편마다 일련번호를 매

긴 이 특징인데 숫자 표기는 원래 장부 문서를 는 방식이고,편폭을 짧

게 나 어 제목을 붙인 것은 문장의 흐름을 끊어 놓기 때문에 산문에서 기피

하는 형태268)이지만 담배에 한 세세한 정보를 집록하기에는 매우 한

방식이라 여겼다.이는 纖薇함을 추구한 이옥 문학의 한 특징이기도 한데,이

러한 쓰기 방식을 통해 이옥은 담배에 한 실용 인 면과 문 인 면의

양쪽을 모두 충족할 수 있었으며 개성 넘치는 한 편의 문학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연경 을 문학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4권이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담배의 효용(烟用),담배 피우기 좋을 때(烟宣),담배를 피워서 안 될 때와 장

소(烟忌),담배가 맛있을 때(烟昧),담배 피울 때의 꼴불견(烟惡),흡연으로 시

간 짐작하기(烟候),담배벽(烟癖),담배의 소비(烟貨),흡연의 품격(烟趣),흡연

법의 여러 종류(烟類)등 담배를 피우는데 따르는 다양한 멋과 취를 묘사한

10편의 소품이 실려 있다.따라서 이 4권에는 담배에 한 이옥의 벽과 취가

고스란히 발 되어 있다고 하겠다.

4권의 내용은 먼 담배는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요긴한 사물

이라는 것이다.

268) 우,  책,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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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밥을 배불리 먹은 뒤 입에 매운 맛과 비릿한 냄새가 남을 때,담배를

한 피우면 장이 편해지고 비장이 상쾌해진다.

둘째,아침 일 일어나 양치하기 에 가래가 끼고 침이 탁할 때.한 피

우면 개운한 것이 씻어내는 듯하다.

셋째,근심과 번민에 쌓이거나 할 일 없고 무료할 때,천천히 한 피우면

술로 씻어 내리는 것 같다.

넷째,술을 잔뜩 마셔 간에 열이 나고 숨통이 답답할 때.시원스럽데 한

피우면 답답한 기운이 숨을 따라 빠져나간다.

다섯 째,강추 에 얼음이 얼고 이 내려 수염에 구슬이 맺히고 입술이 굳

어질 때,연거푸 몇 피우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낫다.

여섯째,큰비에 물이 불어나고 자리와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늘 몇

피우면 기분이 훈훈하고 좋아진다.

일곱째,시를 지을 때,생각이 껄끄럽게 막 콧수염을 비비 꼬고 붓끝을 씹

어 다가 특별히 한 피우면 시상이 담배 연기를 따라 떠오른다.269)

담배가 필요한 경우는 밥을 배불리 먹은 뒤,아침에 막 일어나 목이 칼칼

할 때,근심스러울 때,무료할 때,숙취로 답답할 때,몹시 추울 때,습기로

할 때,시를 지을 때 등등 모두가 사소하게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이다.

이 일상의 틈새에 담배가 있다.담배가 워낙 일상 인 기호품이긴 하지만 가

장 가까이에서 가장 편안하게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

다.단 흡연자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이럴 경우 담배는 해결사로서의 역할까

지 기꺼이 수행하는 것이다.담배 피우기 좋을 때를 제시하는 다음 도 가

장 일상 인 가운데서 취하는 행 들이다.

달빛 아래서 좋고, 속에서 좋고,빗속에서 좋고,꽃 아래서 좋고, 각

269)  烟  4, ｢烟 ｣.

    一,飽 盂飯, 口 , 一 , 胃 .

    二,早 嗽, 痰 濁, 一 , 濯.

    三, , 賴 , 一 , 以 .

    四,飮 旣 , 熱肺懣, 快 一 , .

    五, 寒 雪, 珠 , 連 , 勝 熱 .

    六, 雨 溼, 菌 花, , 燎 .

    七, 軋軋, 撚髭 , 一 , 烟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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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좋고,길가는 에 좋고,배 안에서 좋고,베갯머리에서 좋고,변소에서

좋고,홀로 앉아 있을 때 좋고,벗을 마주 할 때 좋고,책을 볼 때 좋고,바

둑을 둘 때 좋고,붓을 잡았을 때 좋고,차를 달일 때 좋다.270)

이 부분은 좀 더 운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일상을 벗어난 것은 아니

다.달빛ㆍ ㆍ비ㆍ꽃 같은 자연 속에서나,홀로 있을 때나,더불어 있을 때

나 담배는 일상의 공간 어느 곳에서나 필요하다.흡연자에게 담배는 삭막한

일상을 묘미있게 건 가는 한 방법이 된다.

4권의 기록에서 한 빼놓은 수 없는 것은 생동감 있는 묘사이다.

아이 녀석이 한 길 되는 담뱃 를 물고 서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따 이

사이로 침을 뱉는다.가증스러운 일이다.

규방의 치장한 부인이 낭군을 하고 앉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운다.부끄러

운 일이다.

나이 어린 계집종이 부뚜막에 걸터앉아 안개를 뿜어내듯 담배를 피운다.통

탄할 일이다.

시골 남정네가 길이나 다섯 자나 되는 백죽통을 가지고 가루도 된 담뱃잎을

침으로 뭉쳐 넣고는 불을 댕겨 몇 모 빨아들여 곧 다 피우고는 화로에 침을

뱉고 앉은자리를 재로 뒤덮어 버린다.민망한 일이다.

다 떨어진 벙거지를 쓴 거지가 지팡이만 한 긴 담뱃 를 들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막아서서 한양의 종성연 한 를 달란다.두려운 일이다.

갓집의 말몰이꾼이 짧니 않은 담뱃 를 가로로 물고 고 서연을 마음

로 피워 는데 손님이 그 앞을 지나가도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곤장을 칠 일

이다.271)

담배를 피울 때도 엄연한 법도가 있을 터인데 의 사례들은 꼴불견이다.

당시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규방의 부인,계집종,시골 남정네,거지, 갓집의

말몰이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흡연이 만연되어 있었

270)  烟  4, ｢烟 ｣, “ 下, 雪中, 雨中, 花下, 上, 上, 中, 

中, 上, 廁上, , 友, 書, 棋, , 烹 .

271)  烟  4, ｢烟惡｣, 童 一丈 立 , 間 ,可 . 閨閤 人, 郎 , 自

, 可 . , 竈 , , 可痛. 野人 五 竹 , 烟 , , 

便盡, 棄 於 ,  埋 於 ,可悶. 丐 , 長, 上 人, 烟

一 ,可 . 門 僕, 不短之 , 爛 烟, , 不 ,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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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사회풍조 속에서 꼴불견들 역시 심심찮게 에 띄었을 터인데,이

옥은 그 풍경들을 앞에서 벌어진 일인 냥 생동하게 그렸다.272)

유득공이 쓴  경도잡지 (1권 풍속편,茶烟)에는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 앞

에서 감히 담배를 피우지 못했고, 직자가 길을 가기 해 辟除를 할 때 담

배 피우는 자가 있으면 엄히 다스렸다”는 구 이 있다.즉 담배의 보 에 따

라 흡연 속이 생겨나고 담뱃 의 길이가 신분의 높낮이를 나타내게 된 것이

다.담배가 처음 도입되어 보 되어간 17세기는 양반층이 성리학 명분론에

입각해 사회질서의 강화를 도모한 시기이기도 하 다.일본과 청의 침입으로

말미암은 신분 질서와 윤리 규범이 크게 흔들렸던 것과 함께 학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상놈이 양반 앞에서,아이가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

하는 흡연문화가 서서히 형성되고 흡연행 를 사회 권 와 연결지어 생각

하는 의식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와 련하여 이옥은 담배를 피워서 안 될 때와 장소를 열거하여 흡연에

도 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기도 하 다.높은 분 앞에서,어른ㆍ스승ㆍ귀한

사람ㆍ연장자 앞에서 안 되며 제사 지낼 때,혹심한 더 나 가뭄이 들 때,화

약이나 화창주변 같은 불조심을 해야 하는 곳에서도 안 된다고 하 고,매화

앞에서도 안 된다고 하 다. 일 이 불상을 마주하고 담배를 피운 자신의

경험273)을 상기하며 의가 필요한 곳에서도 안 된다고 하 다.

한편 이옥은 담배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시의 풍경을 묘사하여 당시의 활

발한 분 기를 연상하게 해 다.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한 이랑의 땅이라도 있으면 곡식을 심지 않고 담

배를 심으며.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좁은 땅뙈기라고 있으면 채소를 심지 않

고 담배를 심는다.그래서 산 ,어 의 장시에 등에 지고 서로 을 잇는 것

이 바로 담배이다.한양은 도시인데 동북에서는 말과 소에 실어 운반해오고.

서남에서는 배로 실어놔서 냇물처럼 려들고 구름처럼 모이는 것이 모두 담

배이다.

도성 안 으로 가게를 열어놓고 궤짝에 기 어 앉아 담배칼 가는 소리가 여

272) 우,  책, 56 .

273)   19 (1795) 9월 24   도 에 송 사에  하루   그곳 사

미승과 담 에 해 담 하고 ｢연경｣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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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서 들린다.아이 녀석이 바닥에 자리를 깔고 담처럼 둘러싼 사람들 속

에서 고함을 질러가며 서연과 홍연을 니,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시끄럽

게 한다.가슴에 담배를 안고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뒤를 잇는다.274)

담배가 유입된 지 200여 년이 지난 당시 조선 사회는 산업과 생활 풍속에

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흡연인구가 폭발 으로 늘어남에 따라 농민들은

자신의 텃밭에 담배를 심기 시작하 고 차 비옥한 논에까지 재배를 확 하

다.이에 따라 농업경 에 문제가 발생하 으며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경

작지 축소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만이 아니라 화재 발생,주 환경 불결,사

회질서와 풍기 문란,건강에 미치는 좋지 못한 향 등 유입 기에는 간과했

던 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게 된 것이다.이에 담배재배를 지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 고 연론을 펼치는 사람도 생겼다.사정이야 어떻든 장시의 풍

경은 담배를 사고 는 모습으로 생동감이 넘친다.삶의 장성을 그려내기엔

장시보다 더 합한 장소는 없을 것이다.시정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리는

데 구보다도 탁월했던 이옥의 솜씨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옥이  연경 에서 궁극 으로 추구하는 것은 흡연의 趣를 구 하는 것이

다.이옥은,담배를 피우는 일은 하나의 한가롭고 부질없는 일에 불과하지만

꽃병이나 롱에 비해 오히려 긴요하게 여겨지기도 한다275)는 것을 앞세워,

담배를 피우는 데도 그 품격이 있음을 주장하 다.

천하의 일에는 일마다 모두 그에 맞는 품격이 있다.만약 그 품격을 잃으면

문득 몰풍취하게 된다.지 담배의 품격을 논해 본다면 지 가 높은 재상ㆍ

찰사ㆍ고을 수령 등은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상인데 사령이 발치에

서 “담배를 올리라”고 한 소리를 하면 으 리한 통인 녀석이 있어 바삐 구

리 상자를 열어 빛 담배를 꺼내어 일곱자 되는 음자죽 담뱃 를 취하여

불을 붙인다.거의 반쯤 타오르면 옷자락을 뒤집어 담뱃 를 닦아서 몸을 굽

274)  烟  4, ｢烟貨｣. “ 峽 , 一 , 不 烟, , 一 , 不 菜

烟. 之 , 負 相 , 烟也. 都 也, 以 角 , , 川委

雲集 , 烟也.

    城中 開 凭 , 磨 之 相 , 童 墻環, 叫買 烟 烟 , 人 , 負以

胸, , 相 也.”

275)  烟  4, ｢ ｣. “ 烟, 不 一閑 事, 諸花 燈 , 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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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면 고 은 높이 화문석에 기 어 천천히 피운다.바로 이것이 貴格이

다.

나이 지 한 노인이 지어 선 손자ㆍ증손들의 시 을 받으며 거동을 편한

로 하고 담배 피우는 것 한 가끔 한다.밥이나 죽을 먹고 조 후에 비로

소 한 가져 오라고 하면 어린 손주 녀석이나 계집종이 기름 먹인 담뱃갑을

천천히 펴고 양을 짐작하여 담배꼬바리에 러 담는다.불기운이 피어오르면

담뱃 를 깨끗이 닦아서 노인께 올리고 재떨이를 옮겨다 놓아드리면 앉아서

피우든 워서 피우든 그 편한 로 한다.바로 이것이 福格이다.

은 서방님이 소매에서 작은 담뱃갑을 꺼내고는 은으로 만卍자를 새긴 동

래배를 끌어당긴다. 비를 끝낸 뒤에 담뱃 를 왼쪽 입술로 비스듬히 물고

주머니 속에서 좋은 부시를 꺼내 한 번 치면 탁 하고 불씨가 이미 손가락

가까이 일어난다.불씨를 담배 속에 넣고 부지런히 입술과 를 놀려 한 번

빨고 두 번 빨아들임에 연기가 곧바로 입에서 나온다.바로 이것이 妙格이다.

아리따운 여인이 임을 만나 애교를 부리고 잠자리를 같이하다가 님의 입속

에서 아직 반도 태우지 않은 은삼통 만화죽 담뱃 를 뽑아서는,재가 비단 치

마에 떨어지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침이 방울져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바

삐 앵두 같은 붉은 입속에 넣고서 웃으며 피워 다.바로 이것이 艶格이다.

무논을 김매던 농부가 호미질을 멈추고 수수밭 두둑의 푸른 풀밭에 앉아 보

리막걸리를 한 순배 돌리고 맨 상투머리 에 비스듬히 꽂아둔 곰방 를 뽑아

담뱃잎을 말아 통담배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담배꼬바리 에 얹어 놓고 왼손

으로는 담배꼬바리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부시를 잡고 불을 사르면 연기가

홧불처럼 피어올라 곧바로 코를 른다.바로 이것이 眞格이다.

사람들이 각기 나름의 품격을 가지고 있고,각각의 품격은 그 나름의 운치

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서로 비방하며 말하기를,“자네는 아직 그 운치를 모

르고 있다”라고 한다.276)

276) 『烟 』 4, 「烟 」. 下事, 事事 , 苟 , 便覺 , 今若以 之 論之, 

高 宰, 方 ·州 ,觀瞻 係, 令. 足 一 “ ”, 自 俐 史, 忙 ,揭 金

烟, 取觀音 竹七 , 燃 ,翻裾淨 , ,高 花 , 緩緩 , 便貴 .

  老人, 曾列 , 擧 便, 烟亦罕,飯 , 始 一 , , 女 , 

油 , 䡖 , 旣 , 拭 之, 移 臺以 之, 臥 , , 便 .

  郞 , 出 , . , 左 , 又於囊裡, 取出精緊 , 一 , 

已近 . 揷 烟心, 緊 , 一 , 烟已出口, 便 .

  韶 人, , , 口裡拔出 三 滿花燃 , 不 念 羅裙, 不曾 滴

珠, 忙揷 櫻 間, 且 且 , 便豔 .

  鋤 農人, 鋤 䵚 ⾋間, 巡, 於 髻上, 拔出 短竹 , 烟 烟 狀, 

上, 左 擎 , 右 執 燃之, 烟出 烽, 直 , 便 .

  人 , , 相 姍之曰: “ 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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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은 흡연의 풍경을 구체 으로 보여 다. 리,노인과 은이,

여인,농부 등 당 사회 구성원들의 흡연풍경을 통해 각각의 품격을 제시하

는 것이다.높은 자리에 있는 리의 貴格,나이 지 한 노인의 福格, 은

서방님의 妙格,아리따운 여인의 艶格,그리고 농부의 眞格이 그것이다.이처

럼 사람들에게는 각기 지닌 품격이 있고,취는 곧 그것의 발 이라고 할 수

있다.취는 곧,‘참 그 로의 眞’을 드러내는 방법이다.차나 술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기호품인 담배에도 나름의 격이 있어,그것을 제 로 향유했을 때 보

다 높은 풍취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 이옥의 생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배는 이옥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물이

되었다.입신양명을 꿈꾸는 과거 비생에겐 욕망의 성취를 안겨 최고의

매체가 되었으며,문체반정의 와 에서는 항이자 안물이 되기도 하 으

며,모든 혼란이 지나간 뒤 고향에 안착했을 때는 취의 구 상으로 그 역

할을 다하 다.당시에도 담배는 찬성과 반 ,옹호론자와 비 론자가 팽팽할

만큼 문제 인 사물이었으나,그에 개의치 않고 서술 상으로 삼은 것은 이

옥 문학이 보여 개성의 일단으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이옥이 끝까지 자신

의 문체를 고수했던 사실과,일상의 천근한 사물에 한 깊은 천착은 서로

통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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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李鈺 문학의 제재 의의

이옥이 활동했던 18세기 당시는 이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창작의 범이

다양화되고 문 취 성격이 강한 소품문의 창작이 성행하는 등 그 변화 양

상이 뚜렷하게 감지되는 시기 다.선진양한의 고문을 창작의 범으로 설정

하고 산문창작을 통해 실천하고자 했던 경향과,명말청 의 국문단으로부

터 향을 받은 소품문의 창작 경향은 이 시기 두드러진 변화양상을 표하

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277)

이 시기 이옥은 생애를 통하여 소품문 창작에 경도되어 있었던 한편,

특별한 문 미 성취를 통해 조선후기 문단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문학의 제재 인 면에서 이 시기와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조선시 산문의 소재가 근본 으로 性理와 자연,윤리와 도덕

같은 념론 인 데 있었다면 소품문은 그러한 념을 탈피하여 보다 실용

이고 실 인 문제에 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옥은 지 까지의 문학 역에서 제 로 표 되지 못했던 상들을 극

으로 수용하여 규범 문학으로부터 일탈을 시도했으며,이에 시정의 인물들

을 새로운 시각에서 취재 기술하 고,사물의 다양한 인상을 포착하여 그 차

이를 드러내는데 열 하 으며,인간의 욕망에 해서도 정 인 태도를 보

여주었다.특히 천지만물의 핵심을 정이라고 악하고 그로부터 개해간 문

학론은, 상에 한 편견 없는 묘사를 가능하게 하 으며,제재의 가치나 품

격에 계없이 상의 眞을 드러내는 것이 문학의 요체가 됨을 역설한 것이

었다.이는 이옥 문학을 이해하는 주요한 의 하나이자 당시의 문학을 이

해하는데도 간과할 수 없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옥의 문학 속에 등장한 시정공간의 다양한 인물들,남녀지정의

문제,소소한 주변 인 것들에 한 한없는 심,발설하기 어려운 욕망의 문

277) 진우, ｢강한 경원  고 식과 창작  실  양상｣,  동양한 학연  21, 동양한

학 , 2005,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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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은,기존의 문학 념에 한 변 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구체 인

언어로써 상의 참을 구 하고자 한,결과 으로 문학 공간의 확장을 가져

온 획기 인 성과 다.

그러나 한편,이같은 소품문의 성행에도 불구하고 당송고문을 창작의 범

으로 하는 순정고문의 창작은 여 히 주류문인들에 의해 문단의 확고한 치

를 차지하고 있었다.이로 보아 소품문은 당시 조선사회의 변화의 심에 있

었던 것은 사실이지만,그것이 곧 조선후기 한문학의 체 인 실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동시 각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고문의 상 역시 여 히

심 치에 있었으며,법도에 맞고 우아한 문장은 하나의 범으로 평가되

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조선후기의 소품문의 실상 는 제재 의의를 논하

기 해서는 순정고문과의 비는 필연 일 수밖에 없다.이에 당 표

인 고문가라고 지칭되는 黃景源(1709~1787)과의 비를 통해 간략하게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江漢 黃景源은 ㆍ정조 에 활약한 표 인 각문인으로, 조 에는

국가의 문장을 장하는 文衡을 역임하 고,정조 에 와서는 규장각의

提學을 역임했던 만큼 당시의 문풍에 크게 향을 끼친 인물로,일개 유생이

었던 이옥과는 분명한 척 에 있었다.정조는 그가 卒하자,“그의 문장은

온 세상에 알려져 내가 평일에 권장하고 추켜세우던 사람이다.內閣을 설치

한 후에 맨 처음 이 직임을 맡아서 옛일을 상고한 힘은 나에게 도움이 더욱

많았다.”고 애석해 하 으며,“古文을 힘써 배워 吳瑗ㆍ李天輔ㆍ南有容과 서

로 推引하 는데,황경원이 유독 무리 가운데서 뛰어났다.그의 작은 부

분 兩漢시 의 字句를 표 으로 삼았으며 이따 옛 것을 사모하고 옛 것으

로 나아갔으므로 한 시 에서 일제히 宗匠으로 일컫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

다.278)이와 같이 당시 문장가로서의 사회 명망을 획득했던 황경원은 典

故의 원용을 통하여 의론을 개하고,唐宋古文의 형식미를 체득하여 운용함

으로써 가장 모범이 되는 문장으로 인정되었다.따라서 소품문의 구사로 벼

슬길까지 막혔던 이옥의 문장과는 서로 극명한 조를 이루는 가운데 조선후

278)  실  (1787  2월 25 ). “ 章 一世, 予於 日, 。 閣之 , 

叨 任, 古之 , 資益 . 治古 , 、 、 容互相 , 

不群。 , 以 句, 。 古、 古, 一 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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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주류문학의 표성을 띤다고 하겠다.279)

알려진 바와 같이 황경원의  明陪臣傳 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義士들과,殉節로써 명나라에 의리를

지킨 인물들을 입 한 것이다.洪翼漢 등 三學士에서 시작하여 李浣까지 조

선과 명나라를 해 청에 항거한 49명의 기를 담고 있으며 부수 으로 다

룬 인물까지 치면 총 65명의 이야기를 소개하 다. 명배신  은 제목부터가

황경원의 明事大的 역사의식과 朱子學的인 사상을 한 에 악할 수 있다

는 언지를 담고 있어,시정인을 입 상으로 삼았던 이옥의 傳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황경원이 節義로써 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을 물색하여 그들을 입 한 것과는 달리,이옥은 시정의 새로

운 인간형을 찾거나 염치없는 도둑이나 잡꾼들을 상으로 하여,변화하는

時俗의 흐름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한편 황경원이  명배신  에서 다루고 있는 ｢崔孝一傳｣은 이옥의 ｢車崔二

義士傳｣의 인물과 동일인을 다룬 작품으로,두 사람의 문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가 된다고 하겠다.간단히 정리하자면 ｢최효일 ｣을 엮은 황경

원은 인물 심으로 이야기를 개해 나가는 반면,이옥의 경우는 사건을

심으로 인물들이 벌이는 일에 더욱 을 맞추고 있다.사건 개에 있어서

도 황경원은 인물의 강개함을 강조하기 해 최 한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는

데 비해,이옥은 배경과 주변 인물의 반응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 상황을 극

화하는 데 필치를 모으고 있다.280)

이와 같이 황경원은 이념에 충실한 인물을 담고 고문정신에 입각한 문체를

추구한데 비해,이옥은 장면을 핍진하게 묘사하고자 패사소품 인 문체를 구

사하고 있어 두 사람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 다고 하겠다.이는 부분 이긴

하지만 고문과 소품과의 계를 보여주는 것으로,둘은 척 계에 있다기보

다 보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문에는 무엇보다 범이 있어

그것을 追隨하는 것이 기본 인 문제가 되지만,소품문에 있어서는 그러한

격식으로부터 벗어나 그동안 간과했던 문제에 새롭게 도 함으로써 인간성의

279) 진우,   참 .

280) 경, ｢ 경원  신  연 ｣,  한 고 연  8, 한 고 연 , 2002, 20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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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깔린 개성을 포착하고,문학 역의 지평을 확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옥이 주력한 것은 그동안 심 밖의 역이었던 시정의 인간군상들과 소

외된 여성들,꽃과 풀ㆍ새ㆍ곡식ㆍ물고기ㆍ채소ㆍ과일을 비롯하여 벌 ㆍ물

ㆍ담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주변 인 것 일색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심이자 실의 진실태로 포착되었다. 한 그것은 세계의 다양성 속에 포

되어 있었던 심 언어로서,이옥에 와서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따라서 이

옥의 문학은 고문 일변도의 사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기존의 문학에

서 놓친 이면을 간취하여 문학 풍요를 더해 공로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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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본고는 의 일차 인 재료로서의 ‘무엇’,즉 이옥 문학의 제재에 심을 갖

고 그에 한 논의를 심과제로 삼았다.지 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이옥 문학의 제재를 보는 시각이다.이옥이 활동했던 조선후기는 세

계 의 다양화와 상 주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자학 논리에 근거한

심 이고 통일 인 문학론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 다.이옥은 이러한 시

흐름 속에서 심으로부터 이탈한 새로운 시각의 문학을 주창했던 바,세

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의 실상을 보다 치 하고 꼼꼼하게 나 는 미분

시선을 견지하 다. 한 ‘지 -여기’의 구체 실을 그려냄으로써 문학

의 허 성을 경계하고 주체 자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옥 문학의 상

이 주변의 자잘한 사물들이나 시정공간에서 일어나는 생활인들의 이야기,일

상 인 자신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의식이 투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옥 문학의 제재 양상과 특징이다.시정인을 상으로 하여

이옥은 인간에 한 새로운 발견과 그들을 형상화하는데 공력을 들이고 있는

반면,반사회 행 로써 인간사회의 경계가 되는 인물들에 해서도 가감없

이 묘사하 다.이옥은 기성의 습이 만들어 놓은 인물의 형 형상을 거

부하고,새로운 인물들을 탐색하여 그들의 개성과 자존을 높이 평가하는 반

면,시정 공간의 비리한 인물들을 취재하여 거칠고 속된 장 그 로 조선

사회 시정의 풍속을 도 있게 그려냈다.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옥의 시

선은 훈계나 비 이기에 앞서 성실한 보고자의 역할이라 할 만큼 묘사의 핍

진함에 역 을 두었다.이는 을 治世나 性情陶冶의 에서 보지 않고

앞의 실을 참 그 로 드러내고자 하는 데 을 둔 결과이며, 의 진정

성이 거기에 있다고 여긴 까닭이다.

여성은 이옥 문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이옥은 념화ㆍ질곡

화의 길을 걷고 있는 당 지배이데올로기에 응하여 ‘眞’의 문학론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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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 시 의 조건에 부합하는 그 시 의 문학이 있음을 역설하 다.이에

여성은 그가 주창하는 ‘眞情’을 발 할 최상의 제재로 지목되었다. 상이 된

여성들은 당시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최 희생자 던 궁녀ㆍ열녀ㆍ기생ㆍ

가난한 평민의 어미ㆍ양반의 자제로부터 버림받은 인 처녀 등 지난한 삶을

살아간 여성들이다.열녀로 표상되는 이들의 삶을 이옥은 크게 부정하지는

않지만,죽어야만 열녀가 되거나 창졸간에 행하는 죽음에 해서는 비 인

입장을 보 다. 을 지키기 해 남편을 따라죽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숭고하나 苦節한 삶 한 烈이라는 을 들어 당 여성의 고통에 깊이 공감

하 다.이러한 공감은 여성의 목소리를 직 빌어 그들의 일상과 삶의 양상

들을 도 있게 조명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성되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

났다.｢심생 ｣,｢애 공장｣,｢필 장사｣의 처녀 역시 생생한 입말을 통해 자

신들의 삶과 욕망을 피력한 것이다.

벌 에 한 이옥의 인식은 먼 하늘의 으로 봤을 때 세상은 각계각층

의 벌 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인간 역시도 벌 에 속한다는 만물에 한

평등의식이다. 한 몸집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그 우열과 가치를 단할 수

는 없으며 천하의 근심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작은 것에 있다는 깨달

음과 사물에 한 상 주의 시각,존재하는 모습 그 로를 보려는 태도,독

창성을 추구하는 문학 등도 벌 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이옥의 의식들이다.

그리하여 벌 들의 울음은 하늘의 소리를 신한 하늘의 정을 드러낸 것이며

작가는 그것을 통역하는 천지만물의 매개자가 되는 것이다.

동서고 을 통하여 꽃은 미의 표상이자 문학 상상력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다.이옥은 일 이  화삼국사 를 지은 바 있으며 꽃 세상인 리 땅에서

살고 싶다고 할 만큼 꽃을 사랑했다.꽃을 제재로 한 이옥의 에는 특히 자

신의 정감을 의탁한 내용들이 많다.같은 꽃이라도 때와 장소,보는 시각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며,꽃은 아름답지만 곧 무상하게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비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고정된 념으로 인하여 그 가치를 인

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흰 선화에 자신의 모습을 투 시켜 표 하기도

하고 꽃을 여인에 비유하기도 하는 등 일상 정감들을 드러내고 있다.

물에 하여 이옥은 막힘이 없고 주가 됨이 없으며 부러워함이 없고 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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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김이 없지만 천지의 장부요,만물의 젖이라고 인식한다.존재의 실체를 끊

임없이 변모시키면서 근원을 잃지 않는 물은,변화 유동하는 실 세계를 우

의하는 것이다.물을 통해 이옥은 자신의 문장론을 개하기도 한다.넓고 깊

어서 닿을 수 없는 거 한 이념의 바다보다 지 여기의 내 삶을 실 할 수

있게 딱 알맞게 펼쳐진 바다(문장)야말로 진정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는 말이다.고문이라는 거 담론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언어를 추구했던 이옥

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담배는 이옥이 심을 둔 어떤 제재보다도 일상 이면서 문학 이다.담배

에 한 남다른 벽을 가진 이옥은 연작의 의미를 띤 담배 련 작을 통해

일상 기호품인 담배가 삶과 문학을 통하는 매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

음을 보여주었다.｢남령 ｣을 통해서는 욕망의 실 문제를,유배길의 ｢연경｣

에서는 삶의 고뇌와 허무의식을,만년의 작  연경 에서는 자신의 기호와

취를 유감없이 발휘하 다.이옥에게 담배는 일상의 기호품이자 문학이며 철

학이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이옥은 성리학 념에 얽매이기보다 진정한 개성

의 발 을 추구하며 경험 실로부터 제재를 취했다.시정의 인간군상들과

소외당한 여성들,벌 ㆍ꽃ㆍ물ㆍ담배 같은 생활 주변의 瑣細한 사물들이 그

가 취한 상들이었다.세도와 이치,경세 인 담론보다는 소외되고 자잘하고

비루한 것들과의 공명이 그가 추구한 문학의 요체라고 하겠다.이옥은 세계

에 한 계 인 시선을 뒤집고,일상 인 시선을 거부하며,가치 있는 것의

체계를 뒤집음으로써 세상과의 소통을 꿈꾸었다.천지만물에는 각각의 소리

와 빛깔이 있으며,그 각각의 차이들을 발견하고 공명하는 가운데 소통의 길

을 열어가고자 했다.그리하여 이옥은 고문이 지향하는 규범 언어들을 해

체하고 새로운 감수성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옥 문학의 주요 제재들을 검토하고 그 특성들을 살피다보니

동시 의 다른 문인들의 작품과 비하는데 소홀하 다.따라서 객 인 시

각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이는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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